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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사)한국언어치료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사)한국언어치료학회 제22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삶과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새로운 미래는 생각지도 

못한 속도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익숙해진 삶의 일상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이 난제를 함께 풀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정기학술대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학술

대회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시대의 원격언어재활 방향 

모색’으로 기조강연자는 Northern Illinois 대학의 김인섭교수님, (주)언어발전소의 윤슬기 

대표님, (주)네오폰스 박기수 대표님을 모시게 되어 이번 학술대회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집니다. 

우리 학회는 코로나19가 언어치료 임상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문적 노력과 교류

를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 기조

강연에서는 ‘비대면 시대의 언어재활’, ‘원격언어재활 플랫폼의 운영’, ‘원격언어재활 플랫

폼 개발’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또한, 원격 언어재활과 언어치료 관련 영역이 새로이 

신설되어 8개 분과에서 60여편 논문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를 기대합니다. 

또한 축사를 통해 자리를 빛내주신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 이은경 이사장님, 전국언어

치료학과협의회 최성희 회장님, 광주여자대학교 이선재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

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대림대학교 김수형 조

직위원장님, 대구가톨릭대학교 박희준 부조직위원장님, 광주여자대학교 이우진 부조직위

원장님, 고신대학교 김효정 편집위원장님, 이연우 부편집위원장님 그 외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이사님들과 도우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학회

가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선임 회장님, 학회 이사님과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알차고 풍성한 학회, 배움과 교류가 있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2일 

(사)한국언어치료학회장 신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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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한국언어치료학회가 주최하는 제22회 정기학술대회를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MAUM교육 선도대학의 전당인 광주여자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본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기까지 수고를 아

끼지 않으신 한국언어치료학회 신혜정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조직위원님, 이사님, 그리

고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사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일상에서 급변

하는 변화와 진통을 겪으며 생활하였습니다. 특히 언어장애를 가진 이들의 힘듦과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평소에도 세상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갖는 이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환경적 변화는 더욱더 큰 어려움을 주었을 것이고 이들에게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언어재활 분야 역시 큰 시련을 겪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모든 학문 분야는 코

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다양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언어치료학은 언어학, 심리학, 특수교육학, 의학 및 의공학, IT 기술 등과 같은 타 

학문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문적 발전을 거듭해 온 분야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나라에서 언어치료라는 학문을 위해 노력하신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해온 언어치료학 분야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더욱 발전하길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기학술발표 대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그동안 연구하신 결과물을 발

표해주실 많은 연구자들과 참석자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광주에서 (사)한국언어치료

학회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학회 준비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애를 써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

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사)언어치료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사회의 모든 장애와 편견을 없애고 화합과 소

통의 통로를 놓는 디딤돌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학회의 무궁한 발

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언어치료학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2022. 11. 12

광주여자대학교 총장 이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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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회장 이은경입니다.

제22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활동이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의 원격언어재활 방향모색’이란 

주제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시의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주제로 학회가 개최된 것을 한국언어재활협회 협회원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로 진행되는 제22회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힘쓰신 신혜정 회장

님과 김수형 조직위원장님 이하 조직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언어치료학회는 그동안 많은 훌륭한 연구자들을 배출하였으며, 연구지 발간을 통해 

언어재활 영역의 선구적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훌륭한 학회입니다.

언어치료는 1988년 대구대학교에서 언어치료사를 배출하기 시작하여 2012년 언어재활

사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약 15,000여명의 언어재활사가 각계각층에서 의사소

통장애 전문가로 활동하는 명실상부한 의사소통 전문가 그룹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언어치료학회의 학문적 성과와 더불어 학회를 이끌어 오신 선생님들

의 헌신과 정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회를 통해 깊은 학문적 논의와 그동안 갈

고 닦은 임상 결과들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학술대회에서 목표한 학문의 발전을 기반으로 임상 현장에서 일하는 언어재활사들은 

더 좋은 이론과 임상으로 무장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한층 향상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협회와 학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시간이 되길 소원해 봅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하진 연구자들과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

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2일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장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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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이 높고 푸른 가을 하늘과 단풍이 곱게 물든 아름다운 이 가을에, 국내 언어치료 

최대 규모의 양 학회 중 한국언어치료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이곳 광주여자대학교에서 개

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시대의 원격언어재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Northern Illinois 대학에 계신 김인섭 교수님의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의 언어재활의 

현재와 미래라는 기조 강연을 비롯하여 (주)네오폰스 대표이신 박기수 교수님의 원격언어

재활 플랫폼의 개발, (주)언어발전소의 윤슬기 대표님의 원격언어재활 플랫폼의 운영이라

는 주제로 준비된 풍성한 기조강연을 통해 학계, 산업체, 임상현장에서 의미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리는 학술대회인 만큼 준비사항도 더 많았을텐데, 신혜정 

학회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써 주

신 학술대회 조직위원장님 및 조직위원, 편집위원분들께도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를 통해 임상에 계신 언어재활사와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과 학생 예비

언어재활사, 비대면 언어재활 서비스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분야의 지식을 공유

하고, 그동안 COVID-19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대면 포스터 발표와 구연 발표를 통해 더 

많은 학문적 교류와 활발한 토론의 장이 열리기를 기원 드립니다. 나아가 코로나 시대에

서 언어재활사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집중 조명받는 이 시점에서 언어재활에 대한 관심

과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언어재활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고 발전하는 한국

언어치료학회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2. 11. 12

전국언어치료학과협의회장 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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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회 학술대회 조직ㆍ편집위원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김수형(대림대학교)

부조직위원장 이우진(광주여자대학교), 박희준(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발달장애 최선영(대구보건대학교)

조음음운장애 박찬희(마산대학교)

유창성장애 허도련(루터대학교)

음성장애 유재연(호남대학교)

신경언어장애 손은남(광주대학교)

원격치료 김근효(부산대학병원)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효정(고신대학교)

부편집위원장 이연우(고신대학교)

언어발달장애 강은희(제주국제대학교)

조음음운장애 권미지(광주대학교)

유창성장애 박진원(대구보건대학교)

음성장애 김성태(동신대학교)

신경언어장애 남현욱(춘해보건대학교)

원격치료 임경열(호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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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표

제 1 부 등록

온, 오프라인 진행

09:00~09:30 등록

제 2 부 개회식 및 기조강연

개회식  (사회 : 조직위원장 김수형)

09:30~10:00

개회사 : 한국언어치료학회장 신혜정

축  사 : 이선재(광주여자대학교 총장)

축  사 : 이은경(한국언어재활사협회장)

축  사 : 최성희(전국언어치료학과협의회장)

기조강연 (사회 : 부조직위원장 박희준)

10:00~10:30

기조강연 Ⅰ 

- 주 제 : 비대면 시대의 언어재활: 현재와 미래

- 발 표 : 김인섭(Northern Illinois univ)

10:30~11:00

기조강연 Ⅱ 

- 주 제 : 원격언어재활 플랫폼의 운영

- 발 표 : 윤슬기((주)언어발전소)

11:00~11:30

기조강연 Ⅲ 

- 주 제 : 원격언어재활 플랫폼의 개발

- 발 표 : 박기수((주)네오폰스 대표)

총회 (사회 : 행정총무이사 장현진)

11:30~12:00 총회

점심 및 메타버스 구두 발표

12:00~13:30 점심 식사 및 메타버스 구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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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학술발표

구두 발표

언어발달장애 

(좌장: 곽미영, 황하정)

유창성장애 

(좌장: 전희숙, 이경재)

13:30~13:55

O-L-01. 김기주 (동명대) O-F-01. 김수진 (부산가톨릭대)

O-L-02. 김시현 (대구사이버대) O-F-02. 정석연 (부산대)

O-L-03. 고예진 (고신대) O-F-03. 이진희 (고신대)

13:55~14:05 질의 및 응답

원격 언어재활

(좌장: 권순복, 황보명)

음성장애

(좌장: 표화영, 김성태)

14:05~14:30

O-T-01. 허도련 (루터대) O-V-01. 이연우 (고신대)

O-T-02. 서은지 (대구대) O-V-02. 이옥분 (대구사이버대)

O-T-03. 박희준 (부산가톨릭대) O-V-03. 정석연 (부산대)

14:30~14:40 질의 및 응답

신경언어장애 

(좌장: 이옥분, 임경열)

청각장애 

(좌장: 허명진, 김유경)

14:40~15:05

O-N-01. 박상욱 (대구대) O-H-01. 김민정 (광주대)

O-N-02. 정다연 (호남대) O-H-02. 권순복 (부산대)

O-N-03. 유영진 (고신대) O-H-03. 김  솔 (대구대)

15:05~15:15 질의 및 응답

조음음운장애

(좌장: 김시영, 박상희)

기타 관련 영역 

(좌장: 강은희, 유재연) 

15:15~15:40

O-S-01. 허명진 (부산가톨릭대) O-A-01. 이채원 (광주대)

O-S-02. 신유나 (중마언어심리치료센터) O-A-02. 김자영 (대구가톨릭대)

O-S-03. 강새로운 (고신대) O-A-03. 허도련 (루터대)

15:40~15:50 질의 및 응답

15:50~16:00 휴식

제 4 부 폐회식

폐회식 (사회 : 부조직위원장 이우진)

16:00~16:30
우수논문시상 : 한국언어치료학회장 신혜정

폐   회   사 : 한국언어치료학회장 신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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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rst reported coronavirus disease (COVID-19)

– Wuhan City, China

– COVID-19 as a pandemic (March, 2020)

• Service-based occupations (most clients care was paused) 

• “Essential critical infrastructure workers” 

– shortag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synchronous videoconferencing (i.e., telehealth, telepractice
telerehabilitation, telespeech)

(Rothan & Byrareddy, 2020; Tohidast et al., 2020; Zhu et al.,   2020)

2

How did Covid-19 affect our occupation in the 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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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alence

– Pediatric SLPs ranged from 1.6% - 9% (telehealth) before    

the pandemic.

• Barriers to care

– limited insurance compensation 

– strict regulations 

– lack of adequate technology, as well as SLPs’ negative         

attitudes toward telehealth

3

Telepractice during the pandemic 

• Government agencies waived;

– the hurdles of interstate licensing 

– regulatory restrictions

– most importantly, limited reimbursement

* Long-term viability of widespread use of telehealth

• However, There are two concerns:

- Internet connectivity

- and the skepticism of SLPs toward telehealth use 

(Smith et al., 2020; Tohidast et al., 2020) 

4

Telepractice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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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sion of telehealth pre and post the pandemic

– 4.4%�84.8%

• During the pandemic, 84.8% of SLPs were delivering therapy  
services via telehealth and 55.6% considered the experience                  
challenging

(Based on a May 2020 ASHA survey)

• Attitudes of SLPs toward this sudden increase in telepractice

– greater acceptance of this delivery model, 

– However, sessions were more stressful than in-person care. 

– Identified inadequate Internet connectivity as an ongoing barrier

5

ASHA reports (SLPs)

Aggarwal et al.,  (2020)

• The feasibility and satisfaction of adult and pediatric clients 

– high patient and parent satisfaction

– However, lack of hands-on care and limitations of                       

technology remained a concern.

6

ASHA reports (Clients)

Tenforde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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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HA’s position statement

– “must be equivalent to the quality of services provided in per

son” (ASHA, 2020 b)

• Concern has been expressed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remote administration of evaluation tools (Kaplan, 2020).

– pediatric standardized assessments (Farmer et al., 2020)

• The literature on telehealth evaluations is sparse.

• The quality of speech and language evaluation (telepractice)      

needs continuously to be considered. 

7

Evaluation via telepractice

• ASHA acknowledges this deficiency, noting that several                  

pediatric assessments lack the evidence of validity and                      

reliability for remote administration.

• Standardized evaluations conducted with deviations, such as 

prompting or modifications to delivery, may impact                       

interpretation of scores or require the child be reassessed in            

the future through in-person administration to acquire valid             

results.

– Research is necessary. 

8

Evaluation Con’t

ASHA, 2020 b; Farmer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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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s 

– Only 52% (n = 135) of survey participants had performed                                                       
standardized assessments and evaluations via telehealth.

– The respondents reported evaluating children ages 6–8 years old most                      
frequently (62%), followed by 3–5 years old (58%), and 9–11 years old (52%). 

– The three most difficult ages in which to administer standardized assessments  
were ages 3–5 years (68%, SD = 25.1), ages birth to 2 years (60%, SD = 29.0), 
and 6–8 years (54%, SD = 28.1).

– The three most difficult conditions in which to administer standardized assessme
nts

• speech sound production (64%, SD = 29.9),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62%, SD = 33.3), and the social aspects of                       
communication (59%, SD = 27.5, n = 63). 

9

Clinician opinions about current telehealth

Campbell and Goldstein, 2022

• How to access evaluation materials? 

– screen sharing (81%) 

– holding materials up to the camera for the child to view (50%)

– using materials in the child's natural environment (44%) 

– providing materials to client in advance (28%) 

– using a document camera (26%)

10

Clinician opinions about current telehealth

Campbell and Goldste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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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ve most common conditions;

– Receptive language disorders (96%)

– Speech sound production (86%) 

– social aspects of communication (i.e., challenging behaviors 

and ineffective social skills; 74%) 

– Cognitive aspects of communication (i.e., executive 

functioning memory, and problem solving; 56%)

– Fluency (42%)

11

Treatment (types of communication disorders)

Campbell and Goldstein, 2022

• Literacy and written expression

• Speech sound production

• Communication modalities (i.e., AAC) was reported to be least              

effective when taught remotely

12

Treatment effectiveness via telehealth

Campbell and Goldste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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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aring (84%)

• Holding materials up to the camera for the client to view (66%) 

• Using materials in the client's natural environment (65%)

• In addition, clients accessed online materials during sessions 

(56%), used therapy applications (43%), were provided 

materials in advance (40%), accessed shared files (28%), and 

viewed materials via a document camera (22%).

13

How to access treatment?

Campbell and Goldstein, 2022

• Survey (N=1,466)

– 19 SLP departments across the world

• Communication during service delivery

– Lifecare Video, Visiba Care, Google Meet, Webex, Google Hangouts, FaceTime, Teams, Skype, 

Zoom

• Applications to create exercises or training

– Widgit Online, Document Camera, PDF, Word, Digital Whiteboard, Boom cards, Powerpoint

• Applications with create exercises or training

– ABCya, DigiTaal, Papunet, Logo-Art online

• Communication outside service delivery

– Google Drive, Facebook, Messenger, YouTube, Telephone, Mail,

14

What types of applications across the countries? 

Eerdenbrugh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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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ed obstacles in delivering treatment

– Technical problems (poor Internet connection, poor quality, poor              

access to resources (31.2%)

– Inability to perform assessment or treatment procedures (13.8%)

– Concentration issues during session (12.4%)

– Connection or interaction issues between SLP and client (10.9 %)

– Cause of misunderstandings (3.1%)

– Motivation or collaboration issues with client during session (2.9%)

– Inexperienced SLP (2.6%)

– Treatment takes more time and was of less quality (1.8%)

15

What are the main obstacles? 

Eerdenbrugh et al., 2022

• 86% of survey respondents predicting it will continue into the future
(Campbell and Goldstein, 2022). 

• Clinicians stated telehealth would become a permanent delivery option, 
even increasing in use as it becomes more widely accepted (Campbell 
and Goldstein, 2021). 

• They recognize it as a viable option, and now, to more children than 
ever before.

• Some mixed opinions

– Increased parental involvement, caregiver-focused, coaching 
intervention model

– Lacking or even nonexistent

• *Because of these, the need for a baseline requirement for children to 
participate in postpandemic telehealth services (a quiet setting with 
limited distractions and adult participation as a requirement)

16

Future service provision via telehealth

Campbell and Goldste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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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tandard telehealth infrastructure

• Choice of technology can affect the outcome of service 

delivery and lack of technology was an often-reported barrier                

to even accessing care

– Therefore, providers could adopt a minimum device 

standard (i.e., at least a 10-in. device screen) and 

bandwidth as well as external hardware requirement (i.e., 

headphones) for a child to participate in their services.

� Teleheath research is needed. 

17

Future service provision via tele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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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 성인이 경험한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적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Adults With Dyslexia and the Need for Support

Ki Ju Kim
1*

1
Dep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 Audiology, TongMyong University, Professor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n detail the difficulties caused by 

dyslexia among dyslexic adults who did not experience support at school age. Methods : 

The study participants were 5 adults with dyslexia in their 40s and 50s, and in-depth/ 

oral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3 to 7 times, and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of grounded theory was used for the data analysis. Results : As a result of the 

study, 3 main themes and 12 sub-themes were derived.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d 

academic problems, lack of social awareness and support, and emotional problems due 

to difficulties in reading and writing at school age. Even in adulthood, they we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daily life, work life, and family life and emotional difficulties 

due to the lack of social awareness and lack of appropriate support. On the other hand, 

participants had the desire to overcome difficulties in reading and writing and the need 

for support. Conclusions : Difficulties caused by dyslexia did not improve by itself over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ppropriate supports for adults with dyslexia, an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roviding basic data for adults with dyslexia. 

Keywords : Dyslexia, adult, qualitative research 

Correspondence: Ki Ju Kim, PhD 

(solinala@hanmail.net)

Ⅰ. 서  론

난독증(Dyslexia)은 특정학습장애의 한 유형으로 학령기

에서만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를 넘어 인생 전

반에 영향을 미친다(Kirby, 2008; Shaywitz et al. 1999). 

국외 난독증 연구를 살펴보면, 성인기에는 읽기, 쓰기와 같

은 문해 관련 문제를 넘어 직업, 결혼, 육아,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정서와 심리 상태, 낮은 자존감 등

의 심리적 문제들도 나타나며(Burden, 2008; McNulty, 

2003), 부정적인 영향들은 정서적 상처와 문제로 남아 지속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Nalavany et al., 2011)고 한다. 

하지만, 국내 난독증 연구와 지원은 대부분 학령기 학생

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난독증 성인 관련 연구는 한 

명의 난독증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사연구(김기주, 2021)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국내 난독증 연구 및 지원

은 학령기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부의 난독 

학생 문해 지원도 최근 시작되었다. 그렇기에 학령기에 읽

기․쓰기 관련 중재 지원을 경험하지 못한 국내 난독증 성

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읽기․쓰기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거나, 일상생활 및 육아에서 학업적, 정서적, 사회적인 어

려움이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난독증 성인 관련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며, 학령기에 중재 지원 경험이 없는 난독

증 성인에 대한 연구는 더욱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에 중재 지원을 경험하지 않은 난

독증 성인들이 난독증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구체적

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난독증 성인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알려진 바가 없는 분야에 대해 실제적

인 탐색하는 하는 데에 적합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Strauss & Corbin, 2001). 연구 결과는 난독증 성인에게 

필요한 지원 모형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40~50대 난독증 성인 5명으로, 본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난독증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난독증 여부는 1) K-WAIA 결과, IQ 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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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WFA 결과, 해독 혹은 철자쓰기 곤란, 3) BASA:EL 결

과, 음운처리기술 곤란, 4) 초중등교육과정 이수를 확인하였

다.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A B C D E

Gender F F M M F

Age 46 41 41 44 50

Education High High Univ’ Middle High

K-WAIS4

FSIQ 92 71 106 71 92

VCI 100 93 116 77 101

PRI 105 70 96 90 104

WMI 84 66 109 62 82

PSI 84 78 98 72 86

K-WFA

Decoding 93% 75% 94% 10% 93%

RC 68% 65% 93% 0% 75%

Spelling 39% 36% 89% 0% 41%

BASA:EL
PA 48% 74% 95% 35% 68%

PWM 56% 31% 88% 31% 66%

Note. EK-WISC 4: K-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Ⅳ, 
K-WFA: Wechsler Fundamentals: Academic Skills, BASA:EL: 
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Early literacy, FSIQ: 
Full Scale IQ, VCI: Verbal Comprehension Index, PRI:
Perceptual Reasoning Index, WMI: Working Memory Index, 
PSI: Processing Speed Index, RC: reading comprehension, 
PA: phonological awareness, PWM: phonological working 
memory

Table 1. The information of patients

2.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면담

자료의 수집은 2020년 9월~ 2021년 3월에 3~7회에 걸

쳐 심층면담/구술개별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면담 회기

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은 연구

자와 참여자가 1:1인 상황에서 소음이 없는 독립된 공간(연

구실, 상담실,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가 경험하

여가 그간 생각해왔던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으

며, 참여자의 이야기 흐름에 따라 심층 질문이 더해지기도 

했다. 모든 자료는 Sony ICD-UX560를 이용하여 녹음하였

으며, 해당 자료는 Microsofr Excel에 전사하였으며, 총 분

량은 A4용지로 276장이었다. 

 

2) 자료 분석 

전사한 자료의 분석 방법은 질적 분석 방법에 해당하는 

근거이론의 반복적 비교(constant comparative)를 통한 분

석을 하였다. 순서는 먼저 개방 코딩(open coding)을 실시

하고, 코딩 내용을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코드의 수정, 추가 

및 변경하였으며, 축코딩(axial coding) 과정을 통해 하위 

코드들을 정리하고 범주화하였으며(Williams & Moser, 

2019), 3개의 대주제와 12개의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3.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노력

연구 결과의 분석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

구자 외 특수교육학 박사 1인, 언어재활사 1인이 개방코딩 

이후 코딩의 결과를 비교, 논의하여 코딩 결과를 일치하게 

작성하였다. 이후 축코딩 과정에서도 대주제와 소주제 도출 

과정을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

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인터뷰에서 참여

자들이 의도한 내용에 맞게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서면을 통

해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 위험을 피

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Mexwell, 2004).

Ⅲ. 연구 결과 

질적 연구 분석 절차를 거친 자료들에서 3개의　대주제와 

12개의 하위 주제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난독증 성인이 경험한 학령기 어려움 

1) 학업의 어려움

․초등학교에서 글자를 배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B1)

․생소한 단어 읽을 때는 오래 걸려요. (C1)

․쓰기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외우는 것만, 알고 있지만 

못 적었던 그런 것도 있고 (A5)

2) 난독증에 대한 인식 부재 

․다 그래요. ‘니가 게으른 거 같다’ (B20)

․안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항상 ‘너는 안 돼’. (B3)

3) 사회적 지원의 한계

․엄마 아빠나 언니나 도움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E9) 

․특수반이라 해야 되나? ..거기에 제가 들어가긴 했었던 

것 같애요. ... 그게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못 받았었어요. (A41)

4) 정서적인 어려움

․‘글자도 모르는 게’ 라며 늘 나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 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짙어요. 

(B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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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틀리니까 내가 그거하나 해서 그 말을 안 쓸라 하

고 (E8)

․그때는 그냥 뭐 아 창피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A41)

2. 난독증 성인이 경험하고 있는 성인기 어려움 

1) 여전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지원의 한계

․그게 드러나는 게 무서웠어요.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걸

(쓰기를) 못한다는 게 창피하고 무시할 거 같고. (A21, 

56) 

․‘딸이 아직 한글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은 

괜찮다고, 저는 답답한데, 학교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B21)

․한글학원도 다녀봤어요. 3년이나 다녔는데, 어르신들이

랑 같이 공부하는데, 어르신들은 다 되는데 저는 안되

는 거예요. (B4)

2)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구청이나 법원에서 서류가 오면, 친구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요. 무슨 내용인지 친구가 읽고 설명해줘요. (D3) 

․장을 보러 갈 때, 뭐 살 게 많은 날은 잘 기억해야 해

요. 메모할 수가 없으니 오로지 외워야죠. (A61)

․한번은 주소가 바뀌었다고 불러주는데, 아까 적어놓은 

메모가 어디갔지 하며 남편에게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

라고 했죠. (A62)

․밴드에서 보면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틀릴까봐 못 적

을 때 많죠. 답답하죠. 빨리빨리 못 적으니까. (E16)

․나는 아나로그가 좋다면서 스마트폰을 안 사고 있죠. 

2G폰이라 카톡이랑 밴드가 안 된다며, 통화로 하죠. 

(A52)

3) 직장생활 및 자기개발 어려움

․제일 불편한 거는 한글 적어야 된다니까. 말은 잘하는 

데 그게 두려워서 적는 데 자체는 안 갈라 하고 생산직 

이런 데만 갈라하고 (E2)

4) 가정생활 및 육아의 어려움

․딸아이가 나처럼 한글을 어려워 할까봐 받아쓰기 연습

을 무지 시켰어요. (B32)

․학부모 의견 적는 란에... 애들이 크고 나서는 바쁜 척 

하면서 한 번씩 애들한테 엄마가 불러주는 대로 좀 적

어라 해 가지고 (A13)

․나도 틀릴 때가 있으니,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막막

하다. (B33)

5) 정서적인 어려움

․얘길 하려니까 눈물부터 나네요. (A1)

․‘뭐 좀 적어주세요’하면 긴장돼 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대고 (E6)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 고통을 알기에 그냥 포

기하고 싶은 맘이 들 때가 많다. (B54)

3. 난독증 성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 요구

1) 난독증 인식 확대 필요

․그런 매체(EBS 난독증 특집)를 보면서, 내가 바보가 아

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A18, 19)

․그래도 얘기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B17)

2) 난독증 성인을 위한 전문치료기관 필요

․솔직히 말해서 한글만 적을 수 있으면 뭐라고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한글을 배울 수 있

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배우고 싶어요. (E3, 11) 

․한글 교실 다녀봤는데, 안 되던데요. (D5)

3) 조기진단 및 꾸준한 지원

․좀 미리 알아서 걸러주고, 그거를 못하는 애들에 대한 

지원을... 다 틀리니까 다 틀린다는 걸 좀 인식시켜야되

는데, (A31)

․제도가 있어도 그거를 꾸준히 안 해주는 이상은 놓치고 

갈 것 같아요. 그게 다 마스터되지 않는 이상은... 선별

하고 몇 회 해주고 이런 거는 해도, ...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촘촘하지는 않아요. (A32)

Ⅳ. 논의 및 결론

질적연구 분석 절차를 거친 자료들에서 3개의 대주제와 

12개의 하위 주제를 도출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학령기에 난독증으로 한글 학습 등 학업

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갖거

나 적합한 지원은 받지 못했다. 오히려 읽기․쓰기 어려움의 

원인을 게으름과 같은 개인의 노력 부족과 인지 능력 부족으

로 보는 사회적 인식으로 부모와 교사에게 무시와 비난을 받

았으며, 그로 인해 낮은 자존감,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령기에 지원을 받지 못한 연구참여자들은 성인이 되어

도 여전히 읽기․쓰기의 어려움이 있어 정보 습득, 소통, 메

모하기, 편지쓰기, 대인관계 회피 등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이 겪고 있으며, 직업 선택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었다. 학부

모가 된 난독증 성인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자신과 같은 읽

기․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자녀의 

담임과 글로 소통하기 어려운 답답함,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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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알리기를 두려워함, 그리고 자녀의 읽기․쓰기에 대

한 지도를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슬픔, 원망, 수치심, 좌절, 자신감 부족, 외로움과 같은 정

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난독증이 학령기에서만 어

려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를 넘어 인생 전반에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Kirby, 2008; Burden, 2008; 

McNulty, 2003)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본 연구를 통해 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읽기․쓰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

는 갈망과 지원 요구를 갖고 있었다. 특히 난독증 성인에 대

한 인식 확대를 위한 노력, 난독증 성인을 위한 치료교육 제

공, 조기진단과 더불어 지속적인 치료지원의 필요성을 언급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난독증으로 인한 어려움이 시간이 지난다

고 저절로 나아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난독증 성인

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연

구 결과는 난독증 성인에게 필요한 지원 모형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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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사소통을 할 때 화자로부터 청자에게 전달되는 것에는 

발화에서 직접 말해진 것 외에 발화에 함축된 것이 있다. 발

화에서 직접 말해진 것은 명시적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외축

(explicature)이라 하며, 암시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함축

(implicature)이라고 한다(Grice, 1975).

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축 뿐만 아니라 함축된 의미

에 대한 추론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함축의미 추론능력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특성

을 반영한 의사소통 평가 및 중재 전략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되었다

(No. 1040621-202203-HR-020).

언어연령 5~8세인 학령기 언어발달장애 아동 집단을 단

순언어장애(specific language impairments: SLI) 아동과 

비특정 언어장애(nonspecific language impairments: 

NLI) 아동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비특정 언어장애 아동은 단

순언어장애 선정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다른 조건에서는 단

순언어장애 아동과 동일하나, 비언어성 지능지수가 71~84에 

해당하는 아동이다. 이와 함께 언어능력일치 일반 아동을 함

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세 집단에 대하여 각 20명씩, 총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 한국판 카우프만 간편지능검사-2 

(Korean Kaufuman Brief Intelligence Test-2: KBIT-2, 

Moon, 2020), 구문의미이해력 검사(Bae et al., 2004)를 

활용하였다. 선정 기준에 따른 대상자들의 정보는 Table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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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 NLI NC
F

Post
-hocM(SD) M(SD) M(SD)

CA
86.75
( 9.40)

98.25
(15.63)

72.40
( 7.87)

25.49*** NC<SLI<
NLI

RV
66.30
( 7.98)

69.30
(11.53)

70.55
(11.46)

.42

EV
66.65
( 6.83)

70.85
(11.50)

71.95
( 8.46)

.16

SC
38.85
(12.23)

41.15
(11.58)

38.45
(14.15)

.77

NVIQ
114.50
(  8.19)

80.00
( 2.49)

113.90
(18.06)

58.53*** NLI< 
NC, SLI

Note. SLI=specific langue impairment; NLI=nonspecific 
language impairment; NC=normal children; CA=chronological 
age; RV=receptive vocabulary; EV=expressive vocabulary; 
SC=sentence comprehension; NVIQ=nonverbal IQ.
***p<.001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 연구 도구

함축의미 추론능력 평가과제 구성을 위하여 선행연구 문

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함축의미 추론의 내용

요소로 어휘 기반 추론, 구문 기반 추론, 맥락 기반 추론의 

세 가지 유형을 추출하였다. 

내용요소별로 예비문항 구성 및 시안을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해 13인의 언어재활 관련 전문

가 집단을 대상으로 1, 2차 내용타당도 검증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하였으며, 이후 5~8세 일반 아동 20명을 대상으

로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문항의 난이도 및 변별도를 분석하

여 연습문항, 평가문항, 삭제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어휘 기반, 구문 기반, 맥락 기반 추론 각 10

문항씩, 총 30문항의 평가과제를 구성하였다. 어휘 및 구문 

기반 추론과제는 제시된 문장을 들은 후, 추론 판단 질문에 

‘예/아니오’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철수는 과학자

가 되기를 꿈꾼다.”를 듣고, 검사자가 “철수가 과학자야?”라

고 질문하면 답하는 방식이었다. 맥락 기반 추론 문항은 등

장인물 철수가 “영희야, 밥 먹었어?”라고 질문하고, 영희가 

“엄마가 아직 안 왔어.”라고 대답하는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후, 검사자가 “영희가 밥을 먹었을까?”라고 질문하면, 아동이 

“예/아니오”로 대답하는 진위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함축

의미 추론과제의 그림 예시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Figure 1. Examples of implied inference tasks

3. 자료 처리

이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다.

첫째, 단순언어장애, 비특정 언어장애, 일반 아동의 함축

의미 추론능력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반응률에 대해 기

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추론과제 수행력이 집단 또는 하위과제에 따른 차

이가 있는지, 집단과 하위과제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단순언어장애, 비특정 언어장애, 일반 아동의 함축

의미 추론능력 특성 

단순언어장애 및 비특정 언어장애, 일반 아동 집단의 함

축의미 추론과제 수행력에 대한 기출통계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Vocabulary Syntax Context Total

M(SD) M(SD) M(SD) M(SD)

SLI
73.50
(21.09)

72.50
(20.99)

80.00
(17.16)

75.33
(17.84)

NLI
70.50
(18.77)

68.50
(15.65)

85.00
(12.35)

74.66
(12.99)

NC
83.00
(16.57)

85.00
(13.57)

86.50
( 8.12)

83.66
(13.54)

Note. SLI=specific langue impairment; NLI=nonspecific 
language impairment; NC=normal children.

Table 2. Analysis of the implied inference ability b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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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정반응률은 일반 아동 집단이 8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단순언어장애 75.33%, 비특정 언

어장애 74.66% 순이었다.

2. 집단과 하위과제에 따른 함축의미 추론능력의 차이

함축의미 추론과제의 수행력이 집단 또는 하위과제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 집단과 하위과제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

나는지에 대해 검정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 집단 간에 함축의미 추론과제 

수행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세 

가지 하위과제에 대해서 주효과가 나타났다(p<.001). 또한, 

집단과 하위과제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p<.05).

SS df MS F

Between groups

   Group 3881.111     2 1940.556 3.123

   Error 35418.333    57 621.374

Within the group

   Task 2781.111     2 139.556 14.108***

   Task x Group 1248.889     4 312.222 .016*

   Error(task) 11236.667   114 98.567

*p<.05, ***p<.001 

Table 3. Repeated measure ANOVA according to group 

and task

하위과제 간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하위과제에 따른 함축의미 추론과제 수행력은 구문 기반

과 맥락 기반 간(p<.001), 어휘 기반과 맥락 기반 간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맥락 기반 추론의 수행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Task MD SE p

Vocabulary - Syntax .333 1.660 1.000

Vocabulary - Context -8.167 1.980 .000***

Syntax - Context -8.500 1.784 .000***

***p<.001

Table 4. Analysis of the difference of the implied 

inference ability according to tasks

집단별 하위과제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단순언어장애 집단은 구문 기반 추론과 맥락 기반 추

론 간(p<.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비특

정 언어장애 집단은 구문 기반 추론과 맥락 기반 추론 간

(p<.001), 어휘 기반 추론과 맥락 기반 추론 간(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sk MD SE p

SLI

Vocabulary - Syntax 1.00 2.87 .729

Vocabulary - Context -6.50 3.42 .063

Syntax - Context -7.50 3.09 .018*

NLI

Vocabulary - Syntax 2.00 2.87 .489

Vocabulary - Context -14.50 3.42 .000***

Syntax - Context -16.50 3.09 .000***

NC

Vocabulary - Syntax -2.00 2.87 .489

Vocabulary - Context -3.50 3.42 .312

Syntax - Context -1.50 3.09 .629

*p<.05, ***p<.001

Table 5. Analysis of the difference of the implied inference 

ability according to group

하위과제별 집단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는 Table 6과 같

다. 어휘 기반 추론에서 비특정 언어장애와 일반 아동 집단 

간(p<.05), 구문 기반 추론에서 비특정 언어장애와 일반 아

동 집단 간(p<.01), 단순언어장애와 일반 아동 집단 간

(p<.05)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sk MD SE p

Vocabulary

NLI - SLI -3.00 5.97 .618

NLI - NC -12.50 5.97 .041*

SLI - NC -9.50 5.97 .118

Syntax

NLI - SLI -4.00 5.38 .461

NLI - NC -16.50 5.38 .003**

SLI - NC -12.50 5.38 .024*

Context

NLI - SLI 5.00 4.13 .232

NLI - NC -1.50 4.13 .718

SLI - NC -6.50 4.13 .122

*p<.05, **p<.01

Table 6. Analysis of the difference of the implied inference 

ability according to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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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학령기 언어발달장애 아동들의 함축의미 추론

능력 특성을 살펴보고, 집단(단순언어장애, 비특정 언어장애, 

일반 아동)과 하위과제(어휘, 구문, 맥락 기반)에 따른 차이

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함축의미 추론과제의 전체 정반응률은 일반 아동, 

단순언어장애 아동, 비특정 언어장애 아동 순으로 높게 나타

났으나, 세 집단 간의 수행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전체 집단에서 맥락 기반 추론의 수행력이 유의하

게 높았으며, 어휘 및 구문 기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셋째,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구문 기반 추론의 수행력이 

맥락 기반 추론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 비특정 언어장

애 아동은 어휘 기반과 구문 기반 추론이 맥락 기반 추론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넷째, 하위과제별로 어휘 기반 추론에서 비특정 언어장애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으

며, 구문 기반 추론에서 비특정 언어장애 집단과 단순언어

장애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학령기 언어발달장애 아동들이 의사

소통 상황에서 발화를 이해하기 위해 함축된 의미를 추론하

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언어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문장 이해력 및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해 어휘 및 구문론적 요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발

화 맥락을 포함하는 화용론적 접근이 요구됨이 시사된다. 중

재가 개별 문장 단위뿐만 아니라 대화 장면 및 추론 수준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서 맥락 기반 추론의 수행력이 가장 높았던 주효과를 고려했

을 때, 이를 적용하여 문장 지도 상황에서 맥락 단서의 제시

가 활용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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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말과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발달기 언어장애 아동

들은 병원이나 언어치료실에서 평가와 상담을 받고 언어치료

를 시작하게 된다. 대부분의 언어치료는 1:1 개별 치료로 운

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별치료는 아동의 말과 언어, 인지, 

사회성, 운동 등의 수준과 아동의 선호하는 사물이나 활동을 

파악하여 아동 맞춤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치료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치료 형태는 치료의 효율성은 매우 높지만 치료 효

과가 바로 일상생활로 일반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의 전이 및 일반화 단계를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언어 

치료의 영역 중 화용영역, 또래와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치료할 때에는 개별 치료의 한계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이유

로 개별치료를 받던 아동의 부모들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

룹언어치료 또는 그룹발달치료 등을 희망하기도 한다.

또한 학령전 아동이 취학할 연령이 되면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 그리고 단체생활에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은 일반아동

과 부모에게도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인데, 의사소통에 어려

움이 있는 발달기 언어장애 아동들과 부모에게는 더 큰 걱정

이며 취학을 위한 준비로 그룹치료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임상현장에서는 개별치료 이외에도 짝치료, 소그룹치료, 대

그룹치료 등 다양한 형태의 치료가 운영되고 있으며, 또 연

구들을 통해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Lee et al., 2016; 

Song & Kim, 2016; Park & Choi, 2019; Han et al., 

2021).

그룹언어치료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가 있으며, 실제로 운

영되고 있는 반면, 발표된 연구의 수는 많지 않으며, 특히 

그룹치료 서비스의 수요자인 학부모의 요구에 대한 조사 연

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보다 효과적으로 그룹치료를 계획하

고 운영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의 그룹치료에 대한 실태와 경

험에 대해 알아보고 그룹치료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를 알



제22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대회

80

Age Under 30 31~40 41~50 Over 50 Total

N 1 11 21 1 34

(%) (3.44) (37.93) (61.76) (3.44) (100.0)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Autism spectrum
disorder

Language development
disorder

Intellectual
disability

Brain lesion
disorder

Reading
disability

N 11 9 7 1 1

(%) 37.93 31.02 24.13 3.44 3.44

Table 2. Types of disorder in children

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주 

양육자(어머니 33명, 친척 1명)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읽고 이에 동의한 분만 온라인 설문에 응하도

록 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기본정보는 Table 1

과 같다.

2. 연구도구

소그룹 언어치료에 대한 경험과 요구를 조사 위해 총 30

문항의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설문 내용은 양육자의 정보 2

문항, 아동의 정보 7문항, 집단 언어치료 경험에 대한 13문

항, 집단 언어치료의 요구도 조사 8문항으로 총 4가지 영역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양육자의 정보에 관한 문항에는 아동과의 관계, 연령으로 

2문항을 구성하였다. 아동의 정보에 관한 문항에는 성별, 연

령, 소속 교육기관, 학년, 학교 유형,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으로 7문항을 구성하였다.

집단 언어치료(그룹 치료) 경험에 대한 설문에는 경험의 

유, 무 1문항으로 파생되어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문항을 구성하였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집단 

언어치료(그룹치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치료 내용 만족

도, 전문가 선생님 만족도, 봉사자(보조 치료사) 만족도, 치

료 결과(성과) 만족도, 진행 기간, 참가인원, 집단 언어치료 

후 가장 좋아진 영역 (최대 3개 선택), 집단 언어치료의 전

문가(치료사)에게 아쉬운 점, 집단 언어치료의 프로그램의 아

쉬운 점으로 10문항을 구성하였다.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

우 경험이 없는 이유,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2문항을 구성하

였다.

집단 언어치료의 요구도 조사에는 집단 언어치료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 시기, 새로운 집단 언어치료 운영 시 참여할 

의사, 집단 언어치료에서 언어와 접목되기를 원하는 활동 요

소(최대 3개 선택 가능), 적정 인원, 또래 집단 구성 방법, 1

회의 적정 시간, 희망 기간,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의견으로 

8문항 구성하였다.

문항 형식으로는 선택형 8문항, 간략 기술형 2문항, 선택

형 및 간략 기술형 17문항, 중다 응답형 및 간략 기술형 3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수집 및 결과 처리

구글 설문지를 작성하여 SNS를 통해 URL 주소를 배포하

였고, 부산시 내의 언어치료센터 및 병원에도 배포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2년 10월의 한 주간동안 수집하였다. 수집

된 설문응답에 대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 수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응답자 특성

본 연구 설문에 참여한 34명의 주양육자의 설문을 통해 

남아 20명과 여아 14명에 대한 그룹치료에 관한 요구조사가 

이루어졌다. 해당연령은 유아 13명(38.23%), 초등학생 18명

(52.94%), 청소년 2명(5.88%), 성인 1명(2.94%)이었으며, 

학령기의 경우 일반학교를 다니는 17명(80.98%), 특수학교

를 다니는 4명(19.05%)으로 나뉘었다. 이들의 장애유형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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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N Percentage (%)

Sociality and interaction 9 (64.29)

Following the rules 7 (50.00)

Communication ability with peers 4 (28.57)

Body movement function 4 (28.57)

Problem behavior 3 (21.43)

Adaptation to school life 2 (14.29)

Literacy 1 ( 7.14)

Table 4. Improved ability through group therapy

Duration N Percentage (%)

2~4 weeks 3 (21.43)

2~3 months 2 (14.29)

3~6 months 3 (21.42)

7~12 months 4 (28.57)

Over 1 year 2 (14.29)

Table 3. Duration of group treatment

Items N Percentage (%)

Sensory integration 22 64.71%

Exercise/physical 15 44.12%

Art 12 35.29%

Read and write 11 32.35%

Music 9 26.47%

School content (social,
science, etc.)

8 23.53%

Sex education 2 5.88%

Table 5. Desired activities of   group speech therapy

2. 집단 언어치료에 대한 경험과 만족도

먼저 집단 언어치료에 경험이 있는지 유무를 질문하였고, 

응답자 중 41.2% (14명)가 집단 언어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단 언어치료를 경험한 부모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1-5

점 척도를 기준에서 5점(71.3%), 4점(21.43%), 3점(7.14%)

로 2점과 1점은 없었다. 집단 언어치료의 치료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5점(71.3%), 4점(21.43%), 3점(7.14%) 전반적인 

만족도와 일치했으나, 집단 언어치료를 운영한 언어치료사 

또는 전문가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5점(78.57%), 4점

(14,29%), 3점(7.14%)도 높게 나타났다.

이전에 경험했던 이전 집단 언어치료 프로그램의 중재기

간은 7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명(28.57%)로 가장 

많았고, 2~4주, 3~6개월이 다음으로 많았다. 2~3개월과 1

년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도 2명씩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어, 

집단 언어치료 프로그램의 기간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3).

집단 언어치료 이후, 좋아진 영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집

단 언어치료 경험자 14명 중 64.29%에 해당하는 9명이 사

회성과 상호작용이라고 응답하였고, 7명(50%)이 규칙따르기

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또래와의 의사소통 능력, 신체

동작기능, 문제행동, 학교생활 적응, 문해능력의 순으로 나타

났다.

집단 언어치료 이후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

사 선생님 수의 부족’이 44%,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또는 

안내가 없었다’가 33.33%, ‘아동들을 통제하지 못했다’가 

11.11%, ‘집단 치료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다’가 11.11%로 

나타났다.

집단 언어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운 점으로는 ‘보조치

료사의 부족’이 50%로 가장 많았고, ‘치료 후, 큰 변화가 없

었다’가 14.2%, ‘부족한 부분이 없었다’가 35.71% 였다.

‘집단 언어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20명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였고, 가장 높은 응답은 ‘집단 언

어치료의 기회가 없었다’가 65%로 가장 많았고, ‘집단 언어

치료 기관을 찾을 수 없었다’가 5%, ‘기회는 있었으나 참여

하지 않았다’가 5%, 무응답이 25%였다.

집단 언어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프로그램의 내

용이 아이에게 필요한 주제가 아니었다’, ‘프로그램의 수준이 

아이와 맞지 않았다’, ‘시간이 맞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대

해 잘 알지 못했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집단 언어치료의 필요성을 느낀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는 개별 치료를 시작하면서가 9명(26.47%)으로 가장 많았

고, 두 번째는 개별치료 후 1년과 2년이 지나면서라는 응답

이 각각 7명씩(20.59%)로 두 번째로 많았고, 개별치료 후 1

년 이내라는 응답은 4명(11.76%)였다. 종합하면 응답자의 

79.41%가 개별 치료의 시작에서 2년이 지나는 사이에 집단

치료의 욕구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집단 언어치료에 대한 요구도

새로운 집단 언어치료에 대한 참여의사는 85%가 ‘참여하

겠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아니오’는 2.94%, 상황에 따라는 

5.88%, 무응답이 5.88%였다.

집단 언어치료에서 언어와 관련된 영역으로 함께 다루기

를 원했던 영역은 감각통합이 22명(64.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 15명(44.12%), 미술 12명

(35.49%), 읽기 쓰기 11명(32.35%), 음악 9명(23.53%)로 

나타났다. 기타 희망하는 주제 및 활동은 학교 교과내용이나 

성교육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Table 5).

집단 언어치료의 적정인원은 ‘2~3명’이 56.25%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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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 ‘4~5명’이 43.75%로 두 번째로 높게 응답하였다. 

언어치료 그룹의 형성은 ‘비슷한 연령’으로 구성하기를 희망

하는 경우가 53.33%로 가장 높았고, ‘비슷한 장애유형’으로 

구성이 26.67%, ‘형제나 친구 등의 일반 아동이 포함 되었

으면 좋겠다’ 라는 응답이 8.89%, ‘연령이나 장애 유형이 달

라도 상관없다’라는 응답은 8.89%였다. 집단 언어치료의 1

회기의 적정 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1시간이 적당하다는 응

답이 90.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시간이 6.25%, 1시간 

미만은 3.14%로 나타났다.

집단 치료 운영 기간에 대한 사항은 1년이 32.35%로 가

장 높았고, 3개월이 23.53%, 2개월과 6개월이 17.65%로 

나타났다.

집단 언어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으로는 ‘감

각수업이 많았으면 좋겠다’, ‘착석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

로그램이면 좋겠다’, ‘재미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소통형 수업

이었으면 좋겠다’ ‘집단 언어치료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으

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집단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부모들의 경험과 만족도 및 요구도

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전기 아동들이 학령기로 접어들면서 학교생활

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집단 언어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

지고 있다. 개별 치료에서 대그룹인 학교 상황에 보다 잘 적

응하기 위한 과도기 활동으로 집단 언어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대상자의 41.2%가 집단 언어치료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어치료 대상자들 중 절반에 가까

운 아동들이 집단 치료를 경험한다면 이에 대한 요구를 조사

하여 반영하는 것이 반드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전 집단 

언어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언

어치료 참여 후, 사회성이나 상호작용, 규칙 지키기 등과 같

은 집단 환경에서 치료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에서

의 개선을 보고하였다.

셋째, 집단 언어치료의 요구도는 85%로 경험했다고 응답

한 인원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언어치료 요구도에 비해서 충

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부적

인 활동에 대한 요구는 감각통합이나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

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이어서 미술, 읽기와 쓰기, 음악 등

의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요구는 아동의 연령이나 학년, 장

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 연령이

나 장애정도를 고려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활동과 경험했던 집단 언어치료 프

로그램의 활동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치료사 중심의 프로그램으

로 프로그램 개발 시에 대상자들의 요구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집단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

해 진행되었지만, 응답자 수가 34명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후 

더 많은 설문 결과로 객관성과 일반성을 확보한 후, 수요자

의 요구에 맞는 집단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적은 수를 대상으로 한 예비연구이

나 언어장애 아동의 보호자들의 집단 치료에 대한 요구를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요구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

된 집단 언어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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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older, fifteen children with ASD who can combine two or more words, and parents 

were examined to determine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the SCC flowchart could be 

predicted. Results : First, language competency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 REVT 

acceptance and expression language and PRES acceptance and expression language after 

the SCC flowchart intervention. Second, the non-verbal ability improved significantly on 

the intentional non-verbal communication behavior checklist scale after the SCC 

flowchart intervention. Third, the pragmatic knowledge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ratio of NDW, NTW, and CIU after the SCC flowchart intervention. Fourth,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arenting stress index after the SCC flowchart intervention. 

Conclusions : The SCC flowchart developed in this study provided a curriculum for each 

child with ASD so that it could be approached as an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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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SD의 핵심결함인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발달적 관점을 적용한 Social Communication 

Curriculum Flowchart(이하 SCC플로우차트)를 개발하였

다. SCC플로우차트는 사회성 발달 성취에 중요 요소인 공동

주의, 요구하기 기능을 의도적 의사소통 단계까지 발달시키

기 위한 의도적 의사소통행동, 그리고 20개월 이후 자발적 

발화 빈도 증가와 화용적 변화의 중요 요소로 언급된 객관

적, 주관적 진술의 사회적 개시행동을 핵심영역으로 구성하

였다. 이러한 핵심영역이 발달 단계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달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평가와 중재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커

리큘럼을 만들었다. 본 연구는 SCC플로우차트가 사회적 의

사소통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연구를 시행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사전 기초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통합언어연령 

24개월 이상, 2낱말 발화가 시작되는 문법 전환기 이후 

ASD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자들의 기본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M SD

Living age(Month) 99.00 32.822

Receptive language age 39.60 13.788

Expressive language age 38.20 10.731

Integrated language age 39.20 11.718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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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도구

1)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4판); 단축형

SCC플로우차트 중재 전후 연구대상자들의 부모 양육스트

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전․사후 평가가 실시되었다. 본 연

구에서 부모 양육스트레스 내적 일치도 범위는 .926로 나타

났다.

2) 의도적 비언어 의사소통행동 발달 평가

중재 전후 대상자의 비언어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Bates가 제안한 의도적 의사소통행위 판단 적용기

준을 기초로 의사소통 행동발달단계(Bates, 1974)와 이윤경 

등(2016)의 의도적 의사소통행동 분석 기준, 유아기 아동을 

위한 자폐증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의도적 비언어 의사소통

행동 체크리스트 문항을 제작하였다. 평가방식은 주양육자가 

전체 10개 평가 문항을 읽고 Likert 5점 척도로 체크한다. 

최대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적 의사소통 능력 발달

단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일치도 계수는 .909로 나타

났다.

3) 언어발달 검사

중재 전후 대상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REVT), 취학전 아동의 수

용언어 및 표현언어발달 척도(PRES), 이야기 담화 ‘cookie 

theft’를 시행하였다. 

3. 자료분석

SCC플로우차트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IBM SPSS 

version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CC플로우 차트의 

효과 검증을 위해 대상자들의 사전․사후 평가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분석 전 정규성 검증으로 

샘플수와 함께 고려하여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대응표

본 사전, 사후 평가는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으로 실시하

였다.

Ⅲ. 연구 결과

1. 부모 양육스트레스 사전 사후 차이 

대응 표본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M SD Z p

Pro 106.60 16.32
-3.411 0.001**

Postal 91.13 16.97

Table 2. Parenting Stress Pre-Postal Results

2.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사전 사후 차이

SCC플로우차트 적용 후 비언어 능력, 언어능력 그리고 

화용능력에서 효과가 있는지 사전과 사후 평가의 측정값 비

교로 분석하였다. 

1) 의도적 비언어 의사소통행동 체크리스트 사전 사후 차이 

대상자 부모들이 실시한 사전검사 평균은 17.80, 사후검

사 평균은 22.13으로 두 검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 분석 결과는 Table 3와 같다. 

M SD Z p

Pro 17.80 5.16
-3.309 0.001**

Postal 22.13 6.50

Table 3. Pre-post results of intentional non-verbal 

communication behavior

2) 언어검사 사전 사후 차이

아동의 수용․표현 어휘력(REVT) 검사 결과 수용언어는 

사전 평균 35.33, 사후 평균은 39.87, 표현 어휘력은 사전 

평균 35.73, 사후 평균은 44.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 결과는 Table 4와 같다. 

M SD Z p

Receptive
Pro 35.33 17.87

-3.163 0.002**
Postal 39.87 18.28

Expressive
Pro 35.73 22.32

-3.298 0.001**
Postal 44.67 25.31

Table 4. REVT Pre-Postal Results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검사에서 수용언어 

사전 평균은 18.60, 사후 평균은 25.60, 표현언어는 사전 

평균 15.00, 사후 평균은 21.4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 결과는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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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Z p

Receptive
Pro 18.60 7.93

-3.066 0.002**
Postal 25.60 12.15

Expressive
Pro 15.00 7.48

-3.411 0.001**
Postal 21.40 10.55

Table 5. PRES Pre-Postal Results 

3) 이야기 평가 시 사전 사후 차이

이야기 평가 중 다른 낱말 수(NDW) 사전검사 평균 

9.53(SD 7.32), 사후검사 평균 16.87(SD 11.11)로 두 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전체 낱말 수(NTW) 사전검사 평균은 12.73(SD 10.31), 

사후검사 평균 23.27(SD 17.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p=0.003).

이야기 정보전달량 비율(CIU) 사전검사 평균은 52.40(SD 

33.27), 사후검사 평균 73.53(SD 25.23)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3).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PRES 통합언어연령 만 2세 이상, 2낱말 조합

의 문장 사용이 가능한 ASD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의사

소통 향상을 목표로 개발된 SCC플로우차트의 효과성을 검증

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SCC플로우차트 중재 후 부모 양육스트레스 지표에

서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SCC플로우차트 중재 후 의도적 비언어 의사소통행

동 체크리스트 척도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비언어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SCC플로우차트 중재 후 REVT 수용․표현 어휘력, 

PRES 수용 및 표현언어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언어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SCC플로우차트 중재 후 이야기 평가에서 NDW, 

NTW, CIU 비율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SCC플로우차트는 개개인에 맞는 구체적인 치료 중재가 

가능한 개별화 교육 커리큘럼으로 ASD 아동들에게 개별화, 

체계화된 중재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ASD 아동의 핵심결함과 

관련된 평가도구 및 중재프로그램이 더 개발되고 확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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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읽기이해는 낱말, 문장, 그리고 담화를 읽고, 선행지식과 

글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결합하여 읽은 내용의 의미를 해석

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Catt & Kamhi, 2005; Mercer & 

Mercer, 1998). 학령기 아동은 교과과정 속 여러 유형의 글

을 접하게 된다. 이때 아동은 지문 내의 사실적 정보만을 파

악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과 자신의 배경지식을 통합하여 지

문에 없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Snow, 2010). 따

라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하여 통합할 수 있는 능력

인 읽기이해는 학습의 열쇠라 볼 수 있으며(황리리, 2004), 

지식 습득을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므로 학업성취도와 직결

된다.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인 읽기이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휘, 구문, 형태, 화용 등 기초적인 언어능력과 해독 및 읽

기 유창성, 텍스트 정보를 기억하는 사실적 정보 이해(literal 

comprehension)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의 세상사 

지식과 텍스트와 관련된 배경지식의 유무 또한 읽기이해에 

영향을 끼친다. 선행연구에서는 초등 고학년의 읽기이해 능

력을 예측하는 데 추론 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되

었다(신종호, 권희경, 2004; 정미란, 2009). 따라서 아동의 

추론 능력을 평가하여 텍스트의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저자가 숨긴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아동의 읽기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질문에는 사실적 이해 질문(literal comprehension)과 텍스

트를 넘어선 질문(text-the-beyond)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텍스트와 관련된 질문 즉, ‘사실적 이해 질문’은 텍스트 내의 

표면적으로 나타난 내용에 관한 질문이며, 사실적 지식을 물

어본다. 예를 들면 이야기 글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시간·장

소 등 배경이 어디인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질

문을 한다. 저자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문단을 이해하고 전체

적인 이해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텍스트를 넘어선 질문

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읽은 텍스트를 개인적인 경험

이나 독자의 배경지식과 연결하여 도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

면 주인공의 의도를 파악하여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원인을 물어보는 질문이나 인물들의 속마음을 예

측해보는 질문 등이 있다. 따라서 읽기이해를 평가하기 위해

서는 아동 수준에 맞는 글을 제공해야 하고, 사실적 정보 및 

텍스트를 넘어선 질문까지 하여 텍스트의 숨은 의도까지 파

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읽기

이해 능력 평가를 위한 ‘사실적 정보 이해’ 문항과 ‘추론적 

이해’ 문항을 만들고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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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Sub-construct

literal 
comprehension

- Is the length of the text appropriate?
- Is the difficulty appropriate? (vocabulary, content, questions)
- Is the number of questions appropriate?
- Can you find the answer on the surface?

inferential 
comprehension 

- Is the length of the text appropriate?
- Is the difficulty appropriate? (vocabulary, content, questions)
- Is the number of questions appropriate?
- Can you solve the  applied problem using background knowledge? Can you deduce and solve it?

Table 2. Content validity items

Construct Sub-construct

literal 
comprehension

- characters
- spatial and temporal background
- sequence of events
- reason for the incident

inferential 
comprehension 

- prediction what will happen in the 
story

- cause-and-effect relationships inference
- character’s feeling/trait
- omitted information inference

Table 1. Question type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읽기이해 평가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언어

재활사 1급 자격증과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3인

에게 검증받고자 한다.

2. 읽기이해 평가 문항

본 연구에서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뿌리깊은 초

등국어 독해력 1, 2단계」(문숙영 등, 2021)와「빠작 초등 

국어 문학 독해 1, 2단계」(구주연 등, 2021)를 참고하여 연

구 목적에 맞게 지문과 질문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읽기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글의 유형을 제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글, 시, 설명글 각각 2가지씩 

제시한다. 각 지문당 질문이 4개이며,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질문 유형은 사실적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과 추론

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나누었다. 사실적 이해 문항

에는 등장한 인물, 장소, 사건의 순서,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등을 물어본다. 추론적 이해 문항에는 인물의 성격, 속마음

(기분), 뒤에 이어질 이야기, 인과관계 추론 등을 물어본다

(Table 1).

객관식 문제로 진행하였으며 오답 보기로는 부적절한 추

론 문장, 배경지식을 사용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만 텍스

트와 관련되지 않은 추론 문장, 추론 자체가 어려워 지문을 

바꾸거나 그대로 제시한 문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3. 내용타당도

내용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언어재활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야기글, 시, 설명글의 지문을 

제시하고 각 지문에 해당하는 질문들 즉, 사실적 정보 이해

와 추론적 이해 질문들을 평가하였다. 총 6개의 지문과 이에 

해당하는 12개의 질문에 대한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아동에

게 제시된 지문과 질문의 난이도가 적합한지, 어휘가 적합한

지, 문항 수가 적절한가에 대한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Likert 5점 척도(1=매우 부적절, 2=부적절, 3=보통, 4=적절, 

5 매우 적절)로 평가하였다(Table 2).

Ⅲ. 연구 결과

1. 읽기이해 평가 내용타당도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이야기글, 시, 설명글에 대한 각각의 타당도 평가가 이루어

졌고 평균 점수는 다음과 같다. 이야기 글의 ‘지문/질문의 

난이도’ 평균 점수는 4.3점, ‘어휘의 적합성’은 4.6점, ‘질문 

내용의 적합성’은 4점이었다. 다음 시에서 ‘지문/질문의 난

이도’ 평균 점수는 5점, ‘어휘의 적합성’은 4.1점, ‘질문 내

용의 적합성’은 3.8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설명글에서 ‘지문/

질문의 난이도’ 평균 점수는 4.6점, ‘어휘의 적합성’은 4.3

점, ‘질문 내용의 적합성’은 4.6점이었다.

전반적으로 공통된 의견 중 하나가 ‘지문의 길이가 적당

한가?’라는 질문에 이야기 글과 설명글의 지문이 길다는 의

견이었다. 따라서 글자 수는 800자 이내로 수정하였고, 아동

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에 따라 문단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문항의 수는 적당하였지만 아동의 집중도와 피로도를 고려하

여 객관식 보기의 수를 5개에서 4개로 수정하였다.

어휘 수준에 관해서는 이야기 글 중「금덩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관’이라는 단어가 저학년 아동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여관’을 ‘숙소’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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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유형 중 시에서 ‘말하는 이의 상황’을 고르는 문제가 

시에 드러난 사실 정보 그대로의 이해라기보다 추론적 사고

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에 수정하였다. 시에 드러난 사실적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읽기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검사 문항을 개발한 후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글의 유형은 총 3가지로 이야기 글, 설명글, 시로 구성되

었다. 아동의 읽기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질문에는 사실적 이해 질문과 텍스트를 넘어선 질문으

로 범주화할 수 있다(Barr et al., 2002). 텍스트와 관련된 

질문 즉, ‘사실적 이해 질문’은 텍스트 내의 표면적으로 나타

난 내용에 관한 질문이며, 사실적 지식을 물어본다. 그리고 

텍스트를 넘어선 질문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읽은 텍

스트를 개인적인 경험이나 독자의 배경지식과 연결하여 도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읽기이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 수

준에 맞는 글을 제공해야 하고, 사실적 정보 및 텍스트를 넘

어선 질문까지 하여 텍스트에 빠진 내용과 숨은 의도까지 파

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유경진, 2016).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이야기글, 시, 설명글에 대한 각각의 타당도 평가가 이루어

졌다. 이야기 글의 경우 전체 평균 점수는 4.3점이었고, 시

의 평균 점수는 4.3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설명글의 평균 점

수는 4.5점으로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추론 문항 중에서

도 빠진 정보 추론, 인과관계 추론, 감정 추론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외의 결속력을 알아보는 ‘응집성 추론’, 어휘의 의

미를 알아보는 ‘어휘 의존’, ‘정교한 추론’ 등 더 많은 추론 

유형이 존재함으로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

등 저학년 아동들 중 객관식 문제 풀이를 많이 접해본 아동

이 있는 반면 이러한 문제를 생소하게 느끼는 아동도 있었

다. 그러한 아동들은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낯설어 조금 더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아동 수준에 맞는 다양한 글의 유형과 질문을 제시하고 보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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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언어능력을 포함하여 

추론능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언어발달장애 아

동들이 언어 외적 영역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면서 그중 추론능력에 결함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주목

을 받고 있다(Botting &Adams, 2005). 또한, 언어치료 분

야의 임상 현장에서도 학령기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언어 및 추론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중재 접

근이 시도되고 있다.

언어치료 접근법은 크게 현재 아동이 가지고 있는 언어능

력의 결함을 또래 일반 아동의 언어능력 수준으로 올리는 발

달적 모델과 현재 아동의 생활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언어 

및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는 기능적 모델로 나눌 수 있다

(Kim, 2014). 아동의 사례에 따라 두 가지 모델 중 하나가 

강조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접근법을 모두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한다.

학령기 아동을 교육하기 위한 접근도 이와 같은 이론적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된다. 즉, 교과 기반 접근으로서 

교육과정은 발달 단계에 따라 선행기술 및 위계에 따른 기술

을 지도하고, 현재와 미래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기

능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적 기술을 지도하는 과정들을 포괄

한다.

이렇듯 학령기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언어 및 추론능력을 

중재하는 과정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러한 견지에서 언어치료 임상 현장의 많은 규준 및 준

거 참조 평가는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임상 현장의 

중재 활동에는 교과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중에서도 언어 영역에 해당하는 국어과 교육과정이 가장 중

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언어 

및 추론능력 중재 상황에서 교과 기반 접근 전략을 위하여 

국내의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이에 포함된 

추론적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국어의 하위 영역과 기능은 무엇인가?

셋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추론적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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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core competence Textbook core competence

Critical/creative thinking To think differently

Data/information utilization To search for materials

Communication To talk together

Community/interpersonal To share minds

Enjoy culture To Enjoy/have fun

Self-reflection/development To learn about yourself

Table 1. Core competence and contents of the curriculum

Ⅱ.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의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2015년 9월에 개정 고시된 것으로, 2017년 

초등학교 1~2학년, 2018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

년, 고등학교 1학년, 2019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

년, 고등학교 2학년, 2020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에 적용된 현행 교육과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이 고시되었으나, 이는 2024

년 초등학교 1~2학년에 시행을 시작으로,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26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2027년 중학교 3

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라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시행 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선

정하였다.

2. 분석 절차

국어과 교육과정 속에서는 추구하는 핵심역량이 있으며, 

교과서의 단원마다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핵심역

량을 신장하기 위한 국어의 하위 영역을 분류하고 있으며 각 

영역의 내용은 핵심개념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역량과 내용을 살펴보고, 국어의 하위 영

역과 기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마다 추론능력이 

요구되는 성취기준을 학년군별로 분석하여 추론요인을 추출

하였다. 분석 절차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Figure 1. Analysis procedure

Ⅲ. 연구 결과

1. 국어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내용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핵심역량은 Table 1과 같

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은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

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

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과 같이 6개

의 핵심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핵심역량은 교과서의 단

원마다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기, 자료 

찾아보기, 함께 이야기하기, 마음 나누기, 누리며 즐기기, 자

신 알아보기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수준에 맞추어 표기하고 

있다.

핵심역량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은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을 주체

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을 뜻한다.

둘째, 자료․정보 활용 역량은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

집, 분석,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셋째, 의사소통 역량은 음성언어, 문자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하

는 능력이다.

넷째,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은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며 관계를 맺고 갈

등을 조정하는 능력이다.

다섯째, 문화 향유 역량은 국어로 형성․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

은 문화를 향유․생산하는 능력이다.

여섯째, 자기 성찰․계발 역량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끊

임없이 반성하고 탐색하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재능과 

자질을 계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2. 국어의 하위 영역과 기능

핵심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국어의 하위 영역은 듣기․말

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추구하는 통합적 기능이 있다. 국어의 하위 영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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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omain Functions

Listening/ 
speaking

To understand and utilize the context, to analyze listener, to create content, to organize content, to use 
data and media, to express and communicate, to check the content, to infer, to evaluate and appreciate, 
to listen and empathize, to interchange, and to check and adjust. 

Reading
To understand the context, to get immersed, to infer, to criticize, to reflect and empathize, to integrate 
and apply, to share reading experience, and to check and adjust. 

Writing
To understand the context, to analyze readers, to produce ideas, to construct writing, to utilize media, to 
express, to revise and rewrite, to interact with readers, and to check and adjust.

Grammar
To find a problem, to collect data, to compare and analyze, to classify and categorize, to summarize and 
explain, to apply and verify, and to reflect on linguistic life.

Literature
To get immersed,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o appreciate and criticize, to infer and enjoy, to imitate 
and create, to share and communicate, to check and adjust

Table 2. Subdomain and functions of the Korean language

기능은 Table 2와 같다.

듣기․말하기 영역의 기능은 맥락 이해․활용하기, 청자 

분석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자료․매체 활용하

기, 표현․전달하기, 내용 확인하기, 추론하기, 평가․감상하

기, 경청․공감하기, 상호 교섭하기, 점검․조정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읽기 영역은 맥락 이해하기, 몰입하기, 내용 확인하기, 추

론하기, 비판하기, 성찰․공감하기, 통합․적용하기, 독서 경

험 공유하기, 점검․조정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쓰기 영역은 맥락 이해하기, 독자 분석하기, 아이디어 생

산하기, 글 구성하기, 매체 활용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독자와 교류하기, 점검․조정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법 영역은 문제 발견하기, 자료 수집하기, 비교․분석하

기, 분류․범주화하기, 종합․설명하기, 적용․검증하기, 언

어생활 성찰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학 영역은 몰입하기, 이해․해석하기, 감상․비평하기, 

성찰․향유하기, 모방․창작하기, 공유․소통하기, 점검․조

정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듣기․말하기 영역과 읽기 영역에서 ‘추론하기’가 직접적

인 기능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국어과 교육과정의 추론 요소

‘추론하기’ 기능이 명시된 듣기․말하기 영역과 읽기 영역

에서 추론능력이 요구되는 성취기준을 학년군별로 분석하여 

추론적 요인을 추출하였다.

1) 듣기․말하기 영역의 추론적 요인

듣기․말하기 영역의 학년군별 성취기준에 따른 추론적 

요인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1~2학년의 추론적 요인은 

‘일의 순서 이해하기’, 3~4학년은 ‘인과 관계 이해하기’, ‘요

약하며 듣기’, 5~6학년은 ‘발표할 내용 정리하기’, ‘추론하며 

듣기’가 있었다.

Grade Inferential factors

1~2 To understand the order of things

3~4
To understand the causal relationship
To listen as you summarize

5~6
To organize presentation contents
To listen as you infer

Table 3. Inferential factors of listening and speaking

2) 읽기 영역의 추론 요소

읽기 영역의 학년군별 성취기준에 따른 추론적 요인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1~2학년의 추론적 요인은 ‘주요 내

용 확인하기’, ‘인물의 처지와 마음 짐작하기’, 3~4학년은 

‘중심 생각 파악하기’, ‘대강의 내용 간추리기’, ‘짐작하기’, 

5~6학년은 ‘요약하기’, ‘주장과 주제 파악하기’가 있었다.

Grade Inferential factors

1~2
To check the main contents
To guess the character's position and mind

3~4
To grasp the central thoughts
To summarize the outline
To guess content

5~6
To summarize
To identify the arguments and topics

Table 4. Inferential factors of reading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학령기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언어 및 추론능력 

중재 상황에서 교과 기반 접근 전략을 위하여 국내의 초등학

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이에 포함된 추론적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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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국어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은 6개로, 비판적․창

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

동체․대인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

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국어의 하위 영역은 5개로, 듣기․말하기, 읽기, 쓰

기, 문법,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중 듣기․말하기 영

역과 읽기 영역에서 ‘추론하기’가 직접적인 기능으로 제시되

어 있었다.

셋째, 듣기․말하기 영역의 추론적 요인은 일의 순서 이

해하기, 인과 관계 이해하기, 요약하며 듣기, 발표할 내용 정

리하기, 추론하며 듣기 등이 있었다. 또한, 읽기 영역의 추론

적 요인은 주요 내용 확인하기, 인물의 처지와 마음 짐작하

기, 중심 생각 파악하기, 대강의 내용 간추리기, 짐작하기, 

요약하기, 주장과 주제 파악하기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학령기 언어발달장애 아동

의 언어 및 추론능력 중재 상황에서 학년군별 성취기준에 따

른 추론적 요인 중심의 목표를 설정한다면, 학령기 아동의 

독립적인 언어 및 추론능력 증진과 함께 학급 상황에서의 교

과 이해 및 적응력 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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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령기 아동은 학령전기 아동과 달리 어휘의 폭이 넓어

지며 언어영역이 확장되고, 일상생활의 경험뿐만 아니라 글

을 통해서도 어휘를 확장한다(Lee, 2007). 또한 교과서를 

통해 어휘를 습득하게 되며 복문 사용 빈도나 화용 및 담화 

기술 등이 꾸준히 발달된다(Oh, 2020; Paul & Norbury, 

2013).

언어학습장애아동은 또래에 비해 어휘의 다양성이 부족

하며, 상위범주 분류, 단어 연관짓기 등 어휘발달이 느리고 

제한적이다(Park, 2020; Cho, 2019). 또한 주의집중력이 

짧고 시각 및 청각기억의 문제와 작업기억 용량의 제한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언어를 사용한다.(Jin, 2001; Paul & 

Norbury, 2013). 이에 언어학습장애아동은 학업을 수행하

는 것에 어려움을 보여 학습부진이 나타난다. 따라서 언어학

습장애아동의 학습어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학습전략이 필요

하다.

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전략 중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전략으로 기억술 전략(Mnemonics Strategy)

을 보고하고 있다(Lee, 2011; Scruggs et al., 2010). 기억

술전략 중 키워드방법은 초기 어휘를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Mastropieri & Scruggs, 1998). 

키워드방법은 목표어휘와 음성적으로 유사하며 아동이 친숙

한 어휘를 함께 제시하여 목표어휘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Lee, 2011).

Scruggs 등(2010)은 경도지적장애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부학 용어를 키워드 방법을 통해 지도하여 연구효과를 보

고 하였다. Lee(2011) 연구에서는 학습부진 아동을 대상으

로 과학교과 어휘를 지도하여 어휘 학습력을 높였다. 이를 

통해 키워드방법은 과학 어휘나 해부학 어휘 등 새로운 어

휘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임을 알 수 있

었다.

교과 어휘 중 사회교과어휘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사회현상과 관련된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어휘의 양이 증가하며 

한자어, 개념어 등 다양한 어휘들로 확장된다(Kim, 2015). 

이러한 교과어휘는 어휘 습득력이 늦은 언어학습장애아동에

게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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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CA K-CTONI-2
REVT LSSC

REVT-r REVT-e Converted score percentile

Male 8;8 102 7;0-7;5 6;0-6;5 34 0.2

Note. CA=chronological age; K-CTONI-2=Korean-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 2(Park, 2014), REVT-r=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Kim et al., 2009); REVT-e=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expressive (Kim et al., 2009); LSSC=Language Scale for School-aged Children(Lee et al., 2015)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학습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키워드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교과어휘 중 지역어휘를 지도하고 어휘

학습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언어학습장

애아동에게 효율적인 학습전략을 제시해 줌으로써 임상현장

에 필요한 교육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의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언어학습장애 아동 1명이다. 연구대상을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 2: 

K-CTONI-2, Park, 2014)에서 비언어성지수가 80이상으로 

정상범위에 속하며, (2) 수용․표현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결과 수용 및 표현어휘 모두 표준편차 –2SD미만에 

해당되며, (3) 학령기 아동 언어검사(Language Scale for 

School-aged Children: LSSC, Lee et al., 2015)에서 언

어지수가 –2SD미만, (4) 부모의 보고에 의해 신체, 정서, 

청력과 같은 수반되는 문제가 없는 아동으로 하였다.

2. 실험 방법

1) 중재 프로그램에 사용된 어휘

아동의 사회교과의 지역어휘를 학습시키기 위해 총 50개

의 어휘로 구성하였다. 어휘는 크게 부산 지하철역 6개과 우

리나라 행정구역과 도시명칭 26개, 세계대륙과 국가명칭 18

개로 지역명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구성하였다.

키워드 어휘는 Lee(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목표어휘와 

음성적으로 유사하며 아동에게 친숙한 어휘들로 구성하였다. 

이 키워드 어휘를 목표 어휘와 연결하기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임상경력 5년 이상의 1급 언어재활사 2명에게 타당도

를 확인 받았으며 90% 타당도를 나타냈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키워드방법을 활용하여 부산시에 소재한 조용

한 치료실이나 가정에서 진행했으며, 2022년 4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 진행과정은 대상자 선별검

사 단계, 기초선 단계, 중재 단계, 유지 단계로 실시하였다.

기초선 단계는 2주간 주 1회씩 진행하여 아동이 학습된 

어휘를 평가했으며 연구자와의 라포형성 및 아동이 거주하는 

동네 지도그리기 등을 실시하며 지역명을 학습하기 전에 지

도를 이해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중재단계는 총 10회기로 주 2회 실시하였으며 1회기 당 

40분씩 진행하였다. 아동이 목표 어휘를 이해하기 위해 지도

와 키워드 그림을 활용하여 중재하였다. 예를 들어, ‘아프리

카’라는 목표 어휘를 알려주기 위해 아프리카가 포함되어 있

는 세계지도와 아프리카의 키워드 어휘인 ‘파프리카’를 그림

으로 활용하여 지도 위에 키워드 그림을 붙일 수 있도록 유

도하였다. 매회기마다 전 회기의 어휘를 간단하게 복습하며 

6-8개의 어휘를 증가하며 키워드중재를 실시하였다.

유지 단계는 중재가 종료된 후 3주간 휴지기간을 가진 뒤

에 지역명 목표어휘들을 대표하는 평가 검사 set 2를 실시하

여 지역명의 어휘 수준을 파악하였다.

3. 자료분석

중재 전후 비교를 위해 평가 어휘리스트를 2개의 set으로 

분류하였고 각 평가 set은 지하철역 1개, 한국 지역행정구역

과 도시명 7개, 세계지역구역과 국가명 6개로 구성하여 평가

하였다.

회기별 진전 비교는 중재 2, 4, 6, 8, 10회기 중재 후 

다음 회기 시작 전에 평가하였다. 평가의 경우, 목표어휘 

50개의 어휘를 모두 평가하여 아동의 어휘 습득정도를 살펴

보았다.

4. 결과처리

아동의 중재 전후 비교 및 회기별 진전 비교를 살펴보기 

위해 평가 어휘 중 정확히 산출한 어휘를 백분위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Ⅲ.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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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전후 지역어휘 학습정도비교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은 중재 전 지역어휘를 알고 있는 것

이 없었으나 치료 종료 후 평가에서 86.67%로 평가어휘 15

개 중에서 12개를 맞추었다. 유지 후 평가에서는 100% 모

두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Pre-evaluation Post-evaluation
3 weeks after the 
post-evaluation

0 86.67 100

The values are percentage (%)

Table 2. Comparison of learning degree of local vocabulary 

before and after keyword method intervention

2. 회기별 진전 비교

중재 전 지역명칭에 대한 습득이 없었으나 10회기를 걸치

면서 90% 이상의 높은 성취를 보였다. 키워드를 제시하지 

않을 때보다 키워드를 제시할 경우 지역 어휘 습득이 높았으

나, 3주 유지 후에는 안정적으로 100%로 목표 어휘 전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 Comparison of progress by session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언어학습장애아동이 학령기의 사회교과어휘 중

에서 기초어휘인 지역사회명칭을 지도한 단일 중재연구로 키

워드방법을 활용한 어휘 학습정도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언어학습장애아동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키워드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어휘를 중재한 결과 사전 검사에

서 0%, 사후 검사에서 86.67%, 유지 검사에서는 100%로 

나타났다. 회기별 진전 결과 또한 매주 어휘 학습력이 급격

히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 역시 또래에 비해 사회, 과학과 

같은 암기교과 성취 수준이 낮았으나, 키워드방법을 이용해 

학습지원을 하였을 때 사회교과의 지역어휘 학습이 빨랐으며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키워드방법에 따른 학습효과와도 일치하였다(Lee, 

2011; Fontana et al., 2007).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키워드방법은 언어학습장애아동

이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중재방법으로 

생각된다. 또한 키워드방법이 새로운 정보를 조직화하고 장

기기억 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으며 임상현장에서도 효

과적인 교육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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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유아기는 언어발달에 결정적인 시기이며, 이 시기에 언

어발달지연을 보이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유도하는 것은 아동의 장

애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복지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일이다

(Choi, 2015). 영유아기에 언어장애의 조기 진단을 위해 가

정 외 보육, 교육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의 협조가 필요하

다(Kim, 2018).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

유아건강검진제도가 개시되었고 발달평가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주요 검진 항목의 하나이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

사(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and Children; K-DST)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 완료

되어 2015년 이후 사용되고 있다(Eun, 2017). K-DST는 정

상 영유아의 발달사항을 반영하여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동

을 선별하기 위한 부모보고식 검사로서, 4-71개월 미취학아

동을 대상으로 한다. 6개의 발달영역(대근육, 소근육운동, 인

지, 언어, 사회성, 자조)이 각 8문항으로 구성되고 각 질문에 

‘전혀 할 수 없다’(0점), ‘하지 못하는 편이다’(1점), ‘할 수 

있는 편이다’(2점), ‘잘 할 수 있다’(3점)의 4단계 답을 기입

하여 응답한 점수를 영역별로 산출 후 총점을 절단점과 비교

하여 평가한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 K-DST 결과지에서는 -2 표준편차, -1 표

준편차, +1 표준편차 값을 각각 가, 나, 다로 기재하였고 평

가자는 또래보다 빠른 수준, 또래 수준, 추적검사 필요, 심화

평가 필요 등 4단계로 검사 결과를 해석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기간 동

안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환자군을 접하

게 된다.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이 직무 자

체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갖는 권위는 부모에게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Woo, 2006). 그러나 아동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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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ediatricians

Age

30 to 40 years (31, 35.6%)
40 to 50 years (34, 39.1%)
50 to 60 years (17, 19.5%)
60 to 70 years (5, 5.7%)

Male / 
Female

24 (27.6%) / 63 (72.4%)

Work 
experience

Under 5 years (9, 10.3%)
 5 to 10 years (32, 36.8%)
10 to 15 years (22, 25.3%)
15 to 20years (5, 5.7%)
20 to 25years (10, 11.5%)
Over 25 years (9, 10.3%)

Work 
location

Metropolitan (51, 58.6%)
Gangwon (2, 2.3%)
Chungcheong (6, 6.9%)
Yeongnam (7, 8%)
Honam (2, 2.3%)
Jeju (19, 21.8%)

Employment 
type

Self-employed (37, 42.5%)
Salaried in a private clinic (14, 16.1%)
Work in a hospital (4, 4.6%)
Work in a general hospital (11, 12.6%)
Work in a tertiary hospital (18, 20.7%)
Work outside a medical institution (1, 1.1%)
Not working as a doctor (2, 2.3%)

Total 87

Table 1. The general information of pediatrician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발달 이상이 의심되어 발달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를 하게 

된 이후 현장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소외되어 왔다. 국내 

종합병원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언어치료실은 재활의학과나 정

신건강의학과 소속인 경우가 많고, 개인 의원을 이용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언어치료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의료기

관을 방문하지 않고 바로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설치료기관

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Kwon, 2006).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가 배제된 언어치료는 소아의 발달 전반과 성장에 대한 전

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영유아를 

주로 접하는 전문가 집단의 인식 조사 선행연구는 주로 교사

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고, 소아청소년과 전

문의의 언어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및 대처에 대한 조사는 드

문 실정이다(Park, 2019). 이에 본 연구는 소아청소년과 전

문의의 아동의 언어발달 및 언어발달장애에 대한 전반적 인

식, K-DST 언어영역 문항에 대한 인식 및 K-DST 평가 후 

사후관리상황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참가한 87명의 전문의들의 설문지가 본 연구

에 사용되었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정보를 Table 1에 제시

하였다. 

2. 연구 방법

설문은 구글폼을 사용하였다. 인터넷 기반 설문지를 제주 

지역 소아청소년과의사모임 및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인

터넷 커뮤니티에 2022년 10월에 게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다. 대상자들의 일반 정보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기술통계를 하였다. 인식에 대한 항목은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매우 그렇지 않다/2-다소 

그렇지 않다/3-보통/4-다소 그렇다/5-매우 그렇다로 표시하

도록 하였다. K-DST 언어영역 평가 후 조사에서는 체크박

스를 이용하여 복수응답을 허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아동의 언어발달 및 언어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아동의 언어발달 및 언어발달장애

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은 총 9문항이었고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언어치료관련 기관에 대한 정

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함을 알 수 있었다. 학령전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조기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선별과정 및 언어치료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역

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 언어영역 문향에 

대한 인식

K-DST 언어영역 문항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총 4문항을 질문하였고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들은 대체적으로 K-DST 언어영역 문항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고, K-DST 시행 후 결과를 보호자에게 

설명함에 있어 자신 있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K-DST 언

어영역 시행 후 결과는 차후 아동을 진료할 때 도움이 된

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K-DST가 언어발달만을 집중적으

로 평가하는 검사가 아닌 관계로 K-DST 언어영역 문항이 

영유아 언어발달선별도구로 적절한지는 중립적인 평가를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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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I am aware of the normal language development process.
0
(0)

2
(2.3)

21
(24.1)

43
(49.4)

21
(24.1)

I can distinguish between a normal child and a child suspected of 
having a DLD.

0
(0)

8
(9.2)

15
(17.2)

48
(55.2)

16
(18.4)

I have knowledge of the DLD diagnostic criteria. 
2

(2.3)
14

(16.1)
28

(32.2)
34

(39.1)
9

(10.3)

I know what to do when I find a child having language problems. 
0
(0)

10
(11.5)

32
(36.8)

30
(34.5)

15
(17.2)

I have information on speech-language therapy related institutions.
8
(8)

27
(31)

25
(28.7)

16
(18.4)

12
(13.8)

I think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language development of preschool 
children.

0
(0)

3
(3.4)

6
(6.9)

21
(24.1)

57
(65.5)

I think it is important to do early screening for DLDs.
0
(0)

3
(3.4)

9
(10.3)

25
(28.7)

50
(57.5)

I think the role of the pediatricians is essential in the early screening 
of children suspected of having DLDs.

0
(0)

2
(2.)3)

4
(4.6)

21
(24.1)

60
(69)

I think the role of the pediatricians is important in speech-language 
rehabilitation for children with DLDs.

0
(0)

8
(9.2)

8
(9.2)

28
(32.2)

43
(49.4)

Note. DLDs = Development language disorders 

Table 2. Perception of the language development and DLDs in children                                               (%)

1 2 3 4 5

I am aware of the language domain questions in K-DST according to 
the age of children.

0
(0)

2
(2.3)

21
(24.1)

43
(49.4)

21
(24.1)

I consider  the language domain questions in K-DST appropriate as a 
language screening tool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0
(0)

3
(3.4)

9
(10.3)

25
(28.7)

50
(57.5)

I think the results of the language domain questions in K-DST are 
useful in both understanding and treating children. 

0
(0)

2
(2.3)

4
(4.6)

21
(24.1)

60
(69)

I  can interpret the results of the language domain questions in K-DST 
and explain them to the guardians.

0
(0)

8
(9.2)

8
(9.2)

28
(32.2)

43
(49.4)

Note. K-DST = 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and Children 

Table 3. Recognition of the language domain questions in K-DST                                                     (%)

3.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 언어영역 평가 후 

조치

K-DST 언어영역을 평가 후 언어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아

동에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아

동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통보를 받고 있는지에 대

한 질문이 총 4문항이었고 이는 복수응답을 포함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K-DST 결과를 해석하고 보호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는 영유아건강검진 검진의사 매뉴얼에 의거

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을 정밀평가기관에 

의뢰하였을 때 아동의 결과가 추적관찰 되는 경우는 주로 해

당 아동의 부모를 통해 전해 듣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밀평가 권고 이후 해당 아동이 재내원하지 않거나 내원하

더라고 언어발달과 관련하여서는 함구하는 경우도 상당하였

다. 이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아동의 추후 진료를 위해 

공식적인 진료회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90.8%

였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아동의 언어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을 K-DST를 기반으로 하여 조사하였고 주요 결과

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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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s

What would you do if the results 
indicate a child is subject to follow-up 
examination? 

Trying it directly on the child (46%)
Recommendation the follow-up evaluation (73.6%)
Referring to higher-level institutions for the detailed evaluation (9.2%)
Others (5.5%)

What would you do if the results 
indicate a child is recommended for 
in-depth evaluation?

Trying it directly on the child (32.2%)
Recommendation the follow-up evaluation (21.8%)
Referring to higher-level institutions for the detailed evaluation (81.6%)
Others (4.4%)

Do you know the results of the 
children  after the patients have been 
referred for the close evaluation?  

Yes, I have received official medical replies from the referral institutions. (9.3%)
Yes, I have found out what happened through guardians.(61.6%)
No, the child was not revisited after close evaluation was recommended.(24.4%)
No, the child go to my clinic, but the guardian keeps silent about language 
problems. (23.3%)
Others (7.2%)

Do you think that a formal reply to 
medical request for a child who has 
been referred for close evaluation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79, 90.8%)
It is not necessary (2, 2.3%)
I do not know (5, 5.7%)
Others (1, 1.1%)

Note. K-DST = 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and Children 

Table 4. The action after language domain questions in K-DST

지식을 가지고 있다. 언어문제 발견 시 대처 방안에 대한 지

식을 가지고 있으나 언어치료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는 부족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언어발달장애의 조기선별검사에 

대해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역할이 중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K-DST 의 언어영역 문항을 

숙지하고 있으며 보호자에게 결과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고 K-DST는 아동의 진료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 생각

하고 있다. 

셋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영유아검진 매뉴얼에 기반

하여 언어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처치하고 있다. 정밀

검사를 위해 아동을 타 기관에 의뢰하였을 때 주로 보호자를 

통한 피드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기관들과의 진료회

신에 대한 필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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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It examines the structure of explanatory discourse in social studies textbooks in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compares social studies in the third and fourth 

grades, and presents basic data necessary to guide explanatory discourse centered on 

structure. Methods: The frequency according to the type of explanatory discourse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a single structure and a complex structure, and compared 

with the fourth-grade social studies subject. Results: As for the single structure, the 

collection structure and causal structure were the most common. In the complex 

structure, collection + causality were the most common, and in the second semester, in 

addition to the two combined structures, all three or four combined structures appeared. 

Conclusions: Compared to the first semester, more diverse and complex structures appear 

in the second semester. In addition, a single structure appeared mainly in the third 

grade, but more complex and diverse structures appeared in the fourth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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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령기가 되면 아동들은 이전과 달리 텍스트를 통해 담화

를 접하게 되는 빈도가 많아진다. 이처럼 문자를 통해 접하

는 담화는 대표적으로 설명 담화와 스토리 담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설명담화는 정보를 전달받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

는데 필수적인 담화로, 교과서에 가장 빈번히 등장한다. 따

라서 설명담화를 이해하는 능력은 학업 성취도와 밀접한 관

계를 갖게 된다.

설명담화는 비문학 장르의 담화에 주로 등장하는데 일반

적으로 스토리 담화와는 다른 형태의 담화 구조를 취한다. 

그러므로 설명 담화를 보다 잘 이해를 위해서는 스토리 담화

와 다른 담화의 구조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Catts 

& Kamhi(2017)는 설명 담화는 정보를 의미 있게 배열해야 

하는 학습에서 특히 중요하며 설명담화의 이해를 위해서는 

구조에 관한 지식을 응집성 있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Meyer & Rice(1982) 또한 설명담화는 다른 장르

에 비해 보편적 구조를 가지므로 설명담화를 이해하는 데는 

담화의 구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읽기 능력이 부족한 저학년에 비해 초등학교 중 학년이 

되면 아동들은 읽기가 숙달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교과들도 

등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년 시기 처음 등장하고, 

주로 정보 전달에 목적이 있는 사회 교과서의 설명담화를 분

석함으로서 초등학교 아동의 설명 담화 지도를 위한 기초 자

료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 설명 담화에 나타나는 구

조 중 단일 구조의 범주별 출현 빈도는 어떠한가?

2.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 설명 담화에 나타나는 구

조 중 복합 구조의 범주별 출현 빈도는 어떠한가?

3.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나타나는 설명 담화는 

3학년 사회 교과서와 비교하여 나타나는 양상에 차이가 있

는가?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를 대표할 수 있는 담화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정 교과서인 교육부 출판 초등학교 사회 4-1학기, 

4-2학기 교과서 (2015년 개정판)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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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emester 1 Semester 2 Total

Collection+Cause-effect 10 (38.4%) 13 (44.8%) 23 (41.8%)

Collection+Compare-
contrast

1 (3.8%) 1 (3.4%) 2 (3.6%)

Collection+Problem-
solution

1 (3.8%) 2 (7.6%) 3 (5.4%)

Cause-effect+Compare-
contrast

3 (11.5%) 1 (3.4%) 4 (7.2%)

Cause-effect+Problem-
solution

4 (15.3%) 2 (7.6 %) 6 (10.9%)

Compare-contrast+
Problem-solution

0 (0%) 0 (0%) 0 (%)

Collection+Cause-effect
+Compare-contrast

7 (26.9%) 2 (7.6%) 9 (16.3%)

Collection+Cause-effect
+Problem-solution

0 (0%) 5 (17.2%) 5 (9.0%)

Collection+Compare-
contrast+Problem-
solution

0 (0%) 1 (3.4%) 1 (1.8%)

Collection+Cause-effect
+Compare-contrast+
Problem-solution

0 (0%) 2 (7.6%) 2 (3.6%)

Total 26 29 55

Table 2. Number of complex-structure texts by category분석기준은 설명 담화 분석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Meyer & Freedle(1984)의 분류를 선정하여 수집

(collection), 비교/대조(compare-contrast), 원인/결과

(cause-effect), 문제해결(problem-solution)의 4가지로 하

였다. 단일 구조는 담화 내에 4가지의 분류 기준 중 하나씩

만 나타나는 것이고, 복합구조는 한 담화 내에 2개 이상의 

구조가 중복으로 나타나는 경우 즉 두 가지가 합쳐진 구조, 

세 가지가 합쳐진 구조, 네 가지가 합쳐진 구조를 확인하여 

출현하는 모든 형태를 분석하였다.

담화의 길이는 3문장 이상의 담화만을 선택하고, 질문 또

는 문제 제기와 같이 분석이 모호한 담화를 제외한 82개의 

담화를 분석하였다. 선정된 담화는 10년 이상 경력의 1급 

언어재활사 2명이 각각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전체 담화를 

첫 분석 이후 2주의 기간을 두고 2차로 분석하였고, 개인 

간 신뢰도와 개인 내 신뢰도 모두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는 백분율로 기술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단일구조 텍스트의 범주별 출현빈도

단일 구조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총 27회 중 수집 구

조가 10회, 원인/결과 구조가 11회로 두 구조가 전체의 

77.7%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비교/대조 구조와, 문제해결 

구조가 각각 3회로 22%를 나타내었다.

1학기와 2학기를 비교하였을 때 담화 수는 1학기에 11

회, 2학기에 16회로 나타났고 학기 별로는 두 학기 모두에

서 수집 인과 구조가 가장 많고, 문제해결, 수단 목적 구조

는 확연히 적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Category Semester 1 Semester 2 Total

Collection
Cause-effect

Compare-contrast
Problem-solution

5 (45.4%)
4 (36.3%)

0 (0%)
2 (18.1%)

5 (37.5%)
7 (43.7%)
3 (18.7%)
1 (6.2%)

10 (37.0%)
11 (40.7%)
3 (11.1%)
3 (11.1%)

Total 11 16 27

Table 1. Number of single-structure texts by category

2. 복합구조 텍스트의 범주별 출현빈도

복합 구조는 55회 중 수집 구조와 원인 결과 구조가 합

쳐진 형태가 23회로 전체의 41%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수

집구조와 원인 결과 비교 대조 구조가 합쳐진 구조가 9회, 

원인-결과와 문제해결 구조가 6회, 원인-결과와 비교-대조가 

합쳐진 구조가 5회로 나타났다. 2가지 구조가 합쳐진 형태가 

38회, 3가지 구조가 합쳐진 형태가 15회, 4가지 구조가 모

두 합쳐진 담화도 2회 나타났다.

3. 3학년과 4학년 사회 교과서의 설명담화 구조 비교

3학년과 4학년 단일구조 담화는 빈도 측면에서 3학년은 

66회, 4학년은 27회로 3학년이 2배 이상 많이 나타났다. 수

집구조와 원인 결과 구조가 3학년은 89% 4학년은 81%로 

두 학년 모두 80%이상으로 나타났다.

Category Third Grade Fourth Grade 

Collection 33 (50.0%) 10 (37.0%)

Cause-effect 26 (39.0%) 11 (40.7%)

Compare-contrast 5 (7.5%) 3 (11.1%)

Problem-solution 2 (3.0%) 3 (11.1%)

Total 66 27

Table 3. Number of single-structure texts for 3rd and 4th

복합구조의 빈도 측면에서는 3학년 21회 4학년 55호로 4

학년이 2배 이상 많았다. 카테고리 별로는 수집과 원인 결과

가 합쳐진 구조가 3학년 13회, 4학년 23회로 가장 많이 나

타났다. 3가지 구조가 합쳐진 형태는 3학년에서는 한 번도 

출현하지 않았으나 4학년에서는 15회 출현하였다. 4가지 구

조가 합쳐진 형태도 3학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4학년에

서는 2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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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hird Grade Fourth Grade 

Collection+Cause-effect 13 (61.9%) 23 (41.8%)

Collection+Compare-contrast 2 (9.5%) 2 (3.6%)

Collection+Problem-solution 0 (0%) 3 (5.4%)

Cause-effect+Compare-contrast 5 (23.8%) 4 (7.2%)

Cause-effect+Problem-solution 0 (0%) 6 (10.9%)

Compare-contrast+Problem-solution 1 (4.7%) 0 (%)

Collection+Cause-effect
+Compare-contrast

0 (0%) 9 (16.3%)

Collection+Cause-effect
+Problem-solution

0 (0%) 5 (9.0%)

Collection+Compare-contrast
+Problem-solution

0 (0%) 1 (1.8%)

Collection+Cause-effect+Compare-c
ontrast+Problem-solution

0 (0%) 2 (3.6%)

Total 21 55

Table 4. Number of complex-structure texts for 3rd and 

4th

Ⅳ. 결론 및 제언

Ryu & Kwon(2022)의 연구에 의하면 3학년의 설명담화

의 빈도는 1학기에 23회에서 2학기 64회로 3배가량 증가했

다. 4학년 사회 교과서의 설명 빈도는 1학기와 2학기에서 

37회와 45회로 3학년에 비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구

조적인 측면에서 1학기에는 단일 구조와 2가지 구조가 합쳐

진 구조가 주로 출현하고 3가지 구조가 합쳐진 경우는 수집

과 원인-결과 그리고 비교 대조구조가 합쳐진 형태만 출현

하였다. 그러나 2학기에는 3가지 구조가 합쳐진 형태가 3가

지 모두 출현하였고, 4가지 구조가 합쳐진 형태도 2회 출현

하였다.

단일 구조와 복합구조의 출현 빈도가 3학년과 4학년에서 

반대로 나타났다. 3학년에서는 단일 구조가 복합구조에 비해 

3배 이상 많이 나타난 것에 비해 4학년에서는 복합구조가 

단일 구조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합구

조의 경우 3학년 교과서에는 2가지 구조가 합쳐진 구조만 

출현한 것에 반해 4학년 교과에는 3가지 구조가 합쳐진 구

조와 4가지 구조가 합쳐진 구조가 모두 출현하였다. 이는 3

학년 교과에 비해 4학년 교과의 길이가 길어지고 복잡성이 

증가했음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3-4학년 사회과 교과서만으로 설명담화의 여러 영

역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분석된 담화의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교

과서 이외의 다른 과제를 선택하여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

여 설명 담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과 영역 외에 

과학 혹으 수학과 같은 다른 종류의 담화가 등장하는 분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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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about pa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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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으로 부모상담이란 아동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자가 아동의 부모를 만나 상담하

는 것을 말한다(Kim, 2004). 부모상담은 부모와 상담자가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함께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만나면 상호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가정에서의 유아의 행동이나 생활뿐만 아니

라 가정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알 수 있어 치료사가 아동을 

이해하는데 보다 도움이 된다(Kang, 2007; Kim, 2004).

부모는 치료사와의 상담에 참여함으로서 아동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교육방침 등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가정과 재활기관의 일관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Kim & Hwang, 2012).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며 자녀교육에 

부모가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부모가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고 협력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치료 제공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지역아동발달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상담의 

실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부모

상담을 위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발달센터 내원 아동

의 보호자의 입장에서 부모상담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부산․경남지역에 소재한 8개의 지역아동발달

센터에 다니고 있는 만 6세 이하의 학령전기 장애아동의 보

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보호자와 아동의 기초정보는 

Table 1과 같다.

2. 연구 도구

아동발달센터에 내원하는 아동 부모의 부모상담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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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ub-factor N n %

Family relation

Father

108

8 7.4

Mother 78 72.2

Grand mother/father 22 20.4

Guardian age

<30

108

18 16.7

30≤ ~ <50 68 63.0

50≤ 22 20.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08

14 13.0

High school graduate 34 31.5

Collage graduate 18 16.7

University graduate 36 33.3

Master/Doctorate 6 5.6

Work

Homemaker

108

74 68.5

Salaried worker 18 16.7

Self-employed 16 14.8

Monthly income

150≤ ~ <300 

108

26 24.1

300≤ ~ <500 48 44.4

500≤ 34 31.5

Children sex
Male

108
84 77.8

Female 24 22.2

Children age

<2

108

13 12.0

2≤ ~ <4 55 50.9

2≤ ~ <6 40 37.0

Disability type

Intellectual disabilities

108

14 13.0 

Physical Disabilities 4 3.7

Emotional disturbance 10 9.3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58 53.7 

Auditory disorder 6 5.6

Development delay 16 14.8 

Major problem

Sociality / peer problem

108

10 9.3

Communication problem 78 72.2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8 7.4

Development delay 12 11.1

Table 1. Background information of the subject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기초배경조사(Kang, 

2007; Kim & Lee, 2014), 부모상담 실태(Lee, 2009)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문항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예

비조사와 타당도 검증이 실시되었다.

예비 조사를 위한 1차 설문지는 총 18문항(기초배경조사 

9, 부모상담실태 9)으로 구성하였고 특수교육학과 박사 1인

과 언어치료학 박사 1인에게 검토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

정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 18개 문항으로 최종설

문지를 구성하였다.

3. 자료 처리

대상자의 기초배경정보와 부모상담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

로 계산하였으며, 상담빈도는 아동에 따라 치료 회기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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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기 때문에 월간 상담횟수를 회기 수(상담빈도 = 월간 상

담횟수/월간 회기 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부모상담의 

인식은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평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지역아동발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상담을 살펴보면, 

아동과의 관계에 따라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순으로 나타났

다. 보호자의 연령은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30

세 미만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교육수준은 대학졸업, 고

등학교졸업, 대학졸업, 고등학교 졸업 미만, 석박사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가사전담, 자영업, 회사원 순으로 나타났

다. 가정내 월수입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부모상담 빈도는 월평균으로 회기당 0.5회 이

상 1회 미만, 1회 이상, 0.5회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1회기

당 부모상담 시간은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10분 미

만, 10분 이상, 1분 미만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상담 방법은 

대면, 전화, 메모장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상담 장소는 치료

실, 대기실, 상담실, 복도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상담 주내용

은 치료계획, 발달수준, 또래상호작용, 문제행동, 부모역할,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1. Actual condition of parent counseling

Ⅳ. 논의 및 결론

아동발달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상담의 빈도는 회

기 당 0.5회 이상 1회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매 회기마다 

부모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유사한 빈도를 보였다. 일반

적으로 아동발달센터에서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이 집단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과 달리 보호자와 치료사가 

매 회기마다 일대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상담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Byun, 2006; Kim & Hwang, 

2012). 기본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발달센터 모두 매 회기마

다 부모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담보다 치료를 더 원

하는 경우, 아동의 지각, 보호자의 일정 등으로 간헐적으로 

부모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부모상담 시간은 1분 이상에서 5분 미만이 많았으며 5분 

이상 10분 미만도 유사한 빈도로 나타났다. Kim 등(2008)

은 부모상담 1회당 5분 이상 10분 미만의 상담 시간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Ju와 Kim (2005), Lee와 

Lee(2014)는 10분 이상 20분 미만의 상담이 이루지고 있다

고 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들을 비교해 보면 심리치료의 경

우에 언어치료 보다 더 많은 시간의 부모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상담의 방법은 대면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상담장소

는 치료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대기실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 보호자들은 대면 상담을 선호하고 있으며(Kim 

et al., 2008), 아동발달센터에서도 아동의 치료 회기가 종

결된 후 치료실에서 또는, 치료 후 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

하면서 보호자 대기실에서도 부모상담이 많이 이루어졌다

(Lee, 2005). 상담의 내용은 치료 계획과 과정이 가장 많았

으며 발달내용에 관한 내용들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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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멀티미디어는 문자, 정보, 그림, 소리 정보,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을 통합시킨 컴퓨터를 통해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

로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Jang & Jung, 

2009). 교육 목적으로 들려주거나 읽히기 위해 만들어진 동

화가 멀티미디어로 제작되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들이 밝혀지고 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동화 학습은 유아의 언어 능력 발

달에 효과적이다. 멀티미디어 동화가 유아의 어휘력, 언어이

해력, 언어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Jang & Jung, 2009; Shin, 2001). 그뿐만 아니라 대인문

제해결능력, 친사회적 행동, 사고력, 다문화 인식, 수학 개념 

및 수학적 태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Ahn 

& Oh, 2006; Jung & Lee, 2013; Kim et al., 2015; 

Kwon, 2010; Song & Kim, 2010), 초등 교육에서도 창의

적 언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래동화를 활용하고 

있다(Jung, 2006).

교육에 활용되는 동화의 유형에는 생활동화, 전래동화, 창

작동화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중 전래동화는 아동을 위

해 옛날이야기, 민담, 우화, 전설과 같은 설화를 동심에 맞게 

개작한 것이다(Kwon, 2013). 이러한 전래동화는 유아 및 

초등 교육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래동화를 언어치료 현장에서 언어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에게 적용할 때 전래동화의 구어 및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전래동화는 생활동화에 비하여 구어 

속도가 빠르고 복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Lee & Jeon, 

2021), 효율적인 언어치료를 위하여 전래동화의 특성을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

래동화의 대사와 내레이션을 구분하여 문장의 수와 복잡성, 

어절을 중심으로 한 평균문장길이 등의 구문적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쥬니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아동용 전래동화

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Juniver. 2022). ‘도깨비 친구, 젊

어지는 샘물, 거울, 금도끼와 은도끼, 꼬마 도깨비와 산삼 등

의 전래동화 5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전래동화의 문장 복잡성 연구

109

2. 자료 분석 

1) 문장의 수

전래동화에서 나오는 문장을 대사와 내레이션으로 구분하

였다. 대화나 독백 등 직접인용문은 대사로, 동화 속에서 실

제로 발화되지 않으며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은 내레이션으로 

분류하였다(Choi, 2017; Lee, 2013). 대사와 내레이션 각각

의 문장 수를 계수하고 전체 문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

였다. 

2) 문장의 복잡성 

전래동화의 대사와 내레이션의 문장 유형을 단문과 복문

으로 분류하였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은 단문으로, 여러 번 나타나는 문장은 복문으로 분류하

였다. 단문과 복문의 수를 계수하고 전체 문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였다. 

3) 평균 문장 길이 

아동의 자발적인 발화의 길이를 분석하기 위한 척도로 평

균어절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in clutters)가 있

다(Kim, 2014). 본 연구에서는 동화의 문장 길이를 측정하

기 위하여 평균문장길이(mean length of sentence: MLS)

를 구하였다(Kim et al., 2018). MLS-c는 문장 내 어절 수

의 합을 문장 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사와 내레이션의 문장 수

전래동화 5편을 분석한 결과 대사의 평균 수가 29.4개

(59.16%), 내레이션의 평균 수가 20.2개(40.84%)로 나타났

으며, 대사의 수가 내레이션에 비하여 18.3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airy tales 
Dialogue Narration

N % N %

D 32 56.14 25 43.85

R 25 50.00 25 50.00

M 35 70.00 15 30.00

G 33 66.00 17 34.00

L 22 53.65 19 46.34

Mean 29.40 59.16 20.20 40.84

D=Doggabi friend; R=Rejuvenating spring water; M=Mirror; 
G=Gold and silver ax; L=Little doggabi and wild ginseng

Table 1. Number of sentences in the dialogue and narration

2. 대사 및 내레이션의 문장 복잡성 비교

전래동화 5편의 대사 및 내레이션 문장 복잡성을 비교한 

결과 대사의 단문이 평균 22개(74.44%), 복문이 평균 7.4개

(25.55%)로 나타났으며, 단문의 비율이 복문보다 48.89%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레이션의 단문은 평균 5.6개

(26.27%), 복문은 14.6개(73.73%)로 나타났으며, 복문의 비

율이 단문보다 47.4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와 내레

이션을 비교했을 때 대사에서의 단문 비율이 더 높고, 내레

이션에서의 복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imple sentences Complex sentences

N % N %

Dialogue

D 24 75.00 8 25.00

R 20 80.00 5 20.00

M 23 65.71 12 34.28

G 29 87.87 4 12.12

L 14 63.63 8 36.36

Mean 22.00 74.44 7.40 25.55

Narration

D 8 32.00 17 68.00

R 9 36.00 16 64.00

M 3 20.00 12 80.00

G 2 11.76 15 88.23

L 6 31.57 13 68.42

Mean 5.60 26.27 14.60 73.73

D=Doggabi friend; R=Rejuvenating spring water; M=Mirror; 
G=Gold and silver ax; L=Little doggabi and wild ginseng

Table 2. Sentence complexity of dialogue and narration

3. 대사 및 나래이션의 평균문장길이 비교

전래동화 5편의 대사 및 내레이션 MLS-c를 비교한 결과 

대사의 평균 MLS-c가 3.34였으며, 내레이션의 평균 MLS-c

는 7.62로 내레이션의 MLS-c가 대사보다 4.28 어절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Fairy tales Dialogue Narration

D 3.28 6.08

R 3.20 8.04

M 3.62 8.80

G 3.03 7.94

L 3.59 7.26

Mean 3.34 7.62

D=Doggabi friend; R=Rejuvenating spring water; M=Mirror; 
G=Gold and silver ax; L=Little doggabi and wild ginseng

Table 3. Mean length of sentence in M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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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래동화의 대사와 내레이션의 구문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문장 수, 문장 복잡성 및 평균문장길이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사의 문장 수가 내레이션의 수보다 많았다. 이것

은 유아가 동화의 내용과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대사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멀티미디어로 제작된 동화의 대

사는 실생활에서의 발화 운율이 살아있고, 대화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생각 등을 독백 형식으로 제시할 때에도 직접 인용

문을 사용하여 아동의 이해를 돕는다. 그러므로 대사의 수가 

내레에션의 수보다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대사에서는 단문의 수가 복문보다 많았다. 대사와 

달리 내레이션은 복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래동화 내

에서 대사의 복문은 25.55%인 반면, 내레이션은 73.73%가 

복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Lee & Jeon(2021)의 연구에서 

전래동화가 생활동화보다 복문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것은 전

래동화의 대사보다 내레이션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내레이션은 극 속에서 실제로 발화되지 않은 등장

인물이나 제 3자의 해설적 목소리로(Lee, 2013), 상황을 설

명하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복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사에 단문이 많은 것은 아동의 흥미를 끌고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 아동들의 발화와 유사하

게 다양한 운율을 나타냄과 동시에 대사의 문장 구조를 단순

하게 구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대사의 문장 길이보다 내레이션의 문장 길이가 더 

길었다. 내레이션을 구성하는 문장은 복문이 많고 그 복문이 

접속문과 내포문이 혼합된 문장이 다수 분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위 결과로 보아 전래동화를 이용한 학습에서는 시대적 배

경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구문의 복잡성과 길이를 고려하여 

동화를 선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래동화의 경우 

대사보다 내레이션에서 복문의 비율이 높다. 이는 전래동화

를 이용한 학습에서 대사와 내레이션을 구분하여 아동들에게 

접근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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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내러티브는 담화 중 하나로 개인적인 경험에 관한 이야

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사건 이야기, 허구의 만들

어낸 이야기, 잘 알려진 옛날 이야기,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

에서 보았던 것을 다시 말하기, 개인적인 경험을 설명하기 

등이 있다(Owens, 1988). 아동들이 3-4세 정도가 되면 자

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서 말할 수 

있다(Stadler & Ward, 2005). 

그래서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들의 내러티브 발달 및 

중재에 관하여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림, 동영상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고 산출 방법으로는 자발산출, 회상

산출 방법들을 적용한다. 자발산출은 아동이 자발적으로 자

유롭게 이야기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회상산출은 이야

기를 들려주고 난 뒤 아동에게 다시 말하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 중재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동들의 내러티브 발달은 아동 발달의 중요한 

부분으로 연구되면서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적용되었다. 특

히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 내러티브 발달 과정에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연구 방법들을 고려하여 그 결과들을 비교 해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을 대

상으로 내러티브 발달에 관련된 연구 들을 분석하여, 자료 

및 산출 방법들에 대한 국내 학술지들의 전반적인 방향을 

파악하며 향후 관련 분야의 정보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문헌 수집

본 연구는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KISS(한국학술정보

서비스), DBpia(학술정보통합서비스)의 학술 데이터 베이스

에서 199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연구 중 ‘이야기’, ‘내러

티브’ 또는 ‘아동’을 키워드로 조합하여 총 228편의 문헌을 

검색하였다. 동일 제목으로 중복 검색되었거나 학령전기 아

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학년

을 제시하여 연령을 알 수 없는 연구는 제외하고 만 6세까

지의 학령전기 아동의 내러티브 특성에 관한 연구로 최종 

40편의 문헌을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내러티브 특

성에 관한 연구 31편과 내러티브 능력을 향상시킨 중재연구 

9편을 분석하였다. 학령전기 아동과 학령기 아동의 내러티브 

특성을 함께 연구한 13편의 연구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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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는 참고문헌에 제시하였다. 

2. 문헌 분류 기준

학령전기 아동의 내러티브와 관련된 관찰연구 혹은 중재

연구에 관한 국내 학술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자 연령, 장애유무, 내러티브 산출

을 위해 사용한 자료 및 분석 특성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연령은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연구의 

수를 계수하였다. 동일한 연구에서 2, 3, 4세와 같이 여러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리고 학령전기 아동과 

7, 8, 9세 등의 학령기 아동을 함께 연구한 경우 복수로 계

수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집단 특성은 일반 아동, 언어장애 

및 차이 아동, 일반아동과 언어 장애 및 차이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내러티브 연구를 위

하여 사용한 자료는 그림책, 그림카드, 비디오 등으로 구분

하였다. 그리고 내러티브 이해 및 산출을 위한 방법을 분석

하였다. 결과들은 각각의 빈도와 전체 자료 중 차지하는 비

율로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 특성 

학령전기 아동의 내러티브 능력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연령대는 2세부터 6세까지로 폭넓게 

나타났다. 2세 2편(2.04%), 3세 5편(5.10%), 4세 18편

(18.37), 5세 26편 (26.53%), 6세 25편(25.51%), 7세 10

편(10.20%), 8세 6편(6.12%), 9세 5편(5.10%), 10세 1편

(1.02%)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70.4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령전기 아

동의 네러티브 능력과 비교하기 위한 학령기 아동의 연령은 

주로 학령 초기 7-10세 아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대상의 장애유무를 분석한 결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4편(65.30%)로 가장 많았고, 언어 

장애 및 차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편(36.73%)이

었고, 언어 장애 및 차이를 보이는 아동과 일반아동의 내

러티브 능력을 비교하거나 중재한 연구가 11편(20.40%)이

었다. 

언어장애 및 차이 아동 집단에는 단순언어장애 5편, 언어

발달지체 5편, 지적장애 2편, 자폐스펙트럼장애 2편, 청각장

애 1편, 아스퍼거 증후군 1편, 다문화가정 1편, 위탁가정 1

편 등이 연구되었다. 

N %

Age

2 years 2 2.04

3 years 5 5.10

4 years 18 18.37

5 years 26 26.53

6 years 25 25.51

7 years 10 10.20

8 years 6 6.12

9 years 5 5.10

10 years 1 1.02

Group

NC 24 65.30

CLD 4 36.73

NC + CLD 11 20.40

NC=normal children; CLD=children with language 
disorders or language differences

Table 1. Age and group

2. 내러티브 연구 자료 

내러티브 산출을 위헤 제시된 자료를 그림책, 그림카드, 

놀이감, 영상 및 듣기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림책이 20편(50.00%), 그림카드가 13

편(32.50%), 놀이감이 4편(10.00%), 동영상이 2편(5.00%), 

듣기 자료가 1편(2.50%)으로 나타났다. 그림책과 그림카드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듣기 자료가 가장 낮게 나타

났다.

Types N %

Picture book 20 50.00

Picture card 13 32.50

Toys 4 10.00

Video 2 5.00

Listening material 1 2.50

Table 2. Material type

3. 내러티브 이해 및 산출 방법 

학령전기 아동의 내러티브 이해 및 산출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들을 분석한 결과. 이해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

에 대답하기가 15편(93.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산출 방법으로는 자발산출 15편

(51.72%), 회상산출 11편(37.93%)이 많았고, 일부 이야기 

완성하기 방법은 3편(10.34%)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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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Comprehension
Answer 15 93.75

Point out  1  6.25

Production

Generation 15 51.72

Retelling 11 37.93

Completing  3 10.34

Table 3. Narrritive’s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conditions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연령과 집단 특

성, 내러티브 산출을 위한 자료, 내러티브 이해 및 산출 방

법 등을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연령과 집단군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은 2-6세로 폭넓게 연구되었으며, 특히 

4-6세 아동에 관한 연구가 70.41%로 높게 분포되어 있었

다. 이것은 3-4세에 하나 이상의 사건을 말하고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5-7세가 되면 이야기의 개인적인 감정

과 의도를 이해하고 시간 주로를 이해하면서 사건의 목적에 

맞게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Owens, 

1988; Rathmann et al., 2008) 4-6세의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특성을 집중 연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령전기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발달특성과 교육방

법을 연구가 65.30%로 가장 많았고, 이와 더불어 내러티브 

이해 및 산출이 가능한 단순언어장애, 언어발달지체, 지적장

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청각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다문화가

정, 위탁가정 아동 등 언어 장애 혹은 언어 차이를 보이는 

아동 집단까지 연구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내러티브 연구를 위한 자료로 그림책이 50%로 가

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그림카드가 32.50%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영상이나 듣기 자료는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령전기 일반 아동과 장애군 아동을 대상으로 다

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관찰 및 중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만, 유아교육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림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연구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학령전기 아동의 내러티브의 이해 및 산출 방법들

을 분석한 결과, 내러티브 이해 능력은 질문에 대답하기 과

업을 많이 시행되었고, 내러티브 산출 능력은 자발산출, 회

상산출, 이야기 완성하기 순이었다. 이해 능력에 대한 방법

은 질문에 대답하기 한 가지 방법이 주로 이용되며, 산출 

방법으로는 자발산출 및 회상산출 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그

에 비하여 이야기 완성하기 방법은 일부 적용됨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학령전기 아동의 내러티브에 관한 연

구에서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언어 장애 및 차이 아동들까지 

연구되고 있으며, 그림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내러티브 이해 능력은 주로 질문에 대답하기로 연구하였으

며, 산출 능력은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

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방법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령

전기 아동의 내러티브 발달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학령기 아동, 청소년 등의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 방법

을 분석한다면 학령전기 아동과 비교하여 그 특성과 결과들

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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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 of parental 

counseling for pre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daycare center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Methods : Th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91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who aged 6 and under in daycare center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located in Busan․Gyeongnam area. A questionnaires related to basic background 

information and actual condition were conducted. Results : First, the all subjects were 

mother, more than 30 years and less than 50 years, university graduates, homemaker, 

monthly income of more than 3 million won and less than 5 million won, male children, 

more than 2 and less than 4 years children, development delay, and communication 

problems. Second, the counseling frequency is more than 2 times and less than 3 time 

per years, time is more than 10 minute and less than 20 minutes, time slot was after 

school, method was face to face, and place was counseling room. Conclusions : Daycare 

center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need to increase time and develop programs 

for better parent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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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사의 부모상담은 유아발달, 가족관계 증진,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 양육태도 변화, 아동의 문제행동 중재 

등 많은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어 장애자녀 

부모가 교사와 질 높은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선영, 김광응, 2005, (Lee & Kim, 2008; Lee & Cho, 

2011). 

장애유아의 교육 및 치료지원 중 특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유아의 수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지만(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2016), 장애유아 부모상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

수교육 현장인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실시되는 장애유아 부

모상담을 위한 상담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있지 않는 

실정이다.

장애유아 부모의 요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해지고 있

으며, 특히 질적인 교육과 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

러한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의 

효율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상담 실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부모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장애유아 부모의 부모상담 실태를 살펴보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상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부산․경남지역에 소재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

는 만 6세 이하의 장애아동 부모 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연구자가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장애유아 부모

를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장애전

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보호자의 연령, 학력, 직업, 가정

소득, 자녀성별, 자녀나이, 자녀 장애유형에 따른 대상자 분

포는 다음의 Table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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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ub-factor N n %

Family 
relation

Father

91

91 100

Mother - -

Grand mother/father - -

Guardian 
age

<30

91

12 13.2

30≤ ~ <50 63 69.2

50≤ 16 17.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91

6 6.6

High school graduate 15 16.5

Collage graduate 30 55.6

University graduate 37 40.7

Master/Doctorate 3 3.3

Work

Homemaker

91

50 54.9

Salaried worker 41 45.1

Self-employed - -

Monthly 
income

150<

91

18 19.8

150≤ ~ <300 16 17.6

300≤ ~ <500 31 34.1

500≤ 26 28.6

Children sex
Male

91
64 70.3

Female 27 29.7

Children age

<2

91

21 23.1

2≤ ~ <4 70 76.9

2≤ ~ <6 56 61.5

Disability 
type

Intellectual disabilities

91

26 28.6

Physical Disabilities 3 3.3

Emotional disturbance 9 9.9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23 25.3

Auditory disorder - -

Development delay 36 39.6

Major 
problem

Sociality / peer problem

91

18 19.8

Communication problem 31 34.1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16 17.6

Development delay 5 5.5

Table 2. Background information of the subject 

구분 설문내용 문항수 반응 양식

기초

배경 

조사

나이

관계

학력

직업

월 평균소득

자녀 성별

자녀 연령

장애유형

주요문제

9문항
양자택일형

선다형

부모

상담

실태

교사와의 부모상담 경험 유무

교사와의 부모상담 횟수

교사와의 부모상담 1회당 소요시간

교사와의 부모상담 시간대

교사와의 부모상담 방법

교사와의 부모상담 사전안내

교사와의 부모상담 장소

교사와의 부모상담 정보

교사와의 부모상담 내용

9문항

양자택일형

선다형

평정척도형

Table 1. Questionnaires contents

2. 연구 도구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내원하는 아동 부모의 부모상담 실

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기초배경조사

(Kang, 2007; Kim & Lee, 2014), 부모상담 실태(Lee, 

2009)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예비조사를 위한 1차 설문

지는 총 18문항(기초배경조사 9, 부모상담실태 9)으로 구성

하였고 특수교육학과 박사 1인과 언어치료학 박사 1인에게 

검토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 18개 문항으로 최종설문지를 구성하였다.

3. 자료 수집

연구자가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영유아 

부모를 만나서 동의 및 협조를 요청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

으며, 장애영유아 부모에게 연구목적을 직접 설명하고 최종 

선정 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4. 자료 처리

대상자의 기초배경정보와 부모상담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

로 계산하였으며, 상담빈도는 아동에 따라 치료 회기 수가 

틀리기 때문에 월간 상담횟수를 회기 수(상담빈도 = 월간 상

담횟수/월간 회기 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부모상담의 

인식은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평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상담 대상자의 특

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35.25(±4.213)세였고, 30세 미

만은 6명(11.1%)이었고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42명

(77.6%)이었고 40세 이상은 6명(11.1%)이었다. 학력은 고

등학교 졸업이 6명(11.1%)이었고 전문대학 졸업이 15명

(27.8%)이었고 대학교 졸업이 30명(55.6%)이었고 대학원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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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이상이 3명(5.6%)이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45명(83.3%)

이었고 직장인이 9명(16.7%)이었다. 가정소득은 150만원 이

상 350만원 미만이 15명(27.8%)이었고 350만원 이상 550

만원 미만이 39명(71.2%)였다. 장애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45명(83.3%)이었고 여자가 9명(16.7%)이었다. 장애자녀의 

연령은 2세 이하가 6명(11.1%)이었고 2세 초과 6세 이하가 

48명(88.9%)이었다. 자녀의 장애유형은 다중응답으로 선택

하였으며 중복지적장애가 21명(26.9%)이었고, 지체장에가 

21명(26.9%)이었고, 언어장애가 18명(23.1%)이었고, 발달지

연이 9명(11.5%)이었고, 정서장애가 6명(7.7%)이었고, 청각

장애가 3명(3.6명)이었다. 

Figure 1. Actual condition of parent counseling

부모상담 빈도는 연간 2-3회, 1회 이하, 3-5회, 6회 이

상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상담 시간은 부모 상담 1회당 

10-20분, 5-10분, 20-30분, 30분 이상 또는 5분 이내 순

으로 나타났다. 부모상담 시간대는 하교시, 기타시간, 등교시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상담 방법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서면

상담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상담 안내유무는 안내가 더 많았

으며 부모상담 장소는 상담실, 대기실, 치료실, 복도,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부모상담 실태를 살펴보면, 연평균 

부모상담 빈도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연 2~3회가 가장 많

았으며 1회 이하도 24.2% (22/91)로 높이 비중을 차지하였

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초등특수학교와 아동발달센

터 등 다른 장애관련 기관에 비해 상담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상담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상담이 이루

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Kim & Hwang, 2012; Ju & Kim, 

2005; Lee, 2009).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정기상담 또는 특수한 요청이 있을 

때 사전안내 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상담형태는 잘

못된 의사소통 가능성을 낮추고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보호

자의 심리적 요소와 가족관계까지 깊이 있게 상담을 위해 대

면상담을 선호하였다(Bang & Hwang, 2008). 

1회당 소요시간은 10~20분이 가장 많았으며 상담 시 아

동의 현재 문제와 발달에 대한 정보를 주로 제공받았다. 장

애전담 어린이집은 연간 정기 일정에 따른 상담이 주를 이루

고 특별한 아동의 문제행동 시 부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부모상담시간과 비교하여(Kim et al., 

2008; Jeon, 2016) 빈도가 적은 대신 상담시간이 긴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회기마다 10분 정도의 부모상담이 이

루어지는 지역아동발달센터의 빈도와 시간과 비교하여 더 많

은 상담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Lee & Ahn 2021). 

부모상담 시간대는 하교 시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상담 방

법은 대면상담이 가장 많았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정기상

담 또는 특수한 요청이 있을 때 사전안내 후 상담이 이루어

지고 있었으며 상담형태는 잘못된 의사소통 가능성을 낮추고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보호자의 심리적 요소와 가족관계까지 

깊이 있게 상담을 위해 대면상담을 선호하였다(Bang & 

Hwang, 2008).

부모상담 장소는 상담실이 가장 많았다. 서비스 제공기관

마다 차이는 있지만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다수가 활동

하는 수업 또는 교사 공간에서 일대일 면담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개별적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상담에 대한 인식을 조사여 실태와

의 관련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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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말더듬은 말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으

로(Van Riper, 1982), 주로 2∼5세경에 발생한다(Guitar, 

1998). 초기 말더듬 아동들은 대게 자신의 말더듬을 자각하

지 못하지만 부모나 주위 사람의 지적과 재요구로 인해 자신

의 말더듬을 깨닫게 된다. 말더듬 인식으로 점차 말더듬이 

심해지면서 당황, 좌절, 수치심을 느끼고, 말더듬에 대한 공

포와 두려움, 불안 등을 느낀다. 결과적으로 반복적인 의사

소통 실패의 경험으로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상실하게 

된다(Shin et al., 2020).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말

더듬 아동에게 언어능력과 언어처리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

점화(priming)는 목표자극을 제시하기 전에 관련된 자극

을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먼

저 제시된 단어가 나중에 제시된 단어의 처리에 영향을 주

는 현상을 점화 효과(priming effect)라고 한다(Lee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점화조건에 따른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의 구어반응시간과 비유창성 비율을 분석하여 점화가 구어 

산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단어관련성에 따라 의미점화와 음운점화 과제로 구분하

여 어떠한 점화조건이 구어 산출 및 유창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No. CUPIRB-2021-047). 연구 대상은 부산·경남 지역의 

4~6세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각 16명에게 실시하였다.

2. 검사도구

1) 사전 검사

본 연구에서는 수용 및 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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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용 어휘력 점수 정상, 말더듬 아동은 파라다이스-

유창성장애 검사-Ⅱ(Paradise-Fluency Assessment Ⅱ; Sim 

et al., 2010) 결과 중간∼심함에 속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본 검사

검사 도구는 총 60문항으로 점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의미점화, 음운점화, 비점화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의미

점화는 주제적 점화(예, 원숭이-바나나)와 분류적 점화(예, 

소-돼지), 음운점화는 음소점화(예, 공-개구리’)와 음절점화

(예, 가지-가위) 각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화과제의 경우 시작을 알리는 경고음을 제시하고 1초 

후 점화단어 그림을 1초 동안 제시하고 들려준다. 그리고 1

초 후 목표단어 그림을 2초 동안 제시하고 이를 빠르게 명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점화과제의 경우 시작을 알리는 

경고음을 제시하고 1초 후 목표단어 그림을 보고 빠르게 명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의 발화를 녹화하여 구어반응

시간과 비유창성 비율을 분석하였다. 구어반응시간은 음성 

분석 프로그램 Praat script를 통해 초 단위(sec)로 측정하

였다. 

3) 과제타당도

연구에 사용한 단어가 대상 연령과 점화유형에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1급 언어재활사에게 내용타당도를 실시하

였다. 

3. 실험설계

자료 수집 방법은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연구에 대한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실험을 시행하

였다. 

4. 결과처리

본 연구에서는 점화조건 및 유형에 따른 구어반응시간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말더듬 아동의 점화조건 및 유형에 

따른 비유창성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였다. 모든 통계 처리는 IBM SPSS 23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점화조건에 따른 구어 특성 비교 

점화조건에 따른 구어반응시간을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

시한 결과, 집단과 점화조건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2).

Stuttering (N=16) No stuttering (N=16)

M SD M SD

Priming .99 .27 .90 .14

No priming .91 .18 .95 .16

Total .97 .26 .91 .14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peaking reaction time 

depending on groups and priming conditions

SS df MS F

Group .013 1 .013 .378

Priming condition .003 1 .003 .087

Group
Priming condition

.066 1 .066 1.904

Error 2.068 60 .034

Total 58.704 64

Table 2. Two-way ANOVA of speaking reaction time 

depending on priming conditions between groups 

말더듬 아동의 점화조건에 따른 비유창성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점화조건에

서 비유창성 비율 9.63(SD=16.45), 비점화조건에서 비유창

성 비율 26.56(SD=24.38)로 점화조건 간 비유창성 빈도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Table 3). 

Stuttering (N=16)

M SD T

Priming 9.63 16.45
-4.45***

No priming 26.56 24.38

***p<.001

Table 3. Paired-sample t-test of the percentage of 

non-fluency according to priming conditions of stuttering 

children 

2. 점화유형에 따른 구어 특성 비교

점화유형에 따른 구어반응시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이

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집단과 점화조건 모두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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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ttering No stuttering

M SD M SD

Semantic 
priming

Thematic 
categorization

.97 .23 .95 .14

Taxonomic 
categorization

.95 .33 .86 .14

Total .96 .28 .90 .14

Phonological 
priming

Phoneme priming 1.02 .27 .92 .11

Syllable priming 1.01 .26 .85 .16

Total 1.02 .26 .89 .14

No priming .91 .18 .95 .16

Total .97 .26 .91 .14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speaking reaction time 

depending on groups and priming subtypes 

SS df MS F

Group .088 1 .088 1.916

Priming type .021 2 .010 .228

Group Priming type .146 2 .073 1.588

Error 7.072 154 .046

Total 150.023 160

Table 5. Two-way ANOVA of speaking reaction time by 

groups and priming types 

말더듬 아동의 점화유형 간 비유창성 비율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미점

화와 음운점화는 비점화보다 비유창성 비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화 하위유형 간 비유창성 비율은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미점화의 비유창성 비율이 

음운점화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6).

Priming type M SD F

Semantic 
priming 

Thematic 
categorization

10.93 13.85

5.369**
(a, b <c)

Taxonomic 
categorization

10.41 17.61

Total 10.67 15.58

Phonological 
priming

Phoneme priming 8.33 18.75

Syllable priming 8.85 18.37

Total 8.59 18.26

No priming 26.56 24.38

Total 13.02 19.65

a=Semantic priming, b=Phonological priming, c=No priming
**p<.01

Table 6. One-way ANOVA of non-fluency percentage 

between stuttering children’s priming types 

Ⅳ. 논의 및 결론

집단(말더듬 아동, 일반 아동)과 점화조건(점화, 비점화)에 

따른 구어 특성을 살펴보면,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점

화조건에 따른 구어반응시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선별 검사를 통하여 언어수준을 통제하였고, 구어반

응시간 분석 기준에서 구어산출 이전에 비유창성이 산출된 

단어는 구어반응시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말더

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언어수준이 비슷할 경우 유창하게 산

출한 단어의 구어반응시간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말더듬 아동의 점화조건에 따른 비유창

성 비율은 점화조건에서 비점화조건보다 비유창성 비율이 유

의미하게 낮았다. 이를 통해 점화가 말더듬 아동의 언어적 

부담감을 덜어줌으로써 유창한 구어 산출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말더듬 아동, 일반 아동)과 점화유형(의미점화, 음운

점화, 비점화)에 따른 구어 특성을 살펴보면,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점화유형에 따른 구어반응시간은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따라서 말더듬 아동이 또래에 비하여 전반적인 

언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말더듬 아동이 언어를 표현할 때 주저함, 반복, 연장 등의 

비유창성으로 인하여 구어 산출에 영향을 받아 또래와의 차

이를 보일 수 있다. 말더듬 아동의 점화유형에 따른 비유창

성 비율을 비교한 결과, 비점화조건보다 의미점화와 음운점

화 조건에서 비유창성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의미점화

와 음운점화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음운점화 조건에서 다소 낮은 비유창성 빈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더듬 아동 치료에서 아동의 

연령 및 음운인식 능력을 고려하여 높은 수행력을 가지는 점

화를 언어학적 단위가 가장 작은 단어수준에서부터 반복적으

로 연습한다면, 점화조건 뿐만 아니라 비점화조건에서의 구

어산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

리고 단어수준의 점화를 스토커 프로브 테크닉, 발화의 길이

와 복잡성의 점진적인 증가 프로그램(GILCU), Fluency-Up 

(FU) 프로그램, 연장 기법과 접목시켜 단어수준부터 점차 언

어학적 단위를 증가시켜 발화를 유도한다면 말더듬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약하자면,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점화과제에서 구

어반응시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점화조건에서 말더

듬 아동의 비유창성 비율이 적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점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의미점화 및 음운점화 과제는 말더듬 아동의 

언어적,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어 유창한 구어산출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중간 단계 역할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과 언어발달을 고려한 점화과제를 선택하

여 말더듬 중재에 사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중재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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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COVID-19를 겪는 지난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

해 우리 사회와 생활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을 통해 이루어졌

고, 이는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

화이며 추세이다. 교육이나 언어재활분야 서비스에서도 비대

면 서비스의 필요성 대두되었으며, 기술의 발전은 원격 언어

치료가 가능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게 되었다. 원격 진료는 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디오 또는 화상 회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Camden, 2021), 원격 재활서비스는 점점 

더 널리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Wijesooriya, 2020). 

원격 재활서비스에 대해서 언어치료 연구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Andricks & Smith, 2020), 유창성 장애의 경우 원

격으로 재활은 말더듬 확립 뿐 아니라, 말더듬 치료 이후 유

지 관리가 중요한데 장기 추적 관찰에 효과적이다(Mashima 

& Doarn, 2008).

Bridgman(2016)은 Camperdown, Lidcombe 프로그램 

및 통합 치료는 말더듬 대상자들의 모든 연령에게 치료가 가

능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원격 진료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고 하였다. Carey 등(2014)은 연구를 통해서 원격중재를 적

용하여 말더듬 심한 정도의 감소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임상 

데이터를 제시하였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국외의 연구들에서 원격 말더듬 중재에 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원격 말더듬 재활 서비스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논문 검색

국외 원격 말더듬 재활에 관한 연구의 현황과 원격 치료 

프로그램 구성 등을 알아보고자 해당 논문을 검색하였다. 논

문 검색 엔진은 Pudmed와 Google scholar이며, 기간은 

2000년부터 2022년 9월까지로 하였고, 검색어는 ‘말더듬

(stutter)+원격(telepractice) 또는 비대면(non-face-non)’

의 조합으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말더듬 원격중재와 관련하

여 총 204편이 검색되었다. 그 중 말더듬 원격 치료 또는 

프로그램이 포함된 연구만을 선택하였다. 이 논문들 중 중복 

검색된 경우와 신경생리학적 연구,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나 조음 측면에 대해 원격중재를 한 경우, 대면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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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등을 제외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는 ‘stutter’와 

‘telepractice’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국외 연구 20편

이었다.

2. 분석 기준

연구의 분석 기준은 말더듬 연구 현황으로 연구 발표 시

기, 연구 대상, 연구의 유형을 분석하고, 원격 말더듬 재활연

구의 대상자 유형, 원격 말더듬 치료에 사용된 도구와 방법, 

원격 말더듬 치료에서 사용된 평가도구, 원격 치료의 효과성 

유무를 구분하여 계수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원격 말더듬 치료 연구의 동향

원격 말더듬 중재에 대한 연구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특히 COVID-19가 발생한 시점인 

2021년으로부터 최근 2022년의 연구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1).

Figure 1. Number of articles by year

원격 말더듬 치료에 대한 연구의 대상은 문헌연구 7편과 

음성장애가 중복된 연구 1편을 제외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0편(83.33%), 아동으로 한 연구가 2편(16.66)이

었다. 이 중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학령전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각각 1편(8.33%)이었다.

원격 말더듬 치료에 대한 연구의 유형은 중재연구가  9

편, 조사연구가 5편, 문헌연구가 6편이었다. 시기에 따른 연

구의 유형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원격 말더듬 치료에 관

한 중재연구는 2010년에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2021년과 

2022년에는 조사연구와 문헌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Period 
Research

Study
Intervention 

research
Review
study

2010~2015 0 5 0

2016~2020 1 2 2

2021~2022 4 2 4

Total 5 (25%) 9 (45%) 6 (30%)

Table 1. Status of study types by period in remote 

stuttering treatment

2. 원격 말더듬 치료의 방법

대상 논문 중 말더듬 원격 치료 방법과 관련된 연구는 

14편이었다. 기기의 유형이 제시된 경우는 6편으로 컴퓨터

와 노트북을 이용한 원격 치료가 3편,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

격 치료가 2편, 스마트패드를 이용한 원격 치료가 1편이 있

었다. 

Division Subdivision Freq.

Device type

PC / Notebook 3

Smart phone 2

Pad 1

Software

Zoom 2

Skype 2

Microsoft Teams 1

SMAAT 1

Remote material 
provision

RESTART 1

Video 2

Platform 2

Table 2. Telepractice in stutter therapy device type

원격 말더듬 재활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유형은 Zoom 2

편, Skype 2편, Microsoft Teams 1편, SMAAT(Stuttering 

Measurement Assessment and Training) 1편이었고, 

이 외 원격으로 자료만 제공한 연구 5편으로 RESTART 

(Rotterdam evaluation study of stuttering therapy in 

preschool children: A randomized trial) 1편, 비디오 2

편, 플랫폼 2편 등이 있었다.

3. 원격 말더듬 평가 도구

원격 말더듬 치료 연구에서 평가 도구가 사용된 연구는 9

편이었다. 연구들에서 사용된 유창성 및 말더듬 평가도구는 

SSI-4(Riley, 2008), Client Interview, SL-ILP-S(St. Louis 

Inventory of Life Perspectives and Stuttering,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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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 2001), OASES(Overall Assessment of the 

Speaker’s Experience of Stuttering, Yaruss & Quesal, 

2008), Situational Communication, SMAAT, 등이 사용

되었으며,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언어발달, 어휘력, 문법적, 

구사 능력, 말더듬 중증도, 말더듬 간격, 음성 등을 평가하

였다.

4. 원격 말더듬재활의 효과성

원격 말더듬 재활의 결과를 살펴보면 총 20편의 연구 중 

효과성 있다는 연구 13편, 효과성이 없다는 연구 6편 외

에 효과성을 확인하지 않은 연구 1편을 확인하였다. 

Effect Non-effect

Valentine (2015)
Bainbridge et al. (2015)

Ingham et al. (2015)
de Sonneville-Koedoot (2015)

Donaghy & Smith (2016).
Botha et al. (2017)

Emrah Cangi & Bülent (2020)
Bellon-Harn et al., (2020)

Kuvac Kraljevic et al. (2020)
Bayati & Ayatollahi (2021)
Chard & van Zalk (2022)

Saedi et al., (2022)
Anglade et al. (2022)

Carey et al. (2014)
McGill et al. (2021)

Oprandi et al. (2021)
Macoir et al. (2021)
Lam et al. (2021)

Nisreen et al. (2022)

Table 3. Analysis of stutter therapy effect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외 원격 말더듬 재활에 관한 20편을 연구 

동향, 연구에 사용된 중재 방법, 검사 도구, 효과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원격 말더듬 재활 연구의 동향은 2014년부터 조금

씩 연구가 진행되었다가 COVID-19 이후인 2020년부터 말

더듬 원격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발표되었다. 원격 치

료 연구의 약 83.33%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아

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16.66%로 원격 말더듬 치료는 성인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동의 경우는 스스로 원격 

치료의 기기에 접속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비대면 중재의 어

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Lam et al., 2021; Wales et al., 2021).

둘째, 원격 말더듬 재활 연구 중 기기 유형은 컴퓨터와 

노트북, 스마트폰, 패드 등을 원격 재활에 사용하였고, 기기

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 원격 화상 소프트웨어로

는 Zoom, Skype, Microsoft Teams가 있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말더듬 평가 프로그램인 Stuttering Measurement 

Assessment and Training (SMAAT)가 사용되고 있었다. 

원격으로 자료만 제공한 연구는 5편으로 RESTART 

(Rotterdam evaluation study of stuttering therapy in 

preschool children: A randomized trial), 비디오, 플랫

폼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원격재활 시 소프트웨어를 활용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셋째, 원격 말더듬 중재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

도구에는 SSI-4, SL-ILP-S, OASES, A Situational 

Communication과 같은 말더듬 외현적 및 내면적 검사도

구가 있었으며 기타 언어 발달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격 말더듬 치료 환경에 보다 적합한 평가도구가 무엇인지, 

내면적 평가와 같은 기존의 지필형식의 평가를 온라인 평가

로 변경하는 과정이 보다 용이하며, 구어 유창성 평가의 경

우 원격 평가를 위하여 실시간 평가, 동영상 녹화 및 녹음평

가, 보호자나 대상자 자신의 평가자 훈련을 통한 평가 등의 

여러 방법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아

동의 경우, 유창성 이외의 언어나 말 영역의 추가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평가에의 접근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

다. 

넷째, 원격 말더듬 재활의 효과성은 총 20편 중 13편의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6편의 연구에서는 효

과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효과성은 대면 치료와 동등하게 원

격 재활에서도 효과가 있었으며, 특정 언어 행동을 식별하고 

변경하는데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Bayati 

& Ayatollahi, 2021). 반면Macoir 등(2021)은 원격 재활에 

대한 보완성이 미흡하며, 원격 치료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원격 말더듬 치료에 관한 문헌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원격 말더듬 연구 동향과 평가도구, 중재 방법 등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국내연구에서도 말더

듬 대상자의 원격 평가도구 및 중재 프로그램 연구의 필요성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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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말더듬은 구어적 측면의 비유창성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

에 대한 공포나 불안, 그리고 화자로서의 자아개념과 태도의 

문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Ryan, 2001). 공포나 부정적인 

태도와 같은 내면적 특성들은 심리적 및 신체적 긴장을 유발

하여 말더듬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말더듬을 회피하며 내

면화시키게 된다. 성인 말더듬은 행동, 정서, 인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치료는 이 영역 모두를 목표에 포함시킬 때 가

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다(Guitar, 2018). 

성인 말더듬인을 위한 중재전략으로는 대표적인 유창

성 형성법(fluency shaping)과 말더듬 수정법(stuttering 

modification)이 있으며(Shin at al., 2020),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앞의 두 가지 접근법과 함께 사용되기도 

하는 인지적 재구성법(cognitive restructuring)이 있다

(Manning, 2013). 

말더듬의 내면적인 특성을 중재에 포함하는 말더듬 수정

법은 말더듬으로 인한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를 확인하고 둔감화하고, 반응을 변형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

하여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정서적 이완상태를 바탕으로 

말더듬을 조절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Shin at al., 2020).

인지적 재구성은 먼저 자신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발견

하여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는 변화를 목표로 하며 인지정서행동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REBT), 개인구성이론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PCT), 게슈탈트(Gestalt) 

치료와 같은 치료법이 해당된다(Manning, 2013). 

최근 국내에 발표된 연구에서 말더듬 치료와 수용․전념

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Heo 

et al., 2016)나 마음챙김(mindfullness)을 통합한 중재들을 

직접 적용하거나 마음챙김의 원리를 활용한 중재법들을 개발

하여 임상 현장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Heo & 

Kim, 2018). 대상자의 내면적 측면(정서)의 상태에 따라 임

상적 저항이 다르므로 자신의 말더듬에 대해 수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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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치료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Shin et al.,2020).

본 연구는 말더듬인의 인지적 및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여 

중재하는 기법들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조사하고, 이러한 중

재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으며, 주요 중재 대상, 중재의 효과 

등에 대해 문헌을 고찰함으로써 성인말더듬의 내면적 중재의 

근거기반 접근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국․내외에서 발표된 말더듬 정서 및 인지 중재 연구의 

현황과 중재 프로그램의 특성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논

문을 수집하였다. 논문 수집을 위한 논문 DB는 Pubmed, 

Google Scholar에서 검색하였고, 국내 연구는 RISS, DBpia

에서 검색하였다. 

기간은 200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발표된 논문으로 지

정하여 검색하였다. 검색키워드는 말더듬(stutter), 유창성

(fluency)과 정서(emotion), 인지(cognition)와 치료/중재

(therapy, treatment, intervention)를 결합하여 검색하

였고, 추가로 CBT(Cognitive Behavior Therapy), ACT 

(acceptance․commitment therapy), REBT(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PCT(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MBCT(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를 검색하였다. 말더듬 정서 및 인지를 키워드로 

검색된 연구는 총 4,116편이었고, 그 중 말더듬 정서 및 인

지 프로그램, 중재 연구, 평가도구가 있는 연구만을 선택했

고, 이 논문 중 중복 검색된 경우, 말더듬과 관련 없는 장애 

연구는 제외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는 국내 7편, 국외 13

편으로 총 21편을 분석하였다.

2. 분석 기준

연구의 분석 기준은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발표

된 연도를 5년 단위로 구분하여 국내외에 발표된 논문의 편

수를 조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중재기법을 조사하고 국내

외를 구분하여 논문을 계수하였다. 인지․정서적 중재 연구

에서 연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평가도구들을 

조사하였고, 구어 행동적 평가와 인지․정서적 평가로 구분

하여 계수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지․정서적 중재의 효과성이 

있는지 유무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국․내외 말더듬 인지 및 정서 중재 연구의 동향

국내외의 말더듬의 인지․정서 중재에 대한 연구는 2000

년대 초반에서 2020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Table 1). 

2000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2021
~2022

Total

Domestic 2 1 1 3 7

International 3 3 3 4 13

Total 2 4 4 6 4 20

Table 1. Korea and International Intervention technique 

analysis.

2. 말더듬 인지 및 정서 중재 기법

말더듬의 인지․정서 중재 기법 중 가장 많이 연구된 기

법은 인지행동치료들(CBT, BCT, CBLT, CBPT)로 11편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 기법으로는 수용전념치료와 마음챙김

치료로 모두 4편이었다. 기타 중재기법으로 게슈탈트 치료

가 2편, 질문기반 스트레스감소치료(inquiry based stress 

reduction: IBRS), 이야기치료(narrative therapy), 자아증

진치료(self-enhancement therapy), 가상현실 노출치료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등이 각 1편씩으로 조

사되었다. 

 Cognitive-emotional therapy Domestic
Inter- 

national

CBT (cognitive-behavior therapy)
Behavioral cognitive stuttering therapy 
CBLT (cognitive behavioral language therapy) 
CBPT (cognitive behavioral play therapy) 

1

1

6

1
2

ACT (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MBSR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IBSR (inquiry based stress reduction) 

2
1
1
1

Gestalt therapy 
Narrative therapy 
Self-enhancement therapy
VRET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1
1
1

1

1

Table 2. Type and number of cognitive-emotional therapy 

for stuttering

3. 말더듬 인지 및 정서 중재의 평가 도구

국내외 말더듬 인지․정서 중재 전후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측정변수와 평가도구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구어유창성 측면의 평가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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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인지․정서적 측면의 평가는 49개였다. 

구어유창성 측면에서는 말더듬의 빈도를 가장 많이 측정하

였고, 말더듬 유형이나 말더듬 심한 정도를 많이 사용하였다. 

Category Intervention type Total

Speech 
fluency 

Frequency (%SS, SW/M) 8

Type of stuttering 3

Stuttering Severity 3

Speech rate (SPM, WS/M) 1

Duration 1

Physical concomitant 1

Sub-total 17

Cognitive-
emotional

Communication attitude 5

Perceptions of stuttering 4

Self-awareness 2

Speech situation checklist 1

Thoughts and beliefs 1

Locus of control of behaviour 2

Mindfulness /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s

3

Self-efficacy 5

Self-esteem 3

Assertiveness 1

Psychological well-bing 1

Satisfaction 1

Psychological flexibility 1

Anxiety 5

Social anxiety 4

Speech anxiety 1

Fear of negative evaluation 1

Depression 1

Stress 1

Speaker’s experience assessment 3

Quality of life 3

Sub-total 49

Total 66

Table 3. Measurement variables in the study of adolescents 

and adults stuttering intervention

인지․정서적 측면의 평가를 크게 의사소통 태도와 같은 

인지적 측면과 불안과 공포와 같은 정서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4. 말더듬 인지 및 정서 중재의 효과

국내․외 말더듬의 인지 및 정서 중재의 결과 말더듬 빈

도, 말더듬 형태, 구어속도와 같은 구어적 측면에서의 개선과 

함께 심리태도적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개선을 보고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말더듬의 인지․정서적 측면을 중재하는 치료

에 대한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외 중재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2000년대 이후부터 2022년까지의 중재 프로그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국내 연구가 20년간 7편

으로 연구의 수가 부족하였다. 말더듬 중재에서 인지․정서

적 측면의 중재 필요성이 강조되는 반면 중재의 근거마련을 

위하여 경험적 연구의 기반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지․정서적 측면의 중재 프로그램을 유사한 치료

들로 구분하였을 때 인지행동치료(CBT)가 많았으며, 수용전

념 또는 마음챙김 치료가 많았다. 국외의 경우 CBT가 6편

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국내는 행동인지치료(BCT)와 인지행

동놀이치료가 각 1편씩 발표되었다. 인지행동 치료가 주로 

청소년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온 반면 인지행동놀이치료는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어, 아동기 말더듬에서도 인지

적 접근법이 점차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지행동치

료에 비해서 인지적 접근의 비중이 큰 수용전념치료와 마음

챙김 치료가 국내와 국외에서 모두 발표되고 있었다. 기타 

인지정서 중재기법 중 최근에는 가상현실 노출치료와 같은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중재의 효과도 발표되고 있었다. 

셋째, 말더듬 인지․정서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 및 측정변수는 구어 유창성의 측면과 인지․정서적 

측면을 평가하는 도구로 나눌 수 있었으며, 인지․정서적 측

면의 평가도구가 더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지와 정

서에 기반한 중재의 효과를 인지․정서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어적 평가에 비해 인지․정서적 측면은 그

만큼 다양하고 획일된 방법으로 평가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

었다.

넷째, 말더듬의 인지․정서적 중재의 효과는 모든 논문이 

영역과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재 간 비교연구를 통해 대상자에 

따라 더 적절한 중재기법이 무엇인지 또는 메타분석을 통하

여 각 중재기법이 말더듬의 어떤 측면에 더 큰 효과를 보이

는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의 연구들만을 제한적으로 검토

하였으나 2000년 이전부터 인지․정서적 중재들이 적용되어 

왔으므로 연구의 기간을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말더듬에 적용되어 온 인지․정서적 중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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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함으로써 근거기반치료에 기초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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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emote group communication context 

to stuttering adults with controlled fluency levels, and to provide transfer-stage training 

to practice established fluency in various environments, as well as the ability to construct 

speech by practicing various communication tasks. Methods : The communication 

intervention program for stuttering adults goes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transition 

stages. Intervention A is carried out as an establishment stage if the evaluation result 

does not reach the transfer stage. Group communication intervention is provided through 

Intervention B. Results : The transfer stage corresponding to intervention B consisted of 

an introduction-advance-training stage. In the introduction stage, it consisted of the 

correct breathing method, pronunciation of consonants and vowels, appropriate 

intonation and speed of speech, and short reading practice. In the advance stage, 

preparation before speaking (topic, composition, interest), communication situations that 

occur when meeting the other person for the first time, ice breaking, sharing interests 

with the other person, self-expression of one's feelings, and in the training stage, it is 

possible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by explaining specific topics, reading news and 

radio scripts, practicing narratives in various contexts. Conclusions : In this study, we 

tried to develop a transfer training program with communication intervention for subjects 

with a controlled fluency level who may have previously been treated for stuttering or 

may not reveal their stuttering problem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applying it to stuttering adults.

Keywords : Telecommunication, stuttering,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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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사소통에서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화자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과 더불어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언어치료학분야에서 개발

된 중재 프로그램들은 말더듬의 외현적인 중재, 즉 말더듬의 

제거와 더불어 말더듬이 유발한 내면적 및 인지적 특성들을 

중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말더듬 치료의 목표는 크게 자발적 유창성(spontaneous 

fluency), 조절된 유창성(controlled fluency), 수용 가능한 

말더듬(acceptable stuttering)으로 세 가지가 있다(Shin et 

al., 2020). 조절된 유창성은 말더듬을 제거하는 중재와 더

불어 말더듬이 발생하기 전 부드럽게 발성 및 조음하는 과정

을 거쳐 구어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달성하고, 수용 가능한 

말더듬은 말더듬 현상에 대한 인지적 상담을 통해 대상자 스

스로 긍정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달성한다. 말

더듬을 수년 혹은 수십 년 이상 겪은 사람이 자발적 유창성 

수준에 도달하는 데에는 유창성에 관한 성공 경험을 쌓아나

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일상생활에

서 말더듬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절된 유창성 수준을 목표로 

하거나,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납득할 만큼의 

내․외적 수준을 목표로 하는 수용 가능한 말더듬을 목표로 

중재하게 된다. 그러나 조절된 유창성 수준을 달성하더라도, 

특정 상황이나 단어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를 회피하고자 하

는 충동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분을 해

결하기 위해선 대상자가 다양한 의사소통 환경에서 유창하게 

말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유창성 

형성법의 전이(transfer)에 대응하는 단계이다. 

언어치료학사전에 의하면, 전이란 하나의 자극에서 여러 

다른 자극들로 반응을 확장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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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cedures for application of communication intervention program for stuttering adults

습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Kwon & Kim, 2019). 말더듬 

치료 분야에서는 말더듬 성인들의 확립된 유창성을 치료실 

환경 밖에서 유창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용된다(Ryan, 

2001). 전이 단계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Kim(2003)의 그

룹치료 중재가 있다. 해당 중재에서는 다양한 구어 상황에서 

언어적 적응과 더불어 심리적 적응에 관하여 중재하였다. 언

어적 적응에는 발표하기, 토론 및 토의하기, 전화하기, 상황 

연습하기, 우스운 이야기하기 등의 맥락을 연습하는 것으로 

구성되었고, 심리적 적응에서는 말을 더듬기 전후의 올바른 

의사소통태도에 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절된 유창성 수준의 말더듬 성인

에게 초점을 맞춰 원격 중재가 가능하고, 전이 단계에 전반

적인 의사소통능력 중재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

였다. 말더듬은 일상생활로의 전이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의 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후에는 임상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말더듬 성인을 위한
원격 의사소통중재 프로그램

1. 원격 의사소통중재 프로그램 개발

본 프로그램을 개발한 과정은 자료 수집, 프로그램 내용

요소 추출, 단계별 중재 내용 결정, 프로그램 절차 계획이다. 

가장 먼저 발표 및 자기표현, 리더십, 화법 등과 관련된 자

료를 수집하여 내용요소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내용요소를 

분류한 후 도입․심화․훈련 단계로 위계를 구성하여 각 단

계 내에 적절한 내용요소를 배치하였고, 이후 이를 유창성 

형성법의 절차에 맞게 전이 단계에서 적용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 원격 의사소통중재 프로그램 적용과정

본 프로그램의 과정은 확립(평가, 중재 A)-전이(평가, 중

재 B, 평가)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평가는 기준 검사(읽

기, 독백, 대화 과제)에서 SW/M이 측정되고, 내면적 검사로 

의사소통태도검사(Erickson Scale of Communication 

Attitudes: S-24, Andrews & Cutler, 1974), 말더듬 성인

을 위한 자아 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for Adult 

Stutters: SESAS, Ornstein & Manning, 1985), 말더듬 

지각 검사(Perceptions of Stuttering Inventory: PSI, 

Woolf, 1967), 행동 통제소 척도(Locus of Control of 

Behavior: LCB, Craig et al., 1984)를 실시한다. Ryan 

(2001)은 유창성 형성법의 절차에 관한 모형을 제시하며, 기

준 검사 결과 3.0 SW/M 이상일 시 확립 단계를 실시하도

록 하였고 이후 0.5 SW/M 미만에 도달할 시 전이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해당 기준에서 3.0 SW/M 이상이면 확

립 프로그램을 실시하라고 하였으나, 이는 말더듬 유형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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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s Contents

Introduction Correct breathing, pronunciation of consonants and vowels, proper intonation and speed of speech.

Advance
Preparation before speaking (topic, composition, interest), communication situations that occur when 
meeting the other person for the first time (personal to personal and personal to majority), ice breaking, 
sharing interests with the other person, self-expression of one's feelings.

Trainning
To explain specific topics, persuade others, read news and radio scripts, practice narratives in different 
contexts, and train presentations, discussions, and interview situations.

Table 1. Content of communication intervention program for stuttering adults(transfer stage).

속시간 및 화자의 말더듬을 수용하는 주관적 정도 등을 반영

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준을 높여 0.5 SW/M을 초과하거나 

대상자와 상담하여 취소-빠져나오기-예비세트 기법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 A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중재 

A는 확립 단계의 중재로, 취소․빠져나오기․예비세트 기법

을 구어 스위칭 프로그램(Heo & Kim, 2021)을 거치며 더

듬은 단어에서 훈련하게 된다. 중재 A의 종결 기준 및 확립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이 단계를 실시하는 경우

(placement)는 기준검사에서 0.5 SW/M 이하에 도달한 경

우이다. 중재 B는 그룹으로 실시된다. 이는 전이 단계로, 유

창성 형성법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유창한 구어를 목표로 

하는 단계이다(Ryan, 2001). 중재 A와 B 모두 매 3회기마

다 각 대상자별로 기준 검사를 1회씩 실시하여 말더듬 행동

을 평가한다. 중재 B가 적용되고 난 다음, 최종 평가를 통하

여 본 프로그램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해당 과정에 

관하여 Fig 1에 제시하였다.

3. 말더듬 성인을 위한 의사소통중재 프로그램 

내용요소

중재 B에 해당하는 전이 단계 중재에서는 그룹 내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관하여 접근하게 된다. 그리고 각 

상황 맥락에 따라 도입-심화-훈련 단계로 위계를 구성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도입 단계에서는 바른 호흡 방법, 자음

과 모음의 발음, 말소리의 적절한 억양과 속도, 끊어 읽기 

연습하기로 구성하였다. 이후 심화 단계에서는 말을 하기 

전의 준비(주제, 구성, 흥미), 상대방을 처음 만날 때에 발

생하는 의사소통 상황(개인 대 개인 및 개인 대 다수), Ice 

breaking, 상대방과 관심사 공유하기, 자신의 감정에 관한 

자기표현으로 구성하였고, 훈련 단계에서는 특정 주제를 

설명하기, 상대방을 설득하기, 뉴스 및 라디오 대본 낭독, 

다양한 맥락의 구연 동화 연습, 발표․토론․가상면접 상황

으로 구성하여 전반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하였다. 전이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은 Table 1에 정리

하였다.

Ⅲ.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말더듬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거

나 자신의 말더듬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말더듬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조절된 유창성 수준의 

대상자들을 위하여 의사소통중재가 포함된 전이 훈련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학교 및 직장 등에서 사회생활을 하

고 있으므로, 같은 시간과 공간에 모여 중재하기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원격 

회의 등의 업무 진행이 일반화가 되어 있으므로, 원격이 가

져오는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줌(Zoom)을 이용하여 중재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는 만약 대상자

들이 대면으로 함께 모여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

러한 제약을 넘어 원격으로 대상자들이 필요한 중재를 제공

하고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말더듬 성인은 

말더듬으로 인해 의사소통상황에 관한 경험 자체가 적을 수 

있다. Jang(2011)의 연구에서 말더듬 성인 집단과 일반 성

인 집단 간의 담화 능력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연구 결과 

이야기 구성 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말더듬 성인의 회피 행동으로 인한 의사소

통 경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말더듬 성인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재가 필요할 것

이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 을 말더듬의 전이 단계 중

재와 연계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프로

그램에 관하여 회기별 준거 기준과 강화 스케쥴 등을 마련한 

다음, 말더듬 대상자에게 실제로 적용한 후 그 효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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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on research worthy findings when using 

telepractice speech-language therapy on children with speech-language development 

delay and to use the findings as basic data for future related research. Methods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one preschool age child and one school-age child.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were analyzed through non-face-to-face 

speech therapy. Results : During telepractice speech language therapy, preschool children 

had difficulties in maintaining a seated position and concentrating attention. School-age 

children did not show any major difficulties in maintaining a seated position and 

concentrating, and were able to perform target activities without reinforcement or 

prompt, but showed an active response to rejection, avoidance, and feedback on 

activities. In addition, in the case of preschool children with articulation and resonance 

problems, the audiovisual sensitivity of speech therapists was required. Conclusions :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telepractice speech language therapy programs, it is 

important for the speech pathologist to provide proper guidance to preschool children to 

maintain visual and auditory attention. As for the school-age children, it is imperative 

that a two-way method be used that can actively reflect upon children's opinions during 

activities and adjust the difficulty level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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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말-언어발달(speech-language development)은 사회에

서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기호인 언어(language)를 사용하여 

정보를 이해하고 말(speech)로 표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

소통(communication)을 하게 한다. 특히 아동의 경우 의사

소통의 도구로 언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차적인 

장애 즉, 학습장애, 행동장애, 정서장애 등을 동반할 수 있으

므로 조기에 말-언어발달 문제를 진단하고 재활하는 것이 필

요하다.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 virus 

disease-19: COVID-19)으로 인한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를 

이유로 아동의 언어를 타인이 듣고 피드백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제한되며 하루 일과 중 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동의 경우에는 실내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자신의 언

어를 말로 표현하거나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말-언어발달에 지연을 보이는 아동은 사설센터, 복지관, 

병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언어재활을 실시할 수 있는데 대부

분의 언어재활 현장은 대면 재활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해 아동과 부모님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위험에 노출되

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최근 화상채팅 프로

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언어재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닌다(Neely et al., 2016). 이

로 인해 국내에서도 비대면 언어재활을 실시하기 위한 예비

연구, 플랫폼 구축 등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

다. 하지만 비대면 언어재활 사례와 관련한 연구가 미비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

구자는 비대면 언어재활 사례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관련 연

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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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대상자 정보

이 연구는 부산시에 위치한 바른언어청각심리센터에 주 

1회 비대면 언어재활을 실시하는 취학 전 아동(A) 1명, 학

령기 아동(B)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A 아동은 지능 및 인

지에 문제가 없으며 2020년 서울 00병원 성형외과에서 점

막하구개열(submucous cleft palate) 수술(palatoplasty) 

이 후 주 2회 언어재활을 실시하다가 중단하였다. 본 기관

에서는 2021년부터 4월부터 대면 언어재활을 실시하다가 

타 지역 거주, 코로나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한 부모의 요청

으로 2021년 10월부터 주 1회씩 비대면 언어재활을 실시하

였다.

B 아동은 2021년 1월경 논리적 표현, 읽기와 쓰기, 문장

이해 등이 어렵다는 주 호소로 본 기관을 방문하여 주 2회 

대면 언어재활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6월 부산 00병원에

서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받았다. 이 후 타 교육기관 일정, 

맞벌이 등으로 인한 부모의 요청으로 2022년 4월부터 주 1

회씩 비대면 언어재활을 실시하였다.

대상 성별 생활연렁 학력 언어발달지연 영역

A 남 4:8 유치원 재원 중 조음음운발달

B 남 9:10 4학년 재학 중
수용 및 표현어휘력 

언어문제해결력 

Table 1. 대상자 정보

2. 언어평가결과

A 아동은 2021년 7월 서울 00병원에서 우리말 조음음

운검사(U-TAP)를 실시한 결과 낱말수준에서 자음정확도 

34.88(15/43x100)으로 또래와 비교하면 –2SD미만으로 나

타났다. 낱말수준에서의 주된 오류는 파찰음 및 마찰음의 파

열음화, 연구개음의 생략 및 왜곡, 경음의 격음화, 종성 생략 

등이었다. 수용 및 표현어휘력 검사(REVT)에서는 수용 및 

표현어휘력 모두 백분위수 70-80%ile 이상으로 나타나 또래

와 비교하면 어휘력은 정상범위에 속하였다 

B 아동은 2021년 12월 본 기관에서 수용 및 표현어휘력 

검사(REVT)룰 실시한 결과 수용 및 표현어휘력 모두 백분위

수 10%ile 미만으로 나타나 또래와 비교하면 어휘발달지연

에 속하였다. 언어문제해결력검사에서는 ‘원인이유’에서 2~ 

4%ile, ‘해결추론’에서 1%ile미만, ‘단서추측’에서 1~5%ile, 

총점에서 1%ile 미만으로 나타나 또래와 비교하였을 때 지

연된 결과를 보였다.

대상 평가도구 평가결과

A
수용 및 표현 어휘력검사

수용 백분위 70-80%ile

표현 백분위 80-90%ile

우리말 조음음운검사 자음정확도 33.88%

B
수용 및 표현 어휘력검사

수용 백분위 10%ile 미만

표현 백분위 10%ile 미만

언어문제해결력검사 1%ile 미만(총점기준)

Table 2. 언어평가결과

 

3. 비대면 언어재활 절차 및 방법

1) 비대면 언어재활 프로그램

비대면 언어재활 프로그램으로는 대상 아동, 부모, 치료사

가 익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화상 플랫폼 줌(ZOOM)

을 사용하였다. 줌은 국내 화상 수업 및 회의에서 광범위하

게 이용 중인 플랫폼으로 무료 버전에서는 40분간 이용할 

수 있으며  화면 공유 기능이 있어 다수의 사람들이 자료를 

공유하고 소통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2) 비대면 언어재활 자료제작

재활 자료는 PPT(PowerPoint 2016)를 통해 재활 실시 

전 에 연구자가 미리 제작하였고 줌에서 이를 화면에 공유하

였다.

A 아동의 경우 점막하구개열로 조음(articulation)에 문제

를 보이므로 언어재활의 목표를 낱말 및 문장 수준에서의 자

음 정확도 및 모음정확도 향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인 것을 감안하여 선호 캐릭터(뽀00, 포00, 핑00 등) 

이미지를 ppt 배경화면, 레이아웃, 강화스티커등으로 활용하

였고 시청각적 주의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PPT내에 있는 애

니메이션 기능을 활용하였다. 

B 아동의 경우 학령기 아동이므로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

을 실시해 본 경험을 반영하였으며 어휘력 향상 및 논리적 

표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문장, 덩이글 이해 자료를 제작

하고 상황적 단서를 파악하고 추론하기 위한 이미지를 첨부

하였다.

3) 비대면 언어재활 실시 전 단계

비대면 언어재활 실시 전에는 아동의 부모에게 줌에 가입 

및 접속하는 방법, 재활 및 상담 소요 시간, 주의사항 등에 

대해 미리 안내하였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착석 

및 주의집중 유지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으므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TV시청, 가족구성원의 참여 등)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였고 부모의 참관 하에 진행하였다. 학령

기 아동의 경우 스스로 줌을 켜고 조작할 수 있어 부모의 

참관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상황에 따라 개방된 곳에서 재활



말-언어발달 지연 아동의 비대면 언어재활 사례

145

을 실시 할 경우에는 부모의 간헐적 참관이 이루어졌다. 

4) 비대면 언어재활 실시 단계

재활시간은 35분, 상담시간은 5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재활 

초기에는 인사하기, 활동 안내, 일상적 대화하기 등을 실시

하였다. 중기에는 다양한 이미지, 미디어 자료들을 통해 언

어재활을 실시하였고 후기에는 내용 복습하기, 다음 회기 활

동 등을 안내하였다. 재활 장소는 연구자의 경우 대면 재활

을 실시하는 치료실에서 개인 데스크탑 컴퓨터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아동은 가정 내 조용한 환경에서 개인 노트북

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5) 비대면 언어재활 후 상담

상담은 비대면 언어재활과 같은 방법으로 화상 채팅을 통

해 진행하였다. 그러나 재활의 공간이 가정 내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의 편안한 모습을 노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 화면을 대체 화면으로 바꾸거나 화면밖에서 음성

으로만 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줌 프로그램 특성상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므로 이로 인해 상담 진행이 어려

울 때는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별 수행 특성

연구자는 대상자별 수행 특성을 착석 및 지시수행, 주의

집중, 목표 활동에 대한 수행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A 아동은 연구자의 착석요구 및 지시를 수행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유지에는 어려움을 보였다. 가정에 세

팅된 의자의 경우 아동용 의자가 아닌 경우일 수 있고 착석 

의자의 종류나 재활 공간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일관된 자세

로 재활에 임하기가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B 아동은 착석요

구 및 지시수행에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으며 유지에도 큰 어

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주의집중 측면에서는 A 아동의 경우 

강화나 언어적 촉구가 없을 경우 주의집중 유지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특히 타인의 방해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아동 스스로 자신의 공간을 소개하거나, 연구자가 제

시하는 그림과 관련된 사물을 직접 들고 오는 등의 자리 이

탈이 있었고 가족 구성원을 재활 수업에 참여시키거나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B 아동의 경우 강화나 언어적 촉구 없

이도 주의집중 유지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활동에 대한 거

부나 회피전략으로 화면을 가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등의 모

습이 관찰되었다. 목표 활동에 대한 수행 측면에서는 A 아

동과 B 아동 모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연구자의 말소리와 

아동의 말소리가 중첩되어 의사전달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네트워크의 불안정으로 인해 화면 이미지 및 소리 송

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아동의 반응 속도나 수

행의 질이 낮아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특히, 과대공명, 비누출 등을 동반하는 A 아동의 경우에

는 조음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화면에 보여지는 아동의 제

스처, 입모양과 같은 시각적 단서, 아동의 음성에 대한 청지

각적 요소를 적극 활용해야 함으로 연구자의 더 많은 민감성

이 필요시 되었다. B 아동의 경우에는 목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스스로 구어 지시를 반복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수

행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2. 비대면 언어재활에 대한 부모의 반응

A 아동 부모의 경우 주의집중을 유도하거나 착석을 유지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B 아동의 

부모보다 비대면 언어재활에 참여하는 횟수가 잦았다. 이로 

인해 A아동의 부모는 비대면 보다 전문적인 언어재활사의 

지도에 의해 진행되는 대면 수업의 질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특성상 재활 기관

을 방문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아동의 재활

내용과 수행력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으며 코로나 감염 우려

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고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B 아동 부모의 경우 화면 및 소리의 간헐적 끊김으로 아

동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대면 수업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맞벌이를 하는 부모의 상황적 요건으로 인해 

재활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방과 후 타 

교육기관의 일정에 방해받지 않고 언어재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Ⅳ. 논의 및 결론

취학 전 아동은 학령기 아동 보다 착석 유지, 지시 수행, 

주의집중 측면에서 어려움을 보였다. 이는 비대면 언어재활 

자료를 제작하거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취학 전 아동을 대

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시청각적 요소를 첨부하고 

강화 및 촉구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학령

기 아동의 경우 거부 및 회피의 일시적 반응을 보였으므로 

언어재활사와 아동 간의 양방향적 피드백과 재활 목표에 대

한 단계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표 활동에 대

한 수행은 취학 전, 학령기 아동 모두 큰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으나 비대면 언어재활의 특성상 네트워크 상황에서의 화

면 및 소리 전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말소리장애를 지

닌 아동의 경우 이러한 제한점이 상대적으로 더 큰 방해요소

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언어재활사의 시청각적 민감

성이 더 크게 요구되어 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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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화질, 음향 특성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장치를 

포함한 전문 화상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질 높은 비대면 언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비대면 언

어재활을 하는 아동의 부모는 비대면 언어재활이 화면 및 소

리 전달의 불안정성, 아동의 주의집중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보이기는 하지만 시공간적 제약이 적고 아동의 재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방과 후 타 교육기관 일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데 긍정적인 반응

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은 Auldukai와 Ward(2022)의 선

행연구에서 비대면 언어재활을 실시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들

이 원격 네트워크의 불안정으로 인한 우려를 보였지만 대부

분 재활의 수행에 있어서는 만족감을 보였다는 내용과 일치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말-언어발달지

연 아동의 집단을 대표하기에는 적은 수의 사례로 진행되었

다는 점이며 장애유형, 발달지연특성 별로 면밀히 수행 능

력을 확인해 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비

대면 언어재활의 사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관

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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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졸중은 최근 높은 유병률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 관심 질병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약 53만 명에서 2019년 약 62만 명으로 약 13%가 증가하

였다(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2021). 뇌졸중은 운동기

능의 장애 뿐 만 아니라 말(speech) 산출에도 영향을 미치

는 마비말장애와 관련성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ady 

외, 2011). 이러한 뇌졸중 환자들의 약 25~42% 정도가 마

비말장애를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나(Flower 외, 2013) 뇌졸

중으로 인한 마비말장애 환자들의 언어재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비말장애는 근육의 마비로 인해 호흡, 발성, 공명, 조음

의 문제를 보이며 특히, 혀와 입술의 움직임 저하는 구어 명

료도의 저하를 가져온다(남현욱 & 박희준, 2021). 입술 움

직임의 변화가 말산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입술을 최대한 /o/ 모양으로 모았다가 /i/ 모양으로 만드는 

속도와 말 명료도를 비교한 결과 20대 보다 80대에서 입술 

움직임의 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하되었으며 말 명

료도도 저하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Bilodeau-Mercure et 

al., 2015). 따라서 구어 명료도 증가를 위해 혀의 움직임과 

입술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유형별 마비말장애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비말장애의 구어 명료도를 측정 및 재활하기 위해 언어

재활사의 주관적 평가와 음향학적 평가 도구를 활용한 방법

이 사용되어 지고 있지만 뇌졸중 환자의 치료환경(병원)과 

이동성, 경제성, 집중적 재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계점

이 있다. Langhorne 등(2009)의 문헌 고찰에 의하면 뇌졸

중으로 인한 운동기능 손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중재

가 시도되고 있지만 정작 환자들은 재활치료로부터 최대한의 

효율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환자와 중재자 사이

의 접근성, 중재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의 비용, 환자의 이동

상의 어려움과 환자의 수용능력 등이 있으며, 외래 치료를 

받는 만성기 뇌졸중 환자들 또한 하루 중 병원치료 이외의 

시간에는 간호인의 부족과 지식의 부족으로 재활치료를 받는 

것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Shim, 1999; Lang et al., 

2009). 이러한 문제점을 비대면 기반의 원격언어재활의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뇌졸중으로 인

한 마비말장애 환자의 입술 움직임을 실시간 측정하여 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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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RF-2021S1A5A80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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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측정된 정상 기준값을 기준으로 

한 비대면 재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뇌졸중 후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언어재

활사에 의해 Duffy(2013)의 기준에 따라 경직형 마비말장애

로 판정받은 4명(표 1)과 정상인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경직형 마비말장애 집단의 평균 

연령은 61.7(SD=9.6)세었고, 정상 집단의 평균 연령은 59.9 

(SD=7.3)세였다. 

No. Age Diagnosis
Lesion 
Sites

Severity type

1 48 Cerebral Infarction FL mild SD

2 60 Cerebral Infarction LV mild SD

3 69 Cerebral Infarction LV mild SD

4 57 Cerebral Hemorrhage CS mild SD

Note. FL=forntal lobe; LV=lateral ventricle; CS=centrum 
semiovale; SD=spastic dysarthria.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 실험과제

본 연구는 입술의 움직임의 변화가 많은 이중모음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일상생활에 사용빈도(Shin, 2010)를 고려하여 

표2와 같이 구성하였다. 실험과제로 이중모음을 선택한 이유

는 한국 성인 화자의 생활어휘에서 이중모음 발화시 반모음

과 모음을 연속해서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입술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Double vowel Word

/wi/ kwiɕin, tʰwigim, wiro

/wɛ/ wetsʰul, nwemul, kwemul

/wa/ hwabun, kwadza, ʨwasʌk

Table 2. Task of double vowels

3. 입술 윤곽 추출 방법

스마트폰의 동영상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입술 윤곽을 추

출하기 위해 이미지 기반 입술 윤곽 추출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미지 기반 윤곽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입술의 높이와 폭을 

이중 모음 발화시 입술이 가장 좁혀지는 부분과 가장 넓어지

는 범위를 파라미터로 사용하였다. 화자의 자연스러운 발화 

움직임의 샘플을 추출하기 위해 1회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목표 단어를 무작위로 제시하여 각 단어 당 3회씩 발

화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과제 발화시 입술 움직임의 최

소치와 최대치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로 길이(A), 

세로축 길이(T)를  측정하였다(그림 1).

Figure 1. Measurement of lip movement length (A: left/right, 

T: top/bottom) through lip contour extraction

첫 번째 단계로 회색조(gray scale) 변환을 사용하여 배

경과 물체를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Park, 2001). 

두 번째 단계로는 이미지 블러링(image blurring)을 사용

하여 입술 이외의 배경을 약화시켰다(Wakasugi et al., 

2004). 세 번째 단계로 윤곽선 검출을 위해서는 영상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그라디언트(gradiant)의 값을 구하여 영

상의 밝기 값이 급격히 변화하는 부분을 입술의 윤곽선이라 

판단하고 이를 위해 소벨 마스크(Sobel mask)를 사용하였

다. 마지막으로 윤곽선의 연결 성분 라벨링을 위해 Blob 라

벨링을 사용하여 각 영역의 크기, 위치, 방향, 둘레와 같은 

영역의 특징 값을 추출하는데 사용하였다(Kass, 1998). 

위 단계로 구현된 자동화를 통한 입술 윤곽 추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4. 결과처리

이중모음 산출 시 입술 움직임 범위에서 두 집단 간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샤피로 윌크 검정(Shapiro-Wilk 

test)을 실시하였으며 검정결과 두 집단이 정규분포를 충족

(w=0.993, p=0.036)하여 맨휘트니 U 검정을 실시하여 비교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마비말장애와 노년층의 입술 움직임 비교

마비말장애와 노년층의 이중모음 발화 시 입술 움직임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가로(A), 세로(T) 값을 입술의 가장 

좁은 지점에서 가장 넓은 지점간의 차이를 비율로 계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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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utomated lip contour extraction applying image 

processing algorithm

으며 두 집단 간 과제 따른 A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

과 같으며 T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Task Group A U

/wi/
Dysarthria 4.32(±1.32)

325*

Control 7.14(±1.41)

/wɛ/ Dysarthria 2.84(±0.74)
347*

Control 6.65(±1.52)

/wa/
Dysarthria 3.85(±1.68)

286*

Control 5.69(±1.98)

*p<.05

Table 3. Statistical analysis result of transverse(A)

movement when speaking double vowels 

Task Group T U

/wi/
Dysarthria 1.21(±0.54)

276*

Control 4.14(±1.88)

/wɛ/ Dysarthria 1.45(±0.32)
218*

Control 2.54(±1.02)

/wa/
Dysarthria 3.43(±1.24)

309*

Control 7.54(±2.87)

*p<.05

Table 4. Statistical analysis result of vertical(T) movement 

when speaking double vowels 

 

입술움직임 범위를 보기 위해 /wi/ 과제의 경우 마비말장

애의 가로 길이는 4.32 pixel, 세로 길이는 1.21 pixel 비

해 노년층의 경우 가로 길이 7.14 pixel, 세로 길이 4.14 

pixel로 마비말장애의 입술 움직임 범위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낮게 나타났다(p<.05). /wa/와 /we/ 과제의 경우에도 

마비말장애에서낮은 수행력을 나타냈었다. 

2. 비대면 평가를 위한 스마트폰 기반 평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비대면 실시간 평가를 하기 

위해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그림 2와 같이 실시간

으로 입술의 가로와 세로 움직임이 측정 가능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마비말장애의 입술 움직임의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입술 윤곽추

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마비말장애는 

발화 시 입술 움직임의 변화가 줄어드는 양상이 관찰되었으

며 간단한 영상 촬영으로 쉽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었다. 이

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한다면 마비말장애, 조음

장애 및 발음 개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 까지 쉽게 자신

의 발음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언어재활 여부

를 파악할 수 있어 사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

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언어재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및 보호자가 휴대성이 좋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에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입술 윤

곽 가이드를 제시하여 재활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입술윤곽 

추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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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0년 전 세계적으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코로

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언어재활 분야에서도 대

면을 통한 직접적인 중재가 제약을 받게 되면서 대안적으로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원격 언어재활 중재가 

주목받게 되었고, 몇몇 기관에서는 원격 중재의 시도가 시작

되었다(Jung et al., 2020). 

언어재활사들의 원격 중재에 대한 관심에 비해 언어재활 

분야에서 원격 언어재활 중재의 실시는 다소 제한적인 양상

을 보이고 있다.(Kim et al., 2020) 2021년 한국언어재활사

협회에서 언어치료인의 날 보수 교육에서 일회성으로 원격중

재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 것 외에는 원격중재를 다룬 문헌

이나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언어재활사들의 원격 중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언어재활사들은 난독 및 읽기 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읽기-쓰기 중재가 원격중재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기회가 되면 시도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Kim 

et al., 2020).

현 상황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는 시점이다. 기존의 원격 수업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원격중재를 대안적 방법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연구는 앞으로 진행할 ‘학령기 난독 및 읽기부진을 대

상으로 한 읽기-쓰기 원격 중재(이후 읽기-쓰기 원격중재)의 

언어재활사 경험’에 대한 예비연구이다. 따라서 읽기-쓰기 

원격 중재를 경험한 언어재활사의 심층 면담과 환경 관찰을 

근거로 하여 언어재활사들이 읽기-쓰기 원격중재를 시도하고

자 할 때, 읽기-쓰기 원격 중재에서 중요한 요소를 도출하

고, 그것을 바탕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할 

본 연구의 내용과 연구 방법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재활사가 읽기-쓰기 원격 중재에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언어재활사가 읽기-쓰기 원격 중재를 수행할 때, 필

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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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언어재활 분야 중 학령기의 읽기-쓰기 

원격 중재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여 Yin(2018)의 

사례연구방법 중 ‘단일사례연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읽기-쓰기 원격 중재에서 중요한 요소에 대해 파악하

고, 효과적인 원격 중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Yin(2018)

이 제시한 단일사례가 정당화 될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소 

중 ‘모르는 것을 드러내는(revelatory)’의 요소에 집중했다. 

이는 현 상황에서 원격 중재 자체를 경험한 언어재활사가 매

우 적기 때문에 경험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고, 특히 읽기-쓰

기의 원격중재를 다룬 사례는 더욱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단일 사례인 연구 참여자의 읽

기-쓰기 원격중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대표 사례로서도 적

절하다고 볼 수 있다.

사례 선정을 위해 읽기-쓰기 원격중재의 경험이 있는 언

어재활사에 대해 조사하였다. 원격중재를 하는 기관이 있는

지 1차적으로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였으나 원격중재 실

시에 대해 명시한 기관은 없었다. 2차적으로는 원격중재에 

대한 논문, 보수교육 및 워크샵 자료 등을 찾아봤을 때, 

2021년에 개최한 보수교육에서 읽기-쓰기 영역의 원격중재 

강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후 강의자에게 연구 참여를 의뢰

하였고, 수락하여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이름을 본명 대신 ‘참여

자1’을 사용했다. 참여자1은 2005년도부터 언어재활사로 근

무하였고, 현재 서울 소재 언어재활 기관에서 난독 및 읽기 

부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읽기-쓰기 중재를 주로 하

고 있으며, 2020년부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읽기-

쓰기 원격중재를 시작하였고, 주기적 혹은 간헐적으로 읽기-

쓰기 원격중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 적합

한 사례로 볼 수 있었다.

2.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면담’과 ‘관찰’의 방법을 이용하였다(Yin, 

2018). 관찰은 원격 중재의 직접 참관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참여자1이 중재를 진행하는 치료실을 관찰하면서 원격중재

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확인하였다. 면담은 반 구조화된 

면담질문을 개발하였고, 심층 대면 개별면담의 방법을 사용

하였다. 

개별면담은 학교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다. 면담 시작 전, 

연구에 관한 설명 후,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면담

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1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녹음 자료는 모두 전사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한 난독 및 읽기부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읽기-쓰기 원격 중

재의 개념인 ‘읽기 전문가인 언어재활사에 의해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읽기 및 쓰기 중재를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진

행하며, 대상자와 직접적인 소통으로 진행되고, 다양한 기기

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집중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기술적 요소, 전문가의 역량, 대상자의 특성, 원격중

재의 효과성 4개의 코드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참여자1의 인터뷰를 전사한 내용을 코

딩하였고, 위에서 기술한 4개의 코드를 최상위 코드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코드를 도출

하거나 하위 코드를 생성하면서 자료를 코딩하였다. 1차부터 

3차까지 코딩을 진행하여 다섯 개의 범주로 정리 후, 최종적

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범주는 첫째, 기술적 요소 둘

째, 전문가의 역량 셋째, 대상자의 특성 넷째 읽기-쓰기 원

격 중재의 효과성 다섯째, 윤리적 문제이다.

Ⅲ. 연구 결과 

1. 효과적인 읽기-쓰기 원격 중재를 위해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 

읽기-쓰기 중재에 있어서 언어재활사의 경험을 위의 다섯 

가지 범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첫째, 읽기-쓰기 원격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격중

재의 기술적인 요소였다. 기본적으로 원격중재는 일정한 수

준 이상의 기기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1의 경우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

용하고,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를 따로 사용하였으며, 중간

에 인터넷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선인터넷을 사

용하고 있었다. 또한 원격 화상 시스템으로 ‘줌(ZOOM)’을 

사용하였고, 쓰기 기능을 위해 태블릿을 별도로 연결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원격 중재에서 기술적인 요

소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고, 네트워크가 중요함을 보여

준다.

둘째, 읽기-쓰기 원격중재에서 전문가의 역량 또한 중요

한 요소이다. 읽기-쓰기 중재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프로그램을 다감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대면중재나 원격중

재 모두에서 언어재활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능력이다. 

특히 원격중재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원격 중재와 관련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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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원격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었다. 적용 프로

그램에 대해 참여자1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화이트보드 기능이나 붐러닝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 기본적으로 아이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주려고 하는 편이고…

이와 같은 원격 화상 시스템의 기능이나 별도의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상호작용적 시도를 

하고 있었다.

셋째, 읽기-쓰기 원격중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특성도 

중요하다. 대상자의 대부분은 중재 참여에 비자발적인 특성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원격중재에서 대면중재에 비해 집중

이나 참여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

원격 수업에서 대안으로 보조 인력의 도움이 있으면 유리

한 점이 있지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참여자1은 다

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부주의할 때 옆에서 챙겨주시는 정도만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개입을 한다거나 의존적인 아이들은 

계속 엄마를 쳐다본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

을 수 있어서… 

이와 같이 보조 인력의 투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성인, 특히 부모상담의 경우는 원격 화상 시스템

을 통해 대상자의 다양한 자료를 함께 보며, 부모와 언어재

활사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나 이메일보

다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읽기-쓰기 원격중재 효과성이다. 읽기-쓰기 원격중

재를 할 때, 대상자의 수행 확인이 어렵다. 원격중재에서는 

카메라를 일부러 비추지 않는다면 대상자가 적절하게 수행하

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읽기-쓰기 원격중재는 진도

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자1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 같은 비용을 내고 있고 근데 치료사 입장에서는 

준비할 게 더 많아요. 똑같은 비용인데 근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대면으로 할 때보다 진도가 느리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둘 다 만족하기가 어려

우니까 … 

다섯째, 읽기-쓰기 원격중재의 윤리적 문제이다. 원격중재

에 있어서 초상권과 저작권 및 사이버 폭력 등의 문제가 우

려된다. 특히 언어재활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만든 중재 자료

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읽기-쓰기 원격중재의 효과적 구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 

참여자1의 경험에서 도출한 읽기-쓰기 원격중재의 효과적

인 구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 중재의 기술적 측면에서 원격중재에 사용하는 

일정 사양 이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소유하고 숙련된 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인터넷 연결이 원활해야 한다. 또한 자

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언어재활사와 

대상자가 양방향으로 작성하고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프로

그램 및 기기를 사용한다. 

둘째, 원격 중재를 실시하는 언어재활사 역량의 측면에서 

언어재활사는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읽기-쓰기 중재 프로그램 

준비와 더불어 대상자가 주의 집중을 할 수 있게 하고,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패들렛, 붐러닝 등)을 적극 활용

한다. 또한 중재 전에 대상자에게 중재 자료를 발송해서 미

리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원격 중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특성에서 대상자의 

비자발적 특성을 고려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중재 프로

그램이 필요하며, 장애의 특성상 부모를 포함한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경우, 원격 중재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제시한다. 또한 부모 상

담에 원격 화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넷째, 원격중재의 효과성 측면에서 원격 중재의 느린 중

재 속도를 보완할 수 있는 원격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다. 또

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면중재와 원격중재를 함께 실

시하는 블렌디드 중재 방법을 활용한다. 

다섯째, 원격중재의 윤리적 측면에서 원격중재 상에서 일

어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및 

동의서나 계약서를 활용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예비 연구에서 난독 및 읽기부진 아동과 청소년에 대

한 읽기-쓰기 원격 중재를 경험한 언어재활사의 경험을 환경 

관찰 및 심층 면담하여 읽기-쓰기 중재에서 중요한 요소를 

알아보고 효과적인 중재 방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통해 효과적인 읽기-쓰기 원격중재는 읽기-

쓰기 원격중재는 난독이 있거나 읽기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 발달 단계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전

문적 중재 프로그램을 원격 화상 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

상자와 직접적인 소통으로 진행되고,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

여 대상자의 집중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

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였다. 

읽기-쓰기 원격중재는 상호작용적 중재를 가능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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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언어재활사의 역량은 원

격중재가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기술적 지식이 필수적이면서

도 읽기-쓰기 중재를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전문적인 능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읽기-쓰기 중재에서 대상자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보조인력 이용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프로그램 효과성 위해 읽기-쓰기 중재에 적

합한 원격 중재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 효과

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블렌디드 중재가 적절하다. 또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기본 소양 교육과 계약

서 및 동의서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전 연령의 사람들이 원격을 경험한 현 시점에서 앞

으로 원격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은 우리 생활에서 계속

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현재 언어재활 분야에서는 원격 중재

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앞으로는 한 단계 

나아가서 직접 경험하고 적용 가능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해야 한다. 

본 예비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다각적인 자료수집이 이

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언어재활사의 읽기-

쓰기 원격 중재 경험을 다루었으므로 언어재활사의 인터뷰와 

환경 관찰을 통한 자료조사만 실시하였다. 셋째, 언어재활사

가 원격중재를 하면서 경험한 시행착오나 감정적인 어려움 

등을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앞으로 수행할 연구에서는 본 예비연구를 근거로 자료수

집에서 원격중재를 경험한 대상자로 인터뷰를 확대하고, 원

격중재 직접관찰, 읽기-쓰기 원격 중재 자료 검토 및 다양한 

경력의 언어재활사들의 원격 중재 경험과 시행착오나 어려움 

등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룬다면 좀 더 발전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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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유창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강조됨에 따라 말더

듬 중재 대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말더듬 발생 연령

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Shim et al, 2017; Andrews & 

Cutler, 2005). 말더듬으로 언어치료실을 의뢰하는 대상자 

중 아동은 대다수가 경계선 말더듬이거나 초기 말더듬 단계

이다. 말더듬 성인은 발달기에 말더듬 중재를 하였지만 완치 

되지 못하였거나 중재 경험이 없지만 말더듬이 자신의 일상

과 직업 생활에 어려움으로 의뢰하게 된다.

아동 말더듬은 부모나 가족의 반응이 아동의 말더듬을 악

화시키기도 하고, 호전시키기도 한다. 말더듬 아동의 중재에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언어치료사

가 아동을 중재하면서 부모 상담 하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

다. 많은 부모가 아동의 유창성 증진을 돕고 싶지만 바람직

한 상호작용 방법을 모르거나 초기면담 시 일시적인 권고사

항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성인 

말더듬은 상담이나 중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대부분의 언

어치료 임상 현장이 주간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대상이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언어치료를 

받는 것에 시․공간적 어려움이 있다.

현대 사회는 쉽고 용이한 방법으로 중재를 하는 다양한 

활동과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핸드폰과 같은 첨단 통신 장비를 활용하여 

치료 도구를 활용할 기회가 늘었다. 원격의료(telehealth) 서

비스의 일환으로 언어치료와 청각분야에서도 의사소통장애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원격으로 평가와 중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미국언어청각임상학회(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ASHA)에서는 

“원격치료(teletherapy)”를 “임상가가 대상자를 평가, 중재, 

상담하기 위해 임상가와 대상자를 연결하여 언어치료와 청각 

전문 서비스를 전달하는 통신 기술의 적용”이라고 정의하였

다(ASHA, 2005).

이러한, 원격 중재는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활용한 말더

듬 중재는 우수한 접근성과 편이성으로 치료실에서만 이루어

지는 중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말더듬 치료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면 중재와 말더듬 원

격 중재를 병행하는 것은 말더듬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대상

자와 보호자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어디서든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원격 중재에 

대한 요구도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말더듬 아동 부모와 말더

듬 성인, 언어치료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격 중재 시스

템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 아동 및 성인의 유창성 증

진을 위한 원격 중재에 대한 언어치료사들의 인식을 살펴보

았다. 본 연구가 말더듬 특성 및 진행 단계, 말더듬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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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처 방법, 말더듬의 진행 단계에 따른 접근 기법, 유

창성을 방해하는 요인, 유창성을 증진 기법, 말더듬 내면적 

특성 중재 등에 대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과 즉각적 

모니터링이 접목되는 원격 중재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대상자는 총 71명으로, 대상자들의 일반적 정보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Category n (%)

Age

20~29y 
30~39y
40~49y
50y ≤ 

27(38.0%)
24(33.8%)
11 (15.5%)
9 (12.7%)

Sex
male

female
13(18.3%)
58(81.7%)

Career

1~3y 
4~5y
6~10y
11~15y 
16~20y  

28(39.4%%)
8(11.3%)
20(28.2%)
 7 (9.9%)
8(11.3%)

Workplace

병원
복지관

사설센터
기타

5(7.0%)
1(1.4%)

55(77.5%)
10(10.41%)

학력

전문대 졸 
4년제 졸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

9(12.7%)
29(40.8%)
2(2.8%)

31(43.7%)

급수
1급
2급

21(29.6%)
50(70.4%)

Total 71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구성은 응답자의 전반적인 정보와 

언어재활사가 말더듬 원격 중재와 관련된 실태 조사 7문항 

및 요구도와 관련된 항목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 내용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타당도를 검증

하기 위해 언어치료학과 교수 및 유창성장애 전공자 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증 결과는 cronbach 

a 계수는 모두 .89이상이었다.

3. 실험설계

본 연구의 설문지 배포는 구글 설문지를 제작하여 언어재

활사로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URL (https://docs. 

google.com/forms/d/e/1FAIpQLSd2iW0cp084y0dpGF1

obA4tlroEWzuwL7nMFLew7D6 oXPAQMA/viewform)을 

공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설문 결과를 수집하

였다. 설문 수집 기간은 2019년 9월 15일 부터~10월15일

까지였다.

4. 결과처리

말더듬 원격 중재에 대한 언어치료사의 인식 연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문항별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유창성장애 원격 중재 현황 조사 결과

1) 유창성 장애 치료 경험 유무

유창성장애 치료 경험 유무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창성치료의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8명,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53명이었다. ‘없

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유창성장애 대상자를 접할 기회가 

없다 14명(19.7%), 무응답 53명(74.6%)였다.

2) 유창성 장애 원격 중재(전화 중재, 화상 중재 등) 경험 

조사 결과

유창성 장애 원격 중재 경험은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

는18명(25.4%),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8명(25.4%)이

었다. 원격 중재 방법은 전화중재 0명, 화상중재 즉, 실시간 

4명, 자가치료 업로드+치료 모니터링 2명 이었다. 유창성장

애 원격중재가 어려운 대상자는 학령전 말더듬 아동, 말더듬 

청소년, 학령기 말더듬 아동, 말더듬 성인 순 이었다. 유창성

장애 원격 중재 경험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에는 원격 중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서 23명, 원격 중재 

방법을 몰라서 14명, 원격중재 프로그램이 부족하여서 6명, 

말더듬 대상자는 원격 중재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9명 

순이었다.

2. 유창성장애 원격 중재 요구도 조사 결과

원격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보통

이다 25명(35.2%), 약간 그렇지 않다. 23명(32.4%), 매우 

그렇다 10명(14.1%), 매우 그렇지 않다 8명(11.3%), 약간 

그렇다 4명(5.6%) 순이었다. 유창성장애 원격 중재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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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치료실 방문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23명,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해서 19명, 말더듬의 가변적 특

성으로 대상자가 필요할 때는 중재하는 것이 효과적이어서 

19명, 초기 중재 단계에서는 집중적인 중재가 요구되므로 

15명, 대면 치료 횟수를 줄일 수 있어서 10명, 스마트 기기

를 활용할 수 있어서 9명, 말더듬은 다양한 중재도구가 필요

하지 않아서 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유창성장애 원격 중재

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원격으로는 상호작용이 

어려워서 24명, 내면적 파악하기 어려워서 20명, 원격중재 

시스템 사용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20명, 말더듬 부수행

동 확인이 어려워서 16명, 원격 중재 프로그램 적용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해서 8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창성장애 원격 중재에 사용할 수 있는 교재 교구는 비

디오/TV 47명, 컴퓨터 치료프로그램 42명, 그림카드나 사진 

26명, 글자카드 24명, 동화책이나 소설책 23명, 실물 4명, 

장난감 3명으로 응답하였다. 유창성장애 원격 중재 프로그램

이 개발된다면 사용할 의사로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있다 

11명(15.5%), ’없다‘ 59명(83.1%)라고 응답하였다. 중재 관

련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길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부모

-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 35명, 외현적 중재 프로그램 20

명, 상담 중심 프로그램 11명, 자가 중재-치료사 모니터링 

프로그램 52명 이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로나를 경험하면서 원격 중재에 대한 요구도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말더듬 아동 부모와 말더듬 성인, 언어치료사가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원격 중재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

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 아동 및 성인의 유

창성 증진을 위한 원격 중재에 대한 언어치료사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원격 중재를 경험해 본 말더듬 치료사 보다는 원격 중재를 

경험해보지 못한 언어치료사들이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는 

가까운 지역 근처에 치료실이 많아서 원격 언어치료 서비스

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으며, 대상자 및 대상

자 부모의 원격치료의 필요성이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OVID-19 상황을 계기로 대면으로 언어치료 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원격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나, 아직까지는 대면 치료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유창성장애 원격 중재 경험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 라는 질문에는 원격 중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서 23

명, 원격 중재 방법을 몰라서 14명, 원격중재 프로그램이 부

족하여서 6명, 말더듬 대상자는 원격 중재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9명 순이었다. 이는 아직까지 국내에는 원격 중재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사료 되며, 원격 중재에 

대한 근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원격 중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인, 원격 중재가 필

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25명(35.2%), 

약간 그렇지 않다. 23명(32.4%), 매우 그렇다 10명(14.1%), 

매우 그렇지 않다 8명(11.3%), 약간 그렇다 4명(5.6%) 순이

었다.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언어치료사보다, 그렇지 않은 

치료사들이 많았음을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는 원

격 치료에 대한 장비, 장비를 다루는데 능숙함, 그리고 원격 

치료에 대한 공간 확보, 대상자가 원격 치료에 대한 요구 등

의 제한점들 때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원격 치료에 대해 대상자, 대상자 

부모, 언어재활사 모두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대면 치료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대상

자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이 선제되어 미국과 같이 원격 중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

될 경우, 코로나 시대에 대면 치료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바탕으로 말더듬 치

료의 원격 중재 방법의 시스템화 되어, 대면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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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analyze the reliability of direct 

magnitude estimation (DME) scales in auditory perceptual assessments measuring 

dysphonia severity and (2) to analyze the usefulness of DME scales in comparison to that 

of equal-appearing interval (EAI) scales. Methods : Three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perceptually evaluated dysphonia severity from connected speech samples produced by 

105 participants with dysphonia. Two auditory perceptual assessments using two scales 

(DME and EAI) were performed for 2 weeks. The reliabilities of auditory perceptual 

assessments were analyzed,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cales. Results : DME and EAI were found to have high 

reliability for auditory perceptual assessments measuring voice severity. There was a 

significant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EAI and DME. This indicates that a prosthetic 

continuum represents the dysphonia severity and suggests that DME scales should be 

used to measure dysphonia severity to avoid the linear partitioning related to EAI scales. 

Conclusions : Our study support the use of DME scales when judging the overall voice 

severity of dysphonic patients.

Keywords : Direct magnitude estimation, auditory perceptual assessment, voice evaluation

Correspondence: Yeon Woo Lee, 

PhD (slpleeyw@gmail.com)

Ⅰ. 서  론

청지각적 평가(auditory perceptual assessments)를 

통해 환자 음성의 특성을 청지각적으로 분류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음성장애 중증도(dysphonia severity)를 

평가할 수 있다. 청지각적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등간 척도

(equal-appearing interval, EAI), 직접 크기 측정법(Direct 

magnitude estimation, DME) 등이 사용되고 있다(Eadie 

& Doyle, 2002). 본 연구는 음성장애 중증도를 청지각적으

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EAI와 DME 척도의 유용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목소리 문제를 주호소

로 부산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105명 대상자들의 음성 파일

(voice sample)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대상자들의 일반

적 정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Category Dyphonia patients

Mean age ± SDa 56.7 ± 10.7

Male / Female 51 (48.6%) / 54 (51.4)

Diagnosis

Primary MTDa 8 (7.6%)
Vocal fold atrophy 6 (5.7%)
Vocal polyp 33 (31.4%)
Reinke’s edema 7 (6.7%)
Vocal cyst 4 (3.8%)

Vocal nodule 26 (24.8%)
Vocal fold palsy 12 (11.4%)
Laryngeal cancer 9 (8.6%)

Total 105

Note. MTD=Muscle tension dysphonia.

Table 1. The information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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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음성 녹음

음성 녹음은 방음 부스에서 시행되었다. 대상자들의 음성

을 녹음하기 위해 Computerized Speech Lab(CSL model 

4500; KayPENTAX Inc., Lincoln Park, NJ, USA)과 단일

지향성 마이크(Shure SM48; Shure Inc., Niles, IL, USA)

를 사용하였고,연결 발화 과업 (산책 문단)을 활용하여 대상

자의 음성을 녹음하였다.

2) 청지각적 평가

5년 이상의 이비인후과 임상 경력을 지닌 3명의 언어재활

사가 청지각적 평가를 시행하였고, 청지각적 평가는 총 2회

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첫 번째 청지각적 평가에서는 3명의 

임상가가 무작위로 제시되는 음성 샘플을 듣고, 7점 척도로 

이루어진 EAI를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가 끝난 

뒤, EAI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25개의 음성 샘플

을 다시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1주 뒤, 두 번째 청지각적 평

가를 시행하였고, 두 번째 평가에서는 DME 척도를 활용하

여 청지각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가 끝난 뒤, DME 척도

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25개의 음성 샘플을 다시 무작

위로 제시하였다.

3. 결과처리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EAI와 DME 척도의 검사자 내, 

검사자 간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과 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분

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음성 샘플 당 EAI의 산술 평균과 

DME의 기하 평균의 산포도를 작성하였다. 이후, 산포도

에 나타난 두 측정치 간의 관계가 선형적 관계(linear 

relationship)인지, 비선형적 관계(curvilinear relationship)

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2.0 이용하여 모형 분석을 실

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EAI와 DME 척도의 검사자 간, 검사자 내 신뢰도

EAI와 DME 척도의 검사자 내, 검사자 간 신뢰도를 분

석하기 위해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과 

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3).

Rater 1 Rater 2 Rater 3

EAIa .932** .943** .947**

DMEb .921** .911** .926**

Note. EAI=Equal-appearing interval; DME, Direct 
magnitude estimation.
**p<.01 

Table 2. Intra-rater reliabilities of two scales

Rater 1 Rater 2 Rater 3

EAIa Rater 1 .887** .854**

Rater 2 .851**

Rater 3

DMEb Rater 1 .804** .750**

Rater 2 .807**

Rater 3

Note. EAI=Equal-appearing interval; DME, Direct 
magnitude estimation. 
**p<.01 

Table 3. Inter-rater reliabilities of two scales

2. EAI와 DME 척도의 관계 분석

음성 샘플 당 EAI의 산술 평균과 DME의 기하 평균의 산

포도는 그림 1과 같으며, 두 척도는 서로 비선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 Mean interval scale values of dysphonia 

severity plotted as a function of the geometric mean 

DME estimations of voice severity for voice samples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음성장애 중증도를 청지각적으로 평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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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EAI와 DME 척도의 유용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음성장애의 중증도를 청지각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EAI 척도뿐만 아니라 DME 척도의 검사자 내, 검사자 간 신

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Eadie & Doyle, 2005).

본 연구에서 음성장애 중증도를 청지각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EAI와 DME 척도는 비선형적 관계(curvilinear 

relationship)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adie & Doyle, 2005). 

두 척도가 비선형적 관계(curvilinear relationship)를 지니

는 것은 음성장애 중증도를 평가할 때는 DME 척도를 활용

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선행 연구들은 

음성장애 중증도 뿐만 아니라 말더듬 중증도(stuttering 

severity), 말 명료도 (speech intelligibility), 목소리의 

거친 정도(roughness of voice quality), 과다비성(hyper- 

nasality)를 평가할 때에도, EAI와 DME 척도는 비선형적 

관계를 지니며, 이러한 요소들을 청지각적으로 평가할 때에

는 DME 척도가 유용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Ha, 2009; 

Schiavetti et al., 1981; Schiavetti et al., 1983; Toner 

& Emanuel, 1989; Eadie & Doyle, 2005).

음성장애의 중증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DME 척도의 유

용성을 보고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음성장애 중증도를 평가하는데 있

어서 DME 척도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성의 경우, 

거친 정도, 쉰 소리 정도, 무력성, 긴장 정도 등 다양한 요소

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청지각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DME 척도의 유용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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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양한 형태의 음성문제로 인해 말 명료도 저하를 겪는 

성인 화자들은 일상생활의 소통에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음

성문제는 기능적 음성장애 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구어장

애에서도 발음문제와 더불어 음성 또한 그들의 말 명료도 저

하에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임상에서는 음성장애나 마비

말장애로 인해 말 명료도 저하를 보이는 화자들의 말소리 심

한 정도에 대해 지각적 평가와 음성 음향학적 평가를 실시하

며, 그 관련성은 진단 및 평가 그리고 중재 진전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말 명료도 중등도를 보다 객

관적으로 확인하고자 지각적 평가와 모음 음향학적 분석을 

토대로 그 관련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음향학적 분석에서 말소리의 명료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모음공간면적(vowel space area, 이하 VSA), 모음조

음지수(vowel articulatory index, 이하 VAI), 모음중앙화

비율(formant centralization ratio, 이하 FCR), 그리고 입

술의 원순성과 평순성의 대립을 보여주는 F2ratio(F2/이

//F2/우/) 등의 측정치들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VSA

는 성도와 혀의 위치를 고려한 제 1포먼트주파수(F1)와 제 

2포먼트주파수(F2) 정보를 통해 모음 조음 시 운동공간을 도

식화하여 보여준다. 따라서 마비말장애 성인(Kang et al., 

2009; Kim et al., 2014; Lee et al., 2010; Skodda et 

al., 2011), 신경언어장애 아동 대상(Connaghan, & Patel, 

2013), 청력손상으로 인한 대상자(Choi & Seong, 2010; 

Neumeyer et al., 2010; Park & Heo, 2014), 후두적출

자(Shim et al., 2013), 뇌성마비(Whitfield & Goberman, 

2014), 과대비성(Kataoka et al., 2001) 등의 여러 유형의 

의사소통장애 대상자들의 말소리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

되어 왔다. 또한 VSA는 다른 음향학적 측정치들과 더불어 

음성과 구어산출에 치료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어 왔다(Goberman, & Coelho, 2002; Wenke et 

al., 2010; Roy et al., 2009, Shim et al., 2018).

일부 연구들에서는 VSA 뿐만 아니라 VAI, FCR, F2 

ratio 측정치들 또한 환자의 조음 수행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말소리 명료도, 조음 정확도, 질병의 중증도 

및 신체운동기능 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고하였

다(Kang et al., 2009; Sapir et al., 2011; Sh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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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 공식

tVSA









이아 우
 우이 아
 아우 이









VAI 이 우 우 아
이 아

FCR 이 아
우 아 이 우

F2ratio 우
이

Table 1. The description of vowel metrics

Mean SD Max Min

/a/
F1 717.77 258.58 1196.59 74.84

F2 1470.14 560.48 2493.84 717.20

/i/
F1 318.34 266.64 1358.10 161.00

F2 2040.74 498.49 2641.09 240.09

/u/
F1 457.84 526.87 2467.60 168.01

F2 1073.78 602.60 2376.73 231.96

Table 2. 남성 화자(n=18)의 포먼트주파수 기술통계

2013; Skodda et al., 2011; Skodda et al., 2012).

상기에서 언급한 명료도 관련 측정치들은 포먼트주파수 

정보를 통해 조음과 음성산출에 관련된 성도와 혀의 움직임

을 직․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들 

속에서 대부분은 대상자가 조음 문제를 기질적 혹은 기능적

으로 가진 경우가 많았으며, 환자들이 보이는 조음의 부정확

성은 혀나 입술의 조음운동성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이는 결

과적으로 음향학적 상관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

들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음소 및 운율 산출이 정상적인 음성장

애 환자들의 음질문제가 발화 명료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Pyo & Shim(2007)과 Pyo(2008)

는 음질저하의 중증도가 증가할수록 음성장애 환자군의 명료

도 또한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중증도가 심하지 않은 경

우에는 정상군의 명료도가 더 높게 평가되는 결과를 보이기

도 하였다. 두 연구는 척도평정을 통해 청지각적으로 명료도

를 평가한 연구로, 이는 한편으로 음성장애의 명료도에 대해 

객관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해준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명료도 저하를 보이는 성인화자들의 임상

적 진단과정에서 음성문제만 있는 경우와 조음문제를 동반하

는 경우의 명료도평가 기준과 치료중재 영역의 비중을 판단

할 때의 기준이 필요함을 지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확한 조음의 문제를 가진 대상

군이 아닌, 음성문제로 인해 불명료한 말소리를 호소하는 성

인들을 대상으로 말소리 명료도 관련 음향학적 측정치의 특

성과 말소리의 명료성 평가하여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음문제를 동반하지 않는 음성문제만이 말소리 명료

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추후 마

비말장애 화자들의 말 명료도 심한 정도에 따른 심층평가와 

치료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

으로 사료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음성장애 환자 42명((vocal cord paralysis= 

12, MTD=7, vocal polyp=13, vocal nodules=10)을 대상

으로 하였다.

2. 자료 분석-모음공간

본 연구에서는 /a/, /i/, /u/ 3개 모음에 대한 제 1포먼

트주파수(F1)와 제 2포먼트주파수(F2) 값을 모음공간 및 관

련 공식에 대입하여 모음공간면적(triangular vowel space 

area, tVSA), 모음조음지수(vowel articulatory index, 

VAI), 모음중앙화비율(formant centralization ratio, 

FCR), F2ratio(F2i/F2u ratio)를 살펴보고자 하였다(표 1).

Ⅲ. 연구 결과

1. 음성장애 환자의 모음 음향학적 특성

음성장애 환자의 /a/, /i/, /u/ 3개 모음발성 시 나타나

는 음향학적 특성을 남성과 여성, 남/여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남성 음성장애 화자의 모음 음향학적 특성

남성 음성장애 환자의 3개 모음발성 시 나타나는 제 1

포먼트주파수와 제 2포먼트주파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상기의 포먼트주파수 정보를 통해 모음공간 및 관련 측정

치들의 값을 도출하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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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Mean SD Max Min

male
(N=18)

tVSA 254430.86 165212.56 694328.67 6450.56

VAI .89 .27 1.18 .07

FCR 1.88 3.32 15.16 .85

F2ratio 2.18 .80 3.27 .87

Table 3. 남성 음성장애 화자의 모음공간 관련 측정치 기술통계

sex G R B A S

남성

Mean 1.72 1.50 1.16 .50 .66

N 18 18 18 18 18

SD .66 .51 .85 .78 .59

여성

Mean 1.37 1.04 .95 .45 .66

N 24 24 24 24 24

SD .57 .69 .69 .65 .70

전체

Mean 1.52 1.23 1.04 .47 .66

N 42 42 42 42 42

SD .63 .65 .76 .70 .65

Table 6. 음성장애환자의 청지각적 특성

Mean SD Max Min

/a/
F1 861.30 220.44 1362.57 315.17

F2 1666.46 422.60 2552.85 1265.17

/i/
F1 312.07 49.17 391.96 211.32

F2 2621.81 146.81 2894.36 2378.41

/u/
F1 328.50 56.68 424.17 203.54

F2 1108.90 405.64 2250.62 760.12

Table 4. 여성 음성장애 화자의 포먼트주파수 기술통계

Sex Mean SD Max Min

female
(N=24)

tVSA 406117.84 219394.85 927210.68 22799.97

VAI 1.04 .16 1.30 .75

FCR .98 .16 1.33 .77

F2ratio 2.59 .70 3.71 1.08

Table 5. 여성 음성장애 화자의 모음공간 관련 측정치 기술통계

2) 여성 음성장애 화자의 모음 음향학적 특성

여성 음성장애 환자의 3개 모음발성 시 나타나는 제 1

포먼트주파수와 제 2포먼트주파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

상기의 포먼트주파수 정보를 통해 모음공간 및 관련 측정

치들의 값을 도출하였다(표 5).

2. 음성장애 환자의 청지각적 특성 

청지각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표 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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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첫째, 명료도 관련 음향측정치를 비교한 결과, aF1값은 

799.791로 성대마비 여성의 F1값(791Hz)과 비슷한 수준이

었으며(Lee et al., 2013), 음성장애군여성(985.82Hz)(Park, 

2015) 그리고 정상성인여성의 aF1값(959Hz)에 비해서는 현

저히 작은 값을 보였고, 정상남성의 aF1값(781Hz)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Oh, 2012). aF2값은 성대마비 여성의 F2값, 

정상남성(에 비해 큰 값을, 정상여성, 음성장애여성에 비해 

작은 값을 보였다. iF1값은 음성장애여성에 비해 크고, iF2

값은 음성장애여성에 비해 작고, uF1값은 음성장애여성에 

비해 크고, uF2값은 음성장애여성에 비해 큰 값을 보였다

(Park, 2015).

F1과 F2의 차이는 음성장애군의 F2 ratio값(2.420)을 보

였고, 이는 파킨슨남성환자의 F2ratio값(1.99)에 비해 컸으

나, 정상남성(2.44)과 파킨슨여성(2.50), 정상여성(2.61)에 비

해서 작은 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음성장애 환자의 모음조음

의 정확성이 다소 낮음을 제시한다. 조음 및 초분절적 문제

가 없는 집단임에도 음성장애와 정상집단 간의 포먼트주파수

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음성장애 환자 본인의 음질문제를 스

스로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 성도의 길이 조절과 혀의 수축 

등을 유발한 것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음성장애환자의 모음삼각도면적은 

341109.138로 나타났다. 이는 기능적 음성장애 화자의 후

두 및 주변근육의 긴장이 모음공간면적의 감소와 유클리드 

거리를 짧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VAI는 모음 조음의 변화를 반영하는 측정치로, 조음운동

성의 감소와 함께 수치가 감소하는 양상을 띤다. VAI값은 

후두마사지를 통한 음성치료 전후의 MTD음성을 비교한 결

과에서도 유용한 측정치로 활용되었는데, 음성치료 후 MTD 

음성의 VAI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모음명료도

가 증진되는 효과를 설명하기도 하였다(Roy et al., 2009).

연구결과 두 번째, 음성장애 유형에 따라 모음의 음향학

적 분석 결과인 iF2, uF2, VAI, FCR과 F2ratio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특히 iF2값은 결절(nodules)이 폴

립(polyp)보다 큰 값을 보였고(p<.001), uF2는 성대마비가 

폴립과 결절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p<.05).

상기결과들과 더불어 모음명료도 관련 측정치인 VAI, 

FCR, F2ratio는 성대마비와 성대결절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1). 서로 역수관계인 VAI와 FCR은 모음 조음 시 

혀의 중앙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정치들로, 중앙화가 

일어날 경우에 VAI 수치가 감소하고, FCR은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인다(Sapir et al., 2010). 본 연구에서 성대마비의 

VAI 0.848, FCR 1.230, 성대결절의 VAI 1.128, FCR 

.903로 성대마비가 성대결절에 비해 유의하게 모음조음 시 

혀의 중앙화가 일어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성도의 

해부학적 변형은 혀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므로 공명의 변화

를 가져오고 이는 포먼트주파수와 같은 음향학적 측정값에 

변화를 초래한다고 하였다(Lee, 2016).

F2ratio는 /i/와 /u/의 F2의 비율을 통해 도출된 측정치

이므로, 앞서 논의하였던 결과들의 차이로 인해 F2ratio값 

차이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상 F2ratio는 모음조음에 

대한 정확성을 설명하는 측정치로, 값이 커질수록 조음움직

임이 개선됨을 의미하는데(Sapir et al., 2010; Skodda et 

al., 2011), 본 연구에서 결절의 F2ratio값이 3.002로 성대

마비(1.834)에 비해 모음조음정확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지각적 평가를 통해 파열음과 모음 /i/, /a/를 

합쳐 무의미음절수준의 명료도를 측정한 결과, 성대마비환자

들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자음정확도를 보였다. 이

때 환자군은 특히 유성자음에 대한 확인이 부정확하였으며, 

유성파열자음과 무성파열자음의 구별과 조음위치상으로는 무

성파열음의 치음과 치조음의 혼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자음에 대한 명료도를 살펴본 연구이긴 하나, 성대마비

환자에게 음성문제(phonetic handicap)가 존재함을 의미한

다(Hartl et al., 2005). 이처럼 위에서 언급한 측정치들의 

차이는 음성장애유형에 따라 모음의 명료성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는 이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시도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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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성장애는 전체 인구 중 10%에서 발병하는 장애이며, 

음성적 기능이나 음질에 영구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Merril 

et al., 2011). 이로 인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hen et al., 2006). 

2019년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 

Virus Disease 2019, 이하 COVID-19)는 비말을 통한 감

염의 위험률이 높아 기존의 면대면으로 실시되던 음성문제를 

원활하게 치료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장소와 상관없이 비대면으로 음성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통신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을 접목시킨 언어치료서비스

로 원격치료(telepractice)가 대면치료의 대안으로 많은 관

심을 받고 있다(ASHA, 2021). 

미국언어청각학회(American Speech - Language - 

Hearing Association, ASHA)는 원격치료가 대면치료와 같

은 효과적인 치료임을 여러 차례 증명하였으며, Allik et 

al.(2006)과 Brennan & Barker(2004)의 연구에서도 대상

자들 대부분이 대면치료만큼 원격치료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전문가와 보호자도 기존의 치료보다 더 높

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원격 진료 치료 전달의 효과는 성

대 결절, 근육 긴장 발성 장애 및 시간 경과에 따른 결과 측

정의 변화에 의해 입증된 파킨슨병을 포함한 다양한 음성 장

애에 대해 검증되었다(Constantinescu et al., 2011).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해외와 달리 원격서비스 음성 치료 

제공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격 음성치료에 대한 연구동향을 대상자의 유형, 검사도구 

유형, 프로그램과 음성치료의 효과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해외 원격 음성치료와 관련된 연구를 수집하기 위하여 

‘Google scholar, Pubmed’ 논문 검색 엔진에서 ‘voice 

therapy online’ + ‘voice therapy web’ +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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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practice’ + ‘non-face-to-face’ + ‘voice therapy’를 

검색하고 ‘voice therapy’와 ‘telepractice’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연구 21편을 분석하였다.

2. 분석 기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국외의 원격 음성치료에 관련해

서 학술지에 발표되고 Pubmed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외 논

문 21편을 통하여 원격 음성치료에 대한 방법과 접근 동향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시기, 연구 유형,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통한 원격 음성치료를 관련한 연구 현황을 분석하

고, 연구는 원격 음성치료 연구의 대상자 유형을 알아보고, 

원격 음성치료 검사 도구의 유형, 프로그램에 관련한 연구를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원격 음성치료 대상자의 유형

원격 음성치료 연구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

어져 오고 있다. COVID-19가 발생한 시점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원격 치료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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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음성치료와 관련한 연구의 유형은 실험연구 12편, 

조사연구 5편, 문헌연구 4편으로 후두절제술 대상으로 한 연

구가 5편(23.80%), 음성 치료사 학생 대상인 연구가 4편

(19.04%), 음성치료전문의 3편(14.28%), 증상이 없는 일반 

성인 3편(14.28%), 연축성 발성장애 2편(9.52%), 음성장애

환자 2편(9.52%), 성대기능장애 1편(4.76%), 이었다. 이 외 

트렌스젠더 대상으로 한 연구 1편(4.76%)을 확인하였

다.(Table 1).

Group Frequency (%)

Laryngectomy Patient 5 28.80

Speech therapists Student 4 19.04

Voice Therapists 3 14.28

Normal Adult 3 14.28

Spasmodic Dysphonia 2 9.52

Voice Disorder 2 9.52

Vocal Cord Dysfunction 1 4.76

Transgender 1 4.76

Total 21 100%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 원격 음성치료 방법

원격 음성치료와 관련한 도구가 포함된 연구는 17편이었

다. 원격에서 웹을 이용한 치료연구 14편, 소프트웨어 6편, 

스마트폰 연구 1편이 있었다.(Table 2). 

Type Frequency

Web 14

Software 6

Smart phone 1

Total 20

Table 2. Telepractice in voice therapy type

3. 원격 음성치료 검사 도구

원격 음성치료에 사용된 검사도구 연구는 10편으로 자가

보고 평가 연구는 VHI-10,VAS, CAPE-V, GRBAS, VFI, 

HRQOL, REDcap 기기평가 연구는VoiceEvalU8, MPT, 

DFA, VTDS, VoisSS, SOVTE, VOT, IBIF, GVPTM이 사

용되었다. 검사를 통해 최대음향 시간, 음성증상 척도, 음성

불편, 음성피로지수, 음성 자극성, 자각 및 공기 역학, 전기

성문파형, 스펙트럼 및 캡스트럼 측정,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였다(Table 3).

4. 원격 음성치료의 효과성

원격 음성치료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보면 총 21편의 연구 

중 효과성이 있다는 연구 17편, 효과성이 없다는 연구 4편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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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tool

Survey

VHI-10 4

VAS 2

CAPE-V 2

GRBAS 1

VFI 1

HRQOL 1

REDcap 1

Device

VoiceEvalU8 2

MPT 1

DFA 1

VTDS 1

VoisSS 1

SOVTE 1

VOT 1

IBIF 1

GVPTM 1

Total 22

Table 3. Analysis of test batteries used in the studies

Effect Non effect

Michael P. T(2012)
Daryush D. M. & 
Robert E. H.(2012)
Michael P. T.(2012)

ngrid C. C. & 
Cornelia F.(2015)

Elizabeth U. G.(2017)
Jarrad H. & Van S(2017)

Viann N. N.(2018)
Avi B. & Sari L.(2020)

Adrian C. A. & 
Francisco C. R.(2020)

Ylenia L. & Jacopo G.(2020)
Elizabeth U. G.(2021)

Hasini R. W. & 
Roxanne K. S.(2021)

Kimberly L. D. & 
Hasini R. W.(2021)

Elizabeth U. G. (2021)
Mary E. K. & 

Lauren T. S.(2022)
Danielle M. S.(2022)

Cole V. R. & Clarion M.(2022)

Viann N. N.(2005)
Elizabeth U. G.(2017)

Giovanna C, & 
Maria R. B.(2020)
Madeleine P. S. & 

Christopher D. D(2020)

Table 4. Analysis of voice therapy effect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원격 음성치료에 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비

대면 음성치료의 특성을 알아보고 치료도구, 치료방법 등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 원격 음성치료의 대상자 유형은 대부분 성인연구 

20편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연구 1편으로 아동연구가 미흡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성장애 환자의 유형은 후두절제술

을 한 대상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축성 발성장애, 성

대기능장애로 나타났다. 이 외 전문인 또는 음성치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격 효과성에 관련한 연구가 많은 것을 확인하

였다. 음성환자에게 원격 음성치료가 도입되었을 때 치료 전

반에 걸쳐 일상에서도 지속적인 연습과 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원격 음성치료 방법으로 원격의 프로그램은 웹에서 

Web EX, Online-Web으로 많이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 자료

를 Power point, Word문서를 통해서 실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프트웨어는 Zoom, Skype, Microsoft Teams

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앱은 Whats App, VoiceEvalU8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원격음성치료 검사도구로는 음성장애지수(VHI-10)

를 온라인으로 4편의 연구에서 실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원격음성치료 효과성으로 17편의 연구에서 실시간 

상호교류가 가능하며 치료사와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효과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4편의 연구는 효과

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음성치료에 대해서 신뢰성과 정확

성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원격 음성치료에 관한 문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음성치료연구 동향과 평가도구, 중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국내연구에서 음성치료 원격 

평가도구 및 중재 프로그램 연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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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가의 음성 위생이 가창음성장애지수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Performing Artist's Vocal Hygiene

on Singing Voice Handicap Index

Ho Ko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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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in Speech-Language Therapy, Graduate School, Kosin University, Master

Purpose : Healthy voice management through vocal hygiene is an essential element for 

performing artists.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impact of performing artist’s vocal 

hygiene on Singing Voice Handicap Index(SVHI) for healthy voice management. Methods : 

A survey about vocal hygiene and SVHI was completed between March 18 and April 1, 

2021. The participants were 122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preparation students, 

college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studying performing arts in the Busan and South 

Gyeongsang areas. Data analysis involv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Results showed that a performing 

artist’s vocal hygien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VHI. Regarding education level,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mpacting vocal hygiene had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college 

students than graduate students. Regarding career, musical actors indicated a more 

significant effect than classical singers. Concerning the impac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SVHI, regarding education level, a more significant effect was seen on examination 

preparation students, than college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 and applied music 

majors showed a more significant effect than vocal music majors. With regard to career, 

musical actors recorded a more significant effect than classical singers. Conclusions : 

Voice management is an indispensable element for a performing artist’s singing voice.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 vocal hygiene education program is necessary to 

educate performing artists.

Keywords : Performing artist's, vocal hygiene, SV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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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는 대화, 공연, 강의 등 일상생활 또는 직업적 이유로 

음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음성은 구어 의사소통

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Jeon et al., 2018). 특히 음성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직업적 음성사용자들에게 음성은 삶을 유

지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Yoo, 2020).

그러나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직업적 음성사용자들 또한, 

다른 질병들에 비해 음성변화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반응하며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Han, 2002). 음성변화를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음성피로를 야기하게 되고

(Pyo, 2011), 음성휴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수단

으로써 음성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쉰 목소리(hoarseness), 

성문 틈(voca chink), 음성손실, 약한 음성(weak voice) 등

의 음성문제로 이어지게 된다(Wingate et al., 2007).

특히, 이러한 직업음성사용자들 중 공연예술가들에게 음

성 문제는 공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삶에 막대한 피해

를 초래한다. 공연예술은 무대와 같이 공개된 자리에서 연출

되는 음악, 무용, 연극과 같은 예술적, 오락적 관람물을 말한

다(Yoo, 2020). 공연예술가는 다른 직업적 음성사용자들에 

비하여 공연예술가들은 상대적으로 음성 관리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음성 위생에 대한 지식, 음성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음성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성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Lee, 2013). 그러나 공연, 연습, 

레슨 등으로 과도한 음성 사용을 할 수 밖에 없고, 공연장의 

먼지와 소음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음성 위생을 적절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음성장애를 유

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음성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공연예술가들은 음

성 관리에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Froeshels 

(Froeschels, 1943)에 의하여 처음 제안된 음성 위생은 최

적의 음성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성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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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 (%)

성별
남 63(51.6)

여 59(48.4)

학력

입시준비생 12(9.8)

대학생 76(62.3)

대학원생 34(27.9)

전공

성악 52(42,6)

뮤지컬 41(33.6)

실용음악 29(23.8)

직업

성악가 43(35.2)

뮤지컬 배우 48(39.3)

가수 31(25.4)

공연 예술
활동시간

1~2시간 32(26.2)

3~4시간 54(44.3)

5~6시간 16(13.1)

7~8시간 19(15.6)

8시간 이상 1(0.8)

일상 음성
사용시간

1~2시간 23(18.8)

3~4시간 37(30.3)

5~6시간 25(20.5)

7~8시간 29(23.8)

8시간 이상 8(6.6)

Total 122

Table 1.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

하고 관리할 때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며, 음성문제의 원인에 

대한 환자의 이해를 돕고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피해야 할 사항을 권고하며 진행된다(Behlau, Oliveirea, 

2009). 음성전문가들은 음성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목소리

의 오용이나 남용을 줄이고 금연, 금주, 카페인 음료 섭취 

줄이기,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음성위생 프로그램을 권장한다

(kang et al., 2018). 음성위생이 지켜지지 않고 음성을 오

남용 할 경우 성대에 문제가 생기고 성대결절이나 성대폴립 

등과 같은 음성장애에 이르기도 한다(Han, 2002).

음성장애의 평가는 음향학적, 생리학적, 공기역학적 검

사를 통한 기기적 평가와 청지각적 평가, 자가보고 설문

지 등의 주관적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VHI(Voice 

Handicap Index: VHI, Jacobson et al., 1997), V-RQOL 

(Voice-Related Quality of Life: V-RQOL, Hogikyan, 

Sethurama, 1999), VHI(Voice Fatigue Index: VFI, 

Nanjudeswaran et al., 2015) 등과 같이 음성장애가 생활

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는 환자중심의 주관적 자가보고 설

문지는 음성문제로 인한 삶의 질의 변화를 파악 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중 VHI는 환자 음성의 기능적, 

신체적, 정서적 특성에 대한 환자의 인식을 평가할 수 있

어 환자가 직접 평가하는 주관적 음성평가 중에서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VHI는 발화시의 음성문제에 초

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창 시 음성 문제를 겪는 공연예술가

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어(The Korean Society of 

Laryngology, Phoniatrics and Logopedics, 2012), 노

래할 때의 음성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Cohen 등(Cohen 

et al., 2007)이 개발한 SVHI(Singing Voice Handicap 

Index: SVHI)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아람(Lee, 

2008)이 번안한 설문지가 사용되고 있다. SVHI는 노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관적인 평가이며, 신체적, 정서

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Lee, 2008).

직업적 음성사용자들은 음성 오남용 및 음성 위생 등 음

성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성장애

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Jeon et al., 2018). 특히 공연예

술가들의 음성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음성 위생 요소를 알

아 볼 필요가 있는데, 음성 위생은 가창 시 성대 자극과 밀

접한 관련이 있어 최적의 가창 음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성 위생이 직업적 음성사용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있지만(Yoo, 

2020)(Behlau, Oliveirea, 2009)(kang et al., 2018) (Lee, 

2020), 공연예술가의 음성 위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연예술가의 음성 위생이 SVHI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KU IRB 

2021-000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는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분석 내용을 Table1과 2에 제시하였다.

2. 검사도구

1) 검사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음성 

위생, SVHI 총 3개의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2)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력, 전공, 직업, 공연 예술 활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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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 (%) Cronbach's α 

일반적 특성 성별, 학력, 전공, 직업, 공연 예술 활동시간, 일상 음성 사용시간 6

음성 위생

음성 인식 5

음성 관리 6

음성 건강 9

전 체 20 0.727

SVHI 신체적 특성, 정서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 36 0.967

Table 2. 설문지의 구성 및 조사도구의 신뢰도

간, 일상 음성 사용시간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음성 위생 설문지

이 연구의 설문지는 Smith(Heather, 2018)의 설문지 가

운데 음성 위생과 관련된 항목 20문항을 선정하여 연구목적

에 맞게 번역 및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음성 인식 5문항, 음성 관리 6문항, 음성 

건강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

이다’=3, ‘대체로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로 되어 

있으며, 총 20문항 중 역문항 7문항은 역채점하여 분석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음성 위생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음성장애 환자를 치료한 경력

이 있는 언어치료사 3인에 의해서 번안된 설문지에 대한 문

항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4.30의 높은 급내상관계수

(ICC=0.832)가 나왔으며, Cronbach's α를 이용 하여 음성 

위생 설문지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0.727로 

신뢰할 만한 연구 도구로 검정되었다(Table 2).

4) SVHI(Singing Voice Handicap Index)

SVHI는 0-4점 척도로 평가하는 5점 척도로, 최소 0점

에서 144점까지 분포 된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느끼는 음성 장애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는 Cohen(Cohen et al., 2007)

에 의해 개발된 가창음성장애지수를 한국어로 번안한 이아

람(Lee, 2008)의 한국어 가창음성장애지수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α를 이용 하여 SVHI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0.967로 신뢰할 만한 연구 도구로 검정되었다

(Table 2).

3. 실험설계

자료 수집 방법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부산, 경남지

역의 공연 예술(성악, 뮤지컬, 실용음악)과 관련 있는 20∼

30대 입시 준비생, 대학생, 대학원생 122명을 대상으로 (21

∼39세, 27.4±6.91세) 설문 내용을 이해시켜주고 연구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4. 결과처리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6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인 음성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

포는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음성 위생과 SVHI 간의 차이는 t검정과 

ANOVA를 활용하여 평균을 비교하고 Scheffe test 기법을 

사용하여 사후 검정하였다. 음성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고자 일반적 특성을 보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고, SVH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음성 위

생과 일반적 특성을 보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SVHI에 영향을 미치는 음성 위생 요인을 분석하고자 일반적 

특성과 음성 위생 항목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계적 유의성의 판단기준은 p<0.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성 위생 비교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성 위생 차이를 비교

한 결과, 학력에서 입시 준비생 3.04±0.49, 대학생 2.80± 

0.47, 대학원생 2.60±0.32 순으로 음성 위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 결과 입시준비생과 대학원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서는 가수 2.88 

±0.44, 뮤지컬 배우 2.83±0.49, 성악가 2.60±0.37 순으

로 음성 위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 결과 

가수와 성악가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2.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에 다른 SVHI 비교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VHI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학력에서 입시 준비생 3.10±0.80, 대학생 2.54± 

0.78, 대학원생 2.24±0.59 순으로 SVHI 점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 결과 입시 준비생과 대학원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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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평균±표준편차 p

성별
남자 2.77±0.45 0.945

여자 2.76±0.45

학력

입시 준비생 3.04±0.49a 0.008

대학생 2.80±0.47ab

대학원생 2.60±0.32b

전공

성악 2.67±0.41 0.108

뮤지컬 2.80±0.48

실용음악 2.88±9.46

직업

성악가 2.60±0.37b 0.013

뮤지컬 배우 2.83±0.49ab

가수 2.88±0.44a

공연 예술 
활동시간

1~2시간 2.78±0.45 0.156

3~4시간 2.72±0.45

5~6시간 2.61±0.31

7~8시간 2.97±0.50

8시간 이상 3.10±0.00

일상 음성 
사용시간

1~2시간 2.86±0.44 0.684

3~4시간 2.71±0.43

5~6시간 2.81±0.41

7~8시간 2.73±0.49

8시간 이상 2.68±0.57

***p<.05 
a, b : 다중비교 (Scheffe test).

Table 3.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성 위생 비교(n=122)

항목 구분 평균±표준편차 p

성별
남자 2.60±0.77 0.225

여자 2.43±0.75

학력

입시 준비생 3.10±0.80a 0.002

대학생 2.54±0.78b

대학원생 2.24±0.59b

전공

성악 2.35±0.71 0.080

뮤지컬 2.56±0.80

실용음악 2.74±0.77

직업

성악가 2.23±0.63b 0.007

뮤지컬 배우 2.63±0.82ab

가수 2.73±0.7a

공연 예술
활동시간

1~2시간 2.58±0.75 0.288

3~4시간 2.42±0.77

5~6시간 2.33±0.67

7~8시간 2.78±0.81

8시간 이상 3.22±0.00

일상 음성
사용시간

1~2시간 2.63±0.69 0.817

3~4시간 2.39±0.76

5~6시간 2.52±0.73

7~8시간 2.57±0.84

8시간 이상 2.53±0.91

***p<.05 
a, b : 다중비교 (Scheffe test).

Table 4.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VHI 비교(n=122)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서는 가수 

2.73±0.75, 뮤지컬 배우 2.63±0.82, 성악가 2.23±0.63 

순으로 SVHI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 결

과 가수와 성악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4).

3.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이 음성 위생에 미치는 

영향

공연예술가의 음성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

기 위해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력, 전공, 직업, 

음성 예술 활동시간, 일반 음성 사용시간)을 보정하여 음성 

위생과 다중 회귀 분석 실시한 결과, 학력과 직업에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생을 참조항목으로 

선정하였고, 대학생이 대학원생 보다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뮤지컬 배우를 참조항목 으로 선

정하였으며, 뮤지컬 배우가 성악가보다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이 SVHI에 미치는 영향

공연예술가의 SVH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

해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력, 전공, 직업, 음성 

예술 활동시간, 일반 음성 사용시간)을 보정하여 SVHI와 다

중 회귀 분석 실시한 결과, 학력, 전공, 직업에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생을 참조항목으로 선정

하였고, 입시준비생, 대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

록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성악을 참

조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실용음악이 성악보다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뮤지컬 배우를 참조항

목으로 설정하였고, 뮤지컬 배우가 성악가 보다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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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음성 위생

t p
B 표준오차 β

상수 1,422 0.097 14.585 0.000

성별 0.022 0.082 0.024 0.267 0.790

학력 -0.214 0.067 -0.280 -3.214 0.002

입시 준비생  0.242  0.135 0.161 1.787 0.076

대학원생 -0.198  0.090 -0.198 -2.204 0.029

전공 -0.231 0.126 -0.408 -1.836 0.069 

뮤지컬  0.131  0.093 0.138 1.407 0.162 

실용음악 0.209 0.103 0.198 2.024 ㅣ045

직업 0.365   0.130 0.629 2.801 0.006

성악가 -0.230 0.092 -0.245 -2.497 0.014 

가수  0.041  0.101 0.040 0.410 0.682

공연 예술 활동시간 0.065  0.041 0.149 1.579 0.117

1~2시간 0.052 0.099 0.051 0.528 0.598

3~4시간 -0.112 0.127 -0.084 -0.880 0.381

5~6시간 0.242 0.119 0.195 2.035 0.044

7~8시간 0.376 0.450 0.076 0.836 0.405

일상 음성 사용시간 -0.030 0.034 -0.081 -0.890 0.375

1~2시간 0.147 0.120 0.128 1.216 0.226

5~6시간 0.106 0.117 0.095 0.901 0.369

7~8시간 0.021 0.113 0.020 0.183 0.855

8시간 이상 -0.037 0.177 -0.021 -0.210 0.834

F=41.944 p=0.000 R2=0.856

참조항목 : 학력(대학생), 전공(성악), 직업(뮤지컬 배우), 공연 예술 활동시간(8시간 이상), 일상 음성 사용시간(3∼4시간)

Table 5.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이 음성 위생에 미치는 영향

항목
음성 위생

t p
B 표준오차 β

상수 -1.617 0.234 -7.154 0.000

성별 -0.146 0.137 -0.096 -1.065 0.289

학력 -0.373 0.112 -0.287 -3.332 0.001

입시 준비생 0.561 0.228 0.219 2.463 0.015

대학원생 -0.304 0.151 -0.179 -2.008 0.047

전공 -0.424 0.211 -0.441 -2.009 0.047

뮤지컬 0.209 0.158 0.130 1.328 0.187

실용음악 0.389 0.175 0.217 2.220 0.028

직업 0.668 0.219 0.678 3.050 0.003

성악가 -0.403 0.155 -0.253 -2.592 0.011

가수 0.098 0.171 0.056 0.573 0.568

Table 6.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이 SVHI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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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음성 위생

t p
B 표준오차 β

공연 예술 활동시간 0.082 0.069 0.110 1.180 0.241

1~2시간 0.159 0.170 0.092 0.936 0.351

3~4시간 -0.088 0.217 -0.039 -0.408 0.684

5~6시간 0.355 0.203 0.169 1.745 0.084

7~8시간 0.800 0.768 0.095 1.042 0.300

일상 음성 사용시간 -0.008 0.057 -0.013 -0.149 0.882

1~2시간 0.159 0.170 0.092 0.936 0.351

5~6시간 -0.088 0.217 -0.039 -0.408 0.684

7~8시간 0.355 0.203 0.169 1.745 0.084

8시간 이상 0.800 0.768 0.095 1.042 0.300

음성 위생 1.517 0.071 0.894 21.495 0.000

F=42.85 p=0.000 R2=0.858

참조항목 : 학력(대학생), 전공(성악), 직업(뮤지컬 배우), 공연 예술 활동시간(8시간 이상), 일상 음성 사용시간(3∼4시간)

Table 6.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이 SVHI에 미치는 영향                                                               (계속)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122명의 공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음성 위생이 

SVHI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성 위생의 차이를 비

교한 결과 학력에서 입시 준비생이 대학원생 보다 음성 위생

을 지키지 않았고, 직업에서 가수가 성악가보다 음성 위생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이 음성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학력에서 대학생이 대학원생보다 높은 영향을 

미쳤고, 직업에서는 뮤지컬 배우가 성악가보다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성 위생의 차이와 일반적 특성이 

음성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두 학력은 학력이 낮을수록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공연예술가는 교육과정에서 음성 

위생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공연예술가로 활동을 하며 음

성 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어, 학력이 낮을수록 유의

한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음성 건강지식에 관한 기

존 문헌들에서 음성 건강을 포함한 일반 음성 지식에 있어서 

전문가가 학생보다 앞서있다는 것(Braun, Zeine, 2009)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성 위생의 차이 비교에서 직업은 

가수가 성악가보다 음성 위생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가수들이 성악가에 비해 알콜 음료를 더 많이 섭

취하고 음성 관리가 부족하다(Santos et al., 2019)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이 음성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업은 뮤지

컬 배우가 성악가보다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는 성악가들은 공연 전후에 음성 휴식, 

가글, 이완 등 음성 위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

라의 뮤지컬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뮤지컬을 제작해야해 아

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습하는 Ten to Ten 연습을 

진행한다. 오랜 연습시간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음성 피로로 인해 음성 질환을 겪기도 하여(Kim, 

2021), 뮤지컬 배우가 성악가보다 음성 위생에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VHI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학력에서 입시 준비생이 대학원생보다 SVHI 점수가 높

게 나타났고, 직업에서 가수가 성악가보다 SVHI 점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이 SVHI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학력에서 입시준비생, 대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학

력이 낮을수록 높은 영향을 미쳤다. 전공에서는 실용음악이 

성악보다 높은 영향을 미쳤고, 직업에서는 뮤지컬 배우가 성

악가보다 높은 영향을 미쳤으며, 공연예술가의 음성 위생이 

SVH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SVHI의 차이와 일반적 특성이 SVHI

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두 학력은 학력이 낮을수록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성악전공 대학생, 합창단원, 연주가의 

K-SVHI 총점의 평균점수를 비교한 이아람16)의 연구에서, 

학력이 낮은 성악전공 대학생이 합창단원, 연주가 보다 

SVHI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비교하여 학력

이 낮을수록 SVHI 점수가 높다는 사실이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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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SVHI 차이 비교에서 직업은 가수가 

성악가보다 SVHI가 높게 나타났다. 성악가와 가수는 가창 

시 사용하는 발성이 다르다. 성악가는 복식 호흡 훈련을 통

한 호흡 사용, 균질한 음색을 만드는 파사죠(passigio), 성악

가 음형대가 형성되는 발성 기술, 음악적 표현을 위해 다양

한 테크닉을 사용한다. 가수는 발성훈련을 통한 발성 테크닉

보다 개인의 음악적인 표현을 중요시 하고, 성악발성과 다르

게 저음에서 고음까지 균일한 음색을 요구하지 않으며, 정확

한 가사전달과 개인의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발성을 사용

하여(Nam et al., 2010), 가창 시 발성 차이로 인해 가창음

성에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이 SVHI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은 실용음악

이 성악보다 SVHI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악 전공에서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균일한 음색, 넓은 음

역, 전달력 있는 소리, 음악적 표현을 위한 발성 테크닉 터

득, 오랜 시간의 발성 훈련과 가창에도 성대에 이상이 생기

지 않는 발성을 목표로 발성 훈련을 하지만(Nam, Choi, 

2007), 실용음악 전공은 성악과는 다르게 가창 시 개성을 

중요시하고, 감정 표현을 극대화 시켜 가사를 전달하기 위해 

개성있는 다양한 가창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창법들

로 인해 목소리가 변하고 음성질환에 걸릴 수 있어 가창음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Song, 2017).

직업은 뮤지컬 배우가 성악가보다 SVHI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뮤지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벨

팅 창법은 성악가의 발성과 비교하여 혀와 후두위치가 높고 

후두개가 내려가며 후두실의 공간은 폐쇄되고 인두를 좁게 

폐쇄시켜 성대결절, 근긴장성 발성장애 등 음성 질환을 유발

할 수 있어(Kim, 2021), 뮤지컬 배우가 성악가보다 SVHI에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공연예술가의 음성 위생은 SVH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위생은 좋은 음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성악가들은 음성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하게 

음성 관리를 하고 공연 일정이 없을 때에도 몸과 성대 컨디

션을 위해 지속적으로 음성 관리를 하며, 전문 성악가들의 

음성 관리와 목소리에 대한 이해는 성악가들의 음성 관리를 

교육하고 음성장애를 예방하는 기초가 된다(Park, Choi, 

2021)는 연구와 비교하여 공연예술가의 음성 위생이 가창음

성장애지수인 SVH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공연예

술가의 음성장애 예방을 위해 음성 위생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성 

위생과 SVHI의 차이, 일반적 특성이 음성위생에 미치는 영

향, 일반적 특성과 음성 위생이 SVHI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

기존 음성 위생관련 연구들과는 다르게 공연예술가의 음성 

위생이 SVHI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음성 위생이 SVHI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으나, 공연장 환경에 따른 음성 위생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연구 대상자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

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 다양한 각도의 음성 위생 관

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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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uci 검색 방법 : 순서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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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3>

<영문초록 및 국문초록 단어수 확인 절차>

1. 원고에서 초록 부분만 새파일(한글파일)에 붙인다.

2. 한글프로그램 상단 좌측 [파일] 클릭 → [문서 정보] 클릭 → [문서 통계] 확인한다.

3. 영문초록의 내용을 일치시킨 후 영문초록의 단어 수는 150단어 이하로 한다.

4. 영문초록 예시를 보면 낱말 수가 297개로 표시, 영문단어수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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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voice samples before and after 

wearing a mask for patients who visited the otolaryngology department in the clinical 

field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jitter, shimmer, NHR, CPP, CPPS, 

AVQI, and ABI values. Methods : The 53 subjects who visited the hospital were instructed 

to perform vowel extended vocalization and sentence reading tasks. Then, voic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MDVP, ADSV, and Praat. Results : As a result of comparing F0, 

Jitter, Shimmer, NHR, CPP, CPPS, AVQI, and ABI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mask wear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except for AVQI. Conclusions : 

Since the number of subjects was small (53),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relevance 

through more subjects in future studies.

Keywords : mask, perturbation, capstrum, multivariat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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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되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우리

나라 역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2022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 수는 약 2,5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 가까이 감염되었다.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상황으로 개인의 일

상생활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며, 많은 국가에서 공공장소에

서의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일상생활 예방수칙(손 씻기, 환

기하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시행하고 있다(Yang & 

Yoo, 2022). Yan et al(2019)은 마스크를 착용한 50%의 

사람들이 전염 위험성을 80%가량 낮출 수 있으며, 감염률은 

50%이상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시간이 길어지면서 그에 따른 다양

한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성인들의 마스크 

1일 평균 착용시간은 1-3시간으로 나타났고, 학생의 경우 7

시간 이상 착용한다(Kwon et al. 2020).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면 흡입되는 산소의 양이 감소되고 뇌의 산소 부족을 

초래하여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개인의 건강상태가 악

화될 수 있으며(Rensburg et al. 2020), 장시간 마스크 착

용 시 두통 및 호흡곤란이 보고된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났다

(Jung, 2021).

최근에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음성 왜곡이나 변화 및 

음성분석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Saeidi et 

al(2016)과 Jung et al(2020)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후로 

고주파수 영역에서 음성 강도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

고, Cavallaro et al(2021)은 수술용 마스크 착용 전/후로 

음향학적 파라미터 변화에 대하여 분석해본 결과 pitch, 

jitter, shimmer, HNR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 보고하였다. Nguyen et al(2021)은 보건용 마스크, 수술

용 마스크, 머플러 등 마스크의 종류별로 LH ratio, CPP, 

HNR 파라미터의 음향학적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 마스크 착

용 전과 후의 문장수준에서만이 저주파수와 고주파수의 에너

지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비인후과에 음성의 문제를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정확

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음성 검사를 실시한다. 음성장애환자

의 음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음향학적 평가, 공기역학적 평

가, 청지각적 평가, 자가 설문지 등을 실시하게 된다(Rave 

et al., 2019).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으로 인

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

서는 임상현장에서 이비인후과를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COVID-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말소리에 미치는 영향: 파일럿 연구

185

마스크 착용 전과 후의 음성샘플을 비교하여 음향학적인 지

표인 섭동분석의 jitter, shimmer, NHR, 켑스트럼분석의 

CPP, CPPS, 다중변수모델의 Acoustic Voice Quality 

Index (AVQI)와 Acoustic Breathiness Index (ABI) 값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마스크 착용 유/무의 음향학적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상음성과 음성에 문제가 있

는 환자를 모두 포함하였다. 2022년 5-7월 부산지역에 위치

한 OO대학교병원에 내원한 음성문제가 없는 정상화자 및 

음성문제를 호소하는 환자 61명 중 마스크 착용 전/후의 기

본주파수 차이가 15%이상 차이나는 인원을 제외하였다. 대

상자들의 평균연령은 55.9세였고 남성 26명, 여성 27명 총 

53명이었다.

2. 실험절차

음성평가는 음성검사실에서 언어치료사에 의해 시행되

었다. 검사실 내에 있는 방음부스 안에 Computerized 

SpeechLab 4500(CSL 4500, KayPENTAX)과 단일지

향성 다이나믹마이크인 SM48(Shure Inc.)을 연결하여 

녹음환경을 구성하였다. 이후 음질평가를 위하여 Multi- 

Dimensional Voice Program (MDVP, Model 5105, 

KayPENTAX, Montvale, NY, USA),와 Praat(Institute 

of Phonetic Sciences, University of Amsterdam, 

Amsterdam, Netherlands)을 사용하여 시간 기반 분석

(time-based analysis)을 하였다(Dejonckere et al., 

1996). 켑스트럼 분석을 위하여 Analysis of Dysphonia in 

Speech and Voice(ADSV, Model 5109, KayPENTAX), 

Praat를 사용하였다(Boersma & Weenink, 2002).

발성과업에서 대상자는 마스크 착용 유/무의 상태로 편안

한 음도와 강도로 /아/ 모음을 3초 이상의 연장발성, 연속발

화는 산책문단의 첫 문장 32음절(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

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 하다.)을 

편안한 속도와 강도로 읽었다, 모음 연장발성은 3회 반복하

여 발화 시작과 끝을 제외 한 중간 부분 중 formant와 

pitch 값의 안정구간 2초를 추출하였다. 신뢰성 높은 음성평

가를 위한 임상평가지침을 근거로 음향학적 녹음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Choi, 2013; Patel et al., 2018).

3. 분석 방법

섭동분석은 CSL의 MDVP를 사용하여 jitter, shimmer, 

NHR을 측정하였다. 켑스트럼분석을 위해서 ADSV와 Praat

을 사용하였으며, 켑스트럼 분석의 스크립트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것을 적용하였다(Bae et al., 2016).

AVQI와 ABI 분석은 Praat 스크립트를 통해서 모음 샘플 

뒤에 문장읽기 샘플이 결합되어 유성음 부분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Maryn 등(2010)이 제시한 Praat 스크립트를 

사용하였다.

4. 결과 처리

수집된 자료는 마스크 착용 유/무에 따른 음향학적 파라

미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25 

(IBM Corporation,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마스크 착용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

여 SPSS 통계프로그램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섭동 분석

마스크 유무에 따른 섭동 분석 결과 F0, jitter, 

shimmer, NHR 변수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Parameter
Gruop

t p-value
A B

F0 176.15 172.35 .338 .736

jitter 1.57 1.75 -.362 .718

shimmer 4.83 5.57 -.910 .365

NHR 0.15 0.31 -1.03 .305

Note. A=mask, B=non-mask

Table 1. Perturbation analysis

2. 켑스트럼 분석

마스크 유무에 따른 켑스트럼 분석 결과 ADSV로 분석한 

CPPS(모음, 문장)와 Praat으로 분석한 CPP(모음, 문장), 

CPPS(모음, 문장) 변수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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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Gruop

t p-value
A B

ADSV

CPPS
vowel

11.61 11.15 .662 .509

CPPS
sentence

6.61 6.29 1.017 .312

Praat

CPP
vowel

26.21 25.63 .601 .549

CPP
sentence

15.35 14.88 .607 .545

CPPS
vowel

19.56 19.38 .477 .634

CPPS
sentence

9.19 9.05 .414 .680

Note. A=mask, B=non-mask

Table 2. Cepstrum analysis

3. 다중변수모델 분석

마스크 유무에 따른 다중변수모델 분석 결과 AVQI 변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

였다.

Parameter
Gruop

t p-value
A B

AVQI 4.95 5.51 .640 .033*

ABI 5.51 5.77 .861 .248

Note. A=mask, B=non-mask
*p<.05

Table 3. Multivariate model analysis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정상음성 화자와 음

성장애 화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조건에 따른 음향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제 대상자에게 동일한 환경에

서 마스크 착용 유/무에 따른 음향학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을 때, 마스크 착용 조건에 따른 F0, Jitter, 

Shimmer, NHR, CPP, CPPS, AVQI, ABI을 비교한 결과, 

AVQI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음향학적 지표 중 다중변수모델 AVQI에서

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53명이라는 적은 대상

자수로 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많은 대상자를 

통해 관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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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tremors through various analysis tools. Methods : A total of 50 normal adul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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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wel was edited for 2 seconds, and VT variables were analyzed using the Motor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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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떨림(tremor)은 하나 이상의 신체 부위의 불수의적이고 

부적절한 리듬 운동으로 대표되는 신경학적 운동 장애이다 

(Elble, 2016; Louis, 2016). 떨림이 말산출 시스템의 근육

에 영향을 미치면 음성 떨림을 유발할 수 있다. 음성 떨림은 

떨림이 언어 구조 (Ex, 본태성 음성 떨림)에 국한되는 것이 

있고, 파킨슨병, 근긴장 이상, 소뇌 병변 및 뇌졸중과 같은 

다른 신경 장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Louis, 2010; 

Wolraich, Marchis-Crisan, Redding, Khella, & Mirza, 

2010). 음성 떨림은 주파수와 진폭 떨림이라는 두 가지 구

성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신경학적 장애 

또는 음성 생성 지연이 두 가지 떨림 유형에서 서로 얽혀 

있다. 이는 발성 떨림이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의 증상으로도 관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음성 떨림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음성 떨림의 정량화 및 유용한 도구를 

탐색하는 것에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지역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를 내

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5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

는 1급 언어재활사 3인에 의해 음성 떨림이 있다고 판단한 

대상자와 정상 음성대상자를 분류하였다. 음성 떨림(voice 

tremor, VT) 환자군 62명과 정상군(Normal, Norm) 50명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음성녹음

음성녹음은 음성검사실 내 방음 부스에서 실시되었다. 음

성녹음 및 분석은 CSL의 Motor Speech Profile(MSP 

model 5141; KayPentax, Lincoln Park, NJ, USA)를 이

용하여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Praat (version 6.1.09) 소

프트웨어로 음성 떨림을 분석하였다. 단모음 /아/를 편안한 

음도, 강도로 산출하고 녹음하였다.

3. 음성 떨림 분석

MSP의 Voice tremor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변수로는 Mftr, Matr, Rftr, Ratr, Pftr, Patr가 있다. 

Praat을 통한 음성 떨림 분석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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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트를 사용하였다(Brückl, Ghio, & Viallet, 2018). 음성 

떨림 알고리즘은 기본주파수 윤곽과 진폭 윤곽의 자기 상관

을 기반으로 하며 음성 처리 프로그램 Praat의 스크립트 언

어로 구현된다. 이름이 tremor.praat, 버전 2.06 인이 스크

립트는 다운로드 받을 수 수 있다(Bruckl, 2015). 분석 변수

로 Ftrm, Atrm, Ftrc, Atrc, Ftrf, Atrf, Ftri, Atri, Ftrp, 

Atrp, Ftrcip, Atrcip, Ftrps, Atrps 등이 있다 (Figure 1) 

Figure 1. The description of the tremor.praat script

4. 통계 분석

정상군과 VT 환자군 간의 말 샘플에 대한 음향학적 평가

를 비교하기 위해서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표

본 t-검정은 R version 3.5.3 (The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and RStudio 

1.3.959 (RStudio Inc., Boston, MA, USA)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음향학적 변수의 집단 간 비교

정상군과 VT 환자군을 비교하기 위해서 독립 표본 t-검

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MSP에서는 측정한 모든 음

향학적 변수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01). Praat에서는 Atrm, Ftrf, Atrf를 제외한 모든 변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음성 떨림 환자군(62명)과 정상군(50명), 총 

112명을 대상으로 음성 떨림에 대한 음향학적 분석을 실시

하였다. 정상군과 음성 떨림 환자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로

는 다양한 신경학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음성 샘플을 분석

하여 MSP와 Praat의 분석 신뢰도를 재확인하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Parameters Norm VT p

MSP_Mftr  0.4 ±  0.2  3.4 ±  3.1 <0.01**

MSP_Matr  3.0 ±  1.0  8.9 ±  5.9 <0.01**

MSP_Rftr  0.1 ±  0.7  3.4 ±  2.8 <0.01**

MSP_Ratr  2.7 ±  2.7  4.2 ±  2.7 <0.01**

MSP_Pftr  1.2 ±  7.0 29.0 ± 25.4 <0.01**

MSP_Patr 23.8 ± 23.2 38.4 ± 25.4 <0.01**

Praat_Ftrm  0.7 ±  0.2  0.5 ±  0.4 <0.01**

Praat_Atrm  0.7 ±  0.2  0.7 ±  0.3 0.582

Praat_Ftrc  0.5 ±  0.2  0.6 ±  0.2 <0.01**

Praat_Atrc  0.5 ±  0.2  0.5 ±  0.2 <0.05*

Praat_Ftrf  4.2 ±  2.7  4.9 ±  2.4 0.161

Praat_Atrf  4.4 ±  2.6  5.3 ±  2.8 0.078

Praat_Ftri  1.1 ±  1.3 12.4 ± 13.0 <0.01**

Praat_Atri  8.2 ±  3.7 24.8 ± 15.3 <0.01**

Praat_Ftrp  0.9 ±  1.1  9.6 ±  9.4 <0.01**

Praat_Atrp  6.2 ±  2.5 19.8 ± 12.1 <0.01**

Praat_Ftrcip  0.6 ±  1.3  6.8 ±  7.1 <0.01**

Praat_Atrcip  3.7 ±  2.4 13.3 ±  8.9 <0.01**

Praat_Ftrps  1.2 ±  2.3 12.8 ± 13.8 <0.01**

Praat_Atrps  6.0 ±  4.0 24.7 ± 20.5 <0.01**

Note, Norm=Normal group, VT=Voice tremor group, 
MSP=Motor speech profile
*p<.05, **p<.01

Table 1.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for acoustic 

parameters (MSP and Praat)

Reference

A. Ghio et al. (2012) “How to manage sound, physiological 

and clinical data of 2500 dysphonicand dysarthric 

speakers?” Speech Communication 54 (5): 664–679.

A. Nebel, G. Deuschl (2008) Dysarthrie und Dysphagie bei 

Morbus Parkinson. Stuttgart, Thieme

A. Tsanas et al. (2012) “Novel speech signal processing 

algorithms for high-accuracy classification of 

Parkinson’s disease.” IEEE Transactions on 

Biomedical Engineering 59 (5): 1264–1271.

J. Bortz, C. Schuster. (2010) Statistik f ¨ur Human- und 



제22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대회

190

Sozialwissenschaftler. Berlin, Springer

Kay Elemetrics Corp. (1993/2003) Multi-Dimensional Voice 

Program (MDVP), Model 5105. [Computer program, 

Version 2.6.2]

L. Cnockaert et al. (2007) “Effect of Intensive Voice 

Therapy on Vocal Tremor for Parkinson Speakers.” 

INTERSPEECH 2007 – 8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August 27–31, Antwerpen.

M. Bruckl (2011) ¨ Altersbedingte Ver¨anderungen der 

Stimme und Sprechweise von Frauen. Berlin, Logos

M. Bruckl. (2012) “Vocal tremor measurement based on 

autocorrelation of contours.” ¨ INTERSPEECH 2012 

– 13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September 9–

13, Portland (OR).

M. Bruckl. (2015) ¨ tremor2.06. A Praat-script to measure 

vocal tremor [Computer program], Version 2.06, 

retrieved 15 June 2015 from 

http://www.brykl.de/tremor2.06.zip

P. Boersma, D. Weenink. (2014) Praat: doing phonetics by 

computer [Computer program, Version 5.4.02], 

Available: http://www.praat.org

P. Gillivan-Murphy (2013) Voice tremor in Parkinson’s 

disease (PD); Identification, characterisation and 

relationship with speech, voice, and disease 

variables.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castle, 

retrieved 15 June 2015 from: 

https://theses.ncl.ac.uk/dspace/bitstream/10443/2170

/1/Gillivan-Murphy 13.pdf

P. Gillivan-Murphy, N. Miller. (2011) “Voice tremor: what 

we know and what we do not know.” Current 

Opinion in Otolaryngology & Head & Neck Surgery 

19 (3): 155–159.

R. Bakeman. (2005) “Recommended effect size statistics 

for repeated measures designs.” Behavior Research 

Methods 37 (3): 379–384.

S. Olejnik, J. Algina. (2003) “Generalized Eta and Omega 

Squared Statistics: Measures of Effect Size for Some 

Common Research Designs.” Psychological Methods 

8 (4): 434–447.



191

MO-V-04 제22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대회

성대접촉 유도 문맥치료 프로그램이
노인성 음성장애 환자의 음성개선에 미치는 효과: 사례연구

The Effect of Vocal Folds Contact-Induced Context Therapy Program on

Voice Improvement in Patients with Presbyphonia: A Case Study

Jung Hyun Park
1
, Jae Yeon Yoo

2*

1
Major in Speech-Language Pathology, Graduate School, Honam University, Master

2
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Honam University, Professor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vocal folds 

contact-induced context therapy programs on voice improvement in patients with 

presbyphonia. Methods :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conducted on two men diagnosed 

with presbyphonia with glottal gap observed. Treatment was conducted twice a week, 

with a total of 10 sessions. Acoustic and aerodynamic measurements were conducted 

three times each as pre- and post- therapy. Subjective evaluation and laryngeal 

endoscopy were performed only pre- and post- therapy. In addition, acoustic parameters 

(Fo, Jitter, Shimmer, NHR, CPP, L/H ratio, CSID), aerodynamic parameters (PHOT, MEAF), 

and subjective evaluation (VHI) were performed to identify voice improvement pre- and 

post- therapy. Results : First, as a result of the acoustic measurement, Jitter, Shimmer, 

NHR, CPP, L/H ratio, and CSID were improved. Second, as a result of aerodynamic 

measurement, PHOT and MEAF were improved. Third, as a result of the subjective voice 

evaluation, the VHI score was reduced. Fourth, as a result of laryngeal endoscopy, the 

glottal gap was reduced. Conclusions :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vocal folds contact-induced context therapy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voice 

of patients with presbyphonia.

Keywords : Presbyphonia, vocal folds contact-induced context therapy program, glot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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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성대의 접촉을 더욱 유발시킬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바

탕으로 한 자음과 모음들, 그리고 경음화와 격음화, 사잇소

리 현상을 활용한 성대접촉 유도 문맥치료 프로그램(vocal 

folds contact-induced context therapy preogram)을 

통하여 노인성 음성장애 환자의 성문틈(Glottal gap)과 음성

을 개선시킬 수 있다. 성문의 틈(Glottal gap)을 가진 환자

들의 음성치료는 성대의 강한 접촉을 유발시키는 리실버만 

음성치료(LSVT), 밀기접근법(Pushing method), 생리적 발

성, 성대기능훈련(VFE) 등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대

접촉 유도 문맥치료 프로그램이 노인성 음성장애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광역시에 거주하고 기식성 음성, 쉰 목소

리 문제를 보이고 이비인후과에서 후두 내시경 검사 결과 성

문틈이 관찰된 노인성 음성장애 진단을 받은 2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를 Table 1과 같다.

Category Dyphonia patients A Dyphonia patients B

Age 83 73

Sex Male Male

Diagnosis Presbyphonia Presbyphonia

Symptoms
Breathy voice,
rough voice,
glottal gap

Breathy voice, 
glottal gap

Table 1. The information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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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단어수준 촉진 

단계)

2단계
(문장수준 촉진 

단계)

3단계
(문단수준 촉진 

단계)

4단계
(비촉진 문맥 

단계)

1. 복식호흡(Sitting)
2. 파열음(평음) + 모음/i, u/ 

연장발성
3. 단어 수준 따라말하기
  (Accent Focus)

1. 복식호흡(Standing)
2. 파열음(격음) + 모음/i, u/ 

연장발성
3. 문장 수준 따라말하기
   (Accent Focus)

1. 복식호흡(Standing)
2. 파열음(경음) + 모음/i, u/ 

연장발성
3. 문단 수준 읽기 과제 실시
   (Accent Focus)

1. 복식호흡(Standing)
2. 대상자의 관심분야 문맥 읽

기 과제 실시(전이단계)
3. 발화 모니터링

Figure 1. Vocal folds contact induced context therapy 

program steps

Pre Post

Fo 116 128

Jitter
(%)

1.505 0.550

Shimmer
(%)

6.716 2.803

NHR 0.168 0.128

CPP 5.298 6.957

L/H ratio 33.21 35.06

CSID -3.063 -20.174

Table 2. Acoustic measures of Subject A

2. 실험절차

1) 표집 및 분석

성대접촉 유도 문맥치료 프로그램이 노인성 음성장애 환자

의 음성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Computerized 

Speech Lab(CSL Model 4305; Kay PENTAX)의 MDVP

와 ADSV를 사용하였다. ADSV에서는 ‘산책’ 문단의 첫 문

장(32음절)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음성을 녹음하였다. 또한, 

공기역학적 평가인 PAS의 프로토콜 중 최대 연장발성 프로

토콜(MSPH)를 실시하였고, 주관적 음성평가인 음성장애지수

(VHI)를 실시하였다. 또한 성문틈의 개선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후두내시경을 실시하였다. 모든 평가는 사전, 사후로 

이루어졌다.

2) 중재

성대접촉 유도 문맥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대상자

에게 주 2회씩 총 10회기 음성치료를 실시하였다. 각 회기 

당 음성치료는 40분씩 진행하였다. 성대접촉 유도 문맥치료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1단계는 단어 수

준, 2단계는 문장 수준, 3단계는 문단 수준, 4단계는 비촉진 

문단 수준으로 점진적 난이도에 따라 각 단계가 구성되어 있

다. 각 단계는 파열자음 /ㅂ, ㄷ, ㄱ, ㅍ, ㅌ, ㅋ, ㅃ, ㄸ, 

ㄲ/와 모음 /ㅣ, ㅜ/으로 구성된 호흡 훈련, 연장발성 훈련, 

그리고 경음화, 격음화, 사잇소리 현상에 중점을 둔 발화 훈

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화 훈련의 핵심은 1단계 단어 수

준에서 3단계 문단 수준까지 소리나는 대로 작성 후 인쇄하

여 경음화, 격음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악센

트를 표시해 읽기 과제 시, 악센트를 주어 발화 한다. 4단계

는 일반화 단계로 비촉진 문맥을 실시한다.

3. 결과처리

본 연구는 노인성 음성장애 환자에게 성대접촉 유도 문맥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음성 개선 정도를 살펴

보기 위해 음향학적 평가와 공기역학적 평가를 사전, 사후 

각 3회씩 실시하여 평균값을 비교하였으며, 주관적 음성평가

는 사전, 사후 각 1회씩 실시하여 점수 개선 정도를 비교하

였다. 성문틈의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사후 이비인후

과를 내원해 후두내시경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음향학적 평가

노인성 음성장애 환자의 음향학적 매개변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MDVP와 ADSV를 실시하여 평균값을 비교하

였다(Table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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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Post

Fo 133 131

Jitter
(%)

1.636 1.237

Shimmer
(%)

7.187 4.301

NHR 0.152 0.104

CPP 4.353 5.056

L/H ratio 27.672 28.266

CSID 17.595 7.858

Table 3. Acoustic measures of Subject B

PHOT
(Sec)

MEAF
(Liters/sec)

Pre Post Pre Post

Subject A 17 23 0.21 0.16

Subject B 16 20 0.23 0.18

Table 4. The result of aerodynamic parameters

2. 공기역학적 평가

노인성 음성장애 환자의 공기역학적 매개변수를 객관적으

로 평가하기 위해 PAS의 프로토콜 중 최대 연장발성 프로토

콜(MSPH)를 실시하여 평균값을 비교하였다(Table 4).

3. 주관적 평가

노인성 음성장애 환자의 음성 증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VHI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 A는 사전 

평가 시 52점, 사후 평가 시 4점으로 나타났고, 대상자 B는 

사전 평가 시 31점, 사후 평가 시 5점으로 나타나 각 대상

자의 자신의 음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하

였다.

4. 후두내시경 평가

노인성 음성장애 환자의 성문틈의 개선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후두내시경을 실시한 결과, 두 대상자 모두 성문틈의 

개선이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대접촉 유도 문맥치료 프로그램이 노인성 음

성장애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

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음향학적 평가에서 Jitter, Shimmer, NHR의 개선이 보

였으며, 이는 노인성 음성장애 대상자에게 생리적 발성훈련

과 허밍을 이용한 후두보정기법을 적용한 선행 연구의 결과

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태, 2015). 또한, 음향학적 

평가에서 CPP, L/H ratio의 개선이 보였으며, 이는 기능적 

실성증 환자에게 SOVTE를 적용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채혜림 등, 2019). 공기역학적 평가에

서 최대연장발성시간(MPT)과 MFR의 개선이 보였으며, 이는 

좌측 성대마비 환자에게 밀기접근법을 적용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화영, 2001). 주관적 평

가에서도 점수의 개선이 보였으며, 이는 성문의 틈이 관찰된 

환자에게 Lip trill 기법을 적용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m, I. C et al., 2019). 후두내시

경 상 성문틈의 개선이 보였으며, 이는 성문의 틈이 관찰된 

환자에게 활창과 허밍을 결합한 음성치료를 적용한 선행 연

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대용, 2021). 

성대를 이완시키고 부드러운 발성을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문맥을 이용한 치료는 많지만, 그와는 반대로 성대의 접촉을 

유도하고 강한 발성을 유발하는 문맥치료의 국내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성대의 접촉을 유도하고 강

한 발성을 이끌어내는 자음과 모음을 활용한 성대접촉 유도 

문맥치료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성 음성장애 환자 2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지만, 더 많

은 노인성 음성장애 환자를 모집해 유용성을 알아보는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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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폐쇄자음은 성문상부의 개방으로 인해 증가된 구강압력이 

구강을 거쳐 기류로 방출되는데 이때 기식음화와 난기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게 된다(Westbury J, 1983). 이러한 폐

쇄자음이 발성할 때 후두의 어떤 기능과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크게 생리음성학적 및 음향음성학적 방법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Hong KH et al., 1991). 이 중 

자음의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음향음성학적 방법으

로 성대진동시간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성대진동

시작시간(voice oneset time, VOT)이란 조음기관의 개방으

로 파열음이 산출되는 시점부터 모음을 위한 성대 진동 시작

까지의 시간을 말한다(Kim, 1997).

폐쇄 자음 산출 시 VOT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는 후두의 생리학적 변화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파열음은 구강 혹은 인두강이 폐쇄하는 동안에 구강압

이 빠르게 성문하압과 동일하게 증가하게 되어 균등화된 성

문간 압력차가 발생한다(Park S, 2006). 이로 인해 성대는 

진동하지 않기 위해 외전하게 되고 구강 개방 시 기류가 방

출되면서 성문하압이 성문상압보다 높아지게 되어 성대진동

이 일어나게 된다(Kagaya R, 1974). 이와 같이 파열음의 

폐쇄 및 개방되는 특성을 폐쇄구간과 VOT로 확인함으로써 

음향학적인 측정을 해볼 수 있다.

VOT에 대한 연구는 음향학적으로 언어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신경학적 질환을 

동반한 대상자와 말소리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Ozsancak 등은 파킨슨병 대상

자들의 VOT가 정상보다 유의하게 길었음을 보고하였고, 

Max 등은 말더듬 대상자의 VOT가 정상보다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비유창성 실어증 대상자의 양순음과 연구

개음에서의 VOT가 정상인에 비해 길었고, 비유창성 실어증 

대상자의 음성 왜곡 문제로 인해 VOT가 폐쇄구간과 중첩되

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Kim, 2002). 이처럼 VOT 측정

은 음향학적 특성을 간접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양측성 성대마비의 경우 성문폐쇄부전으로 인해 성대접촉

이 감소하면서 음성을 산출할 때 성문하압을 증가시키기 위

한 노력을 하더라도 음성 강도를 높이기 어렵다(Kim, 2013). 

VOT는 조음기관의 운동성뿐만 아니라 성대접촉의 운동성과

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에 VOT가 양측성 성대마비환자

의 평가와 치료에 있어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음성지

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양측성 성대마비를 대상으로 실시

한 VOT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측성 성대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어 파열음 산출 시 VOT를 측정하여 발성할 때 나타나는 

성대 진동시작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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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pha/ VOT interval of bilateral vocal chords 

measured by wide-band spectrogram

Groupa 
Bilateral Vocal 

Cord Palsy
Normal

p 11.16 16.55

p’ 8.33 8.90

ph 63.36 33.08

t 12.39 17.30

t’ 9.27 7.94

th 80.70 54.54

k 24.00 23.50

k’ 24.1 16.76

kh 118.44 69.09

blanket numbers are for msec 

Table 1. Mean values of voice onset time(msec)

Figure 2. VOT difference between bilateral vocal cord 

paralysis patients and normal adults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양측성 성대마

비로 진단받은 환자 1명과 이비인후과적 병력이 없는 정상

인 남자 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군의 연령은 47세, 

대조군은 43세였다. 

단어 선정은 /VCV/ 형태의 무의미 단어로 선정하였으며 

연음, 경음, 기식음에 해당하는 /aba/(아바), /ap’a/(아빠), 

/apha/(아파), /ada/(아다), /at’a/(아따), /atha/(아타), 

/aga/(아가), /ak’a/(아까), /akha/(아카)를 각각 연속하여 

5회 발성한 뒤 가장 안정된 구간의 3회를 평균 측정하였다.

2. 자료녹음

자료 수집은 소음이 없는 언어치료실내에서 실시하였으며 

음성 분석은 CSL(Computerized Speech Lab, model 

4500, Kay Elemetrics, USA)을 사용하였다. 녹음 시 마이

크는 10c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상태에서 평상 시 사용하

는 음도와 강도의 음성으로 발화하도록 하였다.

3. 분석방법

VOT는 Praat 프로그램의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으며 광대역 스펙트로그램(Wide-Band Spectrogram)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광대역 스펙트로그램은 특정 주파수 대역

에서 음향에너지를 보아 시간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구강이 열림과 동시에 산출되는 파열음의 시작으로부터 음형

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점까지를 의미한다(Fig. 1, 2).

Ⅲ. 연구 결과

1. 정상 성인과 양측성 성대마비의 파열음 VOT 특성

양측성 성대마비의 기식음 /apha/의 VOT 구간을 광대역 

스펙트로그램으로 측정한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광대역 스펙트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른 파열음에 

대한 양측성 성대마비와 정상 성인 사이의 VOT msec 차이

는 표 1,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양측성 성대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파열음을 산출하였을 

때의 VOT를 측정하여 정상 성인과 비교해 본 결과, 연음에

서의 양측성 성대마비는 /p/ 11.16msec, /t/ 12.39msec, 

/k/ 24.00msec로 나타났으며 정상 성인은 /p/ 16.55msec, 

/t/ 17.30msec, /k/ 23.50msec로 나타났다.

경음에서의 양측성 성대마비는 /p’/ 8.33msec, /t’/ 

9.27msec, /k’/ 24.1msec로 나타났으며 정상 성인은 /p’/ 

8.90msec, /t’/ 7.94msec, /k’/ 16.76msec로 나타났다.

기식음에서의 양측성 성대마비는 /ph/ 63.36msec, /th/ 

80.70msec, /kh/ 118.44msec로 나타났고, 정상성인은 

/ph/ 33.08msec, /th/ 54.54msec, /kh/ 69.09msec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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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식음 산출 시 양측성 성대마

비가 정상 성인에 비해 VOT 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났고, 

파열의 위치가 뒤로 갈수록 VOT 시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경음은 성대외전의 폭이 좁게 개방되어 성대

가 내전하는 시간이 가장 짧고, 기식음은 폐쇄되어 있는 동

안 성대외전의 폭이 넓게 개방되어 성대가 내전하는 시간이 

가장 길다. 양측성 성대마비의 기식음 산출은 성대의 마비로 

인해 파열음의 burst가 나타나는 시점부터 후행하는 모음을 

진동시키는 데까지 성대를 내전하는 긴장성이 감소되어 정상 

성인보다 점막 파동까지의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또한 조음위치가 후방 자음일수록 VOT 시간

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조음위치가 후방일수록 

파열음에 대한 VOT 값이 커진다는 Pyo 등(1999)의 선행연

구 결과와 일치한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VOT는 양측성 성대

마비의 발성시작 시 특성을 잘 보여주는 음향음성학적 방법

이라고 생각되며, 양측성 성대마비의 발화 특성 상 기식음에

서 성대내전이 더 잘 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 성대의 내전 및 외전의 

운동성을 측정하여 임상적으로 기식음 발성 시 성대 운동에 

대한 치료를 계획하거나 실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한다.

후속 연구를 위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1명의 양측성 성대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

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VOT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측성 성

대마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으로 객

관적인 비교를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추후에

는 더 많은 수의 양측성 성대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VOT 값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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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근긴장성발성장애(Muscle Tension Dysphonia: MTD)는 

후두의 외근 혹은 내근의 과도한 긴장이 있는 기능적 음성 

장애를 말 한다. MTD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성 장애의 20%가 MTD로 진단된다고 한다

(Morrison et al, 1983).

특히 후두의 외근은 내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

며, 후두 골격 및 후두 위치의 안정화를 유지시켜준다. 이러

한 후두 외근의 긴장이 증가하게 되면 후두의 위치가 상승되

고, 성대 조직이 경직 되며, 자연스러운 후두 내전에 부정적

인 영향를 끼치게 된다(Shipp, 1987).

일반적으로 MTD를 진단하기 위해 사례 비교, 심리 평가, 

음성 평가, 후두 관찰 등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후두 근육의 

과도한 긴장이 MTD의 특징이기 때문에 근육 긴장의 평가가 

중요하다(Roy, 2008).

근육 긴장을 평가하는 방법은 후두내시경, 방사선 촬영, 근

전도 검사, 후두 촉진 등이 있지만, 근거가 충분치 않거나 장

비가 비싸서 일반 음성 클리닉에서의 사용에는 한계가 있다.

후두 촉진은 후두 외근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근

육 형태나, 촉진한 긴장도를 기록하는 비도구적 검사이다. 

일반적으로 후두 촉진은 후두근의 긴장, 통증, 압통 및 후

두의 위치, 후두 공간의 감소, 후두 연골의 비정상적인 움

직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Angsuwarangsee, 

Morrison, 2002), 임상에서 MTD의 진단에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 후두의 구조와 기능 및 음성 장애에 

대한 지식, 임상 경력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Angsuwarangsee, Morrison, 2002),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후두 촉진을 사용하여 신

뢰도 및 타당도를 알아본 연구의 문헌을 수집하고, 둘째, 수

집된 문헌의 특징에 따라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후두 촉진 

방법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대해 알아보고, 임상에서의 

사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문헌 수집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문헌을 수집하기 위해 사용된 

검색 시스템은 Google Scholar, Pub Med, Scopus의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핵심단어로는 ‘Palpatory’를 선정

하였으며, 여기에 긴장성 음성장애 분야로 한정하기 위해 

‘Muscle tension dysphonia’, ‘Functional dysphonia’, 

‘Functional voice disorder’, ‘Vocal hyperfuncti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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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urpose Participant Target Structure

Redenbaugh and 
Reich(1989)

Correlation with sEMG
7 normal and 7

patients with MTD
Suprahyoid m, Infrahyoid m

Angsuwarang ee and 
Morrison(2002)

Correlation with 
MMD(muscle misuse 

dysphonia)

465 dysphonic
patients

Suprahyoid m, Thyrohyoid m, Cricothyroid m,
Pharyngolaryngeal m

Kooijman et al(2005)
Correlation with Voice 
Handicap and Voice 

Quality

25 teachers with 
persistent voice 

complaint

Hyoid bone, Geniohyoid
m, Thyroid cartilage, Thyrohyoid m, Cricothyroid m, 

Trapezius m, Sternocleidomastoid m(SCM)

Stepp et al(2011) Correlation with sEMG
16 patients
with MTD

Suprahyoid m, Thyrohyoid m, Cricothyroid m,
Pharyngolaryngeal m, Thyroid cartilage, SCM

Lowell et a(2012)

Correlation between
palpation, laryngeal

position and
radiography

10 normal and 10 
patients with MTD

Hyoid bone, Supralaryngeal m,
Thyroid cartilage, SCM

Izadi and Salehi
(2013)

Comparison between 
acoustic, perceptual
of depending on the

different hyoid position

39 patients with MTD
Hyoid bone, Geniohyoid m,

Thyroid cartilage, Thyrohyoid space

Narges Jafari et al
(2020)

Development of
laryngeal

palpatory scale

55 patients
with MTD

Habitual posture,
Submental m, Infrahyoid m,

Cricothyroid, SCM, Laryngeal space

Narges Jafari et al
(2021)

Correlation with
sEMG

21 Patients with MTD
Submental m, Infrahyoid m,

Cricothyroid, SCM

Table 1. Caracteristics of Laryngeal Palpation Methods

Author Validity
Reliability

Inter-Rater Intra-Rater

Redenbaugh and 
Reich(1989)

Moderately high correlations between sEMG 
and palpation

-

Angsuwarang ee and 
Morrison(2002)

Correlation between thyrohyoid tension and 
MMD3

Not difference
except for the

pharyngolaryngeal
muscles

Not difference
except for the

pharyngolaryngeal
muscles

Kooijman et al(2005)

Correlation between sternocleidomastoid m, 
posterior weight bearing and Voice Handicap,
Correlation between cricothyroid m, posterior 
weight bearing and Voice Quality

-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Laryngeal Palpation Methods

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된 문헌 중 후두 촉

진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문헌만을 선택하였으며, 앞의 

방법을 통해 총 8편의 문헌을 수집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에 사용된 후두 촉진의 특성

수집 한 문헌은 연구 특성에 따라 목적, 대상자, 촉진 부

위에 따라 분류하였다(Table1).

2. 후두 촉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수집 한 문헌은 후두 촉진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결과

에 따라 분석하였다(Table2).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후두 촉진 검사가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특성을 

알아보았다. 다양한 촉진 방법들은 MTD 환자를 대상으로 



후두 외근의 촉진 방법: 리뷰

199

Author Validity
Reliability

Inter-Rater Intra-Rater

Stepp et al(2011)
Correlations between sEMG and palpation were 
generally low

Low -

Lowell et a(2012)
Low to moderate significant correlation for 
radiographically measured laryngeal position 
and palpatory scale

-

Izadi and Salehi(2013)
jitter and shimmer was higher in patients with 
a pulled-up hyoid than in patients with 
pulled-down hyoid

-

Narges Jafari et al(2020) Check of content validity and face validity
Moderate to almost 
perfect agreement

-

Narges Jafari et al(2021)
Low-moderate correlations between sEMG and 
laryngeal palpatory scale

-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Laryngeal Palpation Methods                                                (continued)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유사한 구조를 촉진하고 있지만 촉진 

하는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지표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후두 촉진 방법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를 살펴보

면 대체적으로 중간 혹은 낮은 정도의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다. 하지만 관련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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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Patients with dysphonia use coping strategies to deal with the voice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se the voice disability coping questionnaire (VDCQ) 

assessing coping strategies in patients with voice problems for Korean. Through this 

study, we would like to report the usefulness of the VDCQ. Methods : Ninety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 72 with voice problems in the case group and 18 without voice 

problems in the control group. All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VDCQ, 

Korean voice handicap index (K-VHI), and Korean voice related quality of life 

(K-VRQOL). We analyzed the correlations among three questionnaires. Also, we compared 

the VDCQ scores between control and case group. Finally, we analyzed whether the 

scores of VDCQ were affected by voice disorder types or not. Results : The mean scores 

of the VDCQ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K-VHI and the K-VRQOL (p<.001). 

VDCQ scores for the case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for the control 

group (p<.001). The VDCQ was not affected by voice disorder types. Conclusions : The 

VDCQ is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that can be used to investigate coping strategies 

of patients with dysphonia in clinical setting and research purposes for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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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성장애 환자는 자신의 음성장애에 대하여 다양한 대

처방법을 사용한다. Epstein 등(2009)은 음성장애 환자가 

자신의 음성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VDCQ 

(voice disability coping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고, 

검사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보고하였다. VDCQ는 한국어로 

번안 및 수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VDCQ

를 임상에 적용하여 정상인과 음성장애인을 간 차이가 있

는지, 음성장애 유형 간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고신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No. 2021-0035). 음성장애군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음성장애로 진단받은 환자 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음

성장애는 기능적 음성장애, 기질적 음성장애, 신경학적 음성

장애로 분류하였다(Boone et al., 2013). 정상음성군은 3개

월 이상 음성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한 대상자들로, 5

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언어재활사 2명이 청지각적 평

가인 GRBAS 척도를 실시하여 Grade가 1이상인 대상자를 

제외하여 선별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음성장애군과 정상음성군에게 한국어판 음성장애지수

(Korean voice handicap index: K-VHI)와 한국어판 

음성과 관련된 삶의 질(voice related quality of life: 

K-VRQOL), 그리고 VDCQ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첫째, VDCQ와 두 설문지인 K-VHI, K-VRQOL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모든 평가도구는 원점수로 계산하였고, 

상관관계는 총점 및 하위 영역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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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Voice 

disorder
(N=72)

Normal
(N=18)

Age (years) 54.1±14.5 50.4±15.2

Gender

 Male 37 (51.4%) 9 (50%)

 Female 35 (48.6%) 9 (50%)

Functional voice disorders

 Vocal polyp 28 (38.9%) 0 ( 0%)

 Vocal nodule  7 ( 9.7%) 0 ( 0%)

 Muscle tension dysphonia  4 ( 5.6%) 0 ( 0%)

 Laryngitis  4 ( 5.6%) 0 ( 0%)

Organic voice disorders 

 Laryngeal cancer  4 ( 5.6%) 0 ( 0%)

 Laryngoparygeal reflux disease  3 ( 4.1%) 0 ( 0%)

 Leukoplakia  2 ( 2.8%) 0 ( 0%)

 Vocal cyst  2 ( 2.8%) 0 ( 0%)

 Prebyphonia  1 ( 1.4%) 0 ( 0%)

Neurogenic voice disorders

 Vocal palsy 14 (23.6%) 0 ( 0%)

Table 1. The information of patients

VDCQ

S I O A Total

K-VHI F .706*** .529*** .719*** .739*** .763***

P .749*** .705*** .769*** .683*** .815***

E .718*** .583*** .763*** .838*** .809***

Total .773*** .648*** .800*** .800*** .848***

K-VRQOL

PF -.671*** -.538*** -.679*** -.763*** -.741***

SE -.611*** -.516*** -.637*** -.837*** -.714***

Total -.660*** -.539*** -.660*** -.795*** -.738***

Note. VDCQ=voice disability coping questionnaire; S=social support; I=information seeking; P=passive coping; A=avoidance; 
K-VHI=Korean voice handicap index; F=functional; P=physical; E=emotional; K-VRQOL=Korean voice-related quality of life; 
PF=physical functional; SE=social-emotional.
***p<.001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the VDCQ and K-VHI, K-VRQOL

둘째, 음성장애군과 정상음성군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두 집단 간의 VDCQ의 총점 및 하위 영역의 점수 차

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음성장애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기능적 음성장애, 기질적 음성장애, 신경학적 음성장애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VDCQ의 총점 및 하위영역의 점

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 간 점수 비교를 용이하게 알아

보기 위하여 하위영역 및 총 점수를 환산 점수로 바꾸어 비

교해보았다(예: 사회적 지원 환산 점수 = 사회적 지원 점수 

총 합/사회적 지원 문항 개수).

3. 결과처리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VDCQ와 K-VHI, K-VRQOL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둘째, 음성장애군과 정상음성군 간의 비교를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음성장애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VDCQ와 K-VHI 및 K-VRQOL의 상관관계

VDCQ의 총 점수와 K-VHI의 총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r=.848, p<.001), VDCQ의 총 점수와 K-VRQOL의 

총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유의하게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738, p<.001). VDCQ와 K-VHI, 

K-VRQOL 간 각 하위 영역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VDCQ의 하위영역인 사회적 지원, 정보 추구, 수동적 대처, 

회피 모두에서 K-VHI(기능, 신체, 감정) 및 K-VRQOL(신체

적 기능, 사회-심리)의 하위 영역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p<.001,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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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voice 
disorder

Organic voice 
disorder

Neurogenic 
voice disorder

F t

S
M 2.4 2.6 2.6

.156 .856
SD (1.2) (1.3) (1.7)

I
M 2.6 1.7 2.9

2.158 .123
SD (1.5) (1.2) (1.3)

P
M 2.6 2.4 2.7

.538 .587
SD (1.1) (1.7) (1.0)

A
M 1.1 1.7 1.9

2.126 .127
SD (1.0) (1.7) (1.5)

Total
M 2.2 2.2 2.5

.548 .580
SD (1.0) (1.3) (1.1)

Note. VDCQ=voice disability coping questionnaire; S=social support; I=information seeking; P=passive coping; A=avoidance.

Table 4. ANCOVA of the VDCQ scores among the voice disorder types

Voice 
disorder

Normal t

S1 1.6±1.6 .0±.0 4.232***

S2 2.1±1.7 .2±.5 5.025***

S3 2.3±1.6 .2±.5 5.712***

S4 3.0±1.6 .2±.5 7.229***

S5 2.4±1.6 .2±.7 5.424***

S6 3.5±1.5 .3±.8 8.485***

S total 2.5±1.2 .2±.5 8.013***

I1 2.5±1.8 .2±.5 5.495***

I2 2.5±1.7 .2±.5 6.059***

I total 2.5±1.4 .2±.5 6.778***

P1 3.5±1.8 .2±.5 7.953***

P2 1.6±1.4 .2±.5 4.118***

P3 2.0±1.7 .1±.7 4.620***

P4 2.4±1.8 .2±.7 5.122***

P total 2.4±1.2 .2±.5 7.666***

A1 1.6±1.6 .0±.0 4.294***

A2 1.0±1.4 .0±.0 2.926***

A3 1.6±1.7 .0±.0 3.990** 

A total 1.4±1.3 .0±.0 4.519***

All total 2.2±1.1 .1±.4 3.253***

Note. VDCQ=voice disability coping questionnaire; S= 
social support; I=information seeking; P=passive coping;
A=avoidance.
**p<.01, ***p<.001

Table 3. Mean scores of the VDCQ between voice 

disorder group and normal group

2. 음성장애군과 정상음성군 집단 간 VDCQ 차이

음성장애군과 정상음성군 간에 VDCQ 문항 점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3).

3. 음성장애 유형에 따른 집단 간 VDCQ 차이

음성장애군을 기능적 음성장애, 기질적 음성장애, 신경학

적 음성장애로 나누어 하위 영역과 총 점수에서 차이를 분

석하였다. 음성장애 유형에 따른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하위 영역 및 총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VDCQ를 음성장애 환자들과 정상인에게 적용

하여 비교 분석해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VDCQ와 K-VHI 및 K-VROQL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VDCQ는 두 설문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Morawska 등(2019)의 연구에서도 VDCQ와 

VHI 및 VDCQ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VHI는 음성문제와 관련된 심리 측정 검사도구로 ‘신체, 기

능, 감정’ 영역을 평가하고, VRQOL은 ‘신체적 기능, 사회⋅

심리’ 영역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세부 영역들은 음

성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에 포함된다(Van et al., 

2010). 음성문제를 지닌 환자들은 자신의 음성과 관련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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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요인을 조절하기 위하여 인지 및 행동 특성을 변화시

키게 되는데 이는 ‘음성문제에 대한 대처’로 간주될 수 있다

(Lazarus, 1993). 이를 고려할 때, VDCQ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K-VHI 및 K-VRQOL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성장애 환자들의 음성문제에 대한 대

처반응을 알아보는데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음성장애군과 정상음성군의 VDCQ 점수는 그룹 간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도 VDCQ 

점수는 음성장애군과 정상음성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음성장애군과 정상음성군을 

유용하게 구분할 수 있는 도구임을 확인하였다(Faham et 

al., 2019; Morawska et al., 2019; Oliveira et al., 

2016; van Wijck-Warmaar et al., 2010).

음성장애군을 기능적 음성장애, 기질적 음성장애, 신경학

적 음성장애로 나누어 음성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음성장애 유형 간 VDCQ의 

총 점수 및 하위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Morawska 등(20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Morawska 등(2019)은 이러한 결과를 통

해 VDCQ가 다양한 음성장애군에게 적요될 수 있는 검사도

구라는 것을 보고하였다. Epstein 등(2009)의 연구에서는 

근긴장성 발성장애 환자와 연축성 발성장애 환자의 VDCQ 

하위유형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들의 연구에

서 연축성 발성장애 환자는 근긴장성 발성장애 환자에 비해 

4가지 하위영역 점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대마

비나 연축성 발성장애와 같은 신경학적 음성장애 환자들은 

음성뿐만 아니라 음성문제로 인해 사회활동, 감정, 심리적 

측면에서 기능적, 기질적 음성장애군보다 더 많은 장애를 느

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15; Kim & Choi, 

2009). 본 연구에서는 음성장애 유형에 따라 VDCQ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자를 모집하여 음성유형에 따른 대처 방법의 특성을 알

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신경학적 음성장애군에 성대마비 

환자만 모집되었고, 대상자의 음성 사용 시간, 음성문제 지

속시간, 중증도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음성

장애 환자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음성문제 대처양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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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1) to determine the cut-off values of 

parameters related to auditory perceptual assessment (visual analog scale) and acoustic 

analysis (cepstral peak prominence, low frequency/high frequency ratio, cepstral peak 

prominence standard deviation, low frequency/high frequency ratio standard deviation, 

acoustic voice quality index, and cepstral spectral index of dysphonia) for predicting the 

voice severity within a Korean population; and (2) to verify the discriminative power of 

these cut-off values. Methods : Voice samples of 1,029 subjects who visited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outh Korea to be treated for swallowing or voice 

evaluation from January 2018 to December 2018 were analyzed in this retrospective 

study. The acoustic analysis of cepstral parameters, cepstral spectral index of dysphonia, 

and acoustic voice quality index were calculated using the Computerized Speech Lab and 

Praat software. The cut-off values of parameters predicting the voice severities were 

obtained using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analysis. Through this analysis, the 

sensitivity, specificity, and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UC) 

were measured. Results : High reliabilities of auditory perceptual assessments were 

observed for the auditory perceptual assessment. The cut-off values of parameters 

predicting voice severities had high sensitivity, specificity, and area under the curve. 

Conclusions : The cut-off values of parameters predicting the voice severities 

demonstrated a high power to discriminate for classifying the voice severities within a 

Korean popu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objective criteria to screen 

for severities of voice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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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성 선별 검사를 통하여 초기 음성 문제 탐지 및 음성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의 필요성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음성 선별을 위해 청지각적 평가 및 음향학적 분석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청지각적 평가를 통해, 임상가는 

단시간에 대상자의 음성 특성과 중증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Lee et al., 2018). 임상가는 음향학적 분석을 통해 

음성의 중증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캡스트럼 분석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Awan et al., 

2016). 청지각적 평가와 음향학적 분석을 이용하여 정상과 

병리적 음성을 구분하는 연구들은 많이 소개되었으나 음성의 

전반적 중증도(정상-경미-중도-심도)를 구분하기 위해 두 가

지 검사가 활용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음성의 중증도를 구분하는 청지각적 평가 및 음향분석과 관

련된 파라미터의 컷오프 값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음성 샘플

본 연구는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삼킴장애 

또는 음성평가 치료를 받기 위해 부산의 대학병원을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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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Absolute Occurrence Percentagge of Total(%) Range of Age(Mean)

Normal 231 22.2 19−58 (44.0)

Vocal fold nodules 105 10.1 7−67 (49.1)

Vocal fold polyps 109 10.3 8−63 (51.9)

Vocal cysts 85 8.1 21−55 (55.8)

Laryngeal cancer 80 7.6 53−80 (67.8)

Leukoplakia 89 8.5 50−78 (66.2)

Vocal fold paralysis/paresis 31 8.7 25−80 (60.1)

Presbyphonia 36 3.3 65−77 (70.5)

Functional dysphonia 22 2.0 33−45 (47.1)

Papilloma 42 3.9 21−60 (49.7)

Reinke’s edema 43 4.0 49−62 (57.1)

Spasmodic dysphonia 30 2.8 21−46 (40.9)

Sulcus vocalis 86 8.2 25−63 (58.1)

Total 1,029 100 8−80 (55.3)

Table 1. The Information on Primary Laryngological Diagnoses and Ages

1,222명의 음성 샘플을 연구에 사용하였다(Table 1). 단, 전

문적 음성 사용가와 이전에 음성 치료를 받은 대상자의 음성 

샘플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음성장애 진단은 이비인후

과 의사 1명, 언어재활사 1명이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GRBAS의 4점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음성 샘

플을 정상 음성 및 병리적 음성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Grade가 0점이고 음성 불편감이 없으며 그 외 신경학적, 

정신적, 기타 후두 질환이 없는 대상자의 음성 샘플을 정상 

음성 샘플로 분류하였다. 병리적 음성군의 경우, 12가지 유

형의 음성장애군을 포함하였다. 음성 샘플의 음질이 좋지 

않은 193개의 음성 샘플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1,029개의 음성샘플(남성:512, 여성:517, 

연령범위:7~80, 평균 연령±표준편차:55.3±17.1)을 분석하

였다.

2. 음성 녹음

음성 샘플을 녹음하기 위해 Computerized Speech Lab 

4500과 단일지향성 다이나믹 마이크인 Shure SM48을 사용

하였다.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이크는 환자의 입에서 

약 15cm 떨어진 곳에 설치하였고 음성샘플은 언어재활사가 

배경소음이 45dB 미만인 음성 검사실 내 위치한 방음 부스

에서 수집하였다. 녹음을 위해 연장 모음 과업(모음 /아/를 

약 5초 동안 3회 발성)과 연결발화 과업(산책문단)을 활용하

였다.

3. 청지각적 평가(Overall severity 평가)

청지각적 평가를 위해 5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5명

의 언어재활사가 GRBAS의 ‘Grade’항목을 4점 척도로 측정

하였고, CAPE-V의 ‘Overall severity’ 항목을 visual 

analog scale (VAS)로 측정하였다. 5명의 언어재활사들은 

연장 모음 과업의 중증도와 연결 발화 과업의 중증도를 측정

하였고, 두 과업의 중증도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적으로 음성 

샘플의 중증도 점수를 계산하였다. 청지각적 평가 2회에 걸

쳐 시행되었고, 1차 청지각적 평가에서는 먼저 VAS를 사용

하여 500개의 음성 샘플의 중증도를 평정하였다. 이후 500

개의 음성 샘플을 다시 무작위로 제시하였고, 4점 척도를 활

용하여 음성 샘플의 중증도를 평정하였다. 1주 이후, 2차 청

지각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2차 청지각적 평가에서는 먼저 4

점 척도를 사용하여 529개의 음성 샘플의 중증도를 평정하

였다. 이후 529개의 음성 샘플을 다시 무작위로 제시하였고, 

VAS 를 활용하여 음성 샘플의 중증도를 평정하였다.

4. 음성 분석

연장 모음 샘플에서는 CPP(CPP_V)와 L/H ratio 

(L/H_V)를 측정하였다. 연결 발화 샘플에서는 CPP 

(CPP_C), CPP SD, L/H ratio(L/H_C), L/H ratio SD, 

CSID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캡스트럼 파라미터를 측정하기 

위해 Analysis of Dysphonia in Speech program(Model 

5109; KayPENTAX, Montvale, New Jersey)을 사용하였

다. CSID 값은 다음과 같은 다중 회귀 방정식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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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AUC(95% CI) Cut-off Score Sensitivity(95% CI) Specificity (95% CI)

CPP_v 0.895 (0.868−0.917) 7.46 87.36 (83.5−90.6) 79.08 (73.9−83.7)

CPP_c 0.882 (0.855−0.906) 5.388 83.15 (78.8−86.9) 77.66 (72.3−82.4)

CPP_SD 0.819 (0.786−0.848) 2.878 61.24 (56.0−66.3) 90.43 (86.4−93.6)

L/H_v 0.836 (0.805−0.864) 24.897 77.25 (72.5−81.5) 75.53 (70.1−80.4)

L/H_c 0.817 (0.785−0.847) 22.29 64.33 (59.1−69.3) 83.69 (78.8−87.8)

L/H_SD 0.711 (0.674−0.746) 10.437 51.69 (46.4−57.0) 80.85 (75.8−85.3)

CSID 0.937 (0.915−0.954) 16.806 83.99(79.8−87.6) 89.36 (85.2−92.7)

AVQI 0.836 (0.805−0.864) 5.6379 68.26 (63.1−73.1) 83.69 (78.8−87.8)

VAS 0.925 (0.901−0.944) 52 96.07 (93.5−97.8) 78.72 (73.5−83.4)

Table 3. Classification Statistics for Mild Versus Moderate Obtained via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Analyses

Parameter AUC(95% CI) Cut-off Score Sensitivity(95% CI) Specificity (95% CI)

CPP_v 0.847(0.813-0.876) 9.995 80.14 (75.0−84.6) 82.07 (76.8−86.6)

CPP_c 0.841 (0.807−0.871) 7.668 86.88 (82.4−90.6) 66.93 (60.7−72.7)

CPP_SD 0.773 (0.735−0.808) 3.998 81.21 (76.1−85.6) 68.13 (62.0−73.8)

L/H_v 0.845 (0.812−0.875) 29.858 75.18 (69.7−80.1) 85.26 (80.3−89.4)

L/H_c 0.822 (0.787−0.854) 26.988 64.54 (58.6−70.1) 86.06 (81.1−90.1)

L/H_SD 0.755 (0.716−0.791) 12.948 88.3 (84.0−91.8) 63.35 (57.1−69.3)

CSID 0.948 (0.925−0.965) 9.7135 85.82 (81.2−89.7) 93.63 (89.9−96.3)

AVQI 0.883 (0.852−0.909) 3.5118 85.82 (81.2−89.7) 75.3 (69.5−80.5)

VAS 0.896 (0.866−0.920) 27 92.2 (88.4−95.0) 74.1 (68.2−79.4)

Table 2. Classification Statistics for Normal Versus Mild Obtained via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Analyses

계산하였다.

CSID = 148.68-(5.91 × CPP)-(11.17 × CPP SD)- 

(1.31 × L/H ratio)-(3.09 × L/H ratio SD)

AVQI를 측정하기 위해 연장 모음과 연결 발화 과업을 편

집하여 연결하였다. Praat software를 활용하여 AVQI를 측

정하였고, AVQI값은 다음과 같은 다중 회귀 방정식을 기반

으로 계산하였다.

AVQI= = 9.072-0.245 × CPP-0.161 × HNR-0.470 

× SL+6.158 × SL dB-0.071×Slope dB + 0.170×Tilt 

dB

5. 통계 분석

Med Calc Statistical Software 14.8.1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GRBAS의 4점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CPP_V, L/H_V, CPP_C, CPP SD, L/H ratio (L/H_C), 

L/H ratio SD, CSID, VAS의 민감도(sensitivity_, 특이도

(specificity), Area under the curve(AUC) 값을 계산하

였다.

Ⅲ. 연구 결과

1. 정상 및 경미 중증도를 예측하는 파라미터의 컷오

프 분석

정상 및 경미 정도의 음성 중증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파라미터들의 유용성을 평가하였고, 각 파라미터의 

AUC값은 0.7이상이었으며 특히 CSID가 가장 높은 AUC 값

을 나타내었다(Table 2).

2. 경미 및 중도의 중증도를 예측하는 파라미터의 컷

오프 분석

경미 및 중도의 음성 중증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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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AUC(95% CI) Cut-off Score Sensitivity(95% CI) Specificity (95% CI)

CPP_v 0.908 (0.882−0.931) 4.116 95.09 (91.4−97.5) 76.69 (71.9−81.0)

CPP_c 0.893 (0.864−0.917) 2.851 90.18 (85.5−93.7) 78.09 (73.4−82.3)

CPP_SD 0.775 (0.739−0.809) 2.312 80.8 (75.0−85.7) 67.7 (62.6−72.5)

L/H_v 0.786 (0.751−0.819) 19.979 83.93 (78.5−88.5) 64.89 (59.7−69.8)

L/H_c 0.759 (0.722−0.793) 18.278 66.52 (59.9−72.7) 75 (70.2−79.4)

L/H_SD 0.714 (0.675−0.750) 9.044 56.25 (49.5−62.8) 80.06 (75.5−84.1)

CSID 0.887 (0.859−0.912) 45.7561 90.18(85.5−93.7) 73.31 (68.4−77.8)

AVQI 0.789 (0.754−0.822) 8.349 66.96 (60.4−73.1) 87.36 (83.5−90.6)

VAS 0.887 (0.858−0.911) 71 96.87 (93.7−98.7) 73.31 (68.4−77.8)

Table 4. Classification Statistics for Moderate Versus Severe Obtained via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Analyses

파라미터들의 유용성을 평가하였고, 각 파라미터의 AUC값은 

0.7이상이었으며 특히 CSID가 가장 높은 AUC 값을 나타내

었다(Table 3).

3. 중도 및 심도의 중증도를 예측하는 파라미터의 컷

오프 분석

중도 및 심도의 음성 중증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파라미터들의 유용성을 평가하였고, 각 파라미터의 AUC값은 

0.7이상이었으며 특히 CPP_V가 가장 높은 AUC 값을 나타

내었다(Table 4).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음성의 중증도를 구분하는 청지각적 평가 및 

음향분석과 관련된 파라미터의 컷오프 값에 대한 기준을 제

시하고자 했다. 추후 음성의 중증도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더

욱 더 다양한 음성 분석 변수들의 컷오프 값들을 분석하여, 

더 높은 예측 정확도를 가지는 변수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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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Speech Language pathologist are professional voice users who need to 

constantly use their voices, which have a great influence on communication since they 

are direct medium delivering content and information to the patient. This study was 

intended to study the voice recognit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 in the clinical 

field as auditory perception factors. Methods : In this study,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72 subjects majoring in speech therapy, and a total of 68 responses were 

classified based on auditory factors, excluding inappropriate response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ree basic information questions asking about gender, age, and grade, and 

one subjective question about the speech therapist's voice, and was analyzed in terms of 

pitch, intensity, and sound quality, which are auditory perceptual elements. Results : The 

results of classifying voice recognition of speech therapists into auditory perceptual 

factors such as pitch, intensity, and sound quality were as follows. First, the pitch of the 

auditory perceptual factors was the highest at 25.6%. Second, it was found that voice 

contains not only auditory perceptual factors but also attitude aspects. Conclusions : It 

was found that voice contained not only pitch, intensity, and sound quality, but also 

attitude aspects. However, in this study, there was a limitation in that the sample group 

was uneven, so in future studies, it will be necessary to supplement this limit and study 

on voice recognition as a group including non-specialists or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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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성은 사람의 성격이나 지위, 학력 및 체구 등 사람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대표하기도 

한다. 즉 목소리를 통해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내면

적, 외면적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이다. 

정상음성이란 매일 사용하는 음성의 정도나 목적과 같은 

생활방식에 대한 고려사항 등과 연관된 요인들이 포함된다. 

그렇기에 음질은 명료하고 음도는 성별과 연령 등에 적절해

야 하며 강도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음성을 산출하는데 특별한 노력이나 통증, 긴장감, 

피로감을 느끼지 않으며 화자의 직업적, 사회적, 감정적인 

음성 필요 면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을 때, 그 

음성을 정상적이라 정의할 수 있다.

언어재활사는 지속적으로 음성을 사용해야 하는 전문 음

성 사용인으로 업무의 특성상 약 50분 내외의 긴 시간의 치

료 혹은 평가 회기가 이어진다. 또한, 아동을 담당하는 경우 

높은음도 사용과 과장되고 다양한 음성 사용이 필요하다. 언

어재활사의 목소리는 환자에게 내용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직

접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언어재활사의 음성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

는 음성문제뿐 아니라 치료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살펴볼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직업적 음성 사용자인 언어재활사가 현재 

어떤 음성적 이미지를 가졌는지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고자 

하여 언어재활사에게 요구되는 음성의 변수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대상자(설문 응답자)는 본 연구 설문 참여에 동의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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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arameter n(%)

1 warm 25(10)

2 crystal clear 24(9.6)

3 soft 14(5.6)

4 bright 12(4.8)

5 accurate 9(3.6)

6 enunciation 8(3.2)

7 tranquil 8(3.2)

8 comfortable 8(3.2)

9 clean 7(2.8)

10 fond 6(2.4)

11 determined 6(2.4)

12 articulate 6(2.4)

13 understandable 6(2.4)

14 kind 5(2.0)

15 proper 4(1.6)

Table 1. Mental imaginary parameters of SLP

며, (1) 언어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자, (2) 만 15세 이상인 

자, (3) 언어치료에 대해 기초지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설문지 구성

1) 자료수집

현재 언어치료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 설문지 작성방법, 설문지 응답 소요

시간, 설문에 대한 익명 보장성, 질문의 내용이 분명하고 명

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문항별 예시 등을 기재하여 인터넷 

주관식 설문지(네이버 폼)로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SNS를 통해 배포하였다.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은 개별적으

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72명의 설문 응답 중 대답한 내용

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부적절하게 응답한 6명의 자료를 제

외한 총 66명의 주관식 답변을 최종 자료로 처리하여 분석

하였다. 

2) 검사 실시

언어치료 임상실습을 이수한 전공 학생 4명에게 예비 검

사를 실시하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된 본 설문지는 언어치

료학과 재학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배부되었으며 설문지 

수집 기간은 2022년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였다.

3) 설문지 문항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구성은 Kim(2009)의 문헌을 참

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재구성하였다. 설문지 문항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내용 타당도는 언어치료학과 대학교수 

1인에게 의뢰하여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성별, 연령, 학년을 묻는 기본정보 3문항과 언어재활사가 갖

추어야 할 음성에 관한 심상적 변수의 주관식 1문항(언어재

활사가 갖추어야 할 음성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어, 

형용사 등의 형식으로 5개 이상 작성해 주세요. 예시: 옥구

슬 굴러가는 소리, 맑은, 따뜻한 등)을 더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들이 작성한 주관식 문항의 답변은 청지각적 

매개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고 수집한 결과는 엑셀을 사용

하여 순위를 도출하였고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시각화하

였다.

첫째, 설문지 답변을 단어 목록화하여 빈도 수를 확인하

였다. 둘째, 목록화한 단어들은 청지각적 변수인 음도, 강도, 

음질로 분류하였고 그 외 발음, 태도, 유동성의 측면은 기타

로 분류하였다. 청지각적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음도의 정의는 소리 진동의 주파수에 의한 감각으로 소리의 

고저를 나타낸다. 강도는 목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로 음

향적인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청자가 느끼는 소리의 진폭이

나 강도의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이다. 음질이란 소리의 

맑기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는 기타

로 분류하였으며 태도, 발음, 유동성 등이 있다. 태도란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를 뜻하며 발음은 언어의 관습적인 소리패턴을 

활용하여 말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동성은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 이리저리 변동될 수 있는 성질을 뜻한다고 정의하였다. 

단어의 정의는 Ferrand(2014)를 기준으로 하였고 이외에 단

어 목록의 사전적 정의는 언어치료사전(Kwon, 2001)과 네

이버 국어사전(Naver, 2022)을 참고하였다.

Ⅲ. 연구 결과

언어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음성에 관한 심상적 변수를 알

아보기 위하여 언어치료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심상적 변수는 총 205개이었고, 

그 변수를 순위로 나타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언어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음성으로 따뜻한(10%)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맑은(9.6%), 부드러운(5.6%), 밝은

(4.8%), 정확한(3.6%), 발음(3.2%), 차분한(3.2%), 편안한

(3.2%), 깨끗한(2.8%), 다정한(2.4%), 단호한(2.4%), 또렷또

렷한(2.4%), 또박또박(2.4%), 친절한(2.0%), 적당한(1.6%) 등

의 빈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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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Word cloud of mental imaginary parameters

언어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음성에 관한 심상적 변수를 알

아보기 위하여 언어치료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심상적 변수를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시각화 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로 나타난 변수를 음성의 청지각적 

요인인 음도, 강도, 음질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

였다. ‘따뜻한’이란 ‘감정, 태도, 분위기 따위가 정답고 포근

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태도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맑은’이란 ‘소리 따위가 가볍고 또랑또랑하여 

듣기에 상쾌하다’라는 뜻으로 음질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부드러운’은 ‘닿거나 스치는 느낌이 거칠거나 뻣뻣하지 아니

하다.’라는 뜻으로 음질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밝은’은 

‘빛깔의 느낌이 환하고 산뜻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

다.’라는 뜻으로 음도로 분류하였다. ‘정확한’은 ‘바르고 확실

하다.’라는 뜻으로 발음으로 분류하였다. ‘차분한’은 ‘마음이 

가라앉아 조용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음도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편안한’은 편하고 걱정없는 상태를 뜻

하여 태도적인 측면으로 보이지만 음성적인 측면으로는 듣기

에 편안한 목소리로 가정하여 음질로 분류하였다. ‘깨끗한’은 

‘흐리지 않고 맑다.’ 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음질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다정한’은 ‘정이 많다.’ 라는 뜻으로 

정의하여 태도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단호한’은 ‘결심이나 

태도 입장 따위가 과단성 있고 엄격하다.’라는 뜻으로 강도

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또렷또렷한’은 ‘엉클어지거나 흐리

지 않고 매우 분명하다.’라는 뜻으로 발음적 측면으로 분류

하였다. ‘또박또박한’은 말이나 글씨 따위가 흐리터분하지 않

고 조리있고 또렷한 모양’을 말하여 발음적 측면으로 분류하

였다. ‘친절한’은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태도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적

당한’은 ‘정도에 알맞다.’라는 뜻으로 유동성 측면으로 분류

하였다.

No. Perceptual parameter n(%)

1 pitch 2(13.3%)

2 intensity 1(6.7%)

3 quality 4(26.7%)

4 others 8(53.3%)

Table 2. Frequency of Perceptual Parameters

언어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음성에 관한 심상적 변수를 알

아보기 위하여 언어치료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상위 15개 어휘를 기준으로 음

도, 강도, 음질, 기타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구한 결과 음도, 

강도, 음질 이외의 기타가 53.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음질과 관련된 어휘가 26.7%, 음도와 관련된 어휘는 13.3%, 

강도와 관련된 어휘는 6.7%로 나타났다. 음도, 강도, 음질의 

변수에서 청지각적 변수로는 음질이 가장 높게 나왔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언어재활사가 현재 어떤 음성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재활사의 음성인식에 대해 청지각적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청지각적 측면이 아닌 기타가 53.3%로 가장 

높게 나왔다. 기타 중에서도 태도 측면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기타를 제외하였을 때 음질 측면에서의 응답률이 

26.7%로 가장 높게 나왔다. 즉, 청지각적 요소에서는 음질

에 대한 특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내용과 같이 음질은 소리의 맑기를 평가하는 척도를 뜻

한다. 그래서 목소리의 크기나 음도 보다는 음질을 가장 중

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음성은 청지각적 요인뿐만 아니라 태도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 도입 시, 음성은 

청지각적 요인인 음도, 강도, 음질이 많을 줄 알았으나 언어

치료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밖에 태도, 발음, 유동성 

등의 태도적,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여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언어재활사로서 갖춰야 할 음성과 태도적

인 측면에 대한 지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음성인식 조사이나 언어치료를 전공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 언어재활사의 음성에 대한 인식

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점, 연구를 진행한 표본집단

이 여대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응답 비율이 고르지 

못한 점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고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비전공인 또는 내

담자를 대상으로 음성인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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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Communication disorders occurring in stroke patients become chronic, so 

continuous follow-up is essential. Due to the nature of face-to-face evaluation through 

hospital visits, there is a limit to eliciting active cooperation from patien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the considerations in designing a digital 

aphasia screening tool that can easily evaluate aphasia even in patients with poor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Methods & Results: Three types of aphasia screening tests used 

abroad were investigated, and common screening test sub-areas and tasks were analyzed. 

Since the main group is patients with neurological disorders and the elderly, the 

examination time is not too long to reflect these characteristics, but it is required to 

construct items that can evenly evaluate comprehension/expression language ability. The 

selection of stimulus questions and evaluation methods and the convenience of program 

operat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so that expert intervention can be minimized and 

reliable evaluation can be made. Conclusions :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digital 

aphasia screening test that can be performed by anyone in a daily environment, it is 

expected that the performance results of stroke aphasia patients will be converted into 

big data and used as useful data for follow-up and continuous rehabilitation.

Keywords : Aphasia, screening test, DTx, big data

Correspondence: Jung Wan Kim, 

Ph.D (kimjungwan@daegu.ac.kr)

Ⅰ. 서  론

실어증(Aphasia)이란 주로 후천적인 요인에 의한 뇌 손상 

이후 흔하게 동반되는 언어장애이다. 실어증의 주요 원인은 

뇌졸중으로 중추신경계 손상의 특성상, 한번 발병하면 회복

에 어려움을 보이고, 회복이 되더라도 오랜기간 재활을 필요

로 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나 임상가 모두에게 부담을 야기하

게 된다. 이러한 만성 질환자의 중재영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Dtx)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와 치료, 더불어 후속관찰을 실시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의료기술을 의미한다. 

Dtx는 광범위한 의료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신경 병리 

및 퇴행에 의한 언어장애, 특히 실어증 환자의 중재영역에서

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Dtx는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특히 임상가의 도움

없이 환자 스스로 또는 보호자의 도움만으로도 중재 프로그

램에 접근하고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임상가의 도움없이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은 집중적인 중재가 필요한 급성기 실어

증 환자의 재활 빈도 증진은 물론, 퇴원 후 일상생활로 복귀

하게 되는 만성기 실어증 환자의 기능 유지 및 증진에도 많

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듯 중재와 관련한 디지털 프로그

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평가 프

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

존의 실어증 평가는 전적으로 임상가의 참여 하에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임상환경은 환자로 하여금 병원 방문에 대한 

부담감과 의료비 부담, 소극적인 참여를 야기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퇴원 후 환자의 진전 관찰의 부재로 이어져 

환자의 예후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없도록 하여, 실어증 

환자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디지털 실어증 선별검사의 개발과 활용은 임상가의 업무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자발적인 주기적 평가를 통해 

환자의 현상태를 점검하고 예후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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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Task
Tool

LAST MAST QAB

Expressive

Naming ○ ○ ○

Repetition ○ ○ ○

Automatic speech ○ ○

Verbal Fluency ○

Writing to Dictation ○

Connected speech ○

Reading aloud ○

Receptive

Picture recognition ○ ○

Verbal instructions ○ ○ ○

Written Instructions ○

Yes/No Responding ○

Other
Consciousness ○

Motor speech ○

LAST: The Language Screening Test, MAST: Mississippi Aphasia Screening Test, QAB: Quick Aphasia Battery

Table 1. Sub-tasks according to the assessment tool

으로 기대된다. 이에 가정이나 복지시설과 같은 일상적인 환

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실어증 선별평가를 고안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Ⅱ. 본  론

1. 기존 주요 실어증 선별검사 분석

실어증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크게 전체길이검사와 선

별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선별검사는 비교적 짧

은 시간 내에 실어증의 유무와 환자의 언어 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선별검사에서 

포함하고 있는 하위영역과 과제를 분석하여 공통 문항을 추

출, 선정하기 위하여 최근 발표된 실어증 선별검사 3종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The Language Screening Test (LAST) 

[1], Mississippi Aphasia Screening Test(MAST)[2], 

Quick Aphasia Battery(QAB)[3]를 고찰하였는데, 각 도구

별 하위과제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3종류 검사에서 모두 채택하고 있는 과제로는 이름대기 

과제(대면이름대기, Confrontation naming)와 따라말하기

(단어 또는 문장수준) 과제, 구어명령이행(구어 및 글자, 

단순 및 복합 지시) 과제가 있었다. 구어 유창성(Verbal 

Fluency) 과제를 이름대기 과제와 별도로 분리하여 실시하

기도 하였고, 말하기 과제 중 가장 쉬운 단계에 해당하는 자

동구어 과제(예: 1-10까지 수세기)를 선별검사 내에서 점수

화한 평가도구도 있었다. 청각적 이해언어를 살펴보기 위해 

단어수준과 문장수준에서 듣고 고르기 과제와 예/아니오 과

제를 실시한 것은 기존의 실어증 평가과제와 동일하였으나, 

연결발화(Connected speech) 과제를 채택한 도구에서는 특

정 주제에 대한 자발화 및 대화 상황에서의 발화를 유도하거

나, 자극그림을 제시한 후 사진의 상황 이후에 일어날 일들

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기존의 검사과제들과 다

소 달랐다. 의식수준 영역은 대상자의 의식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자가 의식저하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과제이다. 말운동 과

제는 모음연장발성, 교대운동속도(AMR)과제, 1-10까지 수세

기 과제를 실시하여 말운동 범위, 힘, 지속성 등을 평가하는 

과제이다.

2. 태블릿 디바이스화를 위한 고려점

지필검사(paper & pencil) 형태의 실어증 선별검사를 태

블릿 디바이스화 함에 있어 검사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뇌졸중 환자의 장애 특성과 주요 발병 연령을 고려

하였을 때, 집중력 저하 및 피로감을 야기하는 요인을 줄여

주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길지 않은 제한시간 내

에 효율적으로 다양한 의사소통장애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의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전산화 언어재활 프로그램의 사용이 활발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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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로 손꼽히는 것이 순응도와 관련된 요소이다. 뇌졸중 

환자군의 경우 젊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

의 조작이 미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작성이 편리하고 

어려움이 없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실어증 선별검사를 

하게 될 경우, 비전문가가 기기 조작을 도울 수도 있으므로 

실 사용환경에서 쉽고 간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연령대가 높은 환자 특성 상 시력 및 청력

의 저하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제시되는 자극물의 크기, 글자 크기, 글씨체, 음량 조절

기능 등을 고려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표현과제를 어떤 형태로 평가할지 고려해야 한다. 

아직은 음성인식 기능이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구어

적 반응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자동분석하고 평정하는 분석방

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환자의 구어뭉치에 대한 의미적 

주석 작업도 필요하나, 기초적인 단계에서 검사 자극 제시 

후 대상자의 모든 구어적 반응이 자동으로 녹음된 후 자동 

전송을 통해 임상가에 의한 추후 분석 및 결과 입력이 가능

하도록 디바이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논의 및 결론

비대면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실어증 환자들의 중재 프

로그램은 Dtx화의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평가 프로토콜에 대한 시도는 그렇지 못한 실정인데 그 이유

는 평가라는 영역의 특성 상, 임상가의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어증으로 진

단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개입이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가정이나 복지시설처럼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실어증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의 개입이 최소화된 프로그

램의 상용화는 만성적인 양상을 보이는 실어증 환자의 사후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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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sit and investigate the effect of an 

aphasic treatment(voluntary control of involuntary utterance, VCIU) for a global aphasic 

patient who had sever ley nonfluent verbal output which proved resistant to the most 

robust treatment approaches. Methods : One male aphasic patient was treated with VCIU 

for 4 weeks. The VCIU program begins by presenting the subject with printed words 

which he has been heard to utter during his formal evaluation, or with the high 

frequency words he has been used in the patient was examined with K-WAB and K-NBT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to measure the effects of VCIU. Results : The result of 

K-BNT will be compared between the pre and post intervention. From the results of the 

K-WAB test, the results of word level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areas will be 

compared between the pre and post treatment. Conclusions : This study is currently in 

progress and the results will be presented during the conference. It is expected to affect 

the improvement of expressive competence in the patients with aph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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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불수의적 발화 수의적 조절법(VCIU)은 실어증 환자의 명

제 발화 산출능력을 향상시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

는 기능적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치료 접근법이다. 실

어증 환자가 사용하는 소수의 실제 단어를 바탕으로 비유창

성 실어증환자의 구어표현력 향상을 위한 방법이다(Goda, 

1962). 본 연구는 VCIU가 전반 실어증 환자의 구어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022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전반 실어증 환자 1

명을 대상을 VCIU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표현력 중재를 실

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Age 54

Gender Male

Handedness Right

K-WAB

Spontaneous Speech
Auditory verbal comprehention

Sequential Commands
Repetition

Object Naming

4/20
0.75/10
1.2/10
0/10

11.9/10

K-NBT 0/60 ( < 1 %ile )

Table 1. The information of patients

2. 연구 방법

1) VCIU 절차

VCIU 치료는 실어증 환자에게 단어카드나 짧은 문장카드

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극 단어는 실어증 환자가 

평가 세션 동안 발화한 단어나 읽을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

된다. 환자가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는 것은 색일카드로 기록

한다. 환자가 스스로 읽을 수 없는 카드는 자극 리스트에서 

제외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환자가 읽을 수 있는 정서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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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찾아 환자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Landis 

et al., 1982). 이와 같은 활동을 반복하여 단어카드를 읽수 

있는 것을 색인카드에 등록하고, 읽을 수 없는 단어는 자극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반복하여 실시한다. 실어증 환

자가 읽을 수 있는 단어를 바탕으로 대화의 주제를 선정하여 

치료세션을 진행한다.

2) K-BNT 평가

본 연구에서 실시한 VCIU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

판 보스토 이름대기 검사(Korean version of the Boston 

Naming Test; Kim & Na, 1997)를 치료 전과 후에 실시

한다. 그 외 K-WAB 검사(Kim & Na, 2012)에서 단단어 

명명하기와 관련된 사물 이름대기, 단어 유창성, 문장완성 

등과 같은 하위 검사를 실시하여 치료 후 실어증 환자의 구

어표현력 향상을 비교분석한다.

3. 결과처리

본 연구는 피험자가 1명 참여하는 사례연구이다. 이에 따

라 VCIU 치료기법 실시 전후의 구어표현력 향상에 대한 통

계학적 분석은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어증 

피험자의 K-BNT와 K-WAB 검사의 치료 전후의 결과를 비

교하여 VCIU치료 기법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VCIU치료회기 동안 환장의 구어표현력이나 의사소통 행동

을 심층분석하여 질적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 결과

1. K-BN

VCIU 치료기법 적용 전과 후 피험자의 K-BNT 정반응 

비율을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한 치료기법의 효과를 설

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차후 결과

를 제시하고자 한다.

2. K-WAB

VCIU 치료기법 적용 전과 후 피험자의 K-WAB 검사의 

하위과제인 사물 이름대기, 단어 유창성, 문장 완성의 결과

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VCIU 치료기법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반 실어증환자의 구어표현력 향상을 위한 

VCIU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VCIU 프로그램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K-BNT와 K-WAB

을 VCIU를 실시하기 전과 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였다. 이 결과를 통해 VCIU의 효과를 살펴하고자 한다. 또

한 VCIU 치료 프로그램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VCIU는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의 구어 표현력 향상을 위해 

불수의적 발화를 수의적 발화로 전이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 실어증 환자 1명의 사례를 살펴 보

면서 VCIU 치료그램의 운영 절차와 자극 단어의 선택, 자극 

제시방법, 수의적 발화 리스트 작성 등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서 필요한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VCIU 프로그램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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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respiratory and 

phonation training program on Voice improvement and speech intelligibility in patients 

with Dysarthria. Methods : VISI-PITCH was used for voice evaluation in 13 patients 

diagnosed with dysarthria. For non-verbal function evaluation, the maximum vocal time 

and maximum voice strength were evaluated. The paragraph reading task was read and 

the speech intelligibility was evaluated on a 5-point scale. Results : The maximum 

vocalization time and maximum voice intensity of women were significantly improved, 

but men had numerical improvements, but they were not significant. Spoken language 

clarity has significantly improved regardless of gender. In the voice evaluation, Jitter, 

Shimmer, and NHR were also significantly improved.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infection control compliance by 

inducing knowledge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 infectious diseases to S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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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마비말장애는 중추 혹은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하여 

말 산출에 관여하는 근육의 통제에 장애가 생겨 구어 산출에 

문제를 나타내는 말장애 유형이다. 이러한 구어 산출이 일어

나는 과정 중에 호흡, 발성, 공명, 조음기관 중 어느 한 부

분 혹은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음성장애 혹은 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말장애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청지각적인 특색을 보이고 

다양한 음성학적 문제들도 병행한다. 이완형은 발성과 공명

의 문제와 지속적인 기식성 음성을 산출하고, 과대비성은 비

강누출 잡음이 관찰되고 강직형은 말의 속도가 느리고 긴장

성 음성을 산출한다. 과소운동형은 음성 강도와 음도가 단조

롭고 강세간의 대조가 감소하고 말 속도가 빠른 특징을 보인

다. 마비말장애를 가진 많은 환자들이 목소리가 작아졌다거

나 거친소리, 쉰소리가 난다는 등의 음성변화로 인한 구어 

명료도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마비말장애의 조음위주의 말명료도 향상이 아

닌 음성적인 측면에서 말 명료도 향상을 위한 ‘호흡․발성 

훈련프로그램이 마비말장애 환자의 음성 개선과 발화 명료도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A 종합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한 

Stroke, Tumor, Motor neuron disease 등으로 진단된 환

자 중에 마비말장애로 판별된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적용하

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6.15세(SD=12.92세, 범위: 

36~81세)이었다. 성별, 발병원인에 대한 정보는 Table 1과 

같다. 평가는 음성평가를 위해 VISI-PITCH를 사용하였고. 

비구어적 기능평가를 위해 최대발성시간, 최대 음성강도를 

평가하였다. 문단 읽기 과제를 읽게 하고 이를 5점 척도로 

말 명료도를 평가하였다. 채점 기준은 Table 2와 같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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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Domain Example

Breathing
training

Breathing I

Breathing II
Breathing III

Diaphragmatic/
Abdominal Breathing
Vocalization duration
Circular Breathing

Breathing
Phonation
Training

Breathing․Phonation I
Breathing․Phonation II
Breathing․Phonation III
Breathing․Phonation IV

Vowel Extensions
Loudness control
Intensity control
Pitcj control

Sing Sing
Arirang
National anthem
Et cetera

Table 3. Content of Speech train

료도는 일상생활에서 일반인이 느끼는 청각적 명료도와 비교

하기 위해 일반인 1명과 언어재활사 1명이 각각 평가하였다. 

검사자간 96%로 높은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다.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8 61.5

Female 5 38.5

Etiology

Infarction 4 30.7

Hemorrhage 2 15.4

Tumor 3 23.1

Encephalitis 1 7.7

ALS 2 15.4

TBI 1 7.7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Score Classification criteria

1 말을 알아듣는데 전혀 문제 없음

2 발음은 불분명하나 알아듣는데 지장이 없음

3
발음이 불분명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과 알아듣기 
힘든 부분이 혼재함

4 발음이 불분명해 거의 알아듣기 힘듬

5 말을 전혀 못 함

Table 2. Speech intelligibility

2. 호흡․발성훈련프로그램

호흡․발성훈련프로그램은 환자와 1대1로 개별치료, 교재

를 이용한 과제 제공으로 구성되었다. 개별 치료는 매일 30

분씩 시행하였고 총 3주 동안 호흡훈련, 호흡․발성훈련을 

실시하였다. 처음 내원할 때 보호자에게 상담 및 교육을 시

행하였고, 훈련 교재를 제공해 환자가 독립적으로 혹은 보호

자의 도움을 받아 매일 연습할 수 있도록 시행하였고 회기마

다 확인하였다. 훈련의 구성은 Table 3과 같다.

Ⅲ. 연구 결과

1. 최대발성시간 및 최대음성강도 개선

여성들은 치료 전 최대발성시간은 3.60(SD=5.24)에서 치

료 후 5.60(SD=4.39)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성들은 치료 전 최대발성시간은 7.19(SD=5.69)에서 치료 후 

8.41(SD=4.48)로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게 나타났다.

여성들은 치료 전 최대음성강도(dB)는 91.58(SD= 15.10)

에서 치료 후 98.15(SD=15.67)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남성들은 치료 전 최대음성강도(dB)는 102.09(SD= 

5.44)에서 치료 후 104.29(SD=5.68)로 차이는 있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2. 말 명료도 개선 

말 명료도는 5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명

료도의 저하는 심해진다. 여성들은 치료 전 2.8(SD=0.84)에

서 치료 후 2.30(SD=1.1)로 개선되었다. 남성들은 치료 전 

2.5(SD=0.53)에서 치료 후 2.13(SD=0.35)로 개선되었다.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3. 음성 개선

음성평가 항목에서 최대주파수와 최소 주파수의 차이가 

여성들은 치료전 72.68 (SD=42.21)에서 치료 후 26.54 

(SD=25.78)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남성들은 치료전 45.29 

(SD=33.34)에서 치료 후 20.55(SD=14.09)로 유의하게 개선

되었다. 

Jitter는 여성들은 치료전 6.27(SD=7.6)에서 치료 후 

1.82(SD=3.22)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남성들은 치료전 

4.35(SD=5.31)에서 치료 후 1.42(SD=1.42)로 유의하게 개

선되었다(p<0.05). 

Shimmer는 여성들은 치료전 11.19(SD=6.75)에서 치료 

후 4.43(SD=4.98)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남성들은 치료전 

10.55(SD=8.66)에서 치료 후 6.54(SD=4.24)로 유의하게 개

선되었다(p<0.05).

NHR는 여성들은 치료전 0.33(SD=0.25)에서 치료 후 

0.15(SD=0.07)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남성들은 치료전 

0.24(SD=0.15)에서 치료 후 0.16(SD=0.04) 유의하게 개선

되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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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호흡․발성 훈련프로그램이 마비말장애 환자의 

음성 개선과 발화 명료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

재연구이다. 

마비말장애 환자들의 음성평가를 위해 VISI-PITCH를 사

용하였고. 비구어적 기능평가를 위해 최대발성시간, 최대 음

성강도를 평가하였다. 말 명료도 평가를 위해 문단 읽기 과

제를 읽게 하고 이를 5점 척도로 채점하였다. 

여성 대상자들은 최대발성시간이 치료 전 3.60(SD=5.24)

에서 치료 후 5.60(SD=4.39)으로, 최대음성강도는 치료 전 

91.58 (SD= 15.10)에서 치료 후 98.15(SD=15.67)로 유의

하게 개선되었다. 남성 대상자들은 최대발성시간이 치료 전 

7.19(SD=5.69)에서 치료 후 8.41(SD=4.48)로, 최대음성강

도는 치료 전 102.09(SD=5.44)에서 치료 후 104.29(SD= 

5.68)로 개선은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

났다. 최대발성시간과 최대 음성강도에서 남성 대상자들이 

여성보다 낮게 개선된 이유는 진행성 질환인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LS) 환자 3명이 남성이기 때문이다. 

말 명료도 개선은 여성들은 치료 전 2.8(SD=0.84)에서 

치료 후 2.30(SD=1.1)로, 남성들은 치료 전 2.5(SD=0.53)에

서 치료 후 2.13(SD=0.35)로 개선되었다. 남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개선이 있었다. 

마비말장애의 경우 호흡이 짧고 강도와 음도 유지에 어려

움을 보이기 때문에 최대주파수와 최소 주파수의 차이를 평

가하였다. 여성들은 치료전 72.68 (SD=42.21)에서 치료 후 

26.54(SD=25.78)로, 남성들은 치료전 45.29(SD=33.34)에

서 치료 후 20.55(SD=14.09)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치료 

후 호흡과 발성능력의 향상으로 인해 음성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Jitter는 여성들은 치료전 6.27(SD=7.6)에서 치료 후 

1.82(SD=3.22)로, 남성들은 치료전 4.35(SD=5.31)에서 치

료 후 1.42(SD=1.42)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Shimmer는 여성들은 치료전 11.19(SD=6.75)에서 치료 

후 4.43(SD=4.98)로, 남성들은 치료전 10.55(SD=8.66)에서 

치료 후 6.54(SD=4.24)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NHR는 여성들은 치료전 0.33(SD=0.25)에서 치료 후 

0.15(SD=0.07)로, 남성들은 치료전 0.24(SD=0.15)에서 치

료 후 0.16(SD=0.04)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Lee, & Jeong(2018)의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Jitter, Shimmer가 감소할수록 기식화된 음성

이 개선되었고 전반적 발화명료도도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음성의 음향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Jitter, 

Shimmer, NHR은 중재 이후 모두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고 

말명료도는 향상되었다. 

선행연구에서 Jitter, Shimmer, NHR의 수치가 증가할수

록 거친 음성, 기식화된 음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호

흡․발성 훈련프로그램 적용 이후 이러한 수치의 감소는 음

성개선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생각된다. 불분명한 발화의 

원인인 거칠고 기식화된 음성의 감소는 음성 개선뿐만 아니

라 전반적인 발화명료도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마비말장애의 병변과 조음 중증도에 따른 

호흡․발성 훈련프로그램이 음성 개선과 구어명료도에 미치

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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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study was to evaluate vowel space (VS) variables that reflect 

speech performance of patients with motor speech disorder (MSD) and compare them 

with normal adults group. Methods : A total of 43 normal adults and 35 patients with 

MSD were participated, and vowel /a, i, u, e, o/ and first two sentences of walking 

passage were recorded. Each vowel was edited for 0.5 seconds, and formants (F1, F2) 

were analyzed and VS variables were automatically calculated using the Praat script. 

Results : Patients group showed smaller vowel space, VAI, F2_ratio, and larger FCR than 

normal adults. There was a moderate correlation of 0.73 or more between VS variables 

and speech intelligibility. Conclusions : We confirmed speech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MSD through the analysis of VS variables, and predicted speech ability through 

acoust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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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양한 형태의 대뇌손상은 실어증, 마비말장애, 실행증 등

을 유발하게 된다. 실어증은 언어장애(language disorder), 

마비말장애, 실행증은 말운동장애(motor speech disorder) 

혹은 말장애(speech disorder)로 분류된다. 이 중 말운동장

애는 대뇌의 손상 위치, 유형에 따라 조음기관의 과소, 과다

긴장으로 인해 조음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Duffy, 2019). 이러한 대상자들의 말운동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음향학적 분석, 말 명료도 분석, 자․모음 정확

도 등이 있다(Kim et al., 2011; Lansford & Liss, 2014; 

Weismer et al., 2001).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말 명료도 분석이 있으며 말 명료도는 화자의 말을 상대

방이 얼마나 잘 이해하였는지를 반영해준다(Gentil, 1992; 

Scholderle et al., 2016; Ziegler & Zierdt, 2008). 말 명

료도 평가는 발화 문장을 듣고 5점, 7점 척도로 평가하는 

방식과 얼마나 많이 알아들었는지를 비율로 측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말 명료도 평가는 말운동장애 화자의 발화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반면, 음향학적 분석은 발화를 음향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여 모음 포먼트 및 대역폭 분석, 모음 

삼각도, 모음 사각도, 모음 오각도 등의 모음 공간 변수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Bang et al., 2013; Kang et 

al., 2010). 다양한 공유 소프트웨어의 등장으로 누구나 쉽

게 포먼트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

이 Praat이며 음성 녹음, 분석, 합성, 스크립트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모음공간(vowel space area, VSA)에 

따라 말 명료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말 운동에 손상을 받

은 사람들은 모음공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조음기관들이 

중앙화 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Kim et al., 

2014). 모음공간은 복잡한 인간의 성도를 XY 좌표축 그림

으로 도식화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시한 것으로 F1, F2

의 값을 이용한다. 몇 개의 모음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

게 명명한다. 각 모음의 점들을 연결하여 계산한 면적을 모

음공간이라 한다. 모음공간과 관련된 변수는 모음 삼각도, 모

음 사각도, 모음 오각도, 모음 조음지수(vowel articulation 

index, VAI), 모음 중앙화 지수(formant centralization 

ratio, FCR), 제 2포먼트 비율(F2_ratio) 등이 있다(Jacks 

et al., 2010; Vorperian & Kent, 2007; Wieland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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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지역 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전문

의로부터 대뇌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마비말장애로 진단받

고, 7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1급 언어재활사 3인에 의

해 Duffy(2019)에 제시한 기준으로 말운동장애를 진단되었

다. 말운동장애 환자군 35명과 정상군 43명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평가 수행이 불가능 할 만큼 인지저하, 병

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환자들은 제외되었으며, 실행증을 동반하지 않은 경도(mild)

와 중도(moderate) 수준의 마비말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Duffy, 2019). 환자군(60.6±13.1세)은 전대뇌동맥, 

중대뇌동맥, 대뇌기저핵, 소뇌, 교, 시상 등 다양한 뇌병변을 

가진 환자들로 구성되었다. 뇌 반구별로는 좌뇌 손상(19명), 

우뇌 손상(15명), 양측 손상(1명)이었으며, 뇌손상 유형은 뇌

출혈(11명), 뇌경색(24명)이었다. 마비말장애의 유형은 경직

형(17명), 불수의운동형(11명), 실조형(7명)이었다. 정상군

(57.3±8.3세)은 신경학적 병변이 없으며 정상적인 말 산출

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실험절차

음성녹음은 음성검사실 내 방음 부스, 조용한 곳에서 

실시하였다. 음성분석기기인 Computerized Speech Lab 

4500(Kay Electronic, USA)을 사용하여 녹음하였으며, 

Praat(version 6.1.09) 소프트웨어로 포먼트 및 모음공간 분

석을 실시하였다. 말과제는 단모음 /아, 이, 우, 에, 오/, 산

책 문단의 첫 두 문장으로 구성하였고, 모음 당 3초의 길이, 

3 회 반복을 수행하도록 연습하였다. 과제 순서는 먼저 모음 

발성 과제를 하고 난 후 읽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모음 발성 

과제는 /아, 이, 우, 에, 오/를 연속적으로 발화하면서 각 모

음 간 1초의 쉼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읽기 과제는 인쇄된 

자료를 보면서 수행하였다. 포먼트 분석은 모음의 안정 구간 

0.5초 구간을 선택하여 측정하였고, 3회 반복의 평균 값으로 

결과값을 측정하였다. Praat의 매뉴얼에 따라 formant 

setting에서 Maximum formant를 남자는 5,000Hz, 여자는 

5,500Hz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Kawitzky & McAllister, 

2020).

3. 모음공간 측정

측정된 포먼트 값을 통해 모음 삼각도, 모음 사각도, 모음 

오각도, 모음 조음 지수(vowel articulatory index, VAI), 

모음 중앙화 비율(formant centralization ratio, FCR), 제

2음형대 비율(F2 ratio)을 계산하였다. 변수의 계산 공식은 

선행연구(Kang et al., 2010; Sapir et al., 2010; Skodda 

et al., 2011)에서 제시한 것을 사용하였다.

4. 말 명료도

7년 이상의 언어치료 임상경험을 가진 언어재활사 3명

이 말 샘플들을 듣고 5점의 등간척도로 말 명료도를 평가

하였다. 평가 기준은 Screening test for aphasia and 

neurologic - communication disorders (STAND) 평가

지에 소개된 5점 척도와 세부 기준을 적용하였다(Kim et 

al., 2009). 기준은 1점(정상, 말을 알아듣는데 전혀 어려움

이 없음), 2점(경도, 발음은 불분명하나 알아듣는 데에는 지

장이 없음), 3점(중도, 발음이 불분명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과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 혼재함), 4점(심도, 발음이 

매우 불분명하여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음), 5점(극심도, 말을 

전혀 안하거나 못함)으로 하였다. 3명의 언어재활사는 단모

음과 산책 문단 읽기를 듣고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5. 통계 분석

첫째, 정상군과 말운동장애 환자군 간의 말 샘플에 대한 

음향학적 평가, 말 명료도 평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음향학적 평가와 말 명

료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피어만 상관분석

(Spearman correlation)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

로 설정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 스피어만 상관분석은 

R version 3.5.3 (The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and RStudio 1.3.959 

(RStudio Inc., Boston, MA,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음향학적 변수 및 말 명료도의 집단 간 비교

정상군과 말운동장애 환자군을 비교하기 위해서 독립 표

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대부분의 음향학적 변수

들과 말 명료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e_F1, o_F1 (p=0.394), o_F2 (p=0.065), u_F1 (p=0.934)

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2. 음향학적 평가와 말 명료도 간의 상관관계

음향학적 평가와 말 명료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음공간 변수(Tri, p=-0.738; Quad, p=-0.758, Penta, 

p=-0.762, VAI, p=-0.669, FCR, p=0.669, F2_ratio, 

p=-0.670)들은 말 명료도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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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말 명료도와의 상관관계는 모음 오각도(Penta, p= 

-0.762)가 가장 높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말운동장애 환자군(35명)과 정상군(43명), 총 

78명을 대상으로 문장 읽기에서의 말 명료도와 모음에서의 

모음공간 변수들을 분석하여 말운동장애 환자들에게 발생하

는 말 명료도 감소와 모음공간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

상군에 비해 말운동장애 환자군에서 감소된 말 명료도와 모

음공간 면적들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뇌손상 환자들의 말 수행력을 측정하였다. 특

정 장애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아니기에 특정 집단의 

말 수행력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된 각각의 장애군들을 대상으로 말 수행력을 측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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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thod of presenting 

facilitation stimuli to improve naming ability in patients with non-fluent aphasia.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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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54

Gender Male

Handedness Right

K-WAB

Spontaneous Speech
Auditory verbal comprehention

Sequential Commands
Repetition

Object Naming

4/20
0.75/10
1.2/10
0/10

11.9/10

K-NBT 0/60 ( < 1 %ile )

Table 1. The information of patientsⅠ. 서  론

실어증 환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장애는 명명하기 과제에

서 확인할 수 있다(Karen et al. 1998; Smith, 1971). 특

히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들은 사물 혹은 그림카드로 제시되

는 자극 유형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어증 치료에 있

어 어떤 자극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

한 연구들이 있었다(Podraza & Darley, 1977). 특히, 실어

증 환자의 수의적 발화를 유도하기 위한 촉진자극은 하나 이

상일 때 더 효과적이다(Schuell, 1982). 복수의 촉진자극을 

순차적 혹은 동시에 제시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의 명명하기 

향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촉진자극 제시 절차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전반 실어증 환자 1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

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1) 촉진자극 제시 절차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의 구어표현 향상을 위한 촉진자극 

제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그림카드-단어

카드-1음절 청각자극-따라말하기”를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둘째, “단어카드-그림카드-1음절 청각자극-따라말하기”를 순

차적으로 제시한다. 셋째, “1음절 청각자극+그림카드-따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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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제시한다. 넷째, “1음절 청각자극+단어카드-따라말

하기”를 제시한다. 촉진자극 제시방법에 따른 각 4회의 중

재를 실시한 후 K-BNT를 활용하여 명명하기 평가를 실시

한다.

2) K-BNT 평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촉진자극 제시 절차에 따른 명명하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판 보스토 이름대기 검사(Korean 

version of the Boston Naming Test; Kim & Na, 

1997)를 각 중재방법에 따른 치료 후에 실시한다. 그 외 

K-WAB 검사(Kim & Na, 2012)에서 단단어 명명하기와 관

련된 사물 이름대기, 단어 유창성, 문장완성 등과 같은 하위 

검사를 실시하여 치료 후 실어증 환자의 구어표현력 향상을 

비교분석한다.

3. 결과처리

본 연구에서는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 1명이 참여하는 사

례연구로 진행하였다. 촉진자극 제시 유형에 따른 명명하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각기 다른 4가지 중재기법을 실시한 

후 명명하기 평가를 실하였다. 그러므로 구어표현력 향상을 

측정하기 위한 모수 혹은 비모수 통계를 활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실어증 피험자의 K-BNT와 

K-WAB 검사를 통해 각 중재방법 후 평가결과를 비교하고

자 하였다. 또한 자극촉진 방법에 따른 환자의 구어표현력

이나 의사소통 행동을 심층분석하여 질적연구 결과를 제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K-BNT

자극촉진 방법이 명명하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각 4개의 자극촉진 후 피험자의 K-BNT 정반응 비율을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한 치료기법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차후 결과를 제시하

고자 한다.

2. K-WAB

촉진자극 방법이 명명하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각 4개의 자극촉진 후 피험자의 K-WAB 검사의 하위과

제인 사물 이름대기, 단어 유창성, 문장 완성의 결과를 비교

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VCIU 치료기법의 효과를 설명하

고자 한다.

3. 구어표현력 및 의사소통 행동 분석

자극촉진 방법이 명명하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각 4개 유형의 자극촉진 제시하였을 때 피험자의 의사소

통 행동패턴을 질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비유창성 실어증환자의 명명하기 향상을 위한 

촉진자극 제시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촉진

자극 제시방법에 따른 명명하기 향상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K-BNT와 K-WAB을 4가지 촉진자극 중재 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비유창성 실어증 환

자에게 효과적인 명명하기 촉진자극 제시방법을 살펴하고자 

한다. 또한 명명하기 촉진자극 절차를 상세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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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ifferences in the speed of short vowels, AMR, and SMR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vowel space area (VSA) for the elderly. Methods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normal elderly group of 65-82 years old (average age 71.8 years) and the youth group 

21-50 years old (average age 29.3 years old) living in Busan, each of 20 persons. Results : 

According to the study, the youth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elderly group 

in the following results. 1) AMR, 2) SMR : /papipu/, /tatitu/, /kakiku/, /patiku/, 3) VSA : 

monophthong. Conclusions : In the case of measurement of DDK according to vowel 

type, it was found that it was possible to analyze the alternating motion speed and vowel 

space through one utt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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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노화의 진행으로 호흡, 발성, 조음기관이 약화된

다. 즉, 후두 연골의 점진적 경화, 조음기관의 구조 변화, 폐

의 탄성력의 저하, 근육 긴장도 감소, 성도 내 점막 조직의 

위축, 중추신경의 활동 저하, 신경종말의 수 감소, 혀의 움직

임 저하를 유발하는데, 이는 발화와 관련된 음역, 공명, 억양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Bennett, Lieshout, & 

Steele, 2007; Kim, 2004). 

말을 산출하는 운동 프로그래밍 또는 말 산출과 관련된 

신경이나 근육에 손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말 산출

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를 말운동장애(motor speech 

disorder)라고 한다. 말운동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어 과제(speech task)와 비구어 과제(nonspeech task)로 

구분된다. 비구어 과제는 조음기관들에 대한 운동범위, 속도, 

규칙성을 관찰하는 것이고 구어 과제로는 말을 산출할 때 관

련 기관들이 얼마나 효율적, 기능적으로 움직이는지를 평가

하는 것이다(Kim, 2008). 현재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구어과제로는 최대발성시간(maximum phonation time, 

MPT), 교호운동(diadochokinesis, DDK), 표준문구읽기 등

이 있다(Kim et al., 2004; Kim, 2008). 교호운동의 하위 

항목으로는 ‘퍼’, ‘터’, ‘커’ 등과 같이 동일한 음절을 반복하

는 교대운동속도(alternate motion rate: AMR)와 ‘퍼터커’

와 같이 음절의 조합을 반복하는 일련운동속도(sequential 

motion rate: SMR)로 이루어져 있다. AMR과제의 평가는 

마비말장애의 유형 분류의 감별진단에 도움이 되고, SMR과

제는 말 운동 계획의 문제를 나타내는 말 실행증의 감별진단

을 하는데 유용하다(Duffy, 2005). 

고령화가 진행되면 뇌의 역량이 떨어지고 기능이 상실된 

뇌세포가 늘어남으로 노인들은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진다

(Hedden & Gabrieli, 2004).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명료도 검사를 하기 위해 단모음, AMR, SMR과 각각의 

VSA 과제를 모두를 실시하기에는 시간적인 요소가 많이 필

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른 집중도의 저하로 인해 결과가 부

정확하게 측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 다양한 장애영역에서 말 명료도와 모음공간 면

적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Lee, 2010; 

Sim et al., 2012), 말 명료도와 상관성이 높은 모음공간 면

적과 교호운동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단모음, AMR, SMR의 

속도에 대한 차이와 모음공간 면적(vowel space area, 

VSA)의 특성에 대한 상관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노인을 대상

으로 신속한 말 특성 및 운동 구어 능력과 명료도 측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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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5

Figure 1. Differences in alternation motion rate between 

groups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는 65∼82세(평균연령 71.8세)의 

정상 노인집단과 21∼50세(평균연령 29.3세) 청년집단 각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 기준은 한국판 경도인지장애 

평가(Korean-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K-MoCA)

에서 정상기준인 23점 이상, 구강 운동 기능에 문제가 없고, 

시․청각장애, 신경 운동장애, 말․언어장애가 없는 화자로 

선정하였다. 

2. 실험설계

1) 과제의 실시 절차

단모음공간 면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음삼각도에서 각 

극단에 위치하는 /아/, /이/, /우/ 모음을 발성하고 이를 분

석하였다. 과제 시 “평소에 말하는 방식대로 편안하게 2초 

동안 말해주세요.”라고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구강 교호운동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AMR과제와 SMR과제는 대상자가 최대한 빠르고, 규칙적이

며, 정확하게 발화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모델링을 해주고 2

∼3차례 연습한 후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AMR, SMR과제는 

총 3회씩 측정하였으며 그 중 수행력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

게 수행한 것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과제의 

종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번호 과제 내 용

1 단모음 /아/, /이/, /우/ 2초 이상 발성

2 AMR
‘pa’, ‘pi’, ‘pu’, ‘ta’, ‘ti’, ‘tu’, 
‘ka’, ‘ki’, ‘ku’

3 SMR
‘patiku’, ‘papipu’, 
‘tatitu’, ‘kakiku’

Table 1. Types and contents of the task

2) 자료 분석

본 연구의 DDK에 관한 분석은 Park et al(2014)의 연구

를 참조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Kay Elemetrics의 Motor 

Speech Profile(Model 5141)를 사용하였고, 분석파일은 각 

발화의 음절 반복부분에서 안정구간 3초 정도의 길이를 설

정하여 분석하였다. 교호운동 분석에서 사용되는 매개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윈도우 역치는(threshold) 55dB, 길이 

20ms, 중복(overlap) 길이는 5ms, smoothing는 low 수준

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처리

수집된 자료는 집단 간 모음 유형에 따른 AMR, SMR, 

모음공간 면적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25 (IBM Corporation,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모음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통

계프로그램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모음 유형에 따른 교호운동속도(AMR) 차이

AMR에 대한 집단 간의 수행력에 있어 /pa/, /pi/, 

/pu/, /ta/, /ti/, /tu/, /ka/, /ki/, /ku/모든 과제의 속도

에서 청년집단과 노인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p<.05). 청년집단에서 초당 반복횟수가 가장 높은 과

제는 초당 6.46회를 반복한 /pa/과제로 나타났고 반복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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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낮은 과제는 초당 5.63회를 반복한 /ti/과제로 나타

났다. 노인집단에서는 초당 반복횟수가 가장 높은 과제는 초

당 5.11회를 반복한 /pa/과제로 청년집단과 동일하였고 반

복횟수가 가장 낮은 과제는 초당 4.57회를 반복한 /ki/과제

로 나타났다(Figure1).

2. 모음 유형에 따른 일련운동속도(SMR) 차이

SMR에 대한 집단 간의 수행력에 있어 /papipu/, 

/tatitu/, /kakiku/, /patiku/모든 과제의 속도에서 청년집

단과 노인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

다. 청년집단에서는 SMR 과제에 대해 /patiku/, /kakiku/

와 /papipu/, /tatitu/의 순으로 반복횟수가 높았고, 노

인집단 에서는 SMR 과제에 대해 /patiku/, /papipu/, 

/tatitu/, /kakiku/의 순으로 반복횟수가 높았다(Figure 2).

***p<.005, **p<.05

Figure 2. Sequential motion rate difference between groups

3. 모음 유형에 따른 모음공간 면적(VSA) 차이

청년집단과 노인집단의 VSA을 비교한 결과 기본 모음과

제에 따른 VSA 값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기본 

모음을 제외한 AMR 과제, SMR 과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DDK과제에 모음삼각

도의 각 끝 지점에 위치한 /ㅏ/, /ㅣ/, /ㅜ/와 조합시켜 단

모음, AMR, SMR, 모음공간 면적에 대한 상관성을 확인하고 

이와 더불어 각 끝점에 위치한 모음을 조합한 DDK과제를 

통하여 교호운동속도와 모음삼각도의 면적을 동시에 측정하

여 청년과 노인의 수행능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모음 종류에 따른 교호운동 

측정의 경우 한 번의 발화를 통해 교호운동 속도와 모음공간 

분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동시 과제를 측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된다면 임상현장에서 빠르게 명료

도를 측정해 볼 수 있고 치료 전 후를 비교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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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self-report 

communication skills between the normal and the subjective cognitive decline(SCD) 

elderly, and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GICA, CC-A, and K-MMSE. Methods : 

Participants are classified into normal and SCD elderly through screening tests, and 

self-report communication skills are examined through GICA and CC-A. Results : First, 

differences in GICA total scores were found between normal and SCD elderly. Second, a 

difference in CC-A total score was found between the normal and SCD elderly. Third,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GICA and CC-A, but there was no correlation 

with K-MMSE. Conclusions :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was found that the elderly with 

SCD had a normal range on a comprehensive neuropsychological examination and 

subjectively complained of memory problems, the difficulty was found to be subjective 

appeals in terms of communication.

Keywords :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self reported 

communication skills, elderly

Correspondence: Jung Wan Kim, 

Ph.D (kimjungwan@daegu.ac.kr)

Ⅰ. 서  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의 기억 

능력 저하에 대해 주관적으로 호소한다(Ko, 2006; Kim, 

2017). 치매와 경도인지장애(MCI)의 유병률 증가에 따라, 

경도인지장애(MCI) 전단계인 주관적 기억 장애(SCD)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주관적인 인지 문제

가 있다고 호소하지만 객관적 인지 검사에서 정상인 수준으

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다(Choi, 2021). 노화

로 인해서는 의사소통의 변화도 함께 나타난다. 노인의 정신

건강은 의사소통 성공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Kim, 2014). 

음성 능력, 조음능력, 언어능력들이 함께 작용했을 때 의사

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Kim, Kim, 2009), 

특히 언어 이해의 어려움, 청력 저하는 각각 언어 표현, 듣

기 이해의 어려움까지 이어질 수 있어져 삶의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병리

적 상태가 아닌 경우 병원과 같은 임상 현장을 방문하는 경

우가 거의 없고, 인지저하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적절한 

진단, 치료를 하지 않은 채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ee et al., 2005). SCD 노인들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으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조기개입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초기에는 이러한 위험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검사로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가보고 방식의 검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객관적인 평가

와 달리 주관적 평가는 대상자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접하기 용이하고 일상의 기능적 

측면을 반영하기에 수월하다(Buelow, et al, 2014; Cung & 

Man, 2009).

본 연구는 정상 노인과 주관적 기억 장애(SCD) 노인 인

구를 대상자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고령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 간 의사

소통 능력 지수(GICA)에서의 점수 차이가 있는가? 둘째, 두 

집단 간 성인용 한국판 의사소통 체크리스트(CC-A)에서의 

점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의사소통 능력 지수(GICA), 성인

용 한국판 의사소통 체크리스트(CC-A), K-MMSE 간 상관

관계가 있는가?이다. 이 연구를 통해 자가보고 방식의 검사

가 질환을 조기에 감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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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N=15)

SCD
(N=15)

F

연령(세)
71.13

(±.4.72)
72.20

(±6.90)
.244

교육년수
9.73

(+4.15)
11.46

(±3.16)
1.657

K-MMSE(점)
28.47

(±1.25)
27.86
(1.19)

1.823

GDSSF-K(점)
1.07

(±1.49)
2.33

(±2.47)
2.898

NE=Normal Elderly; SCD=Subjective Cognitive Decline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자 하며, 이 연구를 토대로 노화로 인해 주관적 기억불만을 

호소하는 노인들은 물론 노년기에 접어들 중장년층들까지 미

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No. 1040621-202207-HR-050). 대상자는 첫째, 인지 기

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선별 설문지(Christensen 

외, 1991)를 실시하여 신체기능이 정상으로 판단되는 자, 

둘째, 간이 정신 상태 검사(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Kang, 2006)에서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갖고 있는 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검사(Geriatric 

Depression Scale Korea Version: GDSSF-K, Kee, 

1996)에서 15점 만점에 6점 미만인 자이다. 주관적 기억 장

애 체크리스트(Kim, 2017)를 실시하여 정상 노인과 주관적 

기억 장애(SCD)를 구별하여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정보와 기본 검사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Table 1에 제시

하였다.

2. 검사도구

1) 노인의 의사소통 능력 척도 (GICA)

노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노인의 의사소통 

능력 척도(Geriatric Index of Communicative Ability: 

GICA, Kim, 2014)를 사용하였다. ‘듣기’, ‘언어 이해 및 산

출’, ‘주의력 및 기억력’, ‘의사소통 효율성’, ‘음성’ 및 ‘읽기

/쓰기/계산’의 6개의 하위 범주로 각 영역별 세 질문씩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좋다.

2) 성인용 한국판 의사소통 체크리스트

노인 스스로의 의사소통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Whitehouse & Bishop (2009)이 개발한 평가도구인 The 

Communication Checklist-Adult (CC-A)를 한국어로 번

안한 성인용 한국판 의사소통 체크리스트(Lee, 2019)를 사

용하였다.

3) 예비 연구

성인용 한국판 의사소통 체크리스트의 문항별 언어 영역

을 구분하기 위한 예비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력 1~10년 이

상, 언어재활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11명을 대상

으로 각 문항들을 음운, 의미, 구문, 화용 중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언어 영역 선정 기준은 90%이상이 동일

하게 응답한 영역으로 하였으며, 총 70문항 중 59문항을 본 

연구의 문항으로 선별하였다. 또한 기존 설문지는 TBI를 대

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정상, SCD노인에게 실시 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몇 항목은 연구자들과 논의 후 점수를 반대

로 매기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

록 좋다.

3. 실험절차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질문을 읽고 답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문지의 각 항목을 연구자

가 대신 읽고 답을 기록하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4. 결과처리

두 집단 간 의사소통 능력 지수(GICA)의 총 점수, 성인용 

한국판 의사소통 체크리스트(CC-A)의 총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SPSS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의사소통 능력 지수(GICA), 성인용 한국판 의사

소통 체크리스트(CC-A), K-MMSE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정상 노인과 주관적 기억 장애(SCD)노인 집단 간 

의사소통 능력 지수(GICA)의 총 점수 비교

두 집단 간의 의사소통 능력 지수(GICA) 총 점수에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2). 그 결과, t=-6.042, p<.001로 유의수준 0.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상 노인

과 주관적 기억 장애(SCD)노인 간에 GICA의 총 점수에 차

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상 노인은 평균 61.27점,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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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집단 N M SD

GICA 총 점수
NE 15 61.27 6.06

SCD 15 47.80 6.14

T(P) -6.042(<.001)***

NE=Normal Elderly; SCD=Subjective Cognitive Decline
p*＜.05,  p**＜.01, p***＜.001

Table 2. 두 집단 간 의사소통 능력 지수(GICA)의 총 점수 비교

GICA CC-A K-MMSE

GICA 1

CC-A -.512** 1

K-MMSE .293 -.066 1

p*＜.05,  p**＜.01, p***＜.001

Table 4. 의사소통 능력 지수(GICA), 성인용 한국판 의사소통 체크리스트(CC-A), K-MMSE 간 상관관계

구 분 집단 N M SD

CC-A 총 점수
NE 15 22.87 10.89

SCD 15 38.40 10.52

T(P) -3.973(<.001)***

NE=Normal Elderly; SCD=Subjective Cognitive Decline
p*＜.05,  p**＜.01, p***＜.001

Table 3. 두 집단 간 성인용 한국판 의사소통 체크리스트의 총 점수 비교

적 기억 장애(SCD) 노인은 47.80으로 정상 노인이 SCD노

인보다 의사소통 능력 지수(GICA) 총 점수에 상대적으로 높

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2. 정상 노인과 주관적 기억장애(SCD)노인 집단 간 

성인용 한국판 의사소통 체크리스트(CC-A)의 총 점수 

비교

정상 노인과 주관적 기억 장애(SCD) 노인 간의 성인용 

한국판 의사소통 체크리스트(CC-A) 총 점수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3). 

그 결과, t=-3.973, p<.001로 유의수준 0,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상 노인과 주관적 

기억 장애(SCD)노인 간에 성인용 한국판 의사소통 체크리스

트(CC-A)의 총 점수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상 노

인은 평균 22.87점, 주관적 기억 장애(SCD) 노인은 38.40

점으로 정상 노인이 SCD 노인보다 성인용 한국판 의사소통 

체크리스트(CC-A) 총 점수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3. 의사소통 능력 지수(GICA), 성인용 한국판 의사소

통 체크리스트(CC-A), K-MMSE 간 상관관계

의사소통 능력 지수(GICA)와 성인용 한국판 의사소통 체

크리스트(CC-A), K-MMSE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다(Table 4). 그 결

과, GICA와 CC-A 간의 상관관계는 r=-.512, p=.004로 부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K-MMSE와 GICA 간의 

상관관계는 r=.293. p=.117, K-MMSE와 CC-A 간의 상관

관계는 r=-.066, p=.728로 상관관계가 없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상 노인, 주관적 기억 장애(SCD)노인 대상자

들의 자가보고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와 주관적 보고 간 상관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정상과 주관적 기억 장애(SCD)노인 집단 간의 주관적 의사

소통 능력에서 SCD노인이 정상 노인보다 전반적인 의사소

통 능력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주관적 

보고 간에는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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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D 노인이 종합적인 신경심리검사 상 정상범위이고 주

관적으로 기억문제를 호소하는 진단기준을 갖고 있지만 그 

어려움은 의사소통 차원에서도 주관적인 호소가 나타날 수 

있음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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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the QCL of the 

hearing loss elderly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degree of 

hearing loss, an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hearing loss and 

the QCL. Methods : Participant of this study was a total of 122 elderly. As analysis 

methods,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post hoc analysi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Conclusions : First,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related to hearing loss, hearing aids, and comorbiditi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ix groups according to the degree of hearing lo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post hoc analysis, the QCL of normal hearing 

was the highest, and mild and moderate hearing loss was higher than severe hearing 

loss. Third, there was a low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hearing loss and 

‘participation in daily life’, ‘interaction with others’ and there was a relativel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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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

며,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

의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tatistical Office, 2022). 또한, 65세 인구 중 25~40 

% 정도가 어느 정도의 난청을 경험하며, 80세 이상의 인구 

중 50% 정도가 난청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 장애인실태

조사 자료에서도 난청인으로 등록된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이 73.2%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이처럼 장애인 인구의 고령화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으며, 특히 노인 난청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최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기능에 관

여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영향 요인에 

해당한다(Forte et al., 2015: Lee, 2019). 특히, 의사소

통 능력 중 듣기 능력이 난청인의 의사소통 삶의 질과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Kim & Yoon, 2017). 또

한, 노인 난청인의 의사소통 삶의 질이 정상 노인보다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Hwang & Heo, 2016; 

Seon, 2018; Lee, 2020). 그러나, 보청기를 적절히 사용

한다면 의사소통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Cha,  

2020), 노인 난청인이라 하더라도 연령이 상대적으로 적

고, 난청 정도가 적을수록 보청기 착용이 더 효과적이라

고 보고하였다(Park, 2016). 반면, 장노년층 대상 연구에

서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그룹의 삶의 질이 대조집단보다 

낮았다고 보고하였다(Park,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난청 정도에 

따른 노인 난청인의 의사소통 삶의 질 차이를 파악하

고, 난청 정도와 의사소통 삶의 질 간 상관관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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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 (%)

Degree of
Hearing Loss

Normal
Mild 

Moderate
Moderately Severe

Severe
Profound

 20 (16.4%)
 20 (16.4%)
 26 (21.3%)
 20 (16.4%)
 17 (13.9%)
 19 (15.6%)

Gender
Male

Female
 53 (43.4%)
 69 (56.6%)

Age
65~74y 
75~84y 
85y ≤

 56 (45.9%)
 50 (41.0%)
 16 (13.1%)

Living with Family
Yes
No

 98 (80.3%)
 24 (19.7%)

Religion
Yes
No

 62 (50.8%)
 60 (49.2%)

Hearing Loss
Yes
No

102 (83.6%)
 20 (16.4%)

Tinnitus
Yes
No

 74 (60.7%)
 48 (39.3%)

Hearing Aids
Yes
No

 53 (43.4%)
 69 (56.6%)

Comorbidity
Yes
No

 80 (65.6%)
 42 (34.4%)

Total 12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병원 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CNUH-2021-443IRB). 연구 대상자는 난청 

정도에 따라 대조군(정상 청력)과 실험군(경도 난청, 중도 난

청, 중고도 난청, 고도 난청, 심도 난청)으로 구분되며, 각 

그룹 당 20명으로 하여 총 120명을 계획하였다. 실제 연구

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22명이었으며, 대상자들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검사도구

최혜윤(2011)의 한국어판 의사소통 삶의 질(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QCL)의 일부 단어를 본 연구의 대

상자인 노년기에 맞게 수정한 설문지와 인구통계학적 정보(8

문항)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QCL 설문지는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및 자율성(5문항), 역할 및 자아(3문항), 일상생활 참

여(4문항), 타인과의 상호작용(3문항), 기타(3문항) 항목을 포

함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점부터 5점까지 리커

트 척도로 이루어졌다. QCL 설문지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945로 검사도구의 신뢰

도를 확보하였다.

3. 실험설계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광역시 ○○대학교병원 이비

인후과에서 2022년 1월~9월까지 수행하였다. 난청을 주 호

소로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순음청력

검사와 읽기과제 수행 여부를 테스트 한 후에 설문지를 작

성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 정

도이며, 모든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읽고 기록하는 방식

(Paper-Pencil, PP법)으로 기록하였다.

4. 결과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 난

청인의 의사소통 삶의 질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

였다. 또한, 난청 정도에 따른 여섯 그룹 간 의사소통 삶

의 질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분석(Scheffe)을 시행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난청 정도와 의사소통 삶의 질 간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삶의 질 비교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 난청인의 의사소통 삶의 

질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난청 유무, 보장구 

착용 유무, 동반질환(난청 외 건강문제) 유무와 관련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2. 난청 정도에 따른 의사소통 삶의 질 비교

난청 정도에 따른 노인 난청인의 의사소통 삶의 질을 비

교한 결과, 여섯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

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정상청력 집단의 의사소통 삶의 질이 

가장 높았고, 경도와 중도난청 집단이 고도난청 집단보다 높

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3. 난청 정도와 의사소통 삶의 질 간 상관관계

난청 정도와 노인 난청인의 의사소통 삶의 질 간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난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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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Degree of Hearing Loss 1

Confidence and Autonomy in Communication -.527** 1

Role and Ego -.508** .872** 1

Participation in Daily Life -.397** .760** .764** 1

Interaction with Others -.495** .858** .822** .691** 1

Other Items -.552** .821** .767** .753** .733** 1

QCL Total -.544** .954** .926** .872** .901** .893** 1

A=Degree of Hearing Loss, B=Confidence and Autonomy in Communication, C=Role and Ego, D=Participation in Daily Life, E=Interaction with 
Others, F=Other Items, G=QCL Total.
n=122.
**p<.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egree of hearing loss and QCL

Group M SD t or F p

Gender
Male 3.62 .94

-1.505 .135
Female 3.87 .89

Age

65~74y 3.90 .86

 1.257 .28875~84y 3.68 .97

85y ≤ 3.54 .93

Living with Family
Yes 3.77 .91

   .109 .914
No 3.74 .98

Religion
Yes 3.88 .87

  1.491 .139
No 3.64 .95

Hearing Loss
Yes 3.61 .91

-4.511*** .000
No 4.55 .41

Tinnitus
Yes 3.83 .87

  1.042 .299
No 3.65 .99

Hearing Aids
Yes 3.48 .88

-3.057*** .003
No 3.98 .90

Comorbidity
Yes 3.51 .90

-4.501*** .000
No 4.24 .75

n=122. 
***p<.001

Table 2. Comparison of QCL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roup N M SD F Scheffe

Normal 20 4.55 .41 13.496*** e<b․c<a

Mild 20 4.07 .68

Moderate 26 4.09 .76

Moderately Severe 20 3.46 .58

Severe 17 2.83 .90

Profound 19 3.31 1.02

a=Normal, b=Mild, c=Moderate, d=Moderately Severe, e=Severe, f=Profound.
n=122.
***p<.001

Table 3. Comparison of QCL by degree of hearing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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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및 자율성’, ‘역할 및 자아’, 

‘기타’, ‘총점’ 간에는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난청 정도에 따른 노인 

난청인의 의사소통 삶의 질 차이를 파악하고, 난청 정도와 

의사소통 삶의 질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 난청인의 의사소통 

삶의 질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난청 유무, 보

장구 착용 유무, 동반질환(난청 외 건강문제) 유무와 관련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 결과이다(Hwang & Heo, 2016; Lee,  

2020). 난청 관련 결과에서 난청이 없는 정상청력 집단의 

의사소통 삶의 질이 난청이 있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

이며(Lee, 2019), 노인 난청인의 삶의 질이 대조집단에 비해 

낮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도 일치하였다(Lee, 2020). 보장

구 관련 결과에서는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집단의 의사소

통 삶의 질이 보장구를 착용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는 보청기를 사용한 그룹의 삶의 질 점수가 대조집단보다 낮

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Park, 2015). 이

와 같은 결과에는 난청 정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보장구를 착용한 그룹은 난청 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을 

위해 보장구가 필요하지만, 보장구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

려운 고심도 난청인도 연구 대상자에 포함되었기에 의사소통 

삶의 질이 더 낮게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건강

문제 관련 결과에서 동반질환이 없는 집단의 의사소통 삶의 

질이 동반질환이 있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가 없어 비교하지 못하였으나, 난청 외 건강문

제가 있는 노인은 신체적·심리적 위축 등으로 타인과의 상호

작용 기회가 더 적기 때문에 난청만 있는 집단보다 의사소통 

삶의 질이 더 낮게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난청 정도에 따른 노인 난청인의 의사소통 삶의 질 

차이를 알아본 결과, 여섯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사후분석 결과, 정상청력 집단의 의사소통 삶의 질

이 가장 높았고, 경도와 중도난청 집단이 고도난청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난청집단이 정상집단보다 통계적으로 

낮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Choi et al., 2011; 

Seon, 2018).

셋째, 난청 정도와 노인 난청인의 의사소통 삶의 질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난청 정도’와 ‘의사소통에 대한 자

신감 및 자율성’, ‘역할 및 자아’, ‘기타’, ‘총점’ 간에는 비교

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난청정

도가 심해질수록 의사소통 삶의 질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난

청 정도와 삶의 질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Choi, 2014).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노인 난청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대상자 수가 적었으며, 각 집단 별 대상자 수가 상이하

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

는 노인 난청인에 대한 연구인 점에서 의의가 있기에 향후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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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국어과 보조교과서의 교수-학습자료

의 개발을 위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이라는 

멀티미디어 기법을 접목시켜 청각장애학생들의 능동적인 반

응과 교육적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증강현실 기반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재개발을 통해 

교육적 학습 성취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증강현실은 현

실의 정보에 가상의 정보를 합성해 사물이나 이미지의 정보

를 ‘증강(augmentation)’시키는 것을 말한다(Asuma, 1997; 

Billinghurst & Kato, 2002; Bae et al., 2014).

특수교육 현장의 요구와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러

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코퍼스를 기반으로 해서 증강현실을 적용하여 수준별 초등 

한국어와 영어 등 필수 언어교과 교재개발을 연구목표로 구

축된 수어 코퍼스를 통해 증강현실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한국수

어 동영상 자료수집 및 주석 코퍼스 구축과 코퍼스언어학 방

법론을 통해 한국수어의 초등학교 기본어휘 목록을 제시하

고, 공간과 시각언어인 수어의 특성을 초등 언어교재에 반영

하기 위하여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하고자 한다.



수어코퍼스 기반을 통한 청각장애 초등 3학년 보조교과서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증강현실 적용

243

Figure 1. Procedure of augmented reality application

Information of language providers

Usage time of
sign language

Immediately 
after birth

After 
3yrs.

After
6yrs.

After
8yrs.

After
9yrs.

After
11yrs.

After
12yrs.

After
13yrs.

Not 
clear

Total

1 3 1 3 4 1 1 1 10 25

Age group
10’s 20’s 30’s 40’s 50’s 60’s Total

0 1 8 11 4 1 25

Place of birth
Gwangju Jeonnam Jeonbuk Busan Gyeongbuk Seoul Daejeon Dae-gu Jeju Island Total

5 11 3 1 1 1 1 1 1 25

Residence
Gwangju Jeonnam Jeonbuk Busan Total

6 16 2 1 25

Table 1. Information of language providers

1) 영상수집방법

농인 사회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가 담긴 수어 동

영상, 식생활 및 수어 통역의 다양한 장르에서 수어 동영상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전사와 분석방법

동영상 자료를 ELAN(EUDICO Linguistic Annotato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밀전사와 어구주석(gloss) 분석으로 

개별어휘와 관용어휘 포함된 다어휘에 사용되는 어휘 비수지

신호, 태깅으로 주석된 한국수어코퍼스를 구축하였다. 현재

까지 수집 어절 수는 대략 20만 어절(전사어절:　204,050)

을 수집하였다

3) 코퍼스 구축방법

소리언어의 코퍼스언어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BNC- 

COCA 25000Range/COCA_MWU20 ColloGram 프로그

램(Shin et al., 2018)과 같은 방법으로 코퍼스언어학 방법

론을 활용하여 한국어의 초등 한국수어의 기본 개별어휘와 

다어휘(관용표현 포함) 목록을 제시한다.

4) 증강현실 적용

공간과 시각언어인 수어의 특성을 초등 한국어와 영어, 

한국수어(교과과정 개편이 이루어진 2단계에서 교재 개발) 

등 필수 언어 교과 교재에 반영하고, 현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의 신교재의 개념에 가장 적합한 증강현실(AR) 기술을 시험

적으로 도입한다.

5) 문장구성과 제시방법

문장구성은 일치 동사(agreement verb), 수식어 구, 지

시대명사의 형태로 제시한 문장을 학습하도록 하고, 제시방

법으로는 문장(글자)과 애니메이션, 소리로 제시하고, 증강현

실(AR 이모지), 증강현실(3D 아바타), 농인수어로 총 6가지 

형태로 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촬영에 참가한 언어제공자 25명의 정보는 다

음과 같다(Table 1).

3. 연구 수행 절차

수어코퍼스 기반 한 증강현실 적용 방법은 삼성 ‘갤럭시

노트20’을 활용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AR존 이모지 만들기 절차(AR존 => AR이모지 카메라 =>사

진촬영 => 스타일선택 => 이모지 스티커생성 => 이모지로 

촬영)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수어코퍼스 기반 한 농인 언어교과목 개발

을 위한 증강현실 적용방법의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Figure 1).

Ⅲ. 연구 결과

1. 코퍼스 전사 데이터 수집 후 빈도수를 고려한 문장 

선정방법

농인의 코퍼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등학생(3학년 1학기

(국어문장과 영어문장)의 각 단원별 코퍼스 전사내용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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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문장을 구성하였다. 더불어 교수-학습 자료로서의 문장

구성의 내용은 코퍼스데이터에서 전체적으로 80% 수준의 어

휘로 구성하되,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과서 및 국립국어원에

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조합하여 문장을 구성하였으며, 실제

상황과 대화상황 속에서 많이 쓰이는 문장을 포함하는 내용

을 바탕으로 빈도가 높은 단어 상위권(50%)에 속하는 단어

를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하였다.

2. 보조교과서 형식의 증강현실 적용 방법

증강현실 적용 방법에 대한 모색으로 4가지 형태로 언어

교과목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로는 글자, 둘째

로는 애니메이션, 셋째로는 음성, 넷째로는 AR이모지, 다섯

째는 3D 아바타, 여섯째는 농인의 수어를 동영상으로 제시

하는 방법으로 나타내었다(Figure 2).

초등학교 언어교과목에 적용하는 국어과목, 영어과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Figure 3에서 나타내었다.

Figure 2. Types of supplement text book

Figure 3. Applied method to supplement text book

Ⅳ. 논의 및 결론

수어코퍼스 기반 농인 언어교과목 개발을 위한 증강현실 

적용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제시하고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까지 코퍼스 전사 어절의 진행 정도는 대략 20만 어

절을 수집하였고, 차후에 코퍼스 전사 데이터 수집 후 빈도

수를 고려한 문장 선정이 데이터가 좀 더 많이 수집된 후에 

신뢰도와 타당도를 바탕으로 해서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보조교과서에 적용할 수 있는 문장으로 

현재까지 어구 주석(gloss)으로 분석된 코퍼스(Jhang and 

Park, 2021)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어절로 구성된 문장을 

만들었다. 또한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과서 및 국립국어원에

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조합하여 문장을 구성하였으며, 실제

상황과 대화상황 속에서 많이 쓰이는 문장을 포함하는 내용

을 바탕으로 빈도가 높은 단어 상위권(50%)에 속하는 단어

를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하였다.

둘째, 증강현실 적용 방법에 대한 모색으로 6가지(글자, 

애니메이션, 음성, AR이모지, 3D 아바타, 농인 수어) 형태로 

보조교과서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수어코퍼스 기반 농인 언어교과목 개발을 위한 증

강현실 적용방법을 통해 청각장애 학생들의 교육적 학습 성

취도에 도움을 주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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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goal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rpeak 

inteval (IPI) of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RR) and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RE/EX lang) in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an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Methods : 16 young babies (54.4±18.7 months of age) are divided into 

study group (6) and control group (10) according to whether they are diagnosed with 

ASD and/or ADHD, and data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RE/EX lang were evaluated 

on the sequenced language scale for infant (SELSI) and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The relationship between IPI and RE/EX lang was confirm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changes in IPI according to the degree of RE/EX 

lang was verified by multiple regression. Results : IPIs showed no statistically difference. 

The study group was delayed in the receptive language, the control group was delayed in 

the expressive language. Conclusions :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PI, 

receptive and expressive language scale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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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성뇌간반응(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은 

소리 자극을 주고 10 millisecond(㎳) 이내의 잠복시간

(latency) 동안 7개 정점(peak)으로 나타나는 전위를 수집

하는 검사로 청성유발전위의 하나이다. ABR 전위의 정점은 

기록한 순서에 따라 로마 숫자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등으로 표기한다. 이들 정점의 기시부는 Ⅰ파부터 Ⅴ파까

지 차례로 청신경(auditory nerve), 청신경핵(cochlear 

nucleus), 상올리브 복합체(superior olivary complex), 외

측 융대(lateral lemniscus), 하구(inferior collicus) 등으로 

보기도(Lev & Sohmer, 1972)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Ⅰ

파부터 Ⅴ파까지 차례로 청신경 원위부(distal portion of 

auditory nerve), 청신경 근위부(proximal portion of 

auditory nerve), 청신경핵, 상올리브 복합체, 하구의 대

외측 융대 종말지점(termination of contralateral lateral 

lemniscus in the inferior colliculus) 등으로 보기

(Møller & Jannetta, 1983; Møller, 1995)도 한다.

ABR은 정점의 Ⅰ, Ⅲ, Ⅴ파의 절대 잠복시간 및 진폭과 

Ⅰ-Ⅲ, Ⅲ-Ⅴ, Ⅰ-Ⅴ 파간 잠복시간(interpeak interval; 

IPI)을 이용하여 뇌간 영역의 신경 전도, 병변 진단, 난청 성

질(type of hearing loss)과 정도(degree of hearing loss)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는 언어발달 지연, 자폐 스펙트럼 장

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 주의력 결핍 과잉 행

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등의 감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Coplan, 1987; Daphne 

et al., 2011; Starr & Hamilton, 1976; Whitman & 

Schwartz, 1985). 특히 ABR은 조기 발견과 객관적 평가 

도구로서 강점이 있다.

ASD, ADHD는 수용 및 표현 언어발달 지연이 나타날 수 

있고, 수용 및 표현 언어발달 척도와 IPI를 비교하면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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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mean SD t p

IPI
(I-III)

SG 2.34 0.2
-1.545 .134

CG 2.45 0.23

IPI
(I-V)

SG 4.37 0.27
-1.033 .312

CG 4.48 0.3

RE
(month)

SG 21.83 8.99
-.875 .389

CG 20.7 10.09

EX
(month)

SG 18 7.29
-.020 .984

CG 21.9 9.41

Note. IPI: interpeak interval. RE: receptive language scale, EX: expressive language scale, SG: ASD, ADHD, autism, CG: 
delayed language development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dependent t-test for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s of two group.

선별이 가능하다. 다만, 언어발달 지연을 가진 집단 내에서 

ABR을 이용한 ASD, ADHD 등 신경심리학적 감별은 더 많

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언어발달 지연이 있고, ASD, ADHD로 진단받

은 영유아와 그렇지 않은 영유아의 ABR Ⅰ파와 Ⅲ파, Ⅰ파

와 Ⅴ파 사이의 잠복시간 차이와 표현 및 수용 언어발달 수

준을 비교하여, 신경심리학적 감별 진단 활용 가능성을 탐색

하고자 시행하였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대상은 소리에 대한 반응과 언어발달 지연을 이유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학교병원에서 

ABR을 시행하였던 23명 중 Ⅰ파부터 지연이 있었고 청력손

실이 의심되는 7명을 제외한 24개월부터 88개월(mean± 

SD=51.4±18.7) 사이 영유아 16명(male:female=15:1)이었

다. 이들의 이학적 검사상 고막 소견은 모두 정상이었다. 이

들은 ASD 또는 ADHD로 진단받은 연구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누었고, 군별 대상은 연구군이 6명, 대조군이 

10명이었다.

2. 연구 방법

ABR과 수용 및 표현 언어발달 정도는 후향적으로 분석하

였다.

ABR은 지속시간이 100 ㎲인 clcik 음을 11.3 /sec의 빈

도로 자극하여 자극 직후부터 10 ㎳ 동안 기록하였다. 전위

는 100∼3,000 ㎐로 필터하여 수집한 후, 최대 2,000회 평

균가산하였다. 자극 강도는 90 ㏈ normal hearing level 

(nHL)을 시작으로 10 ㏈ 단위로 낮추면서 20 nHL까지 검

사하였다. 그러나 Ⅴ파가 관찰되지 않으면 이보다 낮은 강도

는 검사하지 않았다. 대상자는 모두 Ⅴ파가 20 ㏈ nHL까지 

관찰되었다. IPI는 90 ㏈ nHL을 자극하여 기록한 파형에서 

Ⅰ파와 Ⅲ, Ⅰ파와 Ⅴ파의 잠복시간 차이만을 이용하였다.

수용 및 표현 언어발달 정도는 영유아 언어발달검사

(sequenced language scale for infant, SELSI)와 취

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chool 

receptive/ 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중 하나를 

이용하였다.

Ⅰ-Ⅲ, Ⅰ-Ⅴ IPI와 수용 및 표현언어 성적은 기술통계하

였다.

연구군과 대조군 사이는 평균값으로 비교하였고, 두 군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하였다.

IPI와 수용 및 표현 언어발달 성적 사이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한 후, 수용 및 표현언어 수

준에 따른 IPI 변화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하

였다(SPSS v 22, IBM, USA).

Ⅲ. 연구 결과

두 군의 ABR 검사상 IPI와 수용 및 표현언어 성적의 평

균과 표준편차는 Table 1과 같았고, 두 군 사이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IPI는 연구군이 짧게 관찰되었고, 수용언어는 연구군이, 

표현언어는 대조군이 낮게 관찰되었다. IPI와 수용 및 표

현언어 수준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2).

수용 및 표현언어 수준에 따른 IPI 변화는 유의확률 0.05

보다 크게 관찰되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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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IPI RE EX

Ⅰ-Ⅲ

IPI 1

RE -.270 1

EX -.168 .936** 1

Ⅰ-Ⅴ

IPI 1

RE -.158 1

EX -.220 .936** 1

Note. IPI; interpeak interval, RE; receptive language scale, EX; expressive language scale.
**p<.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of each scal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p VIF

Ⅰ-Ⅲ IPI

constant 2.568

RE -.022 -.910 -1.849 .075 8.082

EX .017 .684 1.389 .175 8.082

Ⅰ-Ⅴ IPI

constant 4.602

RE -0.19 -.585 -1.1481 .260 8.082

EX 0.12 .390 .765 .450 8.082

Note. Durbin Watson: 1.987, R2: .630
RE: receptive language scale, EX: expressive language scale.

Table 3. Multiple regression predicting interpeak interval (IPI) in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on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of total group.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언어발달 지연으로 ABR을 시행한 영유아를 

ASD, ADHD로 진단받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구분한 

후, IPI와 표현 및 수용 언어발달의 관계를 알아보고, 조기 

선별 등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시행하였다.

중이 질환이 있는 경우 ABR은 ASD 및 ADHD 등의 

발견에 한계가 있다(Talge, Adkins et al, 2022). 이 연

구는 수집한 데이터 중 Ⅰ파부터 잠복시간 지연되었거나 

Ⅴ파 잠복시간이 지나치게 짧았던 7명을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이것은 ASD, ADHD가 ABR의 Ⅱ부터 영향을 주고

(Claesdotter-Hybbinette, Cervin et al., 2016), Ⅲ파와 

Ⅴ파에서 잠복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것으로 

본다. 다만, ABR이 객관적 도구로서 활용 가치를 가지려면 

이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야 하고, 그 분석은 특정 강도(㏈ 

nHL) 대신 다양한 감각 강도(㏈ sensation level; ㏈ SL)에

서 잠복시간과 진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Ⅴ파 잠

복시간이 지나치게 단축된 것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

로 본다.

ASD, ADHD는 청신경핵부터 상올리브 복합체를 포

함한 시상까지 신경전달 특성이 달라진다(Claesdotter- 

Hybbinette, Safdarzadeh-Haghighi et al., 2015). 이것

은 ABR의 Ⅲ, Ⅴ파 절대 잠복시간 지연과 Ⅰ-Ⅲ, Ⅰ-Ⅴ 

IPI 연장으로 나타난다(Talge, Adkins et al, 2022). 따라서 

이를 확인하면 ASD, ADHD를 쉽게 감별할 수 있고, 

Cambridge Neuropsychological Test Automated 

Battery 결과와 일치한다(Claesdotte, 2017). 이 연구는 

ASD, ADHD를 진단받은 경우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IPI가 오히려 단축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보고되기도

(Rumsey et al., 1984; Tanguay et al., 1982) 하였으나 

이 원인이 대상자 모두 언어발달 지연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ADHD 성인 여자의 경우 상올리브 복합체부터 시상에 이

르는 고위 영역에서 차이가 크고, 남자의 경우 청신경핵부터 

시상까지 차이가 나타나지만 청신경핵부터 하구 범위에서 차

이가 크다(Claesdotter-Hybbinette, Cervin et al., 2016). 

영유아의 경우 청신경 축색 수초화에 따라 잠복시간 지연되

고, 개인차도 있어서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 대상

은 1명을 제외한 15명이 남아였고, 대상자 생월이 모두 축

삭이 어느 정도 발달한 24개월 이후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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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ABR은 자극 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만약, 어음

과 같은 복합음을 자극하면(complex-ABR) ASD, ADHD 

감별이 어려운 데(Manouilenko, Jumbel et al., 2017), 

click 음을 자극한 이 연구는 이로부터 자유롭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전형적인 발달 집단과 ASD, ADHD 

집단을 비교한 기존 연구와 달리 언어발달 지연이 있는 집단

에서 ASD, ADHD 진단받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하

였다. 두 군의 IPI, 수용 및 표현언어 수준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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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청기는 청력손실을 보상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

거나 종합적 의사소통(total communication)에서 청각적 

측면의 감각적 자극을 제공하여 신체, 심리, 사회적 관계 등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Heo, 2018; Hwang & Heo, 

2016)에 도움을 준다. 이 과정에서 보청기는 다양한 음향 

환경에서 듣기 능력을 개선하는 데(Looi et al., 2016), 교

정 청력을 정상 또는 정상 경계선 범위에 이르게 하기도 하

고,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사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도 한다.

보청기 고유의 사용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주관

적 요구를 고려한 보청기 선택과 장착, 감각 차이를 반영한 

조절과 미세 조정(Heo, 2017), 기대치 조절과 사전 교육, 

청각언어재활 서비스 제공과 상담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외

에도 사용자 및 가족과의 정서적 교감을 바탕으로 한 재활서

비스 지원이 중요하다. 이러한 서비스는 평가를 기반으로 진

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성과 평가는 전문가 관점에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

에서 불편을 평가하고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보청기 청

각언어재활 만족도 개선과 효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다.

비대면 원격 평가는 서비스 수혜자의 요구, 전문 분야 서

비스 역량과 함께 국토 면적과 같은 물리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발전 속도와 방향이 다르게 진행한다. 유행병 상황은 

삶의 환경을 비대면(untact) 초연결(hypercontact) 시대로 

빠르게 변화시켰다.

비대면 청각언어재활 서비스는 개인 휴대용 및 이식형 보

청기의 조절(fitting & MAP)을 중심으로 이미 시작하였다. 

성과 평가와 추적관찰 등은 유행성 감염병 유행 상황을 기점

으로 시각이 빠르게 달라졌다(Heo et al., 2021; Heo & 

Lee, 2022; Lee, Heo, et al., 2022). 그러나 성과 평가 및 

추적 점검 등은 쉬운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진전 속도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연구는 자가 평가를 비대면으로 시행하여 보청기 사용 

이득을 예상해 보고, 대면 보청기 상태 점검 및 추적 시기 

조절 권고, 청각언어재활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상담 및 중

재 권고 등에서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Ⅱ. 증  례

연구에는 61세 사무직 여성이 참여하였다. 오른쪽 귀의 

청력은 약 15년 이전부터 앓아 온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손

실을 자각하고 있었다. 2011년 중이근치술 시술 후 청력손

실이 심해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왼쪽 청력은 오른쪽 중이근

치술을 이전부터 자각하고 있었으나 시술 후 자각 정도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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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ure tone and speech audiogram.

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청력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보청기는 청력손실 자각 정도가 커진 후 2012년부터 왼

쪽으로 매일 4∼8시간 정도 사용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자

세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 사용 중인 보청기는 

2022년 초 교환 구입한 귀걸이형(behind the ear; BTE)을 

사용하고 있다.

청각학적 평가는 2022년 보청기 구입을 위해 의원급 의

료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하였다. 이 기관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순음청력손실 평균(pure tone average; 

PTAs)은 500, 1,000, 2,000, 4,000 ㎐의 최소가청역치

(hearing threshold level; HTL)를 이용하여 가중 4분법

(weighted 4 PTAs)으로 구했다. 기도 청력은 weighted 4 

PTAs 상 오른쪽의 경우 최대 자극강도에서도 반응하지 않았

고(scale out), 왼쪽의 경우 79.2 ㏈ HL로 관찰되었다. 골

도 청력은 왼쪽 유양돌기에 대고 구한 최량골도(best bone 

conduction)만을 구하였고, weighted 4 PTAs 상 61.7㏈ 

HL로 나타났다.

어음이해도(speech recognition scrore; SRS)는 오른쪽

은 시행하지 않았고, 왼쪽이 90 ㏈ HL 어음 강도에서 55%

로 관찰되었다.

순음 및 어음 교정 청력도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서류상 기록된 청력을 보고 받았다. 보고한 청력은 

weighted 4 PTAs가 56.7 ㏈ HL, SRS가 80 ㏈ HL 어음 

강도에서 85%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보청기 사용 검증을 위한 자가 평가는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elderly (HHIE)를 이용하였고, 최근 보청기를 

장착하기 직전과 사용 51일째 각각 시행하였다.

HHIE는 두 개의 하위 영역인 사회적 측면의 12문항과 

정서적 측면의 13문항 등 모두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응답은 인터넷 기반 설문 플랫폼(Google 설문. 

Google INC, USA)을 사용하여 비대면 원격으로 진행하였

다. 참여자는 설문을 보고 ‘아니오(0점)’, ‘가끔(2점)’, ‘예(4

점)’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고, 응답 점수는 각각의 하위 

영역별로 합산하였다.

응답 점수는 최근 보청기 장착 직전이 사회적 측면이 48

점, 정서적 측면이 48점이었고, 51일째 시행하였을 때 같은 

순서로 38점, 32점으로 각각 관찰되었다.

Ⅲ.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자가 평가 도구를 통해 보청기 사용 이득을 살

펴보고, 전문가 상담 및 중재 권고 등을 위한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보청기 사용은 장착 직후부터 시행한 교정 청력과 사용 

중 성과 평가 등으로 검증할 수 있다. 참여자의 경우 장착 

직후 시행한 왼쪽 귀 청력은 weighted 4 PTAs 상 맨 귀가 

79.2 ㏈ HL이었으나 보청기를 사용하여 56.7 ㏈ HL로 개

선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청력손실을 충분히 보상하려면 

47∼53 ㏈ 정도의 이득 필요(desired gain)하지만 청력 개

선 효과(functional gain)는 22.5 ㏈에 불과하다.

SRS도 보청기 장착 전 55%에서 장착 후 85%로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왼쪽 귀가 중이 질환을 포함한 병

력이 없고, 골도 수화기를 왼쪽 유양돌기에 착대 하였으나 

최량 골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추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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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감각신경성 난청 특성상 SRS를 구한 맨 귀 어음 

강도가 편안한 정도(most comfortable loudness level; 

MCL)라고 보기 어렵다.

보청기 조절은 작은 말소리(soft speech sound) 또는 편

안한 보통 말소리(average speech sound)의 음향이득이나 

압축 역치(threshold of knee point), 압축비(compression 

ratio) 등이 적절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보

청기 선택과 장착 단계에서 전기음향특성 결과나 장착 직후 

시행한 이득 평가 과정이 올바르지 않았거나 조절 상 충분한 

이득을 보장했을지라도 음향전달과정에서 문제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

보청기 만족 정도는 일상의 음향을 포함한 듣기 조건이 

다양하고, 심리적 요인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서 개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HHIE도 보청기 착용 시기와 종류, 주

변 환경 등에 따라 점수 변화가 크다(Silverman et al., 

2011). 그러나 이 증례의 경우 청각학적 평가를 근거로 부

족한 이득에도 불구하고 교정 SRS를 구한 어음 강도가 

MCL에 근접하여 충분한 착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HHIE는 비대면 원격 교차 검

증 도구로서 그 충분한 역할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청기 사용을 전후한 HHIE 점수는 10점 이상 낮아지면 

효과적인 것으로 본다(Newman et al., 1991; Primeau, 

1997). 이 연구에서는 모두 26점의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보청기 착용 후 구한 HHIE 점수는 청력손실 의심 기준인 

18점보다(Ventry & Weinstein, 1982) 높은 70점으로 나타

났다. 이 점수는 개인차(Silverman et al., 2011)로 보기에

는 지나치게 높고, 청각학적 평가로 고찰한 것처럼 교정 청

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점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얻은 HHIE 개선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획득 점수가 청력손실 선별 기준보다 높은 경우 개인

차로 보는 것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구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HHIE는 청각선별은 물론 보청기 조절과 사

용 상태를 교차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유용할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검사는 대면과 비대면 원격 방식 

모두 시행할 수 있어서 전문가와 보청기 사용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자가 평가 측면에서는 보청기 사용자가 불편을 

스스로 감시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서 서서히 진행

하는 문제도 쉽게 발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확인한 

문제는 이미 시행한 청각학적 평가 및 성과 평가와 교차 검

증을 통해 재활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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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술은 에틸알코올과 물이 주성분인 액체로 가장 널리 남용

되는 항정신성 약물이다. 에틸알코올은 에탄올(ethanol)이라 

불리는 그램 당 7.1 kcal의 빈 에너지원으로, 과도하게 체내

에 흡수 되면 정상 영양소를 대체하여 엽산, 티아민, 비타민 

등의 결핍과 영양실조를 유발하고 신진대사와 영양소의 흡수

장애를 발생시키며(Lieber et al., 2012), 탈수, 변비, 빈혈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배소심 외, 1998).

매일 표준잔(standard drink)으로 1~3잔 이하의 알코올 

섭취는 인지저하를 막고 노인성 및 혈관성 치매를 감소시킬

수 있다(Standridge et al., 2004)는 연구가 있지만, 보통 

만성적 음주는 신경 독성 작용으로 심각한 인지기능 손상, 

치매, 베르니케-코르사코프(Wernicke-Korsakoff) 증후군

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조근호 외, 2009), 알코올 사용장

애 환자의 약 50~80%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긴 하나 신경 

인지기능의 손상을 보인다고 추정할 수 있다(Bates et al., 

2002). 

이 알코올은 뇌손상으로 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일부 신경과 세포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

며 시각이 대표적이다. 지속적 알코올 섭취로 흰쥐의 시각위

핵과 시상하부의 시냅스가 감소되는 모습이 발견되었고(천관

영, 2006), 시각적 인식능력의 감소(김현진 외, 2019), 그리

고 시각과 시야의 감소도 발견되었다(정수아 외, 2016). 

시각과 마찬가지로 알코올의 섭취는 청각에도 부정적 영향

을 주었는데, 실험쥐(guinea pig)의 귀에 여러 가지 방법으

로 에탄올을 주입하여 이독성 효과를 살펴본 연구(Morizono 

et al., 1981)에서는 주입 방법에 따라 조금의 차이를 보이

긴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에탄올의 직접적 주입이 실험쥐의 

내이 발전(generation)기능을 저하시켰다는 결과를 얻었고, 

Popelka 등(2000)의 연구에서는 음주 후 대상자 5명의 청

각역치가 두 개의 주파수에서 상승하였고(고주파수 < 저주파

수), 등골근반사역치(acoustic reflex threshold)는 감소하

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대만의 젊은 성인 8명을 대상으로 

보드카 섭취 전후 와우의 기능을 변조이음향방사(DPOAE)를 

통해 분석한 급속연구(Jeun et al., 2003)에서도 일부 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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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에서 방사음(emission)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외유모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졌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주의를 끄는 점은, 외유모세포의 활성도 감소이다. 

달팽이관유모세포(hair cell of cochlea)는 내이의 와우 내 

코르티기관(organ of corti)에 위치한 머리카락모양의 감각

수용세포로써 외유모세포(OHCs)와 내유모세포(IHCs)로 나누

어진다. 이 중 외유모세포는 내유모세포에 비해 바깥쪽에 위

치한 0.001 mm의 아주 작은 세포로, 내이로 들어온 유체에

너지의 크기에 따라 몸체를 늘리고 줄이며 적절하게 증폭시

켜주는 내이의 발전기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난원창을 통

해 내림프(endolymph)로 전달되는 유체에너지를 전기적 에

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 외유모세포

는 대뇌의 직접적 지배를 거의 받지 않는다고 알려진 원심성 

95%로 이루어진 세포로써, 신경의 손상과는 별개로 알코올

이 세포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증명하기에 

적합한 세포이다. 

외유모세포는 여러 가지 요소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있어왔는데, 특히 이독성(ototoxicity) 약물들에 매

우 약한 모습을 보인다. 일부 항생제, 이뇨제, 항암제 또는 

강한 산성 또는 알칼리성 약물들의 오용은 유모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며(Kettle et al., 

2002), 우리가 주로 술을 통해 섭취하는 알코올도 대표적인 

이독성 약물 중 하나로 명확하게 밝혀진 메커니즘은 없으나 

외유모세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존재한다(Morizono et al., 1981). 

이처럼 다수의 연구에서 알코올의 독성이 대뇌 인지 및 

청각역치, 내이 유모세포의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영

향을 주었다는 여러 주장들이 있었지만, 알코올 섭취로 인해 

미칠 수 있는 인지적 문제를 통제하며 진행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섭취가 정상

성인의 청각과 외유모세포에 미치는 영향과 인지수준과 혈중

알코올 농도를 통제해가며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빠른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급속연구로 살펴보고

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첫째, 실험 전 이경검사에서 외이도와 고막에 이상이 없으

며, 고막운동성계측에서 중이강 압력(middle ear pressure, 

MEP)이 ±50 daPa 이내, 외이도용적(ear canal volume, 

ECV)이 0.6 ~ 2 cc 이내, 정적탄성(static compliance, 

SC)이 0.3 ~ 1.5 ml 이내에 위치하는 A type이어야 한다. 

단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 PTA)에서 골-기

도 역치 차이(air-bone gap, ABG)가 5 dB HL이내라면 As 

type, Ad type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둘째, 정상 청력을 가진 성인이어야 하며, 실험 전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1k Hz, 2k Hz, 3k Hz, 4k Hz의 역치를 

모두 더한 후 4로 나누어 산출한 고주파수 역치 평균값이 

25dB HL 이내에 존재해야 한다. 

셋째, 메니에르병을 포함한 내이 관련 질환이 없어야 한

다. 

넷째, 심리청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신관련 질환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이 없고, 인지력(MMSE-K 24점 이

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섯째, 알코올 사용장애로 치료받고 있거나,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여섯째, 알코올의 과도한 섭취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우

(MMSE-K 20점 미만) 실험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대 남․여 1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참여 전 연구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

상자 중 1명은 과거 중이염을 앓았던 적이 있었고 고막운동

성 검사에서 Ad type이 나왔지만, 현재는 회복되었고 ABG

가 5dB HL 이내로 나와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다. 하지

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한 명은 예외

적으로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12명(24귀) 남자 3명, 여자 9

명을 최종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자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모든 검사는 연구자 외 2명의 검

사자가 교차로 시행하였으며, 검사자는 모두 부산 P 대학병

원 소속으로 청각사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 인 검사자로 

하였으며, 이후 2명의 청각사가 검사 결과를 받아 함께 분석

하였다.

3. 검사 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부산의 P대학병원 청력검사실에서 진행되었으

며,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를 

지원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장비는 매

년 정기적인 정밀 보정을 받고 있으며, 실험이 진행된 방음

부스 내 소음 규준은 40dB A(ANSI-1960)를 넘지 않았다. 

1) 1차 대상자 선별검사(이경검사, 고막운동성계측, 순음청

각검사)

이경검사는 대상자가 편안하게 의자에 착석한 상태에서, 

대상자의 귀를 이경(otoscope, HEINE NT-200, USA)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관측하고, 고막운동성계측(middle ear 

analyzer, Tympstar pro, GSI, USA)을 실시하였다. 이

후 2중벽 청각 방음실(double-wall audiometric booth, 



제22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대회

254

Figure 1. PTA threshold difference before and after 

alcohol intake (125k ~ 1k Hz) 

SDD-280, Korea)에서 순음청력검사(audiometry, AC40, 

interacoustics, Denmark)를 시행하였으며, 기도전도(air 

conduction)는 헤드셋(audio headset, TDH-39, USA), 

골전도(bone conduction)는 골진동기(bone vibrator, 

Radioear B71, USA)로 시행하였다. 

2) 2차 대상자 선별검사(간이정신상태검사)

1차 선별검사에서 선별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과거 병력 

유․무에 대한 가벼운 인터뷰를 진행한 후, 대상자의 지남력, 

주의집중력, 연산능력, 기억력, 언어능력을 선별할 수 있는 간

이정신상태검사(Korean mini-mental statue examination, 

K-MMSE;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09)를 실시하였다.

3) 본검사(일과성이음향방사, 변조이음향방사)

앞서 시행한 선별검사에서 문제가 없는 대상자들만 본 실

험을 진행하였으며, 외유모세포의 활성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음향방사검사(otoacoustic emissions, ILO-6, Korea)를 실

시하였다. 이음향방사검사 역시 동일한 방음부스에서 실시하

였으며, 일과성이음향방사(transiently evoked otoacoustic 

emission, TEOAE)와 변조이음향방사(distortion product 

otoacoustic emission, DPOAE)를 실시하였다. 

4) 알코올의 섭취

대상자는 모든 검사가 끝난 후 동시에 알코올 섭취를 시

작하였다. 알코올을 섭취할 때, 알코올의 양과 종류, 안주의 

유․무, 수분 섭취량은 통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끄러운 

환경이 지속되어 발생하는 일과성난청을 통제하기 위해, 음

주상황에서 소음측정기(sound level meter, smart app, 

Korea)로 소음은 지속적으로 85 dB A이하로 유지되는지 

확인하였다.

알코올의 섭취 시간은 4시간(±1시간)으로 제한하였고, 만

약 대상자가 심하게 만취하여 연구를 진행 할 수 없을 정도

가 된다면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5) 알코올의 측정과 재검사

알코올 섭취 후 1시간 ~ 1시간 30분 사이에 각 대상자에

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blood alcohol concentration 

meter, Alcocell CA20FS, casio, Japan)를 이용하여 1분

의 간격을 두고 총 3번의 혈중알코올농도검사를 실시하여 

평균치를 구하였다. 측정 후 알코올 섭취 전 진행하였던 검

사들을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였다. 

4. 결과 처리

PTA의 1k, 2k, 3k, 4kHz의 역치(dB HL), TEOAE의 

1k, 2k, 2.8k, 4k Hz의 방사음 절대값(dB peSPL), 

DPOAE의 1k, 2k, 2.8k, 4k Hz의 방사음 절대값(dB SPL)

을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구하고, SPSS 22.0을 이용하여 

전․후의 차이의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각 검사별로 알코

올 섭취 전․후의 차이를 혈중알코올 농도*100을 변인으로 

두고 대응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알코올 섭취 전․후의 MMSE-K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대상자별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MMSE-K 점수는 알코올 섭

취 전 최저 28에서 최대 30점으로 평균이 29.3점으로 나타

났고, 알코올 섭취 후 최저 23에서 최대 30점으로 평균 

28.3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12명의 

대상자 혈중 알코올 농도는, 최저 0.05에서 최대 0.21까지 

평균 0.13으로 나타났다. 

1. 알코올 섭취 전․후 외유모세포 활동의 변화

1) 알코올 섭취 전․후의 PTA 역치 차이

PTA 125 Hz 250 Hz 500 Hz 1k Hz

pre (dB HL)
post (dB HL)

8.33 
8.13 

5.42 
6.25

3.54
7.08

3.33
5.83

Table 1. PTA threshold difference before and after alcohol 

intake (125 ~ 1k Hz)

PTA 1k Hz 2k Hz 3k Hz 4k Hz

pre (dB HL)
post (dB HL)

3.33
5.83

1.25
3.54

3.54
6.46

4.17
6.46

Table 2. PTA threshold difference before and after alcohol 

intake (1k ~ 4k Hz)

알코올 섭취 전 순음청력 검사에서, 125 Hz에서 8.33, 

250 Hz에서 5.42, 500 Hz에서 3.54, 1k Hz에서 3.33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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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 2k Hz에서 1.25dB HL, 3k Hz에서 3.54dB HL, 4k 

Hz에서 4.17 dB HL로 나왔고, 알코올 섭취 후, 125 Hz에

서 8.13, 250 Hz에서 6.25, 500 Hz에서 7.08, 1k Hz 

5.83 dB HL, 2k Hz에서 3.54 dB HL, 3k Hz에서 6.46 

dB HL, 4k Hz에서 6.46 dB HL로 나와 전 주파수에서 소

폭 상승하였다.

Figure 2. PTA threshold difference before and after alcohol 

intake (1k ~ 4k Hz)

n=24

M (SD) t

PTA 1kHz HL

pre
3.33
(3.81) 

-4.153*** 

post
5.83
(3.81) 

PTA 2kHz HL

pre
1.25
(3.38) 

-2.882** 

post
3.54
(3.45) 

PTA 3kHz HL

pre
3.54
(5.61) 

-3.444**

post
6.46
(6.67) 

PTA 4kHz HL

pre
4.17
(4.82) 

-3.114** 

post
6.46
(4.77) 

**p<.01 ***p<.001 

Table 3. t-test result of PTA threshold difference before 

and after alcohol intake (1k ~ 4k Hz)

알코올 섭취 전과 후의 PTA 검사 상 각 주파수별 역치를 

비교해본 결과, 1k Hz(0.000), 2k Hz(0.008), 3k Hz 

(0.002), 4k Hz(0.005) 모든 주파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알코올 섭취 전․후의 TEOAE 방사음 절대치 차이

TEOAE 1k Hz 2k Hz 2.8k Hz 4k Hz

pre (dB peSPL)
post (dB peSPL)

2.52
1.23

5.33
5.03

4.73
4.35

3.10
2.63

Table 4. TEOAE respons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alcohol intake (1k ~ 4k Hz)

알코올 섭취 전 일과성 이음향방사 결과는, 1k Hz에서 

2.52 peSPL, 2k Hz에서 5.33 peSPL, 2.8k Hz에서 4.73 

peSPL, 4k Hz에서 3.10 peSPL로 드러났고, 알코올 섭취 

후에는, 1k Hz에서 2.52 peSPL, 2k Hz에서 5.03 peSPL, 

2.8k Hz에서 4.35 peSPL, 4k Hz에서 2.63 peSPL로 나타

났다.

Figure 3. TEOAE respons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alcohol intake (1k ~ 4k Hz)

n=24

M (SD) t

TEOAE 1k 
peSLP

pre
2.52
(5.23)

3.594** 

post
1.23
(5.68)

TEOAE 2k 
peSLP

pre
5.33
(5.41)

1.465

post
5.03
(5.72)

TEOAE 2.8k 
peSLP

pre
4.73
(5.07)

2.885**

post
4.35
(5.26)

TEOAE 4k 
peSLP

pre
3.10
(5.72)

2.127**

post
2.63
(6.34)

**p<.01 ***p<.001 

Table 5. t-test result of TEOAE respons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alcohol intake (1k ~ 4k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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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4

M (SD) t

DPOAE 1k SLP

pre
9.44
(4.90)

3.470** 

post
8.20
(5.57)

DPOAE 2k SLP

pre
8.40
(7.71)

-0.394

post
8.54
(7.38)

DPOAE 2.8k SLP

pre
7.11
(6.97)

1.424

post
6.30
(6.46)

DPOAE 4k SLP

pre
8.55
(5.68)

2.948** 

post
5.88
(7.39)

**p<.01 ***p<.001 

Table 7. t-test result of TEOAE respons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alcohol intake (1k ~ 4k Hz)

알코올 섭취 전과 후의 TEOAE 검사 상 각 주파수별 방

사음 크기를 비교해본 결과, 1k Hz (0.002), 2.8k Hz 

(0.008), 4k Hz (0.04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3) 알코올 섭취 전․후의 DPOAE 방사음 절대치 차이

DPOAE 1k Hz 2k Hz 2.8k Hz 4k Hz

pre (dB SPL)
post (dB SPL)

9.44
8.20

8.40
8.54

7.11
6.30

8.55
5.88

Table 6. DPOAE respons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alcohol intake (1k ~ 4k Hz)

알코올 섭취 전 변조이음향 방사 결과는, 1k Hz에서 

9.44dB SPL, 2k Hz에서 8.40dB SPL, 2.8k Hz에서 

7.11dB SPL, 4k Hz에서 8.55dB SPL로 나타났다. 알코올 

섭취 후에는, 1k Hz에서 8.20dB SPL, 2k Hz에서 8.54dB 

SPL, 2.8k Hz에서 6.30dB SPL, 4k Hz에서 5.88dB SPL로 

나타났다. 

Figure 4. DPOAE respons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alcohol intake (1k ~ 4k Hz)

알코올 섭취 전과 후의 DPOAE 검사 상 각 주파수별 방

사음 크기를 비교해본 결과, 1k Hz(0.002), 4k Hz(0.007)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알코올 섭취 전․후 PTA, TEOAE, DPOAE의 주

파수별 상관관계

각 검사의 주파수별 알코올 섭취 전과 후의 결과차이를 

상관관계 검증을 통해 주파수별 상관성을 검증해보았으나,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3. 알코올 섭취 전․후 PTA, TEOAE, DPOAE에 혈

중알코올 농도가 미치는 영향

혈중 알코올 농도*100을 알코올 섭취 전과 후의 결과에 

공변량으로 넣고 인과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전․후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알코올 섭취 전․후의 청각 및 외유모세포 활

성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 때, 알코올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지력을 통제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공변인으로 두고 전․후 비교를 진행하였다. 

  알코올 섭취 전 MMSE 점수 평균이 29.4(±0.6)점, 알

코올 섭취 후 MMSE 점수는 평균 26.4(±3.4)점으로 나타났

으며, 모든 대상자가 만점을 받았던 기억회상과 주의집중 및 

계산 항목에서 점수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상자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의학적 명정도(degree of 

drunkenness) 기준으로 약도(0.05 ~ 0.10%), 경도(0.10 ~ 

0.15%), 중등도(0.15 ~ 0.25%) 까지 분포되어 나타났고, 경

도 이상의 농도에서는 주의력 감퇴 및 사고력과 판단력의 저

하를 보인다는 근거(윤중진, 1993)로 대상자의 주관적 검사 

수행에는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검사인 PTA외에도 환자의 

수행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 검사 TEOAE와 DPOAE

를 함께 사용하였고, 세 가지 검사의 자극음의 종류와 단위

가 달라 동일선상의 비교는 어렵지만, 모든 검사에서 동일하

게 음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실험을 통해 확



알코올 섭취가 외유모세포 활동에 미치는 영향

257

인할 수 있었다. 

TEOAE와 DPOAE는 1978년 발견된 이후 수행력의 영향

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각와우신경인 제 Ⅷ 뇌신경을 

절단한 경우에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임상에서 적극 

사용되어왔다. 또한 PTA와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

어져왔는데, 최근 한 연구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관성을 

Pearson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하였고, 대부분의 연령과 성별

에서 그 상관성이 입증되었으며, 특히 고주파수와의 상관성

이 더 높게 나타났다(Engdahl et al., 2013). 즉, TEOAE와 

DPOAE의 방사음이 청각과 연관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

다.

본 연구의 PTA에서는, 250, 500, 1k, 2k, 3k, 4k Hz 

모든 주파수에서 음주 이후 청각역치가 상승하는 결과를 얻

었고, TEOAE와 DPOAE에서도 다수의 모든 주파수에서 측

정되는 방사음 강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음주 

직후 6개의 주파수(250, 500, 1000, 2000, 4000, 8000 

Hz)에서 청각역치가 하락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Upile et 

al, 2007)와 각주파수별 영향의 차이를 보이긴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5개 주파수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알코올 섭취 전후로 순음청력검사상 청각역치가 상승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

고, 급속연구는 아니지만 2년 이상 음주를 한 남성그룹(67

명)과 하지 않은 남성그룹(67명)을 순음청각검사와 변조이음

향방사로 비교한 연구(Sivakumar, 2015)에서도 음주를 한 

남성그룹에서 순음청각역치가 비교적으로 더 많이 상승하고, 

고주파수 방사음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어 본 연구의 

결과의 신뢰도를 뒷받침해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음주 후 시각, 피부감각의 감소

와 더불어 청각이 감소한다는 다수의 기존 선행연구들과 그 

맥락을 같이하며, 나아가 청각감소의 원인이 내이의 유모세

포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헤드폰의 위치에 따라 재현성이 떨

어질 수 있는 PTA 6k, 8k Hz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125 

Hz 에서는 음주 직후에도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그

리고 본 연구에서는 PTA 측정 시 임상에서 사용하는 방법

과 동일한 5dB HL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추후 연

구에서는 미세한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감별하기 위해 1dB 

HL 간격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알코올이 유모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메커니

즘에 대해서는 아직까진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앞서 

말했던 실험쥐의 알코올 이독성 연구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청각세포를 넘어 대뇌 세포의 파괴까지 관찰된 점으로 미루

어 보아, 청각소실의 원인이 단순히 유모세포에만 있다고 판

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유모세포가 위치한 코르티기관은 림프액 생태계에 

있기 때문에, 메니에르병과 같은 인체 내 수분조절문제로 인

한 청각소실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다. 알코올의 과도한 섭취

는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아세트알데히드로 인한 호르몬 분

비 제약으로 비정상적 이뇨 작용이 발생하고, 인체 내 염도

를 높이는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면서 탈수효과로 인

한 내림프액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청각소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연구도 

있었다(송윤선 외, 2015).

이러한 몇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섭취 전과 

후의 PTA, TEOAE, DOPAE의 결과로 미루어보아, 알코올 

섭취가 청각과 외유모세포의 활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차후 좀 더 명확한 

연구설계를 통해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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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숲은 신이 연출한 공간이다. 우리는 모든 감각으로 수많

은 얼굴을 한 숲을 체험한다. 그렇다고 감각적 긴장이 필요

한 것은 아니다. 시선을 나누고 여러 감각을 나누며 산만하

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숲은 문화, 휴양, 치유, 교육의 공간

이며, 출생부터 회년기까지 생애 주기 동안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KFWI, 2021; Park, Kim et al., 

2021; Park, Shin et al., 2021). 도시 숲은 인공 환경의 

도시 속에 있는 산림으로 도시 환경과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공간이며, 환경, 생태, 문화, 전통적 공동체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산림 숲과는 조성 및 관리에서 차이

가 있으며, 순기능은 같다.

시각은 인체의 감각 중 감성 인지가 가장 활발하다. 잘 

판단하는 능력(이성)의 잘 사용하는 것을 강조한 데카르트

(Rene Descartes)(Lee, 2015)도 시각은 내면의 심상을 활

성화하여 정서적, 생리적으로 연결하는 데 중요하다(Shim, 

2021)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숲 체험에서 시각은 

감각적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청각 언어 재활 분야에서 시각은 회복 불가능한 청각을 

대신하는 중요한 감각으로 인정한다. 이식형 보청기 등의 사

용은 청력손실을 보상하고 말소리를 이용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청력 개선의 한계와 난청자의 

문화적(Deaf Culture) 자부심 등으로 다감각적 소통(total 

communication)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는 도시 숲 체험 활동에서 시각 차폐가 기분 상

태(Profile of Mood State; POMS)와 긍정 및 부정 척도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s; PANAS)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각 언어 재활 분야에

서 숲 체험 활동과 난청자의 정서적 건강의 관계를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는 심신이 건강한 남녀 16(남:여=9:7)명이 참여

하였다. 이들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참여자의 나이는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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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 domain
eyes condition

open closed

POMS

tension
anger
depression
fatigue
confusion*

vigor
TMD

12.31± 3.38
8.88± 2.96
9.19± 2.93
8.69± 2.44

13.06± 3.32
18.81± 2.69
33.31±14.07

10.69± 4.01
9.00± 3.08
8.06± 2.59
9.38± 2.96

11.19± 2.59
18.31± 3.16
30.00±14.39

PANAS
positive*

negative
PANAS total

30.44± 4.47
16.38± 5.14
14.03± 6.01

32.81± 7.07
15.88± 3.95
16.94± 8.04

Note. POMS; profile of mood state, PANAS;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s, TMD; total mood disturbance
*p<.05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each sub-domains in 

POMS and PANAS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대, 30대, 40대, 50로 구분하였

고, 각각 9, 3, 1, 3명이었다. 

2. 연구 방법

연구는 도시 숲의 하나이며, 접근성이 좋아 지역 주민들

이 산책 장소로 선호하는 국립대학 학교 숲에서 진행하였다.

숲 체험 경로는 한 팀을 이룬 두 명의 참여자가 매우 느

린 걸음으로 30분 정도 소요되는 숲길을 이용하였다. 숲길은 

팀 구성원 중 한 명의 눈을 가리개로 가린 후 걷게 하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역할을 바꾸어 진행하였다.

정서적 건강 척도는 눈을 뜨고(open eye) 걸은 후와 눈

을 가리고(close eye) 걸은 후, 현재 순간의 기분 상태를 각

각 응답하게 하였다.

정서적 건강 척도 평가는 POMS와 PANAS를 이용하였다.

POMS는 일시적 감정과 기분 상태를 설문으로 평가하며

(McNair et al., 1971), 이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응답하는 

30문항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설문은 긴장(tension), 분노

(anger), 우울(depression), 피로(fatigue), 혼란(confusion), 

활력(vigor)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종합 감정장애

(total mood disturbance; TMD) 점수는 분노, 긴장, 우울, 

피로, 혼란의 부정적 영역 점수의 합에서 활력의 긍정적 영

역 점수를 뺀 값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 기분 상태가 

된다.

PANAS는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 및 부정 정서를 평가하

기 위한 자기 보고형 기분 척도이다(Watson et al., 1988). 

설문은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표현하는 형용사 각 10문

항씩 모두 20문항을 5점 척도로 응답한다(Lee et al., 

2003). 긍정 정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에너지, 완전한 

집중, 즐거움의 상태를, 점수가 낮을수록 슬픔과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한다. 부정 정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고 불괘한 상태를, 점수가 낮을수록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

를 의미한다. 종합 점수(PANAS total)는 긍정 정서에서 부

정 정서를 뺀 값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문의 응답신뢰도(Cronbah’s α)는 POMS

가 0.89, PANAS가 0.99로 관찰되었다.

정서적 건강 상태인 POMS 하위영역 및 TMD, PANAS의 

긍정, 부정 및 종합 점수는 기술통계 후, 눈을 뜨고 걸었을 

때와 눈을 감고 걸었을 때 차이를 통계적 검증하였다(paired 

t-test).

Ⅲ. 연구 결과

POMS의 하위영역 긴장, 분노, 우울, 피로, 혼란, 활력, 

TMD 점수 평균은 눈을 뜨고 걸었을 때 12.31±3.38, 

8.88±2.96, 9.19±2.93, 8.69±2.44, 13.06±3.32, 18.81± 

2.69, 33.31±14.07점으로, 눈을 감고 걸었을 때, 10.06± 

4.01, 9±3.08, 8.06±2.59, 9.38±2.96, 11.19±2.59, 

18.31±3.16, 30±14.39점으로 각각 관찰되었다.

PANAS 하위영역 긍정, 부정, 종합 점수 평균은 눈을 

뜨고 걸었을 때 30.44±4.47, 16.38±5.14, 14.03±6.01

점으로, 눈을 감고 걸었을 때 32.81±7.07, 15.88±3.95, 

16.94±8.04점으로 각각 관찰되었다(Table 1).

POMS의 긴장, 우울, 혼란, TMD 점수와 PANAS의 긍정, 

부정, 종합 점수는 모두 눈을 감았을 때 눈을 뜨고 있을 때

보다 긍정 정서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POMS의 혼란

(p=.022)과 PANAS의 긍정(p=.028)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난청자의 숲 체험이 정서적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연구이다.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 

시각은 청각 대신 의존도가 높은 감각 중 하나이며, 시각 차

폐가 정서적 건강 척도인 POMS와 PANAS 미치는 영향을 

통해 숲 체험 활동이 난청자의 정서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긍정 정서는 단순하게 좋은 감정을 느끼는 데 머물지 않

고, 건강과 안녕, 삶에 대한 만족을 제공한다(Burns et al., 

2008). 무엇보다 개인의 성취동기와 목적의식을 자극하고

(Elliot & Thrash, 2002), 인지적 확장을 통해 스트레스 상

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준다. 청력손실은 난청자에게 부

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Heo, 2018) 다양한 사회적 활동

을 통해 정서적 회복이 일어난다(Ahn & Heo, 2022). 이러

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 숲 체험 활동은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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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록 통계적 지지가 부족했으나 POMS의 분노와 피로

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영역과 PANAS의 긍정과 부정적 측면 

및 종합적 측면에서 대부분 긍정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또 분노와 피로 또한 최근까지 일정한 기간이 아닌 도시 

숲 체험 활동을 마친 ‘지금 당장’의 느낌을 묻는 것이어서 

응답 점수가 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상과 같은 점수

의 변화는 숲이 다감각을 산만하게 자극하여 생긴 영향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시각적 차폐가 가장 큰 변화 요인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탐색 연구에서 도시 숲 체험 활동은 시각에 의해 혼란

(POMS)과 긍정(PANAS)에서 유의한 영향을 있는 것으로 확

인하였다. 청각 언어 재활 분야에서 적용을 위해서는 난

청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 연구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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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청기는 전자제품의 하나이며 사용 과정에서 고장이 발

생할 수 있다. 고장이 생기면 출력 음향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귀꽂이는 음향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기간 사

용하면 노후하고,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또 귀지나 이물이 

도음관을 막기도 한다. 도음관 손상은 보청기 이득을 현저

히 낮아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청기는 착용 전 상담과 

지속적인 사용 교육(Heo, 2020), 그리고 정기 점검 과정에

서 전반적 상태를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출력 

저하 등의 문제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 뒤늦게 발견할 수

도 있고, 발견이 늦어지면 사용자나 그 가족들이 크게 불편

을 겪을 수 있다(Heo1, 2017; Heo2, 2017). 보청기 추적 

점검은 고장은 물론 청력의 변화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

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효과적인 청각 언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다. 적절한 보청기 사용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진행하는 추적 점검과 함께 사용자 개인이나 가족

에 의한 일상적 점검이 필요하다. 일상적 점검은 고장 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스마트폰 앱

이나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원격 점검도 유용한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Heo, Jung et al., 2021; Jung, Lee et 

al., 2022).

Hearing Handicap Inventory (HHI)는 청력손실이 주

는 정서적, 사회적 영향을 자기 보고로 확인하고, 난청을 선

별할 수 있다(Ventry & Weinstein, 1982; Heo3, 2017). 

HHI는 순음청력손실 평균(pure tone average; PTAs)이나 

역치상에서 말소리 인지도 예측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청

력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며(Newman, Weinstein et al., 

1990) 반복하여 검사한 경우 검사-재검사 신뢰도 또한 높다

(Newman, Weinstein et al., 1991). 청각 언어 재활 과정

에서는 보청기 사용을 결정(Heo, Lee et al., 2022)과 착용 

전후 평가를 통해 사용 이득과 재활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Newman, Weinstein, 1988; Öberg, 2016).

이 연구는 청각선별과 추적 관찰 등에 사용하는 HHI를 

보청기 사용자에게 비대면 원격으로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

서 보청기 재활 상태를 검증한 증례가 있어 이를 분석하고, 

고찰과 함께 효용성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는 61세(a)와 83세(b) 여자 2명이 참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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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각각 10년 4개월과 9년 동안 왼쪽 귀에 귀걸이형 보

청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응답 내용의 연구 목적 활용을 온라인으로 동의

하였다.

2. 연구 방법

HHI는 사회적 측면(12문항)과 심리적 측면(13문항) 등 

모두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고령 성인용(elderly)을 이용

하였다. 설문 연구에 대한 설명과 사전 상담 및 진행 방법

은 인터넷 화상 회의 플랫폼에서 설명하였다(Zoom Video 

Communication, Inc., USA). 응답은 인터넷 기반으로 

비대면 원격으로 진행하였고(Google 설문, Google Inc, 

USA), 각각의 문항에 대해 아니오(0점), 가끔(2점), 예(4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은 먼저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난청 자가인지 

정도를 응답하게 하였고, 평균 40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보

청기를 사용할 때의 난청 자가인지 정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두 번째 설문에 대해서는 시기나 구체적인 차이 등에 대한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HHI 점수는 참여자 개인별로 사회적 및 심리적 측면의 

하위 영역 점수를 각각 구하고, 보청기 사용 여부에 따른 점

수를 비교하였다.

검증 결과는 선별 수준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맨 귀 순음 최소가청역치

(hearing threshold level; HTL)(R27A, VeirualExpo, 

Italy) 정보는 참여자의 동의와 함께 수집하였다. PTAs은 수

집한 순음 청력 정보를 이용하여 구하였고, 고령 난청 특성

을 반영하여 1,000, 2,000, 3,000 ㎐의 HTL을 이용한 3 

분법(3 frequency average)으로 구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보청기 사용 여부에 따른 HHI 점수는 참여자 a가 보청기

를 사용하지 않을 때 사회적 측면 28점, 정서적 측면 32점, 

사용할 때 사회적 측면 28점, 정서적 측면 32점으로, 참여

자 b가 사용하지 않을 때 사회적 측면 48점, 정서적 측면 

48점, 사용할 때 사회적 측면 38점, 정서적 측면 32점으로 

각각 관찰되었다(Table 1).

PTAs는 참여자 a가 오른쪽 100 ㏈ HL, 왼쪽 55 ㏈ HL

로 확인되었고, 참여자 b가 오른쪽 전농(totally deafness), 

왼쪽 68 ㏈ HL로 관찰되었다. 교정 청력은 따로 확인할 수 

없었다(Table 1).

HHI PTAs (㏈ HL)

without HA with HA
without HA with HA

S E S E

Participant 
a

28 32 28 32
RE : 100
LE :  55

NV

Participant 
b

48 48 38 32
RE :  SO
LE :  68

NV

Note. HHI; hearing handicap inventory, PTAs; pure tone 
average, S; social domain, E; emotional domain, HA; 
hearing aid, RE; right ear, LE; left ear, SO; scale out, NV; 
not verified

Table 1. Hearing Handicap Inventory (HHI) and Pure Tone 

Average (PTAs) According to Hearing Aid Use.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비대면 원격으로 시행한 보청기 청각언어재활 

검증 증례를 분석하고, 효용성 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HHI는 PTAs가 26∼40 ㏈ HL 범위에 있으면 의사소통, 

정서 및 심리 사회적 영향으로 개인에 따라 점수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PTAs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

는다(Newman, Hug et al., 1997; Lee, Heo, Kwon, 

2022). 이 연구 참여자의 맨 귀 PTAs는 두 사람 모두 좋은 

귀가 중등도(55 ㏈ HL)와 중등·고도(68 ㏈ HL)로 HHI 반

응 점수에서 개인차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이다.

평가는 스마트 장치를 이용하여 비대면 원격으로 접근하

더라도 PTAs와 유의한 관계가 유지되므로(Heo, Park et 

al., 2017) 방법적 측면에서 검증 오류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귀 청력손실의 정도가 서로 다른 비대칭성 난청의 

경우 HHI는 청력이 좋은 귀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Weinstein, Ventry, 1983). 이 연구에서 최량 청력(best 

hearing)은 난청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는 중등도 및 중동·

고도이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HHI 점수는 이를 반

영할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보청기 사용 중 HHI는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면 보청기 청력손실 보상 효과가 높

고, 사용자의 주관적 만족도 또한 높아야 한다. 비록 두 참

여자 모두 청력손실이 심한 귀가 농(profoundly deafnee) 

및 전농으로 청각적 자극을 한 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HHI 점수 개선 효과가 지나치게 낮다. 이 점

은 검증 과정에서 주된 과제 중의 하나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

HHI로 확인한 청력 개선 효과는 international outcome 

inventory for hearing aids (IOI-HA)로 확인한 결과도 유

의한 관계를 보인다(Lee, Heo, Kim, 2022). HHI는 1,000 

㎐ 이하 저음역의 HTL이 정상 범위에 있고, 2,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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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음역 HTL이 경도에 국한한 경우일지라도 불편 정도

가 맨 귀 상태에서 중동(moderate)도에 이르나 보청기를 사

용하면 미세(slight)한 수준으로 개선된다(Bennett, 1989). 

보청기 사용을 전후하여 반복한 경우일지라도 신뢰할 수 있

고(Silverman, Cates et al., 2011), 보청기 착용 효과는 총

점 기준 9.3점 이상, 평균 기준 1.38(1.24에서 2.46)점 이상 

차이가 생긴다(Newman, Jacobson et al., 1991; Öberg, 

2016; Primeau, 1997). 이 연구에서 참여자 a의 경우 보청

기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참여자 b의 경우 

성적만으로 보면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

청기 상태에 대한 대면 교차검증이 필요하고, 보청기 사용을 

포함한 청각언어재활 상담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점수 개선

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검증 평가로 문제가 확인된 경우 보청기와 귀꽂이의 육

안 검사, 전기음향특성(electroacoustic characteristics), 

실이 계측(real ear measurement), 교정 청력, 성과 평가

(outcome assessment) 등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비대면 원격 검증으로 

발견한 문제는 대면 방식과 달리 직접 접근할 수 없어서 문

제 해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한 해결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기관 사이

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 참여자의 경우 충분한 신

뢰 관계가 형성된 기존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조언하였다.

HHI를 이용한 비대면 원격 보청기 사용 검증은 청각언어

재활 임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HHI의 활용은 

다양한 보청기 성과 평가 도구의 비대면 원격 적용 가능성을 

보장하며,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적용한다면 사용자가 일

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빠르게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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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and 

emontional behaviors characteristics for speech sound disordere children, compare with 

normal children. Methods : The participants were 20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in experimental group and 20 normal preschool children in control group. In order to 

examine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self-esteem,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attitude were directly performed on the child, and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and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 were performed on the parents to examine 

emotional behavior. Results : First, internal/external problem behaviors of speech sound 

disorder childre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 group. Second, looking at the 

subitems of internal problem behavior, the emotional reactivity and atrophy of normal 

were lower than those of speech sound disorder. For external problem behaviors, it was 

found that aggressive behaviors of speech sound disorder children had higher than 

control. Conclusions : When language intervention is performed for children with speech 

impairment,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aggressive behavior of the child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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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동의 자아개념은 만 2~3세경에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발달하게 되고 만 5세 전후

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도성을 갖고 타인과 소통을 적극적

으로 대응하면서 자신에 대한 균형 잡힌 자아성을 갖게 된다

(홍순정, 김희태, 2010). 일반아동의 음운 발달은 만 5~6세

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며, 말소리장애 아동으

로 진단되는 사례가 많다. Bernthal, Bankson, Flipsen 

(2013)은 아동인구의 약 5~10% 정도가 말소리장애를 가지

고 있으며, 김수진 등(2017)은 6세 아동에서는 약 9% 정도 

말소리장애를 수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말소리장애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의사소통의 실패 경험이 많으며, 이는 자아

개념이나 정서발달에도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소리장

애아동의 낮은 자아개념과 부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이미 선

행연구로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아동의 

내재화된 문재행동과 외현화된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정서

행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학령전기 말소리장애아동 20명과 통제집단인 

일반아동 20명이 참여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정보와 어

휘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검사도구

아동의 정서행동검사를 위해 유아행동평가척도(CBCL)검

사를 활용하여 내재화 문젷ㅇ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평가하

는 하위항목을 실시하였다. 본 검사는 3점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문제 행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의 부모

에게 검사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며 부모보고형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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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N=20) SSD(N=20)
t

M SD M SD

meab age(mons) 69.50 6.79 71.15 7.55 -.727

mean IQ 106.90 10.91 102.90 5.68 1.454

mena PPQ 100.00 .00 77.53 17.61 5.705***

Note. CG= control group, SPD= Speech sound disorder group
*p<.05, **p<.01, ***p<.001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CG(N=20) SSD(N=20)
t

M SD M SD

emotional response 27.35 20.35 54.80 16.84 -4.647***

unrest/depression 24.15 22.96 32.55 18.89 -1.263

physical symptoms 25.65 23.05 17.55 11.40 1.409

atrophy 27.40 23.26 65.30 19.89 -5.538***

Note. CG= control group, SPD= Speech sound disorder group
*p<.05, **p<.01, ***p<.001 

Table 3. Comparison between SSD and CG by internal problem behaviors

CG(N=20) SSD(N=20)
t

M SD M SD

IPB 19.80 24.32 40.45 20.61 -2.897**

EPB 24.50 31.04 43.45 17.45 -2.379*

Note. CG= control group, SPD= Speech sound disorder group IPB=internal problem behaviors, EPB=external problem 
behaviors.
*p<.05, **p<.01, ***p<.001 

Table 2. Comparison between SSD and CG by emotional behaviors characteristics

3. 결과처리

취학전 말소리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취학전 말소리장애아동의 정서행동 특성

취학전 말소리장애아동과 통제집단간의 정서행동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2. 내재화 문제행동

취학전 말소리장애아동과 통제집단간의 정서행동의 내재

화 문제행동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말소리장애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내재화 문제행동들 중

에서 정서적 반응성과 위축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불안이나 우울, 신체적인 증상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외현화 문제행동

취학전 말소리장애아동과 통제집단간의 정서행동의 외현

화 문제행동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말소리장애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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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N=20) SSD(N=20)
t

M SD M SD

Attention 31.75 25.93 37.20 23.30 -.699

aggressive 25.30 29.95 47.65 15.81 -2.951**

Note. CG= control group, SPD= Speech sound disorder group
*p<.05, **p<.01, ***p<.001

Table 4. Comparison between SSD and CG by external problem behaviors

공격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주이집중력은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취학전 말소리장애아동의 정서행동특성을 일바

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취학전 말소리장애 아동의 정서행동을 살펴본 결과, 일반

아동이 말소리장애 아동보다 내재화와 외현화된 문제행동 모

두 낮았다. 정서행동의 내재화된 요소에서는 정서적 반응성

과 위축에서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높았고, 외

현화된 요소에서는 공격행동이 말소리장애 아동에서 높았다. 

이는 이윤지(2018)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 연구에서

는 아동이 환경적 자극에 쉽게 각성되고 부정적인 정서반응

을 보일수록 산만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정서적 반응성과 공

격적인 행동 또는 자신의 요구를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등의 

행동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찬숙과 김경윤

(2008)의 연구에서도 정서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내재화․외

현화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정

림(2018)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능력과 연결하여 분석하

였는데 의사소통능력과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은 부적 상

관성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말소리장애 아동들

은 발음오류로 의사소통의 실패 경험이 많아지고 이는 아동

의 부정적인 내면적 특성이 정서행동으로도 표현되고 있으

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 공격

과 같은 정서적 반응성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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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divided attention on 

articulation and fluency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ech sound disorders (SSD). 

Methods : 15 SSD children and 15 typically developing (TD)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 confrontation naming task was conducted in situations with and without a 

distractor, and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PCC) and frequency of speech 

disfluency was compared in two situations. Results :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PCC between SSD and TD children.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PCC between two situations. Second, frequency of disfluency of TD children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SSD children. And frequency of disfluency in situation 

with a distractor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situation without any distractions. 

Interaction between group and task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ecaus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situations was observed only in TD children. Conclusions : Even 

with the divided attention, TD children could detect and modify their speech errors with 

internal monitoring system judging the correctness of their inner speech. However, SSD 

children could not detect their speech errors in both situations with and without a 

distractor. This result suggested SSD children did not use language monitoring process 

and feedback system properly.

Keywords : Speech sound disorder, divided attention, fluency, arti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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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회적 생활을 이어나간다. 의

사소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주고 받

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말 산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소리장애는 청각장애, 구개열등 원인이 분명

하게 있는 말소리장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말소리장애로 분

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원인을 ‘모른다’는 것일 뿐 원인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인을 모르는 말소리 장애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Shriberg et al(2006)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말소리장애의 

잠정적 하위집단을 7개로 분류하였는데 이들 집단 중 감

정․기질문제를 동반하는 경우 말소리장애의 12%에 해당한

다고 하였으며 이들은 자신의 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

한 피드백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비유창성은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비유창성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말소리장애와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Louko et al.,(1990)은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음운변동오류를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고 Wolk et al.,(1993)은 말소리장애를 동반한 말더듬 

아동이 음운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말더듬 아동에 비하여 병

리적 비유창성 유형을 더 많이 산출한다고 하였다. Yairi & 

Ambrose(1996)는 조음 및 언어발달이 지체된 아동들의 경

우 정상아동에 비하여 말을 더듬을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실시하던 말소리장애 아동

과 일반 아동의 조음을 평가할 때 자연스러운 상황과 주의를 

분산시킨 상황의 조음 오류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다. 즉,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단어를 명명하는 

과정에서 주의분산 과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을 때와 자

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자음정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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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4,5,6세 말소리장애 아

동 15명과 일반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말소리장애 

아동은 수용․표현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 결과  수용

언어가 해당 연령의 –1SD 이상, 우리말 조음․음운평가

(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U-TAP, 

Kim & Shin, 2004) 결과 자음정확도가 –2SD 이하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일반 아동은 수용․표현어휘력 검사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 결과  수용언어가 해당 연령의 –1SD 

이상, 우리말 조음․음운평가(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U-TAP, Kim & Shin, 2004) 결과 자음

정확도가 –1SD 이상인 아동을 선정하였다.

2. 실험 방법

연구는 소음이 없는 조용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개별적으

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아동의 앞에 그림을 제공하

였으며 아동이 자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경우 

의미적 단서를 제공하였으며 의미적 단서를 제공하였을 때에

도 명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사자가 모델링 한 후 아동이 

모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0개의 단어를 모두 명

명한 후 검사자와 아동은 자유놀이를 30분간 진행하였으며 

30분이 경과한 후 두 번째 실험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실

험은 아동에게 주의분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아동에

게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과업을 추가하고 첫 번째 실험에

서 진행하였던 단어목록의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였다. 아동

이 책상을 두드리는 과업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

록 검사자가 함께 책상을 두드리며 촉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방해과제 동반여부

에 따른 자음정확도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방해과제 동반여부에 따

른 자음정확도의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Without
distractor

With
distractor

Total

M SD M SD M SD

SSD 86.44 7.50 86.89 7.91 86.67 7.71

Nomal 96.00 5.48 94.56 5.58 95.28 5.53

총 92.22 6.49 90.73 6.75 90.98 6.62

Table 1. PCC in situation with and without a distractor

방해과제 동반여부에 따른 자음정확도를 살펴본 결과 자

유상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92.22(6.49)이고 분산상황의 평

균과 표준편차는 90.73(6.75)로 자유상황이 분산상황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지 살펴본 결과 F(1, 

28)=.196 (p<.05)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방해과제 동반여부

에 따른 비유창성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간 방해과제 동반여부에 따

른 비유창성의 기술통계는 표 2와 같다.

Without
distractor

With
distractor

Total

M SD M SD M SD

SSD 2.13 3.66 2.07 2.52 2.10 3.09

Nomal 2.27 2.60 5.67 2.85 3.97 2.73

총 2.20 3.12 3.87 3.21 3.04 3.17

Table 2. Frequency of disfluency in situation with and 

without a distractor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비유창성 수를 살펴본 결

과 말소리장애 아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2.10(3.09)이고 일

반 아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3.97(2.73)로 말소리장애 아동

이 일반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지 

살펴본 결과 F(1, 28)=5.035 (p<.05)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방해자극의 동반여부는 두 집단의 

자음정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초래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그룹 간 방해과제 동반여부에 따른  비유창성 수를 비교한 

결과, 일반 아동에서는 방해과제를 동반하였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유의하게 비유창성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말소리

장애 아동에서는 두 상황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V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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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jnen(2005)은 자기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주의의 양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는 주의가 구어 산출 과정 시 특정한 

역할을 하도록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였다. 주의 소음이 많을 때 화자는 명료함 혹은 소리의 크기

를 모니터하게 된다. 더 많은 주의가 산출되는 구어의 특정

한 측면을 감시하는 데 맞추어질 때 나머지 요소들에 대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원이 적어진다. 즉, 일반 아동은 주

의분산 과제를 수행할 때 말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모니터링 

장치를 이용하여 내면적인 음성 계획의 오류를 판단하고 오

조음을 수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유창성이 나타난다면 말

소리장애 아동은 이러한 피드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스

럽게 오조음을 산출하여 비유창성 빈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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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oustically analyze the noise section of 

distorted palatal affricatives in a hearing impairment adult. Methods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one hearing impairment (HI) adult woman and one normal hearing (NH) 

adult. The sentences used in the Urimal test of articulatory phonology (U-TAP-2, Kim et 

al., 2020) were used. CV syllables in which /ʨ/, /ʨ*/, /ʨʰ/ combined with vowels /ɑ, i, u/ 

were collected. Using praat 6.2.10, the spectrogram and spectrum corresponding to the 

noise section of palatal affricatives were analyzed. Results : First, in the spectrogram, the 

duration of the friction section of NH was shorter, the energy of the friction noise was 

low, and the frequency band of the friction noise was generally low compared to the 

articulation of the HI. Second, M1 (mean) calculated from the FFT spectrum of the 

friction noise section was measured to be low, indicating that the center of the noise 

frequency is located at a low frequency. M3 (skewness) was found to be high, and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articulation position was relatively receded because the 

spectral energy was distributed in the lower frequency band. Conclusions : As a pilot 

study, this study was abl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coustic and articulatory 

characteristics of palatal affricatives distortion through 1 case of hearing impairment.

Keywords : Hearing impairment, palatal affricatives, noise frequency analysis, mo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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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각장애인의 말 특성은 청력 손실 시기, 잔존 청력의 정

도, 보청 청력의 수준, 연령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의 공통적인 말 특성은 

조음의 문제가 가장 크며, 음성이나 공명의 문제, 유창성과 

운율의 문제도 동반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의 조음의 오류로

는 모음보다는 자음의 오류가 더 많으며, 자음 가운데서는 

고주파수에 에너지가 적은 장애음 즉, 파열음, 마찰음, 파찰

음이 듣기가 어렵고, 조음을 할 때 오류도 많이 보고된다.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통하여 청력이 좋아지고 청각재활이 

이루어진 후에도 비교적 오래까지 남아있는 문제가 마찰음과 

파찰음의 조음 오류이다. 청능 훈련과 함께 조음치료를 통하

여 음소의 조음위치, 조음방법을 치료하여 마찰음과 파찰음

의 조음이 만들어지긴 하였으나 왜곡 오류가 지속적으로 남

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청각적으로는 마찰음이나 

파찰음의 소음은 만들어지나 소음이 만들어지는 구강의 위치

나 모양의 차이로 소음의 주파수 대역이 차이가 있으나 고주

파수의 약한 에너지의 소음의 차이를 청각적으로 변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시각적으로 조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하나 구강 안에서 일어나는 혀의 모양과 그로 인한 성도

의 모양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치조 마찰음

이나 경구개 파찰음의 왜곡을 교정하기가 쉽지 않다. 파열

음, 마찰음, 파찰음과 같은 장애음 소음구간의 특징을 파악

하기 위하여 적률분석(moment analysis)을 할 수 있다

(Seong, 2022).

본 연구는 청각장애 성인의 왜곡된 경구개 파찰음의 소음

구간을 음향학적으로 분석하여 건청 성인의 음향학적 특성과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경구개 

파찰음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측면의 변화가 필요

한지를 알아보고자 청각장애 사례 1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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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me CV syllable Utterance

/ʨ/
/ʨɑ/
/ʨi/
/ʨu/

자동차/자동차를
사진을/사지늘
공주님/공주님

/ʨ*/
/ʨ*ɑ/
/ʨ*i/
/ʨ*u/

돗자리를/돋짜리를
찍었어요/찌거써요

쭉/쭉

/ʨʰ/
/ʨʰɑ/
/ʨʰi/
/ʨʰu/

자동차/자동차를
햇빛이/해비치
춤추는/춤추는

Table 1. Research materials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청각장애 성인 여성 1명으로, 어릴 때부터 청

력에 이상이 있었으나 성인이 되어서 OO 병원에서 청력검

사를 받고 난청으로 진단되어 보청기로 청력재활을 하고 있

다. 어음청각검사(KSA, Lee et al., 2010)의 단음절표를 이

용한 어음명료도는 48%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SA 문

장 인지도 검사에서는 문장 기준 80%, 어절 기준 95% 인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어음의 지각은 어려우나 문장

의 경우 내용적 단서, 운율적 단서 등을 보상으로 인지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대조군으로 대상자와 연령과 체구가 유사

한 건성 성인 여성 1명으로 정하였다.

2. 연구 재료

경구개파찰음 /ㅈ, ㅉ, ㅊ/를 분석하기 위한 발화 재료는 

우리말 조음음운 검사(U-TAP-2, Kim et al., 2020)문장수

준 검사에서 사용하는 문장을 이용하였다. /ㅈ, ㅉ, ㅊ/가 

모음환경에 따라 조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음 삼각

도의 각 꼭지점에 있는 모음 즉 /ㅏ, ㅣ, ㅜ/와 결합되었을 

때의 CV음절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발화 수집 및 음향 분석 방법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에게 U-TAP-2의 문장을 듣고 따라

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발화를 스마트폰으로 녹화하였다.

녹화된 mp4 파일을 Goldwave(ver 6.51)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어절단위로 분절하여 wav파일로 변환하였다.

파찰음의 소음구간의 특징 파악을 위하여 적률분석

(moment analysis)을 실시하기 위하여 Seong(2022)이 제

시한 절차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스펙트로그램 분석을 

위하여 praat 6.2.10을 이용하여 객체창에 음성파일을 열고 

Sound edit를 열어서 측정구간을 결정한다. 녹음된 음성을 

확인하면서 파찰음의 조음기관 개방 후 마찰이 일어나는 구

간을 확인하고 모음이 시작되기 전 모음의 음형대 소음 구간

에 드러나는 부분을 피해 20ms의 구간을 선택하고 소리를 

추출하였다. 파찰음의 마찰 소음을 별도로 저장하여 선택된 

구간에 pre-emphasis를 50Hz로 하여 고주파 증폭을 실시

하였다. FFT(fast Fourier transforms) 분석을 실시하여 

스펙트럼 객체를 생성하고 Query 메뉴에서 무게중심(M1), 

표준편차(M2), 왜도(M3), 첨도(M4)를 구하였다. 이 때 

가중치 제곱수 p는 디폴트값인 2.0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Seong, 2022). 또 추출된 스펙트럼에서 정점 주파수(peak 

frequency) 측정을 쉽게 하기 위해 LPC(linear predictive 

coding) smoothing을 실시하여 정정 주파수를 측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청각장애인의 경구개파찰음 소음 스펙트로그램 비교

건청 성인의 경구개파찰음 스펙트로그램에서는 조음기관

의 개방 후 마찰 구간의 길이(duration), 음향 에너지, 주파

수 대역 등에서 시각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

NH 
/ʨ*uk ̚/

HI 
/ʨ*uk ̚/

Figure 1. Spectrograms of the normal hearing and hearing 

impairment

2. 청각장애인의 경구개파찰음 소음 스펙트럼 적률 및 

정점 주파수 비교

건청 성인과 청각장애 성인의 경구개파찰음의 소음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적률 분석을 실시하여 무게중심(M1), 표

준편차(M2), 왜도(M3), 첨도(M4)의 값을 구하였으며, 스펙트

럼의 정점 주파수 값을 구하였다(Table 2).

마찰 소음의 주파수의 무게중심(M1)은 건청성인의 경우

5543~7673Hz 사이에서 나타났으나,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2395~6462Hz 사이로 낮게 나타났다. 마찰소음의 분산된 

정도를 보여주는 표준표차(M2)에 차이는 있으나 음절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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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Mean 

M2
SD

M3
Skewness

M4
Kurtosis

Peak 
Freq.

/ʨɑ/
NH 6294 2146 0.819 2.388 5496

HI 3048 3662 2.96 8.652 1994

/ʨi/
NH 7105 3079 0.124 0.878 8587

HI 2395 4263 2.948 8.067 3505

/ʨu/
NH 7673 2828 -0.083 2.659 8827

HI 6462 6787 0.864 -0.66 2783

/ʨ*ɑ/
NH 6539 2030 1.104 4.31 5462

HI 2908 1106 9.132 119.781 2955

/ʨ*i/
NH 6779 1986 1.398 4.931 5840

HI 4702 4957 1.986 2.878 2886

/ʨ*u/
NH 5543 2252 1.404 2.835 3573

HI 3304 2985 2.346 5.299 2303

/ʨʰɑ/
NH 6143 4362 0.865 1.049 5187

HI 2379 1717 3.541 21.392 2990

/ʨʰi/ NH 7449 2740 0.699 1.241 6423

HI 3001 1852 6.666 50.572 2783

/ʨʰu/
NH 6956 3766 0.991 -0.194 3573

HI 3228 1967 4.635 23.437 2783

Table 2. Korea and International Intervention technique 

analysis

따라 청각장애인이 더 크기도하고, 건청성인이 더 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펙트럼의 무게중심이 치우친 정도를 보

여주는 왜도(M3)의 값은 전체적으로 청각장애인이 더 큰 값

으로 나타났다. 스펙트럼의 에너지들이 무게중심으로 모인 

정도를 나타내는 첨도(M4)의 값은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비일관적으로 나타났다.

LPC 분석으로 측정한 정점 주파수도 값은 건청 성인이 

3573~8827Hz 사이에서 측정되었으나, 청각장애 성인의 경

우 1994~3505Hz 사이에 분포하여 정점 주파수가 저주파수

에서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경구개 파찰음의 왜곡된 조음의 

음향학적 특성을 스펙트로그램과 스펙트럼의 마찰 구간의 소

음대역의 주파수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청각장애인의 경구개 파찰음 

건청 성인의 조음과 비교하여 마찰구간의 지속시간이 짧으

며, 마찰 소음의 에너지가 낮았고, 마찰 소음 주파수 대역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음향학적 특징들 중에서 특히 

경구개 파찰음의 왜곡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마

찰소음의 주파수대역이 정상 성인보다 낮다는 부분이다. 이

는 청각장애인이 경구개 파찰음을 산출할 때 조음의 위치가 

구강 안쪽으로 후진하여 구강의 전강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마찰 주파수가 더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마찰소음 구간의 FFT 스펙트럼에서 계산한 M1(무

게중심), M2(표준편차), M3(왜도), M4(첨도)를 분석한 결과 

청각장애인의 M1 값이 낮게 측정되어 소음 주파수의 중심이 

저주파수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M3(왜도)가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주파수의 데이터값들이 스펙트럼 상에서 좌, 우 어

느 쪽으로 에너지가 치우쳐 있는지 보여주는 값으로써, 한국

어 마찰음에서 [사]와 [시]를 비교하였을 때, [시]의 구개음화

된 [ɕ]는 조음 위치가 입 뒤쪽으로 후퇴되어 있으므로 전강

(front cavity)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s]에 비해 크기 때문에 

[ɕ]의 스펙트럴 에너지가 더 저주파수 대역에 분포하고 따

라서 왜도가 [s]에 비해 더 높은 값으로 측정된다(Seong, 

2022). 본 연구에서 건청인 마찰소음의 왜도(M3)와 청각장

애인을 비교하였을 때 청각장애인이 더 높은 값을 나타나 조

음 위치가 상대적으로 더 후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파일럿 연구로 건청인과 청각장애인 1 사례를 

비교하여 경구개 파찰음 왜곡의 음향학적 특성과 조음음성학

적 현상을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추후 보다 많은 사례

를 바탕으로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기를 바라면, 발성유형

이나 후행하는 모음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등의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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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취학 전 아동의 읽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음운인식이 

초기읽기 및 학령기 읽기능력을 예측하는 강력한 설명요인이

며, 읽기발달의 필요조건임을 입증하였다(De Jong & Van 

der Leij, 2002; Muter et al., 1998). 또한 다양한 언어적 

변인들 중에서 음운처리과정(phonological processing) 

요소들이 읽기문제에 대한 강력한 예측인자라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다(Badian, 1998; Felton & Pepper, 1995). 

Anthony와 Francis(2005)는 음운인식이 청각적 변별, 주의, 

어휘, 기억력에서 언어학적 수행을 요하는 개념이며, 음운에 

대한 민감도는 언어, 작업기억, 음운기억과 언어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이므로 음운인식은 다양한 인지능력과 관련된다

고 하였다(Ahn,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별 음운인식능력과 

작업기억의 발달을 시각적 혹은 청각적 자극제시 조건에 따

라 음운처리과정의 수행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

해 학령전기 아동의 음운처리과적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4세, 5세, 6세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대상 아

동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또는 부모로부터 정서, 인지, 

감각, 행동, 청력, 운동 기능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된 아동.

둘째,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수용 어휘능력 결과 생활

연령 기준 -1SD 이상 아동.

2. 검사도구

1) 사전 검사

연구대상자들의 어휘력을 알아보기 위해 수용 및 표현 어

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 검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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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운인식 검사

음운인식 검사 도구는 선행 연구의 음운인식 과제 평가지

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Kim, 

2017). 평가 과제는 수세기, 변별, 합성, 탈락, 과제 등을 음

절 수준에서 각각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정반응에 대해

서는 각 모든 문항에 1점 총 10점 만점으로 채점하였다. 

동일한 문항으로 자극 제시 조건에 따라 시각자극 제시 

한 번 청각자극 제시 한 번 총 두 번 진행하였다. 

3) 작업기억 과제

선행 연구들에서 음운적 작업기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 과제로는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V; K-WISC- 

IV, Kwak et. al., 2011)의 소검사 중 K- WISC-Ⅲ ‘숫자 

바로 따라하기’ 과제와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과제를 연구자

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동일

한 문항으로 자극 제시 조건에 따라 시각자극 제시 한 번 

청각자극 제시 한 번 총 두 번 진행하였다.

3. 연구절차 및 결과처리

부산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에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각 원에 연구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다. 4

세, 5세, 6세 아동의 자극제시 조건에 따른 작업기억 및 음

운인식 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3.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자극제시에 따른 음운인식과제와 작업기억과

제의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과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연령 집단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령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 수행의 차이

연령(4세, 5세, 6세)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 점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음운인식 능력이 증가하였고, 연령

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 수행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1). 이 차이가 어떤 연령 집단 간의 차이인지를 알아

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4세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5세와 6세의 음운인식 점수 평균이 높았다.

음운인식과제의 점수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N M SD F P Scheffé
4세 13 41.00 21.05 14.40 .000

4<5,65세 23 64.43 17.05

6세 21 70.38 9.99 　 　

Table 1. 연령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 수행력

2. 연령에 따른 작업기억 과제 수행의 차이

연령에 따른 작업기억 과제 평균과 표준편차는 아래 

Table 2와 같다. 

작업기억 과제 수행 총점 평균은 4세 집단이 10.92점, 5

세 집단이 18.60점, 6세 집단이 20.61점으로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평균이 점차 높아졌다.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4세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5세와 6세의 작업기억 과제 

점수 평균이 높았다.

　 N M SD F P Scheffé
4세 13 10.92 7.43 9.814 .000

4<5,65세 23 18.60 7.17

6세 21 20.61 4.40 　

Table 2. 연령에 따른 작업기억 과제 수행력 

3. 연령과 자극제시 조건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 수행

의 차이

연령(4세, 5세, 6세)과 자극제시 조건(시각, 청각)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 점수를 비교하여, 보다 효과적인 자극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Table 3 

참조)

연령과 자극 제시 조건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 수행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특히 4세 아동 음운인식 

과제 수행력에서 시각평균은 24.76점, 청각평균은 16.23점

으로 평균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M SD t p

4세
시각 24.76 10.39

5.49 0.000
청각 16.23 11.37

5세
시각 33.34 8.19

2.81 0.010
청각 31.08 9.25

6세
시각 36.38 4.20

2.20 0.040
청각 34.00 6.67

Table 3. 연령과 자극제시 조건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 수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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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4세, 5세, 6세 집단의 자극제시 조건에 따른 

작업기억 및 음운인식 능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연령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의 수행력 차이는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4세 집단(M=41.00)보다 5세 집

단(M= 64.43)과 6세 집단(M=70.38) 음운인식 점수의 평균

이 높아 연령에 따른 발달의 차이는 이전 연구와 동일하다. 

이는 만 4-6세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

라 단어, 음절, 음소수준으로 발전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Hong, 2002). 

두 번째, 연령에 따른 작업기억 과제 수행 결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총점 평균은 4세 

집단이 10.92점, 5세 집단이 18.60점, 6세 집단이 20.61점

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평균이 점차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연령과 자극 제시 조건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 

수행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전반적으로 시각

점수가 청각점수보다 평균보다 높았으며, 특히 4세 아동 음

운인식 과제 수행력에서 시각평균은 24.76점, 청각평균은 

16.23점으로 자극제시 조건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가장 크

게 나타났다. 이는 56개월 미만의 어린 유아들과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음운인식능력을 검사할 때는 음운기억의 영향력

을 최소화하도록 과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그림 과제와 

같은 시각적인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행 연구 주장을 뒷

받침한다(Ahn, et. al., 2011).

따라서 연령에 따라 음운인식과 작업기억은 발달하며 이

때, 음운인식과 작업기억을 향상 시키는 과제 제시시에는 청

각적인 단서보다는 시각적인 단서가 보다 효과적인 접근 방

법일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56개월 미만인 아동들에겐 

음운인식 과제를 제시 할 때는 그림 같은 시각적인 단서 접

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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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원인을 알 수가 없는 말소리장애 아동들의 비율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말소리장애의 원인과 요인에 대

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중 ADHD 성향 및 

주의력결핍 아동들의 말소리 발달 체계가 정상 아동들의 말

소리 오류패턴 발달 체계와 유사한지, 정상 발달 체계에서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발달 체계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에 

목적 및 의의를 두고 있다.

국외 연구 중 Dr. shriberg의 Speech Delay(SD)집단 

중 세 번째 하위분류인 Speech Delay Developmental 

Psychosocial Involvement(SD-DPI)집단에서 ADHD, 주의

력결핍에 의해 말소리 발달이 지연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

한 인과관계가 성립될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현재까지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가 거의 미비하며, 최근 국내 선행연구 논문인 주의분산

에 따른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음정확도 비교(신

유나, 2016), 말소리장애 아동의 시각, 청각 지속적 주의집

중(주미진, 2016)에서 주의집중력과 말소리장애와의 관련성

을 주제로 논문연구를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대구지역에 거주하며, 3세, 4세, 5세에 해당하는 ADHD 

범주에 속하는(ADHD를 동반하는) 말소리장애 아동 10명,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20일

부터 4월18일까지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정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 간 동질검사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은 성별, 연령 간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2. 연구 방법

1) 선별 검사

선별검사는 PRES, REVT, U-TAP2의 단어검사, ADHD

의 평정척도 4판으로 3회기가 진행되었으며, U-TAP2 단어

검사의 경우 발음전사를 위해 녹음을 실시하였다. 검사는 

녹음을 위해 방음되는 방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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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월령
PRES-R
(원점수)

PRES-E
(원점수)

REVT-R
(원점수)

REVT-E
(원점수)

U-TAP2
단어 PCC

ADHD 
RS-Ⅳ판

1 여 38 21 12 35 39 35.42 24

2 남 40 23 17 42 47 29.17 31

3 여 45 37 25 41 44 56.25 18

4 여 46 34 41 53 70 62.5 13

5 남 49 30 21 53 47 60.42 14

6 남 58 37 34 47 53 68.75 13

7 여 67 58 52 65 73 68.75 14

8 남 67 46 36 58 60 50 35

9 여 69 60 48 64 66 68.75 14

10 여 71 58 46 58 61 68.75 13

1 여 44 30 30 52 45 64.58 3

2 여 46 33 28 38 45 68.75 8

3 여 46 48 43 61 82 64.58 9

4 남 48 44 33 44 62 77.08 12

5 남 49 38 30 43 52 68.75 6

6 남 53 35 38 53 58 68.75 7

7 여 64 47 42 65 69 68.75 8

8 여 64 52 38 61 57 72.92 12

9 여 66 56 50 57 67 85.42 3

10 남 69 58 48 59 69 77.08 7

Note. TOP. SSD with ADHD / DOWN., SSD

Table 1. The characteristic of children

F 유의확률

 집단 간

   집단 6.942 .017

 집단 내

   언어학적 단위 7.866 .012

   언어학적 단위*집단 .107 .748

   오차(언어학적 단위)

Table 2. 두 집단 간 Total-PCC R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2) 연구 검사

연구검사는 U-TAP2 문장검사가 진행되었으며, 발음전사

를 위해 녹음을 실시하였다. 검사는 녹음을 위해 방음되는 

방에서 진행하였다.

3. 결과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version26

을 사용하였다. 두 집단 간 단어 및 문장 수준에서의 Total 

PCC-R, PWC, PWP를 비교를 위해 혼합 반복측정 분산분

석(ANOVA)을 실시하였고, ADHD 점수와 단어 및 문장 수

준에서의 Total PCC-R, PWC, PWP 간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발달적 및 

비발달적 오류패턴 비율은 기술통계를 통해 그 양상을 비교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두 집단간 언어학적 단위(단어 및 문장)에 따른 말

소리 산출 능력 비교

집단 간 결과에서 ADHD를 동반하는 말소리장애 아동과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에 따른 Total PCC-R, P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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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유의확률

 집단 간

   집단 7.845 .012

 집단 내

   언어학적 단위 75.259 .000

   언어학적 단위*집단 1.592 .223

   오차(언어학적 단위)

Table 3. 두 집단 간 PWC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단어 문장

발달적 오류율 비발달적오류율 발달적 오류율 비발달적 오류율

SSD with ADHD 95.2 4.76 91.4 8.6

SSD 91.9 8.1 90.5 9.5

Table 5. 두 집단 간 오류패턴 유형에 따른 오류패턴 비율                                                              (단위%)

ADHD 점수 PCC-R 단어 PWC 단어 PWP 단어 PCC-R 문장 PWC 문장 PWP 문장

ADHD 점수 1 -.717** -.645** -.668** -.581** -.532* -.580**

PCC단어 -.717** 1

PWC단어 -.645** 1

PWP단어 -.668** 1

PCC문장 -.581** 1

PWC문장 -.532* 1

PWP문장 -.580** 1

Table 6. ADHD 점수와 말소리 산출 능력 지표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F 유의확률

 집단 간

   집단 5.423 .032

 집단 내

   언어학적 단위 1.385 .255

   언어학적 단위*집단 .274 .607

   오차(언어학적 단위)

Table 4. 두 집단 간 PWP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ADHD를 동반하는 말소리

장애 아동 집단은 Total PCC-R, PWC 점수가 단어 및 문

장에 따른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

단 내 결과에서 언어학적 단위에 따른 Total PCC-R, PWC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단어 수준에서 문장 수준보

다 Total PCC-R, PWC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결과에서 ADHD를 동반하는 말소리장애 아동과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에 따른 PWP 점수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ADHD를 동반하는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은 

PWP 점수가 단어 및 문장에 따른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내 결과에서 언어학적 단위에 따

른 PWP 점수에 유의하지 않았으며, 단어와 문장 수준에서 

PWP 점수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두 집단 간 오류패턴 양상 비교

발달적 오류패턴 비율은 ADHD를 동반하는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이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보다 단어 및 문장 

수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발달적 오류패턴 비율

은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이 단어 및 문장 수준에서 모

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ADHD 점수와 말소리 산출 능력의 상관관계 분석

단어 및 문장 수준 모두에서 ADHD 점수와 말소리 산출 

능력 지표 Toeal PCC-R, PWC, PWP에 상관관계가 유의

하였다(p< .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생활연령 만 3세, 4세, 5세에 해당하는 ADHD

를 동반하는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과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 간 언어학적 단위(단어 및 문장) 수준에서 말소리 산출 

능력(Total PCC-R, PWC, PWP) 비교, 음운오류패턴 양상

의 차이 비교, ADHD 척도의 점수와 말소리 산출 능력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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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 분석을 살펴보고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말소리 산출 능력(Total PCC-R, PWC, PWP) 비교 결

과, 언어학적 단위인 단어 및 문장에 따라 Total PCC-R, 

PWC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PWP 점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언어학적 단위와 ADHD 여부의 상호작용 관계 

효과는 Total PCC-R, PWC, PWP 점수가 유효하지 않으

나, 단어 및 문장 수준 모두에서 ADHD를 동반하는 말소리

장애 아동 집단이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보다 Total 

PCC-R, PWC, PWP 점수가 낮았다.

음운오류패턴 양상의 차이 비교 결과, 단어 수준에서는 

ADHD를 동반하는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이 순수 말소리장

애 아동 집단보다 발달적 오류패턴 양상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비발달적 오류패턴 양상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문장 수준에서는 발달적 오류패턴 양상이 두 집단 간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ADHD를 동반하는 말소

리장애 아동 집단이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보다 약간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비발달적 오류패턴 양상에서도 두 

집단 간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ADHD를 동반

하는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이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보

다 약간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ADHD 점수와 말소리 산출 능력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단어 및 문장 수준에서 모두 동일하게 ADHD 점수와 말

소리 산출 능력 지표 Total PCC-R, PWC, PWP의 상관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ADHD 점수가 높으면 Total 

PCC-R, PWC, PWP 점수는 낮게 나타나므로, ADHD 성향

이 높을수록 Total PCC-R, PWC, PWP 점수는 낮게 나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U-TAP2(우리말 조음음운검사2, 김영태, 신

문자 외, 2020)를 연구 도구로 사용하여 단어 및 문장 수준

에서만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자발화 수준에서 연구를 포함

시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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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조음음운 오류는 음소를 계획하거나 발음하는 과정에서 

기질적인 또는 기능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조음하

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김영태, 2001). 이로 인하여 말소리 

장애 아동은 화자로서 완벽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

기 때문에 많은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Mccormack et al., 2010).

청지각 능력은 음운 발달에서 실제의 말소리들을 분별하

는 능력을 말하며,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의 조음 문제에서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청지각 결함이다(백지연, 2011). 일

반적으로 조음 훈련 이전에 청각적 말소리 변별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조음을 배우지 못하게 되거나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백지연, 2011). 이와 더

불어 감각통합(Sensory Integration)은 아동에게 다양한 감

각경험을 제공해주고 목표 반응을 계획하고 조직화하여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감각들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중추신경계 

처리 능력을 향상 시키는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활

용한 다중감각 훈련 프로그램(Multiple sensory exercise 

program)은 신체 또는 외부환경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거

나 신경적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한 

종류로, 중재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

를 강화시켜, 시각, 청각, 전정 및 고유수용감각을 자극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이다.

자기조절은 사람의 사고, 정서, 행동을 변화하거나 조절하

기 위해 스스로 하는 노력을 말하며 주로 인지심리학이나 신

경심리학에서 논의된 내용이며, 집행기능의 한 종류로 이해

되고 있다(Baddeley, 2002). 아동 교육 및 치료에서 자기조

절은 아동이 학습 시 초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자신의 

학습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업 또는 목표 성취

를 촉진하는 실제적인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Graham & Harris, 1997).

본 연구에서는 다중감각 피드백 훈련과 함께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기조절 전략을 

결합한 조음치료 방법을 고안하여 그 치료효과를 보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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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성별(N)
Male(14), 
female(6)

Male(11),
Female(9)

Mean Age 5.15±0.98(4-6) 4.35±0.81(3-6)

Pre_자음정확도(단어) 82.3% 79.6%

Pre_자음정확도(문장) 81.9% 79.25%

Total 40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학령전기 아동 중 신체 감각적 결함

이 없고 조음기관의 구조적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전에 취학 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

현언어 발달 척도(PRES) 검사 결과 해당 연령의 -1 표준편

차 이상의 아동으로만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40명의 아동

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실험그룹에는 다중감각 피

드백-자기조절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통제그룹에는 전통적인 조음치료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상자

들의 일반적 정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검사도구

1) 사전 검사

연구대상자들의 언어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취학 전 아동

의 사용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김영태 외, 2003)를 

실시하였으며, 자음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말 조음․음

운 평가(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U-TAP, Kim & Shin, 2004)를 실시하였다.

2) 연구 설계

사전 평가 단계에서 치료를 실시하기 전 단어 및 문장 수

준에서 자음 정확도를 산출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과정은 녹음을 하였다. 치료 단계에서 통제집단에 대해

서는 전통적인 조음치료방법을 통하여 치료를 실시하였고, 

실험집단은 다중감각 피드백 - 자기조절 훈련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1개월 단위로 자음 정확도 검

사를 단어 및 문장수준에서 실시하였다. 연령별 자음정확도 

수준이 연령 규준치에서 정상범위에 속하는 경우에 사후 평

가 단계를 실시하였으며, 유지단계는 사후평가 단계 이후 1

개월의 휴지기를 두고 실시하였으며, 유지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 시 다시 치료를 실시하였다.

3) 다중감각 피드백 훈련

시각적 피드백 훈련은 PreLingua 프로그램 중 조음점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목표 자음에 대한 조음점 및 혀의 움직임

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청지각 피드백 훈련은 목표로 

하는 자음을 듣고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을 1단계, 오조음과 

정조음을 듣고 변별 후 조음을 수정할 수 있는 수준을 2단

계, 자기 피드백에 의한 발음 변화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

는 수준을 3단계로 정의하였다.

4) 자기조절 전략

자기조절 원리 근거하여 구체적인 연습 방법에 대하여 부

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습관 변화를 위해 짧게 자주 연습

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보다 동기 유발적으로 변하고, 스스

로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Zimmerman, 1990), 자기 평가가 강화되

도록 훈련 및 지지하였다. 또한 일상화된 일과 중 목표 음소

를 훈련하도록 하여, 조음 훈련이 일상화된 과제로 인식하도

록 만드는데 목표를 두어 아동이 목표음에 대한 노출 횟수를 

높이도록 유도하였다. 최종적으로 아동이 조음의 결과로 인

한 감각 피드백을 스스로 지각하고 저장되어 있는 감각 피드

백과 비교하여 스스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도록 만드는데 치

료목표를 두었다.

3. 결과처리

조음 치료 전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SPSS 20.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

과 실험집단의 치료 전 자음정확도 비교 및 치료 종료까지의 

치료 기간 및 횟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

시하였다. 신뢰도를 위해 수집된 자료 중 각 단계별 그리고 

집단별로 3명의 자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산출한 자료로 

연구자 외 임상경력 5년 이상의 언어재활사가 자음정확도를 

채점하여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조음치료 전과 후의 자음정확도 비교

통제집단과 실험그룹 사이의 조음치료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Table 2). 두 집단 

모두 조음치료를 실시 후 자음정확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

었다.

2. 조음 치료 전 두 집단의 자음정확도 비교

조음 치료를 실시하기 전 두 집단 간 자음정확도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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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efore therapy after therapy P-value

PCC_단어
(실험집단 n=20)

82.3%±8.56 99%±1.02 0.000***

PCC_문장
(실험집단 n=20)

81.9%±7.96 99.3%±0.97 0.000***

PCC_단어
(통제집단 n=20)

79.6%±7.01 99.2%±1.00 0.000***

PCC_문장
(통제집단 n=20)

79.2%±7.26 99.1%±1.02 0.000***

***p<.005 

Table 2. Comparison of PCC Before and After therapy

Variable
experimental 
group(n=20)

control
group(n=20)

P-value

PCC_단어 82.3%±8.56 79.6%±7.01 0.282

PCC_문장 81.9%±7.96 79.25%±7.26 0.279

Table 3. Comparison of PCC Experimental & Control group

(Before therapy)

평균 치료 기간(월) P-value 치료 횟수 P-value

실험집단
N=20

4.6±1.5

0.006***

16.9±8.08

0.058
통제집단
N=20

6.85±3.11 23.1±

***p<.005 

Table 4. Comparison of Mean treatment duration and the number of treatment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Table 3). 

그 결과 조음치료를 실시하기 전 두 집단 간 자음정확도에서

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조음치료 기간과 횟수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비교

어휘력 두 집단 간 치료효과 비교를 위해 치료 횟수 및 

치료기간을 분석하였다(Table 4). 그 결과 실험집단은 평균 

치료 기간이 4.6(월), 평균 치료 횟수는 16.9(번)이였으며, 

통제집단은 평균 치료 기간은 6.85(월), 평균 치료 횟수는 

23.1(번)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평균 치료 기간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짧았으며, 평균 치료 횟수 또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짧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다중감각 피드백 훈련과 자기조절 전략 훈련을 

사용한 언어중재가 말소리 장애 아동의 조음 오류 개선에 효

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두 집단 모두 자음정확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으며, 또한 실험집단에서는 평균 치료 

기간 및 치료 횟수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연구를 위해 고안된 치료기법이 아동에게 더 적은 훈련 시간 

및 치료 횟수로도 치료효과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에게 있어서 자기조절 능력의 향상은 자발적인 수행

을 높여주고, 특히 아동에게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말소리 장애 아동의 잘못된 학습 또는 습관을 변경

하기 위하여 자기조절 전략을 활용한 다중감각 피드백 훈련

은 치료과정 및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하기 위한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능적인 원인으로 인한 말소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치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음정확도만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는데, 이후 연구에

서는 명료도 평가나 대화검사처럼 평가영역을 더 확대할 필

요가 있다. 다중감각을 활용한 방법은 ADHD를 비롯하여 다

양한 장애 영역에서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부여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보고된 바 있으며(윤진영, 2016), 

본 연구의 결과처럼 조음치료에도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언어치료가 필요한 다른 장애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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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new phonological short term and 

working memory pointing tasks and compare the performances of each tasks according 

to stimulus modality between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SD)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TD). Methods : Using REVT and U-TAP, 16 SSD children and 14 TD 

children were selected. They conducted pointing tasks of short-term and working 

memories by auditory and visual stimulus modalities, and digit span tasks of K-WISC-IV. 

The performances of each tasks were compared between two groups, and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e auditory pointing tasks, the visual pointing tasks and the digit 

span tasks were conducted. Results : First, phonological memory performanc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D than in SSD. Second, the pSTM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WM scores in both SSD and TD groups. Third, scores in the auditory 

stimulation task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visual stimulation task in both 

groups. Forth, the test type, stimulation modality, and the group's three-factor interaction 

effect were significant. Fifth,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new 

pointing tasks and the existing digit span tasks. Conclusions : It was confirmed that SSD 

children have lower phonological memory than TD children, and working memory is a 

more difficult task than short-term memory. Above all, in the auditory pSTM task, TD 

children show ceiling effects, while SSD children still show great difficulties. This suggests 

that the task that can maxim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s the auditory 

pSTM task.

Keywords : 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phonological working memory, pointing 

task, speech sound disorder

Correspondence: Se-In Jeong, SLP 

(rain_sound@naver.com)

Ⅰ. 서  론

음운기억이라 함은 음운정보들을 저장, 유지, 인출, 조작

하는 등과 같은 인간의 기억기제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활동

이다. 음운기억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

은 첫째 말소리정보들을 들려주고, 둘째 그것을 기억 또는 

조작하게 한 후, 셋째 그 결과를 구어로 산출하게 하는 방

법이다. 이 때 온전히 음운적 기억처리에 해당하는 과정은 

두 번째 단계뿐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평가의 방

법적 제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포함된 과정일 뿐 실제로는 

청지각처리와 조음운동처리에 각각 해당한다. 이에 연구자

들은 청지각적 처리와 조음운동활동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

해 초래될 수 있는 기존 검사의 타당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청각 및 시각적 자극에 따라 정답을 지시

(pointing)하는 방법인 새로운 음운기억 평가과제를 만들었

다. 포인팅 과제를 이용하여 말소리 장애 아동의 음운기억력

의 취약성을 잘 판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아동과

의 과제 수행력 차이를 비교하였고, 기존 웩슬러 음운기억 

검사와의 상관분석비교를 통해 새로운 검사의 타당성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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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Participants in experiment

SSD TD

N=16 N=14

Mean age ± SDa 6 ± 1 6 ± 1

Gender (male : female) 11 : 5 9 : 5

REVT ≧-2sd >-1sd

U-TAP PCC(%) 64.49 99.34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상도에 거주하는 5~7세 말소리장애 아동 16

명과 일반아동 14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말소리장애 아동의 선정기준은 (1) 수용․표현 어휘력 검

사(REVT, Kim et al., 2009)의 수용․표현 어휘력이 -2SD 

이상에 속하고, (2) 우리말 조음․음운 평가(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U-TAP, Kim & Shin, 

2004)의 자음정확도가 -2SD이하에 속하며, (3) 부모나 유치

원․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보고로 청각, 인지, 정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아동들로 선정하였다. 일반 아동 선정 기준은 

REVT의 수용․표현 어휘력과 U-TAP의 자음정확도가 정상 

수준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말소리장애 아동 선정기준과 

동일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정보를 Table 1에 제시하

였다.

2. 연구 방법

1) 과제 개발

새로운 음운기억 포인팅 과제는 University of 

Melbourne의 Waring & Dodd(2019)가 개발한 포인팅 과

제를 참고하여, 한국어 말소리 체계에 적절하게 변형, 수정, 

보완하였다.

(1) 청각적 자극 포인팅 과제

청각적 자극을 제시하는 A-sPTM(phonological short- 

term memory) 포인팅과제는 아동이 음성언어 대신 가리키

기로 수행하는 검사이다. 이 검사에 사용된 어휘는 만 2~3

세 한국 아동이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의 단음절 기

능 명사 8개(Ahn & Ha, 2016)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다른 음운으로 시작한다. 아동이 각 그림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 후 실험자는 목표 단어를 순서대로 말을 하고 같은 순

서로 그림을 가리키도록 지시한다. 시험 문항은 총 16개로, 

목표 단어는 2~8개, 가림(Foil) 그림은 0~4장으로 다양하였

다. 10초 동안 반응이 없을 시 무응답으로 처리하고, 연속으

로 6개의 오류가 나타나면 검사를 중단한다. 청각적 자극을 

제시하는 A-PWM(phonological working memory) 포인

팅 과제는 목표 단어를 거꾸로 포인팅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A-sPTM 과제와 동일하다.

(2) 시각적 자극 포인팅 과제

시각적 자극을 제시하는 V-sPTM 포인팅과제는 청각적 

자극을 제시하는 과제와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있으나, 실험

자가 목표 단어를 순서대로 보여준 후 같은 순서로 그림을 

가리키도록 지시한다. 시각적 자극을 제시하는 V-PWM 포

인팅 과제는 목표 단어를 거꾸로 포인팅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V-sPTM 과제와 동일하다.

2) 실험 절차

조용한 공간에서 대상자들과 일대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이 개발한 자극 양식을 달리한 새로운 음운기억 포

인팅 과제(A-sPTM, A-PWM, V-sPTM, V-PWM) 이외에 

한국웩슬러아동용지능검사(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ern: K-WISC-IV, 곽금주․오상우․김청

택, 2011)의 숫자 따라하기 과제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새로운 음운기억 포인팅 과제의 경우, 항목을 여러 버전으로 

제작하여 동일 항목이 하위검사에 중복 사용되지 않도록 하

였고, 대상자 별로 검사 순서를 조정하여 순서효과를 통제하

였다.

<Eamples of sPTM> <Eamples of PWM>

Figure 1. examples of new phonological memory pointing 

tasks

Note. ○; memory target word.

3. 결과처리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8.0 for Window)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두 집단 간(SSD, TD) 자극 양식(청각적, 

시각적) 및 음운기억종류(sPTM, PWM)에 따라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피험자 간-2피험자 

내 혼합설계에 따른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과제(새로운 검사, 기존 검사)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Pearson 적률 상관계수 분

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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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performance of sPTM and PWM in 

two stimulus modality

Figure 3. the performance of sPTM and PWM 

according to stimulus modality between two groups

pSTM
(A)

PWM
(A)

pSTM
(V)

PWM
(V)

pSTM
(W)

PWM
(W)

PWM(A) ** ** ** ** **

PWM(A) ** ** ** **

pSTM(V) ** ** **

PWM(V) ** **

pSTM(W) **

PWM(W)

Note. (A)=Aditory stimulation, (V)=Visual stimulation, (W)=K-WAIS-IV of digit span. (p<.05, **p<.01)

Table 3. The result of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D SSD

Auditory stimulation Visual stimulation Auditory stimulation Visual stimulation

pSTM PWM pSTM PWM pSTM PWM pSTM PWM

Mean 12.5 7.29 8.64 6.71 5.81 2.88 3.88 1.38

SD 1.02 .96 .82 .78 .95 .9 .76 .73

Note. phonological short-term memorys; pSTM, phonological working memory; PWM. SSD=speech sound disorder,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erformances of phonological memory pointing task in two groups

Ⅲ. 연구 결과

1. 두 집단 간 자극 양식과 음운기억에 따른 수행력 

비교

말소리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자극 양식과 포인팅 음운기

억과제의 수행력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평균적으로 말소리 장애 아동 보다 일반 아동의 수행력이 

더 높았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음운단기기억보다 음운작업기

억에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었고, 청각적 자극보다 시각적 자

극 처리를 더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집단 간 주효과(p<.01), 집단 내 기억 종류에 

따른 주효과(p<.001), 자극 양식에 따른 주 효과(p<.01)가 

모두 유의하였고, 더불어 집단, 기억 종류, 자극 양식의 삼요

인 상호작용 효과(p<.01) 또한 유의하였다.

정리하면, SSD 아동은 TD 아동보다 음운기억력이 유의

하게 떨어졌고, PWM의 수행력은 sPTM 수행력보다 유의하

게 낮았는데, 이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바 있

다. 자극 양식의 주효과의 경우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청

각 자극에서보다 시각(그림) 자극에서 수행력이 떨어졌는데, 

자극을 시각으로 제시하면 단기기억 과제에서도 그 어려움이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기억 종류, 자극 양식의 삼요인 상호작

용 효과와 관련해 그림 3을 살펴보면, SSD 아동의 경우 단

기기억보다 작업기억에서, 청각 자극보다 시각 자극에서 어

려움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TD 아동은 

단기기억 과제에서는 자극을 청각적으로 제시하면 만점에 가

까운 수행력을 보였으나 작업기억 과제에서는 자극 양식에 

상관없이 유사한 수행력을 보였다.

2. 음운기억 과제 간 상관관계 분석

청각적 음운기억 포인팅 과제, 시각적 음운기억 포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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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K-WAIS-IV의 소검사 숫자 바로 따라하기, 숫자 거

꾸로 따라하기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과제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였고, 상관계수 또한 높거나 매우 높았다

(Table 3).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개발한 새로운 음운기억 포인

팅 과제를 이용하여 자극 양식에 따른 SSD 아동과 TD 아동

의 수행력 차이를 살펴보고, 새로운 검사와 기존 숫자 따라

하기 과제의 수행 결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TD 아동은 SSD 아동보다 음운단기기억과 음운작업기억 

수행력 모두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고, 두 집단 모두 음

운단기기억이 음운작업기억보다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 이는 

Lee와 Ha(2016)의 연구에서 말소리장애 아동이 숫자 바로 

따라하기의 과제보다 숫자 거꾸로 따라 하기 과제 수행력이 

낮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음운단기기억, 

음운작업기억 검사 모두에서 청각적 자극을 제시한 경우 시

각적 자극을 제시한 경우보다 높은 수행력이 나타났다. 이는 

Jeon와 Ha(2020)의 연구에서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집단에 상관없이 청각적으로 들었을 때보다 시각적으

로 보았을 때의 숫자 따라말하기 수행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Jeon와 Ha(2020)

의 시각적 과제는 숫자(음운정보)를 글자자극으로 제공하였

던 반면, 본 연구는 각 단어(음운정보)에 대한 그림자극들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본 연구의 경우 시

각적 그림자극을 제공받은 후 해당 그림의 목표 단어들에 대

해 자발적으로 음운표상을 떠올려야 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됨을 고려할 때, 음운정보들을 미리 제공해준 청각 자극 

과제보다 더욱 복잡한 처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제 수행 시 요구되는 처리과정 상 차이가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과 검사 종류, 자극 양식에 대한 삼요인 상호작

용효과를 통해 집단 별로 검사 종류 및 자극 양식에 따라 

수행력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

장 주목할 점은 청각적 음운단기기억 과제의 경우 TD 아동

은 천정효과를 보이는 반면, SSD 아동은 여전히 큰 어려움

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두 집단 간 차이를 가장 극대화하

여 볼 수 있는 과제는 청각적 단기기억 과제라는 것을 시사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음운기억 과제들과 기존 숫자폭 과제 

간 유의한 상관관계 및 높은 상관계수를 통해, 본 연구자들

이 제안한 포인팅 음운기억 과제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는 입

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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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In order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augmented reality approach on the 

articulation ability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e studied fou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Methods :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articulation phonological 

ability and generation on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multiple probe baseline 

across subjects design was used each session was conducted by individual researcher, and 

the mediation was conducted by words containing consonants /ㅅ, ㅆ, ㅈ/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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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증강현실 기술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

에게 공간적, 육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수 학습 환경을 융통성 있게 제공해 줄 수 있고 

또한 놀이 활동을 하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학습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보다 학습이 더 효과적이기도 하다(Lee, 2017, 

Park, 2019). 특수교육과 언어치료분야에서도 증강현실을 

적용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Ahn et al., 2018; Kim & 

Kwon, 2018). 본 연구는 증강현실 접근법을 이용하여 지적

장애아동들의 음운변동(생략변동) 및 말 명료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대상자들의 일반적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치료 절차

본 연구는 증강현실 기반으로 한 접근법이 지적장애 아동

들의 조음음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4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중다간헌기초선설계를 실시하였다. 치료 

절차로는 기초선 단계, 치료단계, 유지단계로 이루어졌다. 치

료회기는 12회기로 구성하였으며 이뿌니 3D 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Figure 1). 제시된 음소들은 초성 및 

어중초성으로 목표음이 포함되어 있으며, 처음에는 음소간의 

대조가 큰 것으로 훈련하고 점차 음소간의 대조가 적은 단계

로 훈련하였다. 목표단어는 30개로 하였다. 실험 전 과정을 

거쳐 녹화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신뢰도

신뢰도는 중재충실도 및 관찰자간 신뢰도를 통하여 알아

보았다. 중재충실도는 평균 93.75%로 나타났으며 관찰자간 

신뢰도는 9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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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Gender Age K-WPPSI REVT PCC

1 Female 5;9 65 2;9~2:11 37.2%

2 male 6;7 69 2;6 51.2%

3 male 5;1 63 2;6~2;8 23.3%

4 male 5;10 67 3;0~3;5 46.5%

Note. (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K-WPPSI;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PCC: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Figure 1. Ibbuni 3D Card

Speech intelligibility

Pre Post

1 2 3

2 3 4

3 1 2

4 2 3

Table 5. Speech Intelligibility

Ⅲ. 연구 결과

1. 생략변동에서 음절구조 변화

1) 생략변동에서 음절구조 변화

생략변동에서 음절구조변동에서는 4명 모두 종성생략의 

음운변동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4를 제외하고 

초성생략에서도 음운변동율이 낮게 나타났다.

Frontal omission Final omission

Pre Post Pre Post

1 26.7 6.7 38.8 15.8

2 6.7 0 5.2 0

3 20 10 53 21

4 16.6 0 15.8 0

Table 2. Changes in syllable structure in omission 

processes

2) 생략변동에서 조음방법 변화

대상자 1은 사전에 조음 방법에서 생략을 나타냈으나 사

후에는 생략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3은 

파열음 생략과 마찰-파찰음 생략이 나타났으나 치료 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Stop 
omission

Fricative 
omission

Nasal 
omission

Liquid
omission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1 5.9 0 7.7 0 13.6 0 77.7 57

2 0 0 23.1 0 0 0 0 0

3 8.7 0 15.4 0 22.7 13.6 44.4 22.2

4 0 0 0 0 13.6 0 66.6 66.6

Table 3. Changes in articulation manner in omission 

processes

3) 생략변동에서 조음위치변화

대상자 1과 3은 사전에 비해 치료 후에 생략 변동이 감

소하여 나타났다.

Alveolar omission Velar omission

Pre Post Pre Post

1 29.2 16.7 29.4 17.6

2 16 0 5.8 0

3 33.3 29.1 35.3 23.5

4 16.6 16.6 5.9 0

Table 4. Changes in articulation place in Omission 

processes

2. 말명료도 변화

말명료도는 Park(2005)의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 1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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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에서 중등도로, 대상자 2는 중등도에서 경도로, 대상자 

3은 명료도에 변화가 있기는 하나 고도장애로 나타났으며, 

대상자 4는 중등도에서 경도 장애로 전반적인 말명료도가 

향상되어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접근법이 생략변동을 중심

으로 한 음운변동과 말명료도의 개선을 살펴본 연구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강현신을 이용한 접근법이 생략변동에서 대상자 

4명 모두에게서 사전에는 초성과 종성에서 생략이 나타났으

나 중재 후에는 생략변동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방법 및 위치변동에서도 음운변동율이 감소하였다. 

둘째, 말명료도에서는 대상자 1과 4는 사전평가에는 2점

을 받았으나 사후 평가에서는 3을 받아서 개선을 보였으며, 

대상자 2와 3도 개선을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증가현실을 이용한 접근법이 

반복된 단어 모방 훈련 보다 흥미를 유발하며 집중하여 지적

장애 아동들의 음운변동율 및 말명료도에 긍정적 개선을 나

타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증강현신을 이용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의도를 유도하여 다양한 장애 영역에서도 활용한다

면 긍정적인 언어적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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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is study attemp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SLPs’ experience 

about importance of writing intervention and knowledge, and it’s difference depend on 

the career, lisences, and educational experience. Methods : 125 SLPs who faithfully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were included in our study. The survey consisted of basic 

information (9 items) and SLPs perception (7 items). Results : In the results of importance 

of writing intervention, there were difference according to career and SLP license in 

SLPs,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ducational experience. In the results of 

knowledge related to writing interven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educational experience,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career and 

SLP license. Conclusions : We can found that the SLPs’ score of importance of intervention 

and knowledge tend to higher when their career and educational experience increase, 

respectively.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clinical and educational experience of SLPs 

important factors for writing inver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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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쓰기는 읽기에 비해 복합적인 능력들과 결합되어 있는데

(Lee & Jung, 2013), 학령기 이후 학업과 의사소통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학령기 

초기 단계부터 학습이나 학업 능력을 평가할 때 쓰기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년이 올라가면서 쓰기를 사용하는 비

율이 증가하게 되며, 학령기 후기에 접어들게 되면 쓰기 기

술은 자신의 의견 및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된다(Lee & Jung, 2013). 쓰기는 학령기 뿐 

아니라 일생에 거쳐 사용되며(Park et al., 2019), 학령기 

초기 철자 습득에 결손이 생길 경우 성인기 까지 쓰기의 어

려움이 지속된다(Alan & Hugh, 2014). 따라서 언어재활사

는 학령기 아동에게 쓰기 중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학

령기 학습 장애 아동에게 쓰기 중재가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

어야 한다.

Hwang et al.(2019), Park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슈퍼비전의 부재’, ‘지식의 부족으로 쓰기 중재로의 전이가 

어려움’으로 인해 언어재활사들이 쓰기 중재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에게 중요한 쓰기 평

가 및 중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언어재활사의 지식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선행연구에 의하면 언어재활사들은 

경력이나 학력이 높을수록, 관련 교육 경험이 있을 경우에 

자신의 문해 지식이 높다고 응답한 결과가 있었다(Park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재활사의 학령기 아동 쓰기 중

재 중요도에 대한 인식 및 지식에 대한 현황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또한 경력, 급수, 교육 경험에 따른 언어재활사의 

쓰기 중재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지식 여부의 차이를 알아보

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재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국의 현

장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제22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대회

300

Category n (%)

Career
0 years~< 3 years
3 years~< 10 years

10 years<

46 (36.5)
60 (47.6)
20 (15.9)

SLP License
Level 1
Level 2

54 (42.9)
72 (56.3)

Educational
Experience

Yes
No

96 (76.2)
29 (23)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Category 1 2 3 4 5 M

Writing Intervention Importance
0

(0%)
8

(6.3%)
26

(20.6%)
41

(32.5%)
51

(40.5%)
4.104

Writing Knowledge
1

(0.8%)
11

(8.7%)
35

(27.8%)
56

(44.4%)
23

(18.3%)
3.736

Table 2. Responses to Writing Intervention Importance and Writing Knowledge

결측 응답이 있는 설문지 1부를 제외한 후, 모든 필수항목 

문항에 응답을 성실하게 한 125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

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Table 1에 제

시하였다.

2. 검사도구

검사도구는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의 쓰기 중재의 중요도, 

언어재활사의 쓰기 지식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설문지

를 개발하였다. Park et al.(2019), Lee(2014)의 문항을 참

고하여 (1) 응답자 기본 정보에 대한 문항(9문항), (2) 쓰기 

중재 및 평가에 대한 언어재활사의 인식(7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설문조사의 조사 기간은 2022년 1월 12일부터 20일

까지였다. 설문은 구글 설문지로 작성되어 언어재활사들에게 

URL주소로 배포하였다. 구글 설문지에는 본 연구의 목적, 

설문 내용과 함께 사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게

시하였다.

4. 결과처리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의 쓰기 중재 중요도와 언어재활사

의 쓰기 지식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분석되었다. 경력

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Kruskal Wallis H검정 실

시 후, 사후 검정으로 Mann-Whitney U검정을 실시하였다. 

자격증 급수, 교육 유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U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언어재활사의 쓰기 중재에 대한 인식과 지식

125명의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살펴본 중재에 대한 중

요도 인식과 지식 여부에 대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

다. 응답 결과,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언어재활사가 51명

(40.5%)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4.104점으로 

나타났다.

언어재활사에게 쓰기와 관련된 지식 여부를 응답하도록 

하였을 때. ‘그렇다’고 답한 언어재활사가 56명(44.4%)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3.7736점으로 나타났다.

2. 경력, 자격증 급수, 교육 경험에 따른 언어재활사의 

쓰기 중재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지식

6번과 7번 문항에 대해 경력, 자격증 급수, 교육 경험에 

따른 중재 중요도와 인식의 차이를 H검정과 U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1) 언어재활사의 쓰기 중재 중요도에 대한 차이

언어재활사가 생각하는 학령기 아동의 쓰기 중재 중요

도에 대해 경력, 자격증 급수, 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Kruskal Wallis 검정과 Mann- 

Whitney 검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언어재활사의 경력

(H=12.0, p<.05)과 자격증 급수(U=1242.5, p<.01)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

펴본 결과 1년 미만~3년 미만 집단과 3년 이상~10년 미만

(U=915, p<.01), 1년 미만~3년 미만과 10년 이상(U=291, 

p<.05)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3)

2) 언어재활사의 쓰기 중재 지식에 대한 차이

언어재활사가 생각하는 쓰기 평가 및 중재에 대한 지식 

여부에 대해 경력, 자격증 급수, 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Kruskal Wallis 검정과 Mann- 

Whitney 검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교육 경험에 따른 유

의미한 차이(U=839, p<.05)가 있었다. 그러나 경력(H=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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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a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U

Career

0 years~ < 3 years
* 3 years~ < 10 years =915*

3 years~ < 3 years
* 10 years <=291**

0 years~ < 3 years
0
(0)

7
(15.2)

13
(28.3)

14
(30.4)

12
(26.1)

3 years~ < 10 years
0
(0)

1
(1.7)

9
(15.3)

22
(37.3)

27
(45.8)

10 years <
0
(0)

0
(0)

4
(20)

5
(25)

11
(55)

H 12.0**

SLP License

1242.5**Level 1
0
(0)

0
(0)

5
(9.3)

21
(38.9)

28
(51.9)

Level 2
0
(0)

8
(11.3)

21
(29.6)

20
(28.2)

22
(21)

Educational Experience

1181
Yes

0
(0)

7
(7.3)

19
(19.8)

36
(37.5)

34
(35.4)

No
0
(0)

1
(3.4)

7
(24.1)

5
(17.2)

16
(55.2)

a n=125
*p<.01 **p<0.5

Table 3. Differences in Writimg Intervention Importance

Groupa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U

Career

0 years~ < 3 years
0
(0)

1
(2.2)

10
(21.7)

26
(56.5)

9
(19.6)

3 years~ < 10 years
1

(1.7)
6

(10.2)
20

(33.9)
24

(40.7)
8

(13.6)

10 years <
0
(0)

5
(15)

5
(25)

6
(30)

6
(30)

H 10.9(p<0.5)

SLP License

1907
Level 1

0
(0)

9
(16.7)

13
(24.1)

17
(31.5)

15
(27.8)

Level 2
1

(1.4)
1

(1.4)
22
(31)

39
(54.9)

8
(11.3)

Educational Experience

839**Yes
0
(0)

5
(5.2)

22
(22.9)

49
(51)

20
(20.8)

No
(3.4)

5
(17.2)

13
(44.8)

7
(24.1)

3
10.3)

a n=125
*p<.01 **p<0.5

Table 4. Differences in Writing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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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과 자격증 급수(U=1907, p>.05)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언어재활사의 학령기 아동 쓰기 중재 중요도에 

대해 차악하고 지식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쓰기 중재 중요도의 차이를 언어재활사의 경력, 자격증 

급수가 높아질수록 학령기 장애 아동에게 쓰기 중재를 중요

하게 생각한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반수 이상의 언어

재활사가 학령기 아동에게 쓰기 중재가 중요하다(매우 중요

하다 40.5%, 중요하다 32.5%)고 대답하였으며, 매우 중요하

지 않다고 답한 언어재활사는 0명(0%)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많아지거나 자격증 급수가 높을수록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식이 존재한다. 많은 언어재활사가 현장에서 임상 현

장을 경험하며 깨닫는 사항 중 하나인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중재에 어떤 것이 있는지 느끼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동의 중재 중요도에 대해서는 언어재활사 개인

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언어재활사는 학부, 대학원에서 쓰기와 관련된 과목을 수

강하였을 경우, 쓰기 중재와 관련된 영역의 지식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우 과반수의 

언어재활사가 지식 여부에 대해 긍정으로 응답(매우 그렇다 

20.8%, 그렇다 51%)하였으나, 관련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언어재활사가 44.8%(13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

한 언어재활사는 쓰기 평가 및 중재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언어

재활사의 지식 부족에 따라 쓰기 평가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언어재활사 중 쓰기 평가

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진행하지 못한 이유 중 진단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23.2%), 관련 지식 부족으

로 치료 계획 수입 및 치료로 연계의 어려움(18.%)을 답한 

언어치료사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언어치료사가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쓰기 평가 및 중재의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Park 등(2019)의 선행연구에서는 학력 

및 경력, 교육 경험, 사례 경험에 대해 문해 지식의 정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점이 존재

하였다. 이는 질문 영역에 따른 차이로 인해 다른 결과가 나

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읽기와 쓰기를 모두 포함하는 문해와 

문해의 일부를 차지하는 쓰기에 대한 질문 영역의 차이에 따

라 언어재활사가 느끼는 지식의 정도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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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is is a case study to investigate changes in language of an infant with 

attachment problems when verbal facilitative activities were emplyoed in sandplay 

therapy. Subject : A 39-month-old boy who was diagnosed as attachment problems and 

language development delay. Methods : A total of 10 sessions of sandplay therapy was 

provided for the child. The sandplay therapy included verbal facilitative activities. Results : 

The child showed improvements in standardized language tests. In addition the child also 

showed imitation of speech at the end of the therapy. Conclusions : The current study is 

unique in that both sandplay thrapy and langauge therapy componets were employed for 

an infant with attachment problems and languge development delay. As a result of such 

combined therapy the child showed improvement in language. These results strongly 

suggest comprehensive approach for children with multipl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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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애착 문제가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모래놀이치료를 활용

할 수 있다(Morena, 2001). 모래놀이치료에서 대상자는 모

래를 만지는 것을 통해 감각이 살아나고 퇴행을 하게 되며 

무의식의 깊은 것이 나타나 표현을 하게 된다(Woo, 2000). 

특히 모래놀이치료는 언어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려움

이 있는 대상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모래

놀이 상자와 피규어 등을 활용한 자유로은 표현을 통하여 보

다 개방적이고 균형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애착 문제와 언어발달 문제가 있는 학령전

기 아동을 대상으로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였을 때 사회성의 

발달 등을 보였다는 연구가 있다(Kim, 2007).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애착 문제와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는 유아를 대상으

로 일반적인 모래놀이치료 활동에 언어치료적인 요소를 포함

하는 치료를 제공하였을 때 언어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

가 나타나는지를 사례보고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39개월의 남아였다. 본 아동은 31개월

에 모대학병원에서 전반적인 발달지연으로 진단받았으며 진

단 이후부터 39개월 경까지 타 기관에서 언어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39개월에 언어평가를 실시한 결과, 아동은 치료사와 눈 

맞춤이 가능하였으며 아동은 무의미 발성을 산출하는 수준이

었다. 또한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1급 소지자. 국제모래놀이

치료 정회원 등이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평가한 결과, 

아동은 자폐 스펙트럼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애착 문제를 

동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밖에 청각, 신체 움직임 발달 

등에서 특별한 문제는 관찰되지 않았다.

부모 등에 따르면 또래나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서 의사소

통 의도나 몸짓 표현은 전혀 없다고 보고되었다. 아동의 부

모는 모두 중국 조선족으로 약 10년 전에 한국으로 입국하

였다고 한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중국어로, 어머니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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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동과 대화한다고 하였다. 아동의 주양육자는 친조모이

며 아동과는 한국어로 대화한다고 하였다

2. 절차

1) 치료 구성 및 평가

주 1회 40분의 모래놀이치료를 총 10회 제공하였다. 매 

회기 초기 3분은 도입과정이었으며 아동 맞이와 탐색을 실

시하였다. 이후 35분 동안 모래놀이치료를 제공하였으며 마

지막 2분은 활동 마무리 과정이었다. 

또한 10회기의 치료가 모두 끝난 후 SELSI(Kim et al., 

2003)룰 이용하여 아동의 언어를 재평가하였다. 또한 매 회

기 종료시 간단히 부모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2) 치료 내용 

아동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제 1연구자가 모래놀이치료를 

제공하였다. 제 1연구자는 국제모래놀이치료학회 모래놀이 

치료사 정회원이자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지도감독관이며 언

어재활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였다. 

모래놀이치료는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모래놀이 상자를 이

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본 연

구에서는 Kim(2008, 2011) 등이 제시한 모래놀이치료 방법

에 기반한 모래놀이치료를 제공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래놀이치료에서 치료사는 대상자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구어적인 반응을 빈번히 제공하지 않는

다(Kim, 2008, 201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언어

적인 이해와 표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치료사는 혼잣말 말하

기. 평행발화, 확장, 확대 등을 제공하였으며 아동의 신체적 

행동과 의사소통 관련 행동 및 발화 등에 대하여 구어적인 

반응과 칭찬 등과 같은 사회적 강화물을 제공하였다. 

3. 결과처리

총 10회기의 모래놀이치료 동안 관찰된 변화를 의사소통 

의도와 조음 관련, 두 양상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또한 치

료 10회기 종료 후 SELSI(Kim et al., 2003)를 실시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을 측정하였으며 부모와 지속적인 상담을 진

행하여 아동의 변화상황을 살펴보았다. 

Ⅲ. 연구 결과 

1. 회기 별 의사소통 의도 관련 변화 내용 

1회기에서 아동은 보여주기, 요구하기 등을 포함하는 

의도적 의사소통행동을 보였다.

3회기에서 아동은 치료사와의 공동주목과 공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치료사의 질문에 눈, 코 등과 같은 아

동 자신의 신체를 가르키는 것이 일부 가능하였다. 또한 치

료사의 “안녕”에 아동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관

찰되었다.

7회기에 치료사의 일어서는 행동에 앉으라는 지시를 행동

으로 산출하였다. 이에 치료사는 “앉을까?”라고 발화하자 아

동은 고개를 끄덕였다. 

10회기에 아동은 자발적으로 곰 인형을 치료사에게 보여

주며 “곰”을 산출하였다. 

2. 회기 별 조음 관련 변화 내용 

1회기에서 아동은 공명이 불완전한 발성 등과 같은 옹알

이를 산출하였다.

2회기에서 아동은 연구개 파열음, 유음 등의 음소가 관찰

되었다. 또한 치료사가 발화한 2-3 어절 단어를 듣고 음절 

수에 맞게 [웅]을 산츨하였다.

3회기에는 치료사의 노래 억양을 따라하는 것이 관찰되었

다. 또한 치료사의 3음절 단어를 듣고 음절 수에 맞게 발성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6회기에는 치료사의 노래를 듣고 아동은 노래의 억양을 

따라하며 자신의 이름과 유사한 발화를 하였다. 

10회기에서 관찰된 자음으로는 양순파열음, 치조파열음. 

연구개비음, 치조비음, 성문마찰음, 유음 등이었다. 주 관

찰된 음절유형은 2-3음절의 개방음절이었으며 유음은 종성

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곰 세 마리” 노래의 마지막 멜로디

인 “으쓱으쓱 잘한다”의 억양을 모방산출하는 것이 관찰되

었다.

3. 표준화된 언어평가 결과

치료 10회기 종료 후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SELSI 

(Kim et al., 2003)를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아동의 수용

언어 발달연령은 20개월, 표현언어 발달연령은 12개월 수준

이었다. 

4. 부모 상담 결과

부모 상담 결과, 아동은 치료 초기에는 부모의 간단한 지

시 따르기가 가능하지 않았으나 치료 종결 시에는 일부 가능

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행동과 사물을 요구하는 것이 증가하였으며 인사하기 등과 

같은 관습적인 행동을 사용하는 것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

다. 종결 시 자발적으로 단단어 수준으로 발화를 산출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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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애착 문제와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을 대상

으로 언어촉진 활동을 포함하는 모래놀이치료를 제공한 사례

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경우, 치료 초기에는 옹알이 수

준을 보였으나 총 10회의 치료를 제공한 결과, 단단어 수준

의 자발화 산출이 일부 가능하였으며 표준화된 언어평가에서

도 매우 진전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부모는 가정에서의 

의사소통 역시 진전되 었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래놀이치료는 심리적인 문제를 완화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언어치료는 아동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한다. 본 연구 아동은 심리적인 문제와 의사소통의 

문제를 모두 보이는 아동이었다. 특히 이중언어라는 환경에 

있는 아동이었다. 이러한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적인 요

소를 포함하는 모래놀이치료를 제공하였을 때 아동의 의사소

통에서는 진전이 관찰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모래놀이치료는 언어적으로 자신의 생

각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

며 대상자는 모래놀이치료를 통하여 언어적인 표현이 아닌 

행동 등을 통하여 심리적인 안정과 균형을 찾아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모래놀이치료를 통하여 심리

적인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평행발화, 혼잣

말 말하기, 확장 및 확대 등과 같은 언어 촉진과 관련된 기

법이 포함된 치료를 받았기에 아동의 의사소통 역시 촉진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언어 촉진 방법은 아동 주도적

인 기법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모래놀이치료에서

는 아동이 보다 더 편하고 자유로운 상황을 제시하기에 아동

의 주도적인 활동이 촉진되었을 것이다. 이에 아동의 의사소

통 변화도 촉진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애착 문제 등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와 언어발달장애 등이 동

반된 경우에는 언어치료 시 다른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한 종

합적인 중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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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언어는 소통의 도구로,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이 갖는 의도

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언어도 시간에 따라 차츰 변화를 겪는

다. 즉, 일반적인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학문 분야에서도 새

로운 단어의 생성, 발달, 변화 및 소멸은 필연적이다. 이에 

사전은 언어의 기록집으로, 그 분야의 현상을 총체적으로 살

펴볼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단어를 정의하여 규범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Lee, 1993). 언어치료학 사전은 2001년 초판이 

발행된 후 개정 증보하여 2019년 3판이 지면 출간되었다

(Heo & Kim, 2021; Kwon & Kim. 2019). 또한 이용의 

편이성을 도모하기 위해 3판에서는 웹기반을 통한 전자사전

(http://slpdic.com/)을 구축하여 제시하였다(Kim & Lee, 

2020).

권도하는 언어치료학이 도입된 초기에 교재가 부족하여 

번역을 많이 하였는데, 이때 용어정의 및 인접 학문 분야와

의 용어소통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

접 학문분야의 사전도 부족한 시기여서 한 학문의 용어 정립

이 그 분야뿐만 아니라 타학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

각을 하게 되었다고 언어치료학 사전 서문에 밝히고 있다

(Kwon & Kim. 2019).

이에, 언어치료학 사전 편찬위원회에서는 언어치료학 사

전 활용으로 언어치료를 공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에도 언어치료 학문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제시하여 언어

치료 학문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사전이 가진 결점인 

후행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출간되는 다양한 교재, 석·박

사 논문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전자사전에 등재하고 있다. 더불어 전자사전의 활용도를 높

이기 위해 사전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거나, 

절판한 도서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참여 이벤

트를 실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전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간 

웹기반 언어치료학 전자사전의 이용실태 현황을 파악하여 기

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로 다양한 활용방안

이 제시되어, 일반인 및 언어치료 관련자들이 언어치료학 사

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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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Monthly number of visitors Daily Minimum Daily Maximum Daily Average

2021.8 1,359 25 61 42.5

9 1,151 22 59 38.4

10 1,243 24 64 40.1

11 1,311 31 66 43.7

12 1,222 19 57 39.4

2022.1 942 17 48 30.4

2 940 20 56 33.6

3 1,327 23 77 42.8

4 1,278 25 63 42.6

5 1,579 27 82 50.1

6 1,634 13 148 54.5

7 1,351 28 61 43.6

Table 2. Monthly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Dictionary Usage Status (Unit: case)

Contents Number of Visitors Daily Minimum Daily Maximum Daily Average

2019.10-2020.7 8,574 5 312 28.1

2020.8-2021.7 14,111 10 142 37.8

2021.8-2022.7 15,337 13 148 41.9

Table 1. Daily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Dictionary Usage Status (Unit: case)

Ⅱ. 연구 방법

웹기반 언어치료학 사전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언어치료학사전 무료 검색(http://slpdic.com/)의 관리자 모

드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언어치료 웹사이트에 저장된 엑셀 자료를 이용하여 사전검색

현황, 회원가입현황, 전자사전 접근경로, 신규 단어 등록 현

황을 조사하였다. 전자사전 접근 경로 분석은 최근 15일의 

자료인 2022년 7월 19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의 자

료로 분석하였다. 사용 현황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Ⅲ. 연구 결과

1. 언어치료학 전자사전 검색 현황

언어치료학사전 홈페이지 관리자 모드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의 총 접속 건

수는 38,022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

년 7월 31일까지의 접속 건수는 8,574건, 최저 접속 건수는 

5건, 최고 건수는 312건으로 일평균 28.1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접속 건수는 

14,111건, 최저 접속 건수는 10건, 최고 건수는 142건으로 

일평균 37.8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의 접속 건수는 15,337건, 최저 접속 건수는 

13건, 최고 건수는 148건으로 일평균 41.9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검색의 월별 

현황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1월과 

2월의 접속자 수가 각각 942명, 940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6월이 1,634명으로 가장 접속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언어치료학 전자사전 회원 현황

언어치료학사전 홈페이지 회원 현황은 Table 3에 제시하

였다. 전체 회원 수는 2020년 7월 440명, 2021년 7월 747

명인데, 2022년 7월 31일 기준 1,195명으로 2021년 7월 

대비 44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언어치료학 전자사전 접근 경로

2022년 7월 19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최신 접속

자료 500건의 언어치료학 전자사전 홈페이지 접속 경로 자

료를 수집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홈페이지로 직접 접

속하는 경우가 449건(89.8%), 포털 사이트에서 접속하는 경

우가 45건(9%), 한국언어치료학회 홈페이지에서 접속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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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Number of Total members
Type of members

Sponsoring membership General membership

2019.10-2020.7 440 45 395

2020.8-2021.7 747 66 681

2021.8-2022.7 1,195 73 1,122

Table 3. Members Status

portal site KSHA 
connection

direct 
connectionGoogle Naver Daum Bing Nate

13
(2.6%)

20
(4%)

4
(0.8%)

6
(1.2%)

2
(0.4%)

6
(1.2%)

449
(89.8%)

Table 4. Access path(%)

Contents
Number of newly 
registered word

Number of registered word by period

2019.10-2020.7 2020.8-2021.7 2021.8-2022.7

Number of word 302 6 53 243

Table 5. New Word Registration Status

우가 6건(1.2%)으로 분석되었다.

4. 언어치료학 전자사전 신규 단어 등록 현황

현재 언어치료학 전자사전에 등록된 총 단어의 수는 

12,082개이다. 3판 출판 당시(11,780개)에 비해 302개, 

2021년 7월 31일의 총 단어 수(11,839개)에 비해 총 243

개의 단어가 증가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

지의 사전검색현황, 회원가입현황, 전자사전 접근경로, 신규 

단어 등록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언어치료학사전 전자사전 접속 현황은 2021년 8월에서 

2022년 7월까지 15,337건으로 작년 대비 1,226건이 증가

하였고, 평균 접속 건수 또한 41.9건으로 작년 대비 하루 평

균 약 4.1건 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은 언어치료학사전

이 임상 및 학문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낸

다. 향후에도 언어치료학사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

대 변화에 발맞춰 새로이 등장하는 용어들과 더불어 다양한 

학문 분야를 모니터링하여 등재하는 작업을 통해 사전의 질

적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별 접속건수 결과는 12월(1,222건)에 비해 1월(942건), 

2월(940건)에 낮아졌다가 이후 점차 높아져 6월(1,634건)에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의 결과와 유사하지

만, 작년에는 10월(1,007건)에 비해 11월(744건)부터 급격

히 낮아졌다가 3월(1,359건)에 다시 상승하여 6월(1,967건)

에 정점을 찍었는데 반해 올해는 접속 건수 감소의 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학 학사 일정, 휴가 일정 등의 일정과 더불어 최다 검색자 

종이사전 증정 이벤트 및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가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회원 수의 경우 작년에 비해 448명이 증가하여 총 1,195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치료학문 분야에서 현재 언어치

료학사전을 대체할 자료가 없고 전자사전 운영으로 인하여 

접근성 또한 높기 때문에, 이러한 회원 수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사전 접근 경

로의 89.8%가 사전 홈페이지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점은 일부의 회원들이 자주 접속하여 

사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사전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의견을 조사하는 등의 소통 

활동을 통하여 피드백 정보를 수립하고, 장기 미접속 회원들

이 사전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단어 등록의 경우 작년(53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243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사전의 퀄리티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접속 건

수에 비해 새용어 등재 건수가 비교적 적다고도 볼 수 있어 

향후 지속적인 용어 등재와 더불어 내용의 질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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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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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ility to deal with crises was perceived as the most necessary. In professional 

ethics, there was a high need for responsibility, integrated problem-solving ability in 

convergence capability, on-site understanding ability in field real trade capacity, etiqu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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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he-job skills in diagnostic evaluation. 

Keywords : Competency, Industry Demands, Graduates Majoring in Speech-Language 

Therapy

Correspondence: Si Yung Kim, PhD 

(ksy2188@daum.net)

Ⅰ. 서  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산업체에서 요

구하는 언어재활사 역량과 인재상의 요구도 달라지며, 이는 

직업발달에서 나타나는 필수과정이다(Yang & Moon, 

2022). 언어치료 현장은 매일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새롭게 

개발된 평가 및 치료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사회적 요

구에 따른 정책 등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Kim & Kim, 2020; Shin & Park, 2021). 따라서 언어치

료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변화에 민감하고 또, 민감

할 필요가 있다.

U. S. News & World Reports는 ‘언어치료사’를 2021

년 유망직종 7위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은 데이터로 이미 언어치료 분야에도 그 활용이 활발하

여 정말 인공지능(AI)로 대체 불가능한 직업인지에 대한 고

민을 하게한다(Hong & Park, 2022). 그러나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인간의 감정을 다루고 공감하는 등의 변수가 많은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AI가 우리의 역할을 대체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직 언어재활사들은 공유와 

협업을 통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고유 직무를 지

속적으로 개발 고안하고, 언어재활사의 문화와 기질로 체질

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 동향 변화에 민감한 산업체에서 요

구하는 언어치료 전공 졸업생들의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보

고, 그 결과를 교과과정 개발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양성과정

에 활용하는데 목적을 둔다.

Ⅱ. 연구 방법

연구는 언어치료센터, 복지관, 병원 등에 근무하는 원장 

및 언어재활사 2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지를 배부 후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하게 하였으며 원하

지 않는 경우 설문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였다. 28

부를 수거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1부를 제외하고 27부

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대상자의 소속기관은 사설 언어치료센터

가 6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병원 18.5%, 장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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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ms Frequency Percent(%)

Psychological qualifications  6   9.8

Dyslexia rehabilitation 
specialist 

15  24.6

ABA 10  16.4

Cognitive Learning Therapist  8  13.1

floortime  4   6.6

Developmental Diagnostic 
Assessor

 3   4.9

Athletic-related qualifications  2   3.3

Etc.  13   21

Total 61 100.0

Table 2. Additional qualifications required to perform the 

duties

어린이집 언어재활사 7.4%, 복지관 3.7%, 기타 3.7% 순으

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의 직위는 언어재활사로 재직하는 

경우가 55.6%로 가장 높았고, 기관장 33.3%, 기타 7.4%, 

팀장 3.7% 순이었다. 설문 대상의 경력은 ‘만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96.3%로 가장 높았고, 만 ‘10년 이상에서 15

년 미만’이 3.7% 순이었다.

Ⅲ. 연구 결과

1. 신규 직원 채용 관련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중점을 두는 요인은 성격과 근무 

태도를 포함하는 인성이 52.3%로 가장 높았으며, 직무 관련 

자격증이 22.7%, 전공실무능력이 13.6%, 기타 6.8%, 출신

대학교 4.5% 순으로 분석되었다.

Iems Frequency Percent(%)

University of Origin  2   4.5

Practical ability of major 
(graduation grade)

 6  13.6

Humanity 
(personality or attitude)

23  52.3

Job-related certifications 10  22.7

etc.  3   6.8

Total 44 100.0

Table 1. Important things to do when hiring new employees

2. 자격 관련

언어재활사 자격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본 필수 자격이

므로 그 외 자격에 대한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

과 난독재활전문가가 2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응

용행동분석(ABA)이 16.4%, 인지학습치료사 13.1%, 심리(임

상심리, 심리상담) 관련 9.8%, 플로어타임 6.6%, 발달진단평

가사 4.9%, 운동(심리운동, 특수체육) 관련 3.3% 순으로 나

타났다. 기타로 부모상담 관련, 외국어, 청소년상담사, 감각

통합치료가 각각 1.6%로 나타났다. 

3. 직무수행시 필요한 능력 관련

언어치료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에 관한 질문에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이 2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실무를 바로 수행하는 실무능력 22.0%, 원만한 적응력 및 

대인관계 20.7%, 사회변화 동향 및 트랜드 이해 13.4%, 창

의적 문제해결능력 11.0%, 신기술분야에 대한 이해 7.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외국어 능력 및 기타가 각각 

1.2%로 분석되었다.

Iems Frequency Percent(%)

Understanding Social Change 
Trends 

11  13.4

Knowledge of your field of study 19  23.2

Creative problem-solving skills  9  11.0

Practical skills that can be 
carried out immediately

18  22.0

Amicable adapt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7  20.7

Understanding the field of new 
technologies

 6   7.3

Computer literacy  -   -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1   1.2

Etc.  1   1.2

Total 82 100.0

Table 3. Skills required to perform the duties 

4. 핵심역량 관련

졸업생 역량에 대한 핵심역량 요구도는 무엇인지 질문하

였다. 그 결과 제시한 핵심역량의 평균이 5점 만점에 4.22

점으로 나타나 ‘높은 필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4에 제시하였다.

핵심역량별로 살펴보면, 문제해결력이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 직업윤리, 융복합역량, 현장실무역량, 공동체의식 순

으로 높은 필요도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역량은 보통 이상의 

필요도였다. 문제해결력의 하위역량요소에서는 위기대처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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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Subcompetencies M SD

Field Practice

Field Understanding Skills 4.66  .480

Job Understanding Skills 4.63  .564

Job Application Ability 4.55  .640

Tool Literacy 3.81  .921

Susceptibility to change 3.69  .837

Total 4.27  .438

Problem
solving power

Problem Recognition and 
Diagnosis Ability

4.66  .554

Critical thinking skills 3.77  .933

Creative thinking skills 3.92  .873

Problem Handling Capability 4.63  .492

Crisis Response Skills 4.81  .395

Total 4.36  .407

Convergence 
Capability

Integrative comprehension 4.03  .649

Integrative Thinking 4.29  .668

Integrative applicability 4.33  .679

Integrative Problem Solving 4.66  .620

Ability to collaborate 4.07  .780

Total 4.28  .464

communica-tion 

Ability to understand 
documents

3.85  .907

Ability to write documents 4.03  .939

Listening ability 4.48  .642

Ability to express oneself 4.51  .700

Foreign Language Skills 2.74  .984

Openness 3.96 1.018

Multicultural sensitivity 4.03  .915

Total 3.97  .523

Professional 
Ethics

Responsibility 4.70  .724

Legal and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4.11  .800

Integrity 4.66  .620

Attitude of improvement of 
work

4.51  .753

leadership 3.74  .813

Total 4.34  .513

A sense of 
community

Recognition of co-values 4.25  .859

Citizenship 3.59  .930

Consciousness of Social 
Participation

3.66  .877

Service spirit 4.07  .873

Etiquette 4.61  .697

Total 4.06  .671

Total 4.22  .401

Table 4. Competency Requirements

Duty Unit Duty Unit Element M SD

Diagnosis/ 
evaluation

Planning 4.92 .266

Performing 4.96 .192

Total 4.94 .211

Speech 
Therapy

Observing 4.88 .320

Planning 

Language D. 4.96 .192

Fluency D. 4.92 .266

Speech D. 4.92 .266

Voicing D. 4.88 .320

Neurogenic D. 4.92 .266

Performing of Speech Therapy 4.92 .384

Total 4.92 .183

Center 
operation/ 

management

Center operation 4.63 .687

Parent Counseling etc. 4.85 .456

Total 4.74 .525

Total 4.86 .216

Table 5. On-the-job skills required for the job

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제인식 진단능력, 문제처리능

력, 창의적 사고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순이었다. 직업윤리의 

하위역량요소에서는 책임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실성, 업무개선자세, 법적 제도적 책무성, 리더십 순이었

다. 융복합역량에서는 통합적 문제해결력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통합적 적용력, 통합적 사고력, 협업능력, 통합적 

이해력 순이었다. 현장실무역량에서는 현장이해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직무이해능력, 직무적용능력, 도구활용능

력, 변화감수성 순이었다. 공동체의식에서는 예의범절이 가

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동가치 인식, 봉사정신, 사회참

여의식, 시민의식 순이었다. 의사소통역량은 의사표현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청능력, 다문화감수성 및 문서작

성능력, 개방적 태도, 문서이해능력, 외국어능력 순으로 나타

났다. 

5. 현장실무역량 관련

언어재활사 직무에 필요한 현장실무역량에 대해 능력단위

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86점으로 나타나 ‘높은 필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5에 제시하였다. 능력단위

별로 살펴보면, 언어장애 진단 및 평가가 4.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언어치료 4.92점, 치료실 운영 및 관리업무 4.74

점 순으로, 모든 능력단위가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언어장

애 진단 및 평가의 능력단위요소에서는 진단/평가 수행하기

가 4.96점, 진단/평가 계획하기가 4.92점 순이었다. 언어치

료의 능력단위요소에서는 언어발달장애 치료계획하기가 4.96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창성장애치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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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조음음운장애치료 계획하기, 신경언어장애치료 계획하

기, 언어치료 수행하기가 각각 4.92점, 언어치료 관찰하기 

및 음성장애치료 계획하기는 각 4.88점 순이었다. 치료실 운

영 및 관리업무에서는 보호자상담 및 교육하기 4.85점, 치료

실관리 및 운영하기 4.63점 순으로 분석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신규직원 채용 시 중점 사항은 인성이 가장 높았다. 언어

치료 직무가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행되므로 인간에 대

한 이해와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

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은 난독재활전문가가 가장 높았고, 

직무 수행을 위해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이 가장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졸업생 역량에 대한 요구도는 문제해결력에서 높았으며, 

문제해결력에서는 위기대처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산업체 현장에서는 예견하지 못한 사건사고들

이 나타나고 그 때마다 대처해야함으로 위기대처 능력을 중

요한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윤리

에서는 책임감, 융복합 역량에서는 통합적 문제해결력, 현장

실무역량에서는 현장이해능력, 공동체의식에서는 예의범절, 

의사소통역량에서는 의사표현능력의 필요성이 높았다.

언어재활사 직무에 필요한 현장실무역량에 대한 능력단위

에서 높은 필요도를 나타냈으며, 언어장애 진단 및 평가에서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진단평가는 치료의 

방향을 선정하는데 매우 중요함으로 진단평가 능력을 산업체

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졸업생 역량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산업체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과정 개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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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지식과 감염관리, 수행도 분석 및 코로나

19 지식과 태도를 분석한 연구들은 있으나, 의사소통 장애인

을 중재하는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관리 지식, 태도 및 수행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언어재활사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태도, 감염관리 수

행도를 분석하고 항목별 관련성을 확인하여 언어재활사의 감

염관리 수행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고신대학 복음병원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No. 2022-06-002).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국

내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

분율을 이용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식, 태도, 수행도 수준 

코로나 감염관리 지식, 태도, 수행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

는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식은 총 13점 만점에 전체 평균 점

수는 9.45±0.19점으로 정답률은 72.7%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항목은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이다”라는 문항으로 126명이 

정답을 선택했고 96.9%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가장 낮은 점

수를 보인 항목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얀

센 백신은 mRNA 계열의 코로나19 백신이다”라는 항목으로 

33명이 정답을 선택했고 25.4%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코로나19 감염관리 태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전체 평

균 점수는 4.57±0.74점이다.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항목은 “나는 상시 개인위생(손위생, 세탁, 청소 등)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로 4.88±0.07점이며, 가장 낮은 태도를 보

인 항목은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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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6 12.3

Female 114 87.7

Age 

Twenties 25 19.2

Thirties 52 40.0

Forties 40 30.8

Fifties 13 10.0

Education level

Collage graduate / 
Bachelor

41 31.5

Master's or above 89 68.5

Experience of 
speech therapy for 

a COVID-19 
suspected patient

Yes 84 64.6

No 46 35.4

Knowledge 
acquisition path

Internet 68 52.3

Mass media 38 29.2

Disease Contral 
and Prenetion 

Agency
19 14.6

face-to-face 
education

3 2.3

non-face-to-face 
education

2 1.6

Type of work 
facilities

Private center 46 35.3

Hospital 49 37.7

School 14 10.8

Welfare center 11 8.5

Others 10 7.7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4.10±0.15점을 보였다.

코로나19 감염관리 수행도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전

체 평균 점수는 4.38±0.17점이었다. 수행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마스크를 착용할 때 코와 입을 잘 덮도록 쓴다”로 

4.83±0.1점이며, 가장 낮은 수행도를 보인 항목은 “치료실

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로 3.52±0.22점을 보였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식, 태도, 

수행도 차이

연구대상자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태도, 감염관리 수

행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식차이는 Table 2에 제시

하였다. 

Classification n M (SD)

Gender
Male 16 9.33 (1.33)

Female 114 9.39 (1.05)

Age 

Twenties 25 9.60 (1.00)

Thirties 52 9.42 (1.07)

Forties 40 9.38 (1.13)

Fifties 13 9.46 (1.33)

Education level

Collage 
graduate/ 
Bachelor

41 9.51 (1.19)

Master's or 
above

89 9.42 (1.05)

Experience of 
speech therapy for 

a COVID-19 
suspected patient

Yes 84 9.49 (1.05)

No 46 9.37 (1.18)

Type of work 
facilities

Private center 46 9.52 (1.17)

Hospital 49 9.47 (1.04)

Others 35 9.31 (1.08)

Table 2. Knowledge of COVID-19 infection contro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태도 점수는 

Table 3과 같다. 

Classification n M (SD)

Gender
Male 16 44.63 (4.15)

Female 114 45.86 (3.91)

Age 

Twenties 25 44.96 (3.53)

Thirties 52 45.40 (4.09)

Forties 40 46.38 (4.11)

Fifties 13 46.31 (3.59)

Education level

Collage 
graduate/ 
Bachelor

41 44.93 (4.57)

Master's or 
above

89 46.07 (3.59)

Experience of 
speech therapy for 

a COVID-19 
suspected patient

Yes 84 45.58 (3.74)

No 46 45.93 (4.33)

Type of work 
facilities

Private center 46 45.57 (4.32)

Hospital 49 45.47 (3.54)

Others 35 46.23 (4.03)

Table 3. Attitudes of COVID-19 infection contro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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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 19 감염관리 수행도는 Table 

4와 같다. 

Classification n M (SD)

Gender
Male 16 50.50 (4.15)

Female 114 52.84 (3.91)

Age 

Twenties 25 51.44 (6.19)

Thirties 52 52.87 (6.17)

Forties 40 53.08 (6.42)

Fifties 13 51.85 (5.68)

Education level

Collage 
graduate/ 
Bachelor

41 51.34 (7.13)

Master's or 
above

89 53.11 (5.63)

Experience of 
speech therapy for 

a COVID-19 
suspected patient

Yes 84 52.11 (6.59)

No 46 53.37 (5.27)

Type of work 
facilities

Private center 46 52.50 (6.78)

Hospital 49 52.65 (6.00)

Others 35 52.49 (5.70)

Table 4. Performance level of COVID-19 infection contro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3.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식, 태도와 수행도 간의 상관

관계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식, 태도와 수행도 간의 상대적 영

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Pe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코로나19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간의 상

관관계는 r =-.057(p=.516), 감염관리 지식과 수행도 간의 

상관관계는 r =-.063(p=.47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관리 태도와 수행도의 

상관관계는 r =.463(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

관을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언어재활사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감염관리 수행도를 파악하고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언어재활사의 감염관리 지식은 총 13점 

만점에 전체 평균 점수는 9.45±0.19점으로 72.7%의 정답

률을 보였다. 코로나19에 대해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Yun, 2020)에서 72%,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Baik, 2020)에서 71.6%, 메르스에 대해 요

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Chang & Park, 2018)

에서 70.2%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의 

선행 연구들과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보인 것은 장기간의 유

행과 세계적인 확산으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가 제공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식 항목 중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은 mRNA계

열의 코로나19 백신이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세부적이

고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감염관리 지식이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서 인터넷을 통한 코로나19 지식 습

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인터넷 접근성이 가장 

높은 연령이 20대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감염관리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점수는 4.57±0.74점으

로 높은 수준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Baik, 2020)의 4.33점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감염관리 수행도는 5점 만점에 평균점수는 4.38±0.17점

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Yun(2020)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에 대한 수행의 평균점수 3.65점, Chang & Park(2018)의 

연구에서 4.07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가장 높은 수행

도를 보인 항목들은 “마스크를 착용할 때 코와 입을 잘 덮도

록 쓴다”, “개인 보호구 착용 후 손상이 있을 경우 즉시 교

체한다”로 장기간의 유행으로 보호구 착용이 일상생활화됨으

로 인해 수행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19 감염관리 수행도는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와 50대보다 30대와 40대가 높

았다. 최종학력은 석사이상이 높았고, COVID-19 의심 환자 

치료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관리 지식, 태도와 수행도 간의 상

관 관계에서는 감염관리 지식과 태도 간의 상관과 감염관리 

지식과 수행도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태도와 수행도는 r=.46(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Kim(2017)과 Baik 

(2021)의 연구에서 태도는 감염관리 수행도와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나타낸 것과 일치한다. Yun(2021), Choi & Lee 

(2019) 연구에서는 지식과 태도, 감염관리 수행정도는 유의

미한 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와 선

행 연구의 결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문 참여한 언어재활

사들의 근무환경이 다양하고, 지식 습득이 방역지침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으

로 인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되어 수행도를 낮게 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감염관리 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코로

나19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많은 언어재활사들이 감염병에 대한 지식을 인터넷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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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81,5%로 매우 높았다. 

임상현장에 있는 언어재활사들의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 필

요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감염병 관리에 대한 자신

감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태도를 일으켜 수행도를 높일 수 있

는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처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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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personal information is recognized as important, it is not clear to what extent 

and how it should be man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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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개인정보’라는 용어는 용어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

가 된듯한 용어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개인정보는 무수히 많

고 업무를 하는데도 많은 개인정보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

한 개인정보가 언어치료 분야에도 사용되고 있다. 휴대폰에

서 예약을 하나하기 위해서도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언어치료 분야는 전산화되어 있기보다는 아날로그식으로 관

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언어치료 분야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낮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은 본인이 근무하는 환경에 따라

서는 달라질 수 있다.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

육이 더 많이 강화되고 있고 일반 사설치료실에서도 보다더 

관리가 잘되고 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모든 문

서는 암호화되어야하고 오프라인에 노출이 되면 안된다. 개

인 정보 보호법은 2011년 3월에 시행되었다(김은영 & 임경

숙, 2017). 

언어치료 분야도 치료대상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가족

관계, 치료이력 등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진단검사에 

대한 개인정보도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직무상 알아야 하

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현장전

문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현장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7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

자의 일반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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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자 
수(명)

비율
(%)

성별
여
남

63
11

85.1
14.9

연령대

21-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46-50세

51세 이상

4
7
11
12
16
11
13

5.4
9.5
14.9
16.2
21.6
14.9
17.6

근무 지역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
기타

2
8
12
1
3
11
15
2
9
10
1

2.7
10.8
16.2
1.4
4.1
14.9
20.3
2.7
12.2
13.5
1.4

언어치료 
임상경력(풀타임 

기준)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20년

20년 이상

10
11
8
16
24
5

13.5
14.9
10.8
21.6
32.4
6.8

최종학력

전문학사
학사

석사수료
석사

박사수료
박사

1
31
6
27
6
3

1.4
41.9
8.1
36.5
8.1
4.1

언어치료 급수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41
33

55.4
44.6

근무지유형

사설 언어치료센터
복지관(장애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병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청

대학교
병원 부설

44
10
10
6
1
2
1

59.5
13.5
13.5
8.1
1.4
2.7
1.4

개인정보보호 
교육 경험 유무

예
아니오

55
19

74.3
25.7

근무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정기 교육 실시

예
아니오

50
24

67.6
32.4

Table 1.

Ⅲ. 연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서는 22.9%정도

만 잘 알고 있었고 64.9%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명확

하게 알지 못하였다. 별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12.2%가 되었다. 

Figure 1.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개인 정보 보호를 안 경로는 교육을 통해서 알았는 경우

가 가장 높아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데 개인정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다고 대답한 경우가 

2.7%로 전혀 중요하다거나 접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이외에는 방송매체, 인쇄매체, 인터넷 순

으로 접하는 순서가 높게 나타났다.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

서도 약 70%정도가 명확하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최근 2년간 개인정보의 중요성 변화에 대한 시대적 흐름

에 대해서는 87.8%가 변화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12.2%가 되었다. 

Items

Score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
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6. 귀하는 현재 사회전반에 걸쳐 개인
정보가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2.7)

28
(37.8)

41
(55.4)

3
(4.1)

-

7. 현재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내(언어치료실)에서는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1
(1.4)

13
(17.6)

32
(43.2)

23
(31.1)

5
(6.8)

8. 귀하는 본인이 개인정보를 받을 권
리가 있는 정보주체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 -
8

(10.8)
47

(63.5)
19

(25.7)

9. 귀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
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
정보처리자임을 인식하고 있습니
까?

- -
6

(8.1)
46

(62.2)
22

(29.7)

10. 귀하는 업무처리 중 ‘혹시나 내가 
부주의로 개인정보를 유출(누설)
시켜 개인정보보호법에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
진 적이 있습니까?

3
(4.1)

8
(10.8)

21
(28.4)

33
(44.6)

9
(12.2)

11. 현재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
에서 대상자 및 본인의 개인정보
가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4
(5.4)

17
(23)

21
(28.4)

31
(41.9)

1
(1.4)

12. 귀하는 최근 들어 개인정보처리자
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감
이 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 -
9

(12.2)
52

(70.3)
13

(17.6)

Table 2. Awareness level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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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재정된 이후 최근까지 공공기

관 및 학교, 기업에서도 개인정보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곳에서는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되고 있는데 이는 언어치료현장에서도 

필요한 항목들이다. 언어재활사를 배출하는 학교교육에서도 

이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현장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졸업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그러나 매체를 통해서 개인정보의 중요

성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어서 현장 전문가들의 인식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의 인식에 대해서 ‘잘알고 있다’이상으로 

대답한 비율이 22.9%였다. 그러나 별로 알지 못한다고 대답

한 비율이 12.2%로 현장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64.9%가 들어는 봤지만 어떤 

것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가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대답하였다. 현장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개인정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경로도 교육을 통해서 받

았다고는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시대적 흐름은 분명

히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도 16.2%가 어디

까지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

정은 개인의 사생활의 중요성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

요성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고 시대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를 보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

들이 언어치료현장과의 연결은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긍정적인 요소는 치료대상자의 정보처리 부분

이나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0%이상 나오

므로 개선의 의지는 분명히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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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Face masks are widely used in daycare centers and preschool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ask use 

in preschool children's classroom environment on language cognition and acoustic 

environment. Methods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mbined effects of face-mask usage 

(no mask, surgical and KF94 masks) and room acoustics (RT 0.6 s and 1.2 s, SNR 12 dB 

and 22 dB) on speech recognition (KS-MWL-P) in preschool children (N = 67) in realistic 

classroom-acoustic settings using the auralisation technique. Results : The face mask and 

reverberation time affected pre-schoolers’ speech recognition scores. Reducing RT in the 

classroom improved the pre-schoolers’ speech recognition that was reduced by face 

masks. Children aged 4 years were affected by face masks and RT more significantly 

than children aged 6 years.. Conclusions : Appropriate room acoustics for classrooms and 

clear speech of teachers are recommended for better speech recognition in preschool, 

where pre-schoolers’ language and speech development usually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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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한 지속적인 마스크 착

용은 일상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발달

기에 있는 아동들의 상시 마스크 착용은 상호작용, 언어

발달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최근 Sfakianaki et al(2021) 연구에서 6-7세

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음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실외 마스크는 해지 되었지만, 실내 

마스크는 지속적으로 착용하며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학전 아동의 교실환경에서의 마스크 사용이 

언어인지와 음향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광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No. 2-1041318-A-N-01-202201-HR-002-01). D 광역

시의 두 개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총 인원은 67명으로 만 4-6세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Table.1)

4 yrs 5 yrs 6  yrs Total

Female 10 17 10 37

Male 9 11 10 30

Sum 19 28 20 67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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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도구

1) 사전 검사

연구대상자들의 정상청력범위를 살펴보기 위해 순음청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언어발달 지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수용 및 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 검사를 실시

하였다. 

2) 실험 도구

검사 도구는 한국어표준 단음절 테스트(KS-MWL-P) 단어

를 사용하였으며, 여성 성우 발화음성을 무향실에서 녹음하

여 교실환경에서의 음향 샘플을 수집하였다. Mask 유형은 

No mask, Surgial, KF94 마스크를 사용하였다. 교실환경

의 음향 환경 재현을 위해 잔향시간(RT) 0.6s, 1.2s를 사

용하였으며, 교실상황의 Noise 상황을 위해 No noise, 

Babbling을 사용하여 12개의 실험 구성(3 마스크 × 2 RT 

× 2 노이즈 조건)이 설계하였다.

3. 실험절차

본 실험은 2022년 1월-2월 동안 아동이 재원하고 있

는 유치원에서 실시되었으며, 아동에게는 태블렛 패드와 

Sennheiser HD 600 headphone이 제공되었다. 검사자가 

컴퓨터로 실험세팅에서 음원을 제공하면, 아동이 태블렛 패

드에 제시된 6개의 그림 중 들리는 소리를 터치하여 반응하

는 절차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총 12개 세팅(120단어)은 아

동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2-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전 아동은 연습세팅을 통해 해드폰 사용 

및 패드 반응에 대해 숙지하였다. 

4. 결과처리

언어인지 및 음향환경에 대한 분석을 위해 ANOVA 분석

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마스크 유형에 따른 언어인지 

취학전 아동의 언어인식의 전체점수는 마스크 유형에 따

라 No mask 8.3점, Surgical 7.9점, KF94 7.7점으로 나

타나 필터 속성이 강해질수록 언어인식 점수가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ure 1).

Figure 1. Effect of mask on speech recognition

2. 마스크 착용과 잔향 시간(RT)에 따른 언어인지

취학전 아동의 잔향 시간 RT 0.6s, RT 1.2s에 따른 마스

크 유형별 언어인지를 살펴보면, RT 1.2s KF94 조건에서 

7.46점으로 언어인지 점수가 가장 낮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Figure 2).

Figure 2. Effect of wearing masks on n speech recognition 

according to RT

3. 마스크 착용과 연령에 따른 언어인지

취학전 아동의 연령과 마스크 유형별 언어인지를 살펴보

면, 4,5세는 마스크 착용에 따라 언어인지 점수가 낮게 나타

나지만, 6가 되면 마스크 유형에 따른 언어인지 점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

Figure 3. Effect of wearing masks on n speech recognition 

according to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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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취학전 아동의 마스크 착용에 따른 언어인

식과 음향환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마스크 유

형에 따라 No mask, Surgical, KF94 순으로 언어인지 점

수가 낮아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교실환경의 잔

향시간 조건에 따라 1.2s 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면 언어인

지 점수가 낮으며 특히, RT 1.2s KF94 조건에서 언어인지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취학전 아

동의 연령과 마스크 유형별 언어인지를 살펴보면 언어연령이 

낮을수록 특히 마스크 착용에 따른 언어인지에 있어서 취약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교실상황의 취학

전 아동들에게 마스크 착용은 언어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교실환경의 잔향시

간 조건이 나쁠수록 언어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교실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화하는 교사는 의식적이고 명료한 발화를 통해 언어전달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축 환경적으로도 교실의 음향 환경이 개

선되어져야 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D광역시의 제한된 유아들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

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REVT검사 결과 지체되는 아

동 12명이 포함된 결과이므로 정상적인 언어발달 아동만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을 추가 모집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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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ison of expert group perception on 

problem behavior of early childhood. Methods : The participants were 300 wome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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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language pathologist, child care teachers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problems and developmental problems.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for the expert group to recognize the infant problem 

behavior early and appropriate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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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발달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시

기이고 인간 삶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Hong 

& Chung, 2016). 이 시기 유아들은 언어, 인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행동들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경험들과 

외부의 자극은 영유아기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Lee, 2008). 사회의 급변화로 결혼 후에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며 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다

른 양육자에 의해 양육되고 핸드폰, 애니메이션, 인터넷 게

임 등에 노출되는 일들이 빈번해졌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들도 많아지고 있다(kaiser & 

Rasminsky, 2003, Lee at el, 2008). 2015년 통계청 ‘일 

가정 양립지표’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는 2011년 1,914명, 2014년 2,149

명으로 12.3% 증가(Statistics Korea, 2016)하였으며 어린

이집과 유치원의 이용 아동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사

회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

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유아기는 사회적 행동을 배워가는 시기로 항상 잠재적인 

문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유아의 모든 행동은 바람직

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으며 부모나 교사가 유아의 모든 행

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Sim, 2014). 

문제행동이란 연령에 적합한 규범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

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으로서 성인의 지도 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Hwang, 2006). 유아교육 기관에서 한 

학급 내의 40% 유아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문제행동을 

보이며 10%의 유아들은 하루에 6번 이상의 문제행동을 보

인다(Lee & Yoo, 2012).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효과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다른 조기교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문제

행동 지도 역시 유아기에 조기 개입하여 행동수정을 위한 교

육이 시행되어야 이후 올바른 사회적 기술 습득을 이룰 수 

있으며 문제행동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Kim, 2008). 따라

서 본 연구는 유아를 담당하는 언어재활사, 보육교사, 유아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문제행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전문가 집단 간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유아

의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가 집단 간의 인식을 비교하여 조기

에 치료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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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첫째, 언어재활사, 보육교사, 유아특수교사의 집단 간 유

아 문제행동의 영역별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언어재

활사, 보육교사, 유아특수교사 집단 간 유아 문제행동의 영

역별 인식 특성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근무하고 있

는 언어재활사, 보육교사, 유아특수교사 300명을 표의 표집

을 하였다. 일반적인 정보로 연령, 성별, 교사 경력, 연수 경

험, 연수 시간으로 구분하였다(Table 1).

Category
SLP CCT SET

n % n % n %

Age

20 50 50 35 35 22 22

30 20 20 30 30 34 34

40 28 28 23 23 29 29

50 2 2 12 12 15 15

Gender
men 5 5 2 2 7 7

women 95 95 98 98 93 93

Teacher 
Career

3y > 52 52 20 20 17 17

3~6y 22 22 15 15 17 17

6~9y 13 13 18 18 16 16

9~12y 6 6 22 22 25 25

12≤ 7 7 25 25 25 25

Training 
Experience

yes 58 58 68 68 79 79

no 42 42 32 32 21 21

Training 
Time

1 hour> 2 3 7 10 3 4

2~3 hour 17 29 24 35 22 28

1day 15 26 7 10 9 11

2day 3 5 7 10 3 4

3day≤ 21 36 23 33 42 53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Note. SLP=speech language pathologist; CCT=child care teacher; 
SET=special education teacher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 검사도구

1) 검사도구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교사

용 유아 문재행동 평가도구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목적

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으며 문항 간 신뢰도는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였으며 평균 3.22~3.80, 표준편차 .30~.79, 

신뢰도 .849~.973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에 

최종 문항구성은 문제행동 6개(행동, 사회, 정서, 생리, 발달, 

성)와 하위영역 12개(공격성, 주의산만, 사회성, 도덕성, 우

울, 불안, 틱, 배설, 섭식, 섭식 회피, 인지발달) 총 62개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3. 실험설계

자료 수집 방법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근무

하고 있는 어린이집,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언어치료센터,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치료사 및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였다.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전

문가 인식은 Liker 5점 척도를 하였다.

 

4. 결과처리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가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SPSS 23.0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와 집단간 

차이는 Ducan의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검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가 인식

언어재활사, 보육교사, 유아특수교사의 세 집단별 인식을 

산출한 결과 유아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언어재활사(M=3.87), 

보육교사(M=3.68), 유아특수교사(M=3.78)로 보육교사나 유

아특수교사보다 언어재활사가 유아 문제행동을 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Table 2).

Group
SLPa CCTb SETc

F Duncan
M SD M SD M SD

Infant 

Problem 

Behavior

3.87 .45 3.69 .52 3.73 .49 3.620* a>b,c

SLPa=speech language pathologist; CCTb=child care teacher; 

SETc=special education teacher 
*p<.05, **p<.01, ***p<.001

Table 2. Expert Recognition of Infant Problem Behavior

2. 전문가 집단 간 유아 문제행동 영역별 인식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영역별 이해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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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문제, 사회 문제, 정서 문제, 생리 문제, 발달 문제, 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620, p<.05). 세부적으로 행동 문제(F=1.619), 

정서 문제(F=1.188), 생리 문제(F=2.605), 성 문제(F=1.848)

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사회 문제(F=4.754), 발달 문

제(F=9.349)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사회문제에서 언어재활사는 유아 사회문제 인식에서 가장 높

았으며(F=4.754, p<.01), 발달 문제(F=9.349, p<.001) 또한 

가장 놀았다. 이는 언어재활사가 보육교사와 유아특수교사보

다 유아의 문제행동을 더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Infant 

Problem 

Behavior

SLPa

(n=100)

CCTb

(n=100)

SETc

(n=100) F Duncan

M SD M SD M SD

Behavior 3.97 .48 3.85 .53 3.87 .50 1.619

Social 3.84 .45 3.63 .54 3.67 .55 4.754*** a>b,c

Emotion 3.60 .55 3.50 .61 3.49 .54 1.188

Physiology 3.82 .56 3.62 .65 3.75 .65 2.605

Development 3.99 .63 3.65 .59 3.71 .59 9.349***

Sex 4.15 .57 3.98 .65 4.01 .70 1.848 a>b,c

Total 3.87 .45 3.69 .52 3.73 .49 3.620* a>b,c

SLPa=speech language pathologist; CCTb=child care teacher; 

SETc=special education teacher 
*p<.05, **p<.01, ***p<.001

Table 3. Recognition by Area of Infant Problem Behavior 

between Groups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언어재활사, 보육교사, 유아특수교사 세 전문가 

집단 간의 유아 문제행동의 영역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인식 비교 결과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언어재활사, 

유아특수교사, 보육교사 순으로 언어재활사의 유아 문제행동 

인식이 가장 높았다. 언어재활사와 유아특수교사의 전문가 

집단은 장애아동의 특성 및 발달에 대한 교육과정의 구성으

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세밀한 관찰이 가능하여 문제행

동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전문가 집단의 유아 문제행동에 따른 차이 결과에

서 사회문제와 발달 문제는 전문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행동 문제, 정서 문제, 생리 문제, 성 문제

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언어재활사란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말, 언어, 의사소통 문제를 진단․중재를 예

방하는 전문가로 부모나 보호자 및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개별화된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으로 정의

된다(Kim et al, 2014). 언어재활사는 연구에 참여한 다른 

전문가들과는 다르게 개별 치료 및 진단이 이루어지다 보니 

일대일 아닌 다수 유아의 활동과 사회성, 일상생활 규칙, 발

달과정에 따른 교육에서 쉽게 관찰 할 수 없었던 유아 문제

행동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을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언어재활사와 보육교사, 유아특수교사들의 상호협

력적인 관계를 통해 다각적 접근을 통한 행동분석이 요구된

다.

Reference

Hong, S. H., Kang, H. W., & Chung, K. S. (2016). 

Childcare teachers’ perceptions of problematic 

behavior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their 

support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level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2(1), 173-201. 

doi: 10.24159/joec.2016.22.1.173

Hwang, H. J. (2006). Agreement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ratings of preschooler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and Education. 45, 339-359. 

uci:G704-000724.2006..45.010  

Kaiser, B., & Rasminsky, J. S. (2003). Challenging behavior 

in young children. United States of America.

Kim, K. S. (2008). The cognition of teachers and strategies 

of teachers regarding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 Iwa University, Seoul.

Kim, Y. H., Kim, J. O., Jeon, H. S., Choi. K. J., Kim. M. J., 

Kim. T. W., & Kim. M. K. (2014). Job analysis of 

korea speech lanuage pathologist using delphi study.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23(3), 

147-161. doi: 10.15724/jslhd.2014.23.3.012

Lee, C. S., & Kim, K. Y. (2008). A study of young 

children’s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 behavior 

related factors. The Journal of Futo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5(2), 161-184. 

uci:  G704-000819.2008.15.2.002

Lee, S. J (2008). A review of the research on positive 

behavioral suppor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 Language, 유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8(1), 161-187. 

uci:G704-001667.2008.8.1.007 

Lee, S. J., & Yoo, S. O. (2012).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nd variables on children’s challenging 

behaviors: focusing on demestic articles. Early 

Childhood Research&Review, 6(6), 127-156. 

uci: G704-000814.2012.16.6.004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가 집단 간 인식 비교

327

Sim, S. Y., & Kim, K. H. (2014).  Teachers’ prespectives 

on children’s challenging behavior in an inclusive 

daycare center. Special Education Research, 13(3), 

77-98. 

Statistics Korea (2016) 2015 Work-family balance index. 

Retrieved from 

http://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

dex.board?bmode=read&bSeq=&aSeq=379366&pageNo

=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

sTarget=title&sTxt=



328

MO-A-06 제22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대회

반응성 상호작용 교수법을 토대로 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무발화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끼치는 영향

The effec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reactive interaction 

teaching method on the interaction of nonverbal children and mothers

Do-Hyeon Kwon
1
, Ji Yun Lee

2*
, Eun Hee Kang

2

1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Clinical Therapy Department of Speech Therapy

2
Dept. of Speech-Language Therapy,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reactive interaction method affects the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non-verbal children and mothers. Methods : The subjects were a mother who 

had never received a parent education program and three children with little or no 

verbal ability, whose expressive language ability was below –1SD. Results : In the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child, 9 items out of 12 items showed improvement, and 

the communication function of children showed improvement in all 8 items Conclusions : 

As a result, the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child was mostly improved, and 

interaction with the child was observed smoothly and naturally even during parent 

education program education. It seems that there is a need for a more systematic and 

subdivided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Keywords : child without ignition, Reactive interaction teaching method, parent education 

program

Correspondence: Ji Yun Lee, PhD 

(jiyuni93@jeju.ac.kr)

Ⅰ. 서  론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

며 초기 대화 맥락 속에서 습득되기도 한다. 양육자는 아기

의 행동에 대해 반응함으로써 아기는 의사소통의도를 포함한 

언어능력이 발달하게 된다(Owens, 2005). 반응성상호작용 

교수법은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이

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데 있어 지지하는 상호작용방식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기술은 영유아의 발달적 기능과 사회-정서

능력을 촉진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Kim, 2008; 

Mahiney & McDonald,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응성 상호작용교수법을 응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무발화 아동들과 어머니들에게 효

과적인 상호작용 방법 제시와 의사소통 기능향상 중재를 실

시하고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은 언어센터에 내원하는 아동 중 언어능력이 

SELSI 검사결과 –1SD이하, K-CDI 검사결과 표현 언어가 

지연발달범위에 속한 아동으로써 이전에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

는 어머니를 상대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부모-아동 상호작용 행동평가(Korean 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 & Korean Child Behavior 

Rating Scale; K-MBRS & K-CBRS, Kim, 2008) 

K-MBRS & K-CBRS는  Mahoney(1999)에 의해 개발

된 Maernal Behavior Rating Scale(MBRS)와 Child 

Behavior Rating Scale(CBRS)을 김정미, 곽금주(2006)가 

요인분석 및 한국에서의 적합한 사용절차 및 평가준거를 제

시하였다. 

K-MBRS는 3가지요인, 1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

응성 행동요인에는 민감성, 반응성, 수용성, 즐거움, 온정성, 

언어적칭찬 항목이 구성되어 있고, 효율성 행동요인에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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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 표현성, 독창성, 보조 항목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시성 

행동요인에는 성취지향성, 지시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K-CBRS는 2가지요인, 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적 

행동요인에는 주의집중, 문제해결, 흥미, 협력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사회적 행동요인에는 주도성, 공동주의, 애정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K-MBRS와 K-CBRS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아동과 부모의 놀이상황을 관찰하여 상호작용을 평

가하였다. 

의사소통기능 체크리스트는 Halliday(1975)의 10~18개

월 정도에 나타나는 의사소통기능 행위들을 분류한 것을 바

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의사소통기능 체크리스트를 통해 아동

의 의사소통 기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절차 및 결과처리

반응성상호작용 교수법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2022년 9월부터 주 2회, 총 8회기 동안 가정에서 수집된 

동영상을 토대로 부모-아동 상호작용 행동평가를 분석하

였다.

결과처리는 시각적 분석을 통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문항별로 빈도수와 회기별로 아동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

다.

Ⅲ. 연구 결과 

1. 무발화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결과

무발화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결과 12개의 항목(민감

성, 반응성, 수용성, 즐거움, 온정성, 언어적칭찬, 효율성, 표

현성, 독창성, 보조, 성취지향성) 중 9개의 항목(민감성, 반

응성, 즐거움, 온정성, 언어적칭찬, 효율성, 표현성, 독창성)

이 상승 수치를 안정적으로 보여졌다. 결과는 시각적 분석법

을 통해 그래프를 통해 나타내었다. 

Figure 1. 어머니 A.B의 상호작용 항목중 반응성 그래프

2. 무발화 아동의 의사소통 기능 향상 결과 

무발화 아동의 의사소통 기능향상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8문항(눈맞추기, 신체높이 맞추기, 제지

에 반응하기, 호명에 반응하기, 요구하기, 지시따르기, 신체 

주고받기, 발성 주고받기)이 향상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그 

중 눈맞춤 항목과 요구하기, 주고받기-발성 항목에 대해서는 

특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Figure 2. 아동 A,B의 의사소통기능 항목중 눈맞춤 그래프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반응성상호작용 교수법을 토대로 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무발화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과 의사소

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았다. 회기가 거듭될수

록 아동의 의사소통 기능의 8항목(눈맞추기, 신체높이 맞추

기, 제지에 반응하기, 호명에 반응하기, 요구하기, 지시따르

기, 신체 주고받기, 발성 주고받기)들이 모두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상호작용에서는 K-MBRS검사 시 12항목(민감성, 

반응성, 수용성, 즐거움, 온정성, 언어적칭찬, 효율성, 표현

성, 독창성, 보조, 성취지향성, 지시성)중 12항목 전체가 향

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K-CBRS검사시 7항목 중(주의집

중, 문제해결, 흥미, 형렵, 주도성, 공동주의, 애정) 주의집중

과 공동주의 항목에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무발화 아동의 경우, 언어재활을 위한 

전문가의 직접 치료와 함께 영유아의 발달적 기능과 사회-정

서능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적절한 환경을 제시해 

주는 것이 초기 발달에서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이

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자 하였다. 임상에서 영유아 대상 언어재활을 실시하기에 앞

서 실시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연구되어 

임상적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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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언어재활사들은 복지관, 사설 기관, 다문화 건강가족지원

센터,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에서 언어치료 대상자들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직업인으로서 스트

레스와 소진 등을 경험하는데, 특히 경력 1년 미만일 때 직

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소진이 높다(Hwang et al., 2015). 

선행연구에서 소진의 정서적 탈진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 

25-30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소진 및 정서적 탈진 등이 높

았다(Jeon, 2018). 언어재활사 역할, 근무환경, 경제적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이직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

다(Park et al., 2013). 이러한 소진, 이직 의도와 같은 부

정적인 특성들을 완충하는 극복력에 대하여 연구되어 오고 

있다.

극복력이란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적절한 자아통제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다(Block & Kremen, 

1996; Hwang, 2018). 극복력을 구성하는 패턴은 기질적 

패턴, 관계적 패턴, 상황적 패턴, 철학적 패턴 등이 있다

(Park, 2015). 기질적 패턴에는 신체적 속성과 심리사회적 

속성이 포함되고, 관계적 패턴은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에 

가치를 두며, 상황적 패턴은 스트레스 상황을 해석하고 대처

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철학적 패턴은 개인의 신념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의미한다(Park, 2015). 간호사 극복력 

검사도구에는 직업적 특성이 강조되는 전문가적 패턴이 추가

되었다(Park, 2015). 

극복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암, 혈액투석, 뇌

졸중 등의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었고(Hong et al., 

2020; Lee, 2007; Lee & Yun, 2018). 직업인으로 간호사

에 대한 극복력 검사도구가 개발되면서(Park, 2015) 간호사 

대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Hwang & Lee, 2021; 

Kyoung & Park, 2018), 그러나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근

무하고 있는 언어재활사들이 경험하는 극복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하다. 언어치료 현장에서 경험하는 언어재활사들

의 극복력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현장 언어재활사들을 대상으로 극복력 경험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장 언어재활사의 

극복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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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언어재활

사로 활동하는 언어재활사 8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

다. 설문에 응답한 언어재활사들을 자격증 급수별로 보면 1

급 21명, 2급은 62명이었고, 근무처별로 나누어 사설센터 

67명, 병원 7명, 다문화센터 5명, 학교 2명, 복지관 1명, 어

린이집 1명이었다. 성별로 나누면 남자가 11명, 여자가 72명

이었고, 임상 경력은 1년 미만 12명, 1년 이상 5년 미만은 

33명, 5년 이상은 38명이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언어재활사의 극복력을 연구하기 위하여 

Park(2015)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총 5개 하위 패턴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질적 패턴 5문항, 관계적 패턴 4문

항, 상황적 패턴 10문항, 철학적 패턴 6문항, 전문가적 패턴 

5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문

가적 패턴 중 10번 문항 ‘나는 다른 전문인과 협력하여 환

자를 간호한다.’를 ‘나는 다른 전문인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언어치료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언어치료전공자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2인에게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Park(2015)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5였고,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94이었다.

3. 결과처리

언어재활사들의 극복력 경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언어재활사의 자격증 급

수 및 성별 간 극복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언어재활사의 임상 경력 간 극복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극복력의 하위 패턴 간 점수와 하위 문항 간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언어재활사 특성에 따른 극복력 비교 

언어재활사들의 자격증 급수에 따라 극복력을 비교한 결

과 1급 4.16(±.56), 2급 3.99(±.53)로 나타났으며, 급수 간 

극복력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295. 

p>.05). 성별에 따라 극복력을 비교한 결과 남자는 4.06 

(±.67), 여자는 4.02(±.52)로 나타났으며, 성별 간에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200. p>.05). 임상 경력에 

따라 극복력 점수를 비교한 결과 1년 미만은 3.98(±.55), 

1~5년 미만 3.99(±.55), 5년 이상 4.08(±.54)로 나타났으

며, 임상경력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326, 

p>.05).

Group N M SD t or F

License
1 21 4.16 .56

1.295
2 62 3.99 .53

Sex
Male 11 4.06 .67

.200
Female 72 4.02 .52

Clinical 
experience 

< 1 year 12 3.98 .55

.3261-5 years 33 3.99 .55

> 5 years 38 4.08 .54

Table 1. Comparison of resilie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2. 하위 패턴 간 극복력 비교

언어재활사들의 하위 패턴 간 극복력을 비교한 결과 

기질적 패턴의 극복력 점수는 3.81(±.69), 관계적 패턴은 

4.21(±.58), 상황적 패턴은 4.06(±.54), 철학적 패턴은 

4.00(±.78), 전문가적 패턴은 4.08(±.66)으로 나타났으며, 

패턴 간 극복력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102. 

p<.01). 사후검정 결과 관계적 패턴의 극복력 점수가 기질적 

패턴보다 높게 나타났다. 

Pattern N M SD F post-hoc

Dispositional a 83 3.81 .69 4.102** a<b

Relational b 83 4.21 .58

Situational c 83 4.06 .54

Philosophical d 83 4.00 .78

Professional e 83 4.08 .66

**p<.01

Table 2. Comparison of 5 Patterns of resilience

3. 항목 간 극복력 비교

언어재활사들의 극복력 검사 전체 항목 간 점수를 비교한 

결과, ‘11. 과거에 나의 경험은 새로운 도전과 역경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항목의 점수가 ‘1. 나는 어떤 경우

에도 포기하지 않는다.’와 ‘3. 나는 삶의 도전이나 역경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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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Item M SD F post-hoc

Dispositional 

1 3.48 1.05 6.598*** 1<2
1<52 3.96 .83

3 3.63 1.02

4 3.84 .94

5 4.16 .80

Relational 

6 4.27 .77 5.697*** 8<6,7,9

7 4.29 .73

8 3.93 .76

9 4.37 .74

Situational 

10 4.11 1.02 6.468*** 17,18,19<11

11 4.55 .65

12 4.12 .83

13 4.19 .74

14 4.16 .80

15 4.08 .72

16 4.04 .86

17 3.72 .99

18 3.77 .93

19 3.84 .99

Philosophical 

20 3.90 .97 1.872

21 3.96 .89

22 3.83 .95

23 4.20 .88

24 3.94 1.06

25 4.13 .95

Professional 

26 3.89 .92 2.014

27 4.22 .87

28 4.01 .77

29 4.08 .91

30 4.19 .80

***p<.001

Table 3. Comparison of item scores

대처하는 강한 사람이다.’ 항목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5.498, p<.001). 

하위 패턴 내 항목 간 점수를 비교한 결과, 기질적 패턴 

내 항목 중 ‘5. 나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라는 항목 점수가 가장 높았고, ‘1. 나는 어떤 경우에도 포

기하지 않는다.’ 항목의 점수보다 높았다. ‘2.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본다.’ 항목의 

점수가 ‘1. 나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항목의 점

수보다 높았다(F=6.598, p<.001). 관계적 패턴 내 항목 중

에서는 ‘8.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충분히 수용한다.’ 항목

의 점수가 다른 모든 항목보다 낮게 나타났다(F=5.697, 

p<.001). 상황적 패턴 내 항목 중 ‘11. 과거에 나의 경험은 

새로운 도전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항목의 

점수가 ‘17. 나는 스트레스 업무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있

다.’, ‘18. 나는 새로운 일이나 어려운 일을 수행할 수 있

다.’, ‘19.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소통을 할 수 있

다.’ 항목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F=6.468, p<.001). 철

학적 및 전문가적 패턴 내 항목 간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언어재활사의 극복력 

경험에 관한 특성을 알아보고자 83명의 언어재활사를 대상

으로 극복력 경험을 설문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언어재활사의 특성에 따라 극복력 점수를 비교한 

결과 자격증 급수, 성별, 임상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간호사의 경우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의 

극복력이 7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보다 낮았으나(Hwang, 

2018) 본 연구에서는 언어재활사의 임상 경력에 따라 극복

력에 차이가 없었다. 그것은 경력을 1년 미만, 1-5년, 5년 

이상으로 나누었고 5년 미만 임상경력자가 54%로 절반 이

상을 차지하여 언어재활사 간에 경력의 차이가 적었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극복력의 하위 패턴 간 점수를 비교한 결과 관계적 

패턴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기질적 패턴의 점수가 가장 낮았

다. 언어재활사는 임상현장에서 언어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직업적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언어재활사들

이 언어치료 대상자와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

하고 극복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 관계적 패턴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기질적 패턴의 

극복력 점수가 낮은 것은 본인을 역경에 잘 대처하는 사람이

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극복력 항목 간 점수를 비교한 결과 ‘11. 과거에 

나의 경험은 새로운 도전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된

다.’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임상현장에

서 진단 및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다양한 언어치료 대상자

들을 접하면서 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1. 나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항목과 ‘3. 나는 삶의 도전이나 역경에 잘 대처하는 강한 사

람이다.’ 항목에서 점수가 낮았다. 기질적 패턴의 문항 내 

‘5. 나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항목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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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고, 언어재활사의 전 항목의 극복력 평균 점수가 4.03

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본인 스스로를 삶의 도전이나 

역경에 잘 대처하는 강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언어재활사의 54%가 임상경력이 

5년 이하로 경험이 적은 것과 연관된 결과로 생각할 수 있

다. 임상 경력이 낮은 언어재활사들이 현장에서 본인을 극복

력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인식 정도를 높일 수 있을 때, 직업

인으로서 극복력을 높이고 소진, 이직 의도 등과 같은 부정

적 현상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재활사들이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사례들에 적합한 치료 방향, 

치료 목표, 치료 활동 및 교구 등에 관한 임상 수퍼비전을 

통해 극복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근무 기관별로 현장에서 접하는 사례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임상지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언어재활사들이 

자아효능감, 성취감 등을 느끼고 극복력에 대한 자아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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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들은 의사소통의 도구로 주로 언어를 사용한다. 이러

한 의사소통을 대표하는 언어 사용능력은 지식, 인지 수준을 

대변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Education 

for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007, Bachelor). Chomsky(1965)는 언어능력은 문법, 어

휘 또는 문장 구성성분이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대한 실제 생

산 또는 이해 능력을 언어수행 능력이라고 하였다(Park, 

2018). 이러한 언어능력에서 나타나는 개별적인 차이로 인

하여 사람들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부적응 상태

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러한 개인적 언어

를 좁히는 방법으로 주로 치료나 교육 등으로 개별적 노력을 

해왔는데, 도서 산간 벽지에서는 이 또한 어려운 현실이어서 

사회적, 지역적, 개인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 연구 목적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확에서 가까운 곳에서 받던 치료까지 단절되고, 

고립된 생활과 함께 서비스의 부재로 인하여 학교 교육에만 

달라고 있다(Ahn, 2010). 기본적으로 외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제반 측면에서 낙후 될 수밖에 없다.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혜택이 부족하고, 이동 수단인 선박은 날씨 및 

기상에 따라 사용에 제한이 있으며(Lee. et. al., 2019), 개

인적인 측면에서는 인구분포가 비교적 낮은 도서 벽지에서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해 가까운 인근 지역이나 복지관등을 

방문해야 하는데, 매주 치료를 받는 것에 있어서 시간적, 경

제적 어려움을 보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Kyung. et. al, 2016). 

2. 연구 문제

사회적, 지리적, 개인적 측면에서 살펴본 이들의 독특한 

요구에 맞고 사용하기 편한 언어(조음) 치료 도구를 개발하

여, 지리적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평준화에 한 걸음 더 다

가갈 수 있도록 도서 벽지에서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을 지도

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언어 재활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알

아보고자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도서 벽지의 교사의 치료 인식과 교육 실태는 어떠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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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 벽지의 교사의 앱 실태와 요구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라남도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상자들의 기본정보는 Table 1

과 같다.

Division Classification 
Frequency 
(persons)

N 
(%)

Gender
(n=100)

Man 28 28.0

Woman 72 72.0

Education
(n=100)

College graduate 83 83.0

Graduate Master’s 15 15.0

Postgraduate doctorate 2 2.0

Age
(n=100)

20's 29 29.0

30's 37 37.0

40's 26 26.0

50's 6 6.0

60's 2 2.0

Career
(n=100)

Less than 5years 41 41.0

5 to 10 years 19 19.0

10-15 years 22 22.0

15-20 years 10 10.0

More than 20 years 8 8.0

Class type
(n=100)

general class 70 70.0

special class 13 13.0

Etc 17 17.0

Majors
(n=100)

Korean, English, Wed 8 8.0

Physical Education, 
Music. Art

4 4.0

Life and Ethics, 
computers

3 3.0

Primary education 27 27.0

special education 13 13.0

Etc 45 45.0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 검사 도구

도서 벽지 교사들에게 실시한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 제작을 참고하여(Oh, 2018) 교사의 일반적인 사항 

6문항(Han, 2014), 인식 및 실태에 관련한 사항 8문항

(Jeong, 2016), 치료 앱 실태 및 요구에 관련한 문항 13문

항(Jeon, 2011)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Table 2와 같

다. 

Area Contents Questions

General
Gender Age, Education, 
Experience Class Type, 

Major
6 

Matters related 
to the status of 
recognition and 

use

Whether treatment service 
is recognized

Speech therapist 
connection

5

1

Questions on whether 
speech therapy services are 

recognized
2

Conditions and 
requirements 
related to the 
treatment app

Whether to use the app 1

Rumors about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pp used

Questions on whether 
content is necessary

4

8

Table 2. Questionnaire Composition

3. 연구 절차

전라남도에 위치한 도서벽지의 교사를 대상으로 공문을 

작성, 배포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약 6

일간 수집하였고, 수집된 설문지는 100장이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IBM SPSS Statislics 2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 및 앱 사용실태, 치

료현황 등을 빈도분석 하였다(How to write and interpret 

2018 spss result table Hanbit Academy). 

Ⅲ. 연구 결과

1) 도서 벽지의 교사들의 치료인식과 교육실태는 어떠한가? 

도서 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언어치료 인식은 교육

이나 연수를 통해 알게되었고, 언어치료 아동에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발음의 문제와 장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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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에서의 언어치료에 관련한 교육은 부모들에게 외부 기관

치료를 권유하고 있었고, 발음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학

습의 부진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2) 도서 벽지의 교사들의 앱 실태와 요구는 어떠한가?

언어치료 관련 앱 사용여부는 1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하였고, 이용한 콘텐츠는 동요 관련 애니메이션 콘텐츠였다. 

실태 및 요구에 관한 문항은 Table 3과 같다. 

Area Classification
Frequency 
(persons)

N (%)

Use
(n=100)

Yes 10 78.0

No 90 13.0

Type
(n=100)

Multimedia 7 7.0

Parent education 1 1.0

Communication aids 2 2.0

Etc 4 4.0

Request 
included
(n=100)

None at all 1 1.0

A little included 3 3.0

Usually 7 7.0

Etc 4 4.0

Usability
(n=100)

Usually 5 5.0

Slightly efficient 5 5.0

Efficient 2 2.0

Nery efficient 1 1.0

Effectiveness
(n=100)

Slightly present 10 10.0

Very effective 1 1.0

Etc 2 2.0

Table 3. Speech therapy awareness and use

Ⅳ.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도서 벽지의 교사를 대상으로 언어(조음) 치료 

인식 및 실태, 요구를 알아보고자 한 결과는 첫째, 도서 벽

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언어치료 인식은 교육이나 연수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언어치료 아동에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이 발음의 문제와 장애 문제, 학습의 부진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학급에서의 언어치료에 관련한 교육은 부모들

에게 기관치료를 권유하고 있었고, 발음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였다. 둘째, 도서 벽지의 교사들의 앱 

실태와 요구는 언어치료 관련 앱 사용 여부는 1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용한 콘텐츠는 동요 관련 애니메이션 

콘텐츠였다 셋째, 교사들의 언어치료 관련 요구는 애니메이

션 기능이 들어간 바탕화면과 강의식 문서 형태의 설명방식

의 장면, 호흡, 발성, 구강 마사지, 복식 호흡 등이 포함된 

조음기관 훈련 등의 영상 프로그램, 단어, 문장, 재활 등의 

구성, 모니터링이 포함된 피드백 기능이 제공되는 프로그램

을 선호하는 의견(요구)이 있었다.

본 논문은 도서 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언어

치료 인식 및 실태와 요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낮은 설문 응답률과 실시 시기가 3월 초이다 보니, 문서 담

당이 정해지지 않아, 문서 접수가 늦게 되는 점과 학기 초인 

3월이라 학급 반 편성은 되었으나, 아직 학급 아이들의 특성 

및 가정 상황이 파악이 안 되어 설문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

다. 향후 과제로는 좀 더 많은 교사들의 의견(요구) 가 포함

된 데이터를 가지고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도서 벽지가 아닌 산간벽지 지역에서는 어떠한지의 후속 연

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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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또래와 주위의 사람들과 상호

작용을 하며, 그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도서 벽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환경적, 문화적 자

극이 적어 다양한 경험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Jeonnam 

Office of Education 2021 Jeonnam Education 

Statistical Yearbook). 도서 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

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서 산간 지역이나 

낙도(落島)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뜻한다(Ministry 

of Education Book Wallpaper Education Promotion 

Act, 2013).

도서 벽지에서 생활하는 언어발달이 늦은 아동 부모들의 

교육이나 언어치료(언어재활)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살펴보

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Kim, 1990, Park, 2018, 

Ahn, 2010, Lee et al., 2019, Go, 2016, Oh, 2018, 

Yang, 2016, Jeon, 2010), 본 논문에서의 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1) 도서 벽지 학․부모들의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과 기관

이용 실태는 어떤가? 

2) 도서 벽지 학․부모들의 치료용 앱의 요구는 어떤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도서 벽지에서 거주하는 학부모 121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고, 기본적인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검사도구

도서 벽지에서 생활하는 부모의 전반적인 아동 치료 실태 

및 치료에 관련한 요구를 알아보고자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부모의 일반적인 사항 9문항(Hong, 2017), 치료 

인식 및 이용 여부에 관련한 사항 11문항(Jeon, 2011), 치

료 앱의 실태 및 요구에 관련한 문항 13문항(Yang, 2016)

을 구성하였다.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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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lassification Frequency Rratio

Ggender
(n=121)

1. male
2. female

41
80

33.9
66.1

Education
(n=121)

1. Less than middle school
2. High school graduate
3. College graduate
4. 4 year degree
5. Postgraduate or above

1
39
47
28
6

0.8
32.2
38.8
23.1
5.0

Age
(n=121)

1. 20’s
2. 30’s
3. 40’s
4. 50's

16
49
41
15

13.2
40.5
33.9
12.4

Income 
level

(n=121)

1. 50 ∼100 
2  100∼150
3. 150∼200
4. 200∼250
5. 250∼300
6. 300 ∼

6
1
9
19
25
61

5.0
0.8
7.4
15.7
20.7
50.4

Number of 
children
(n=121)

1. 1 person
2. 2 person
3. 3 person
4. 4 person
5. 5 or mor

25
55
29
10
2

20.7
45.5
24.0
8.3
1.7

Table 1. Parent General Information

Area Contents Questions

General
Other than gender

Genteral in Treathment 
children

6 
3 

Recognition 
and usage 

status

Whether treatment service is 
recognized

Rumors regarding application 
status

2
9

Conditions and 
needs of 

treatment apps

Whether to use the app
Status of apps used
Content Necessity

1 
4 
8 

Table 2.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for parents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하여 전라남도 도서 벽지 지역에 위치한 병

설유치원 10곳, 초등 10곳, 중등 5곳, 고등 3곳에 SNS를 

통해 URL(링크) 주소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약 6일간 수집하였고, 수

집된 설문지는 121장이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IBM SPSS Statislics 2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 및 앱 사용 실태, 치

료 현황 등은 빈도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학부모의 설문결과 

1) 도서 벽지 학부모들의 치료 필요 아동에 대한 설문조사

도서 벽지 학부모들의 치료 필요 아동에 대한 설문조사에

서는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부모는 59.5%, 72명으

로 남아가 48%, 미취학 아동 38%, 초등 20.7%로 나타났다.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은 Table 3-1과 같다. 

Division Classification Frequency ratio

Treatment 
child 

(n=121)

1. Yes
2. No

72
49

59.5
40.5

Child gender
(n=72)

1. Male
2. Female

48
24

39.7
19.8

Need 
treatment
child Age

(n=72)

4,5,6,7 year old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and 
high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0's

38
15
10
4
2
2

31.4
12.5
8.2
3.2
1.6
1.6

Table 3-1. Children in Need of Speech Therapy

2) 언어치료 인식 및 이용실태 

언어치료 인식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의 질문에 응답 

결과는 언어치료를 알고 있다는 인식 여부가 57.9%였고

(Table 3-2), 치료 이용 실태는 이용이 48.8%, 이용 횟수 

주 2회가 24.8%, 서비스 형태는 1:1 개별지도가 46.3%, 이

용수단은 자가용으로 이동 시간(배 이동시간 제외)은 20~40

분, 비용은 11만 원 ~ 22만 원이 16.5%, 지인의 소개로 센

터나 치료실을 이용하고 있었다(Table 3-3). 

Division Classification Frequency Ratio

Recognition
(n=121)

1. Yes
2. No

70
51

57.9
42.1

Table 3-2. Recognition of Speech Therapy

Division Classification Frequency Ratio

Use Whether
(n=121)

1. Yes
2. No

59
62

48.8
51.2

Number of 
times
(n=57)

1. Twice a month
2. Once a week
3. Twice a week
4. 3 times a week
5. 4 or more times a 

week

1
12
30
14
2

0.8
9.9
24.8
11.6
1.7

Table 3-3. Speech Therapy Usag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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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lassification Frequency Ratio

Service type
(n=57)

1. 1:1 Individual
2. Small groups

56
3

46.3
2.5

Transportation
(n=59)

1. Walk
2. Private car
3. Bus
4. Taxi
5. Others

5
43
7
1
3

4.1
35.5
5.8
0.8
2.5

Travel time
(n=59)

1. 20 minutes
2. 20 to 40 minutes
3. 40 to 4 hours
4. 1 hour

26
21
9
4

21.5
17.4
7.4
3.3

Cost
(n=63)

1. 100,000 won
2. 110,000 ~ 220,000 
3. 230,000 ~ 340,000 
4. 350,000 ~ 490,000
5. 500,000  or more

8
20
18
7
5

6.6
16.5
14.9
5.8
4.1

Known path
(n=61)

1. Educational 
institutions

2. Introduction of 
acquaintances

3. Mass Media
4. Treatment room 

promotion
5. Introduction of 

other organizations

15

23

5
4

13

12.4

19.0

4.1
3.3

10.7

Table 3-3. Speech Therapy Usage Status       (continued)

3) 학부모들의 앱 콘텐츠 사용여부와 의견(요구)

학부모들의 앱 콘텐츠 사용 여부와 의견(요구)을 알아본 

결과, 8.3%만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사용한 앱의 종류에

는 4.1%가 멀티미디어로서 동영상, 동화, 동요, 게임 등에 

게임 등에 관련된 앱이었다. 앱의 효율성에 관련한 질문에서

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가 5%로 가장 높았고, 사용성에서

는 보통 5%로 나타났다, 앱 효과성을 질문한 응답에서는 약

간 있었다가 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앱 콘텐츠 요구도는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된 피드백 콘텐츠가 61.2%, 단어 문장 

등의 콘텐츠 56.2%, 호흡 발성 등의 콘텐츠 56.2% 복식호

흡 등의 콘텐츠 5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도서 벽지에서 거주하는 부모들의 언어재활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설문지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1) 도서 벽지 부모들의 치료 인식과 기관 이용 실태

응답자의 57.9%가 인식하고 있었고, 치료가 필요한 아동

은 남자 아동이 39.7%, 미취학 31.4%로 나타났다. 기관 이

용 실태는 ‘아니오’가 51.2%로 이용을 안 하고 있었고, ‘이용

한다’는 48.8%는 주 2회, 1:1 개별지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2) 도서 벽지 부모들의 앱 사용 실태와 요구

언어치료 관련 앱을 사용해 본 경험은 10%만 응답하였

고,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된 피드백 기능 콘텐츠가 61.2%, 

단어, 문장과 더불어 호흡 발성 등의 콘텐츠,(52.1%) 복식호

흡 등의 콘텐츠 52.1%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치료기관 이용 실태는 치료 필요 아동 62명 

51.2%가 치료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을 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이용 제한, 개인적인 사

정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의견에서는 부모들의 앱 사

용에 미취학 아동에게 사용하게 되면 과도한 미디어 노출을 

걱정하였고, 구강 마사지에서 정확하게 눌러야 할 조음점을 

잘못 누를 수 있어, 기관에서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

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학교에서도 특수교육과 더불어 언어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문지를 통한 부

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는 제한성이 있어서, 후속 연구

에서는 좀 더 설문지와 더불어 면담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져 

도서 벽지 부모의 요구가 언어재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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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and the REVT test was conducted on childre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literacy environ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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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with variables related to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skills and family 

literacy environment. Variables tha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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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participants and examine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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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어휘력은 읽기이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읽기에서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면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동들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는 어휘력이 필수적이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가 아닌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또한 어휘를 습득하는 

것은 책읽기와 관련이 있다. 아동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어

휘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부모가 소

리 내어 읽어주는 책읽기, 아동 스스로가 읽는 책읽기 활동 

등을 통하여 습득될 수 있다. 이렇듯 어휘력과 문해해활동은 

여러 측면에서 서로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 

문해와 어휘력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읽기쓰기의 문해기술은 가정의 문해환경에서부터 시작된

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들이 읽기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가정

의 문해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해환경은 책을 읽거나 

문해 관련 활동을 하는데 보내는 시간뿐만 아니라 부모의 읽

기 모델링, 일상적 인쇄물에 노출 정도, 책을 읽어주기 시작

한 시기, 유아가 책을 선물로 받았는가의 여부, 유아의 도서

관 방문 횟수 등을 의미한다.

McGee & Richgeles(2000)는 문해환경을 여섯 가지 측

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읽기쓰기 자료가 풍부한 환

경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읽기쓰기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

고 책, 신문, 등의 여러 가지 읽기 자료가 있어야 한다. 둘

째, 읽기쓰기의 기능적인 사용이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문해

환경이 풍부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글을 쓰는 사람과 읽는 사

람으로서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습

관처럼 문해활동이 일어나는 환경으로 이야기책 읽어주기는 

대부분의 문해환경이 풍부한 가정에서 일상적인 일과가 된

다. 넷째, 읽은 내용에 대하여 대화가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문해환경이 풍부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이야기책을 읽어주면

서 아동에게 책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한다. 다섯째, 부모

가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주는 환

경이며, 여섯째, 부모들이 아동의 지식에 대해 민감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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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 A1 A2 A3 A4

R1 .000***

R2 .036* .046*

R3 .009**

A1=number of bookstore visits per month; A2=age of 
reading to children; A3=number of library visits per 
month; A4=number of adult books in the household; 
R1=number of books read by parents per month; 
R2=number of books read during this month; R3=number 
of children's books in the household.
*p<.05, **p<.01, ***p<.001

Table 1. Correlation between vocabulary and literacy 

environ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이다. 문해환경이 풍부한 가정의 부모는 아동들이 어떻게 읽

고, 함께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아동에게 의미가 있

고, 즐거운 경험이 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문해환경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문화와도 관

련이 있다. 부모의 학력이 낮거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가정

에는 아동에게 적합한 읽기자료가 부족하고, 아동이 읽고 

쓰는 것을 쉽게 배우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McCormick & 

Mason,1986; Ninio,1980).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

은 상대적으로 가정에 많은 책이 있으며, 문화에 따라서는 

부모들이 일과 관련되어 또는 개인적인 취미로 책을 읽고 글

을 쓰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부모들이 책을 읽어 주는 

환경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사회문화적 배경과 문해환경, 그리고 

언어발달과 관련해서 그 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우리

나라 다문화아동의 경우도 언어발달과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

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아동들이 

언어영역 중 어휘습득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

고 있다(Hwang & Jeong,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휘습득과 읽기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문해환

경과 어휘력과의 상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 비다문화아동과 다문화아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두 집

단의 가정 문해환경과 어휘력과의 상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소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다문화아동 13명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비다문화아동 13명 전체 26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모집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기관 등에 협조 요청을 하여 동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

였다. 가정의 문해 문해환경을 조사하고 위해서는 어머니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한 아동들의 연령은 다문화아동이 

평균 75개월, 비다문화아동은 79개월이었다. 다문화 어머니

의 한국거주기간은 최소 8년에서 최대 10년이었다.

2.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문해환경과 아동들의 어휘력과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설문지는 구성하였다. 가정의 문해환경

을 조사하기 위해서 Shapiro(1979)을 참고하여 가정에 비치

된 성인 도서 수, 아동 도서 수,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는 빈도, 한 달에 도서관 가는 빈도,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기 시작한 나이, 한 달에 서점 가는 빈도를 살펴볼 수 있

는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아동들의 어휘능력 평가는 수용 및 

표현어휘력 검사(Kim et al., 2009)를 사용하였다.

구성된 설문지는 예비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

정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어머니가 응답하였으며 한국어 이해

가 어려운 다문화어머니의 경우에는 통역사나 베트남어를 사

용하는 기관 내 종사자, 어머니의 친구 등의 도움을 받아 실

시하였다. 우리나라 일반 가정의 경우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어휘력을 평가는 아동들과 충분하기 

라포르를 형성한 이후에 실시하였다.

2) 자료 분석

아동들의 문해환경과 어휘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처리는 SPSS 21.0을 사용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문해환경과 어휘력과의 상관

다문화아동과 비다문화아동의 문해환경과 어휘력과의 관

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아동의 문해환경과 어휘력과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

해서 가정에 비치된 성인 도서 수, 아동 도서 수, 부모가 자

녀에게 책을 읽어 주는 빈도, 한 달에 도서관 가는 빈도, 자

녀에게 책을 읽어 주기 시작한 나이, 한 달에 서점 가는 빈

도, 자녀의 수용 및 표현 어휘능력을 변인으로 하여 분석하

였다. 그 결과 한 달에 서점가는 횟수와 한 달에 부모가 책

을 읽는 회수, 아동이 한 달에 책을 읽은 횟수와 자녀에게 

책을 읽어준 연령, 한 달에 도서관 횟수에서 양의 상관이 있

었다. 또한 가정에 구비한 성인의 도서 권수와 가정에 구비

한 아동 도서 권수와도 양의 상관이 이었다(Table, 1).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던 어휘력과 여러 문해 환경

과 관련된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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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 A1 A2 

R1 .000***

R2 .002**

A1=number of bookstore visits per month; A2=number of 
adult books in the household; R1=number of library visits 
per month; R2=number of children's books in the 
household.
**p<.01, ***p<.0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vocabulary and literacy 

environment of non-multicultural children

비다문화아동의 문해환경과 어휘력과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정에 비치된 성인 도서 수, 아동 도서 수,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는 빈도, 한 달에 도서관 가는 빈도,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기 시작한 나이, 한 달에 서점 가는 

빈도, 자녀의 수용 및 표현 어휘능력을 변인으로 하여 분석

하였다. 그 결과 한 달에 서점가는 횟수와 한 달에 도서관 

횟수, 그리고 가정에 구비한 성인 도서 수와 가정에 구비한 

아동 도서 권수와 양의 상관이 있었다(Table, 2). 다문화아

동과 마찬가지로 어휘력과 여러 문해 환경과 관련된 변인에

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다문화인구가 증가하면서 다문화아동과 관련되어 여러 측

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발달과 

문해환경과의 상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문화아동과 비다문화아

동 모두 수용 및 표현 어휘력과 가정의 문해환경과 관련된 

변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인은 한 달에 서점가는 횟수와 한 달에 부모

가 책을 읽는 회수, 아동이 한 달에 책을 읽은 횟수와 자녀

에게 책을 읽어준 연령, 한 달에 도서관 횟수 등에서 양의 

상관이 있었다.

그 간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는 문해환경과 언어발달, 

특히 어휘발달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Paradis et 

al(2011)은 가정의 문해환경과 유아의 언어능력과의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읽기와 관련되어 어휘능력, 이중언어능력과도 관련이 있

음을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는 대상자 수, 살펴

본 문해 변인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결과를 살

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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